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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안 내

【1일차】 5월 20일 (금)

纪念中韩建交30周年

2022年东亚大学孔子学院与大韩中国学会春季国际学术研讨会

斯文在兹 同坐问道

东亚中道文明的世界意义

(13:00~17:00)

▢ 会议时间 : 2022年 5月 20日 (星期五) 13:00-17:00  [韩国时间]

▢ 主办单位 : 东亚大学孔子学院ㆍ大韩中国学会ㆍ韩国东亚大学国际大学ㆍ中国东北师范

      大学东亚硏究院ㆍ韩国釜庆大学国际中国硏究所

▢ 举办方式 : （会议账号另行通知）

▶ 공자아카데미 특별분과                               13:00~17:00

   주제 : 东亚中道文明的世界意义

▪ 사회 : 문철주 (동아대)

▢ 1. 敬语论的政治构筑与日本近代化进程之关联

     • 발표 : 洪仁善 (동북사범대) • 토론 : 이영희 (동의대)

▢ 2. 日本早期社会主义论与儒学：1870-82年提纲

     • 발표 : 大田英昭 (동북사범대)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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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近代日本来华者文化心理结构中的中西混合要素

     • 발표 : 胡天舒 (동북사범대) • 토론 : 곽복선 (경성대)

▢ 4. 东亚都城研究若干问题刍议

     • 발표 : 韩宾娜 (동북사범대) • 토론 : 김종현 (동아대)

▢ 5.  日本中世五山禅僧的“儒化”倾向——以中岩圆月的政 治关怀和“儒学”认知为中心

     • 발표 : 王明兵 (동북사범대) • 토론 : 강경구 (동의대)

▢ 6. 18世纪前半朝鲜王朝的党争格局与“北学中国”由绪

     • 발표 : 申佳霖 (남경사범대) • 토론 : 이윤화 (안동대 명예교수)

▢ 7.  金朝路制建置与改革的中道治政思维

     • 발표 : 孙  佳 (동북사범대) • 토론 : 조동제 (동아대)

▢ 8.  伊藤仁斋的“中道”思想探析

     • 발표 : 董灏智 (동북사범대) • 토론 : 문철주 (동아대)

▢ 9.  19世纪越南对清越宗藩关系的思考

     • 발표 : 齐  畅 (동북사범대) • 토론 : 孙洪威 (동북사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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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5월 21일 (토)

제1부 개회식
(13:00~13:50)

▶ 개회식 : B05-0305                                      13:00~13:5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 개 회 식   13:00∼13:50

  ◾ 개 회 사   김영기 (대한중국학회 회장)

  ◾ 축    사   이해우 (동아대 총장)

  ◾ 환 영 사   문철주 (동아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 윤리교육   이웅길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 기조강연   韩东育 (동북사범대 부총장)

  주제 “中韩关系的执拗低音”

제2부 학술발표회
(14:00~17:30)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 B05-0303               14:00~17:30

   주제 : 韩中合作的现实与未来――从“而立”走向“不惑”

▪ 사회 : 이주형 (창원대)·리  단 (부경대)

▢ 1. 孔子学院在中韩人文交流中的作用和贡献

     • 발표 : 连  佳 (산동대) • 토론 : 장연호 (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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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중수교 30년 인문교류의 전개와 방향

     • 발표 : 서선화 (동서대)·김창경 (부경대) • 토론 : 이 현 (경성대) 

▢ 3. 중국의 한중번역 자막팀의 역사와 현황

     • 발표 : 호  기 (충남대)·이근석 (충남대) • 토론 : 구경모 (우송정보대)

▢ 4. 浅析韩国的文化产业发展模式对中国的启发――以鱿鱼游戏为例

     • 발표 : 李海铭 (경희대)·李知润 (경희대) • 토론 : 박선영 (세종대)

▢ 5. Transboundary Fine Dust Pollution in Korea and the China Challenge
     • 발표 : 张慕辉 (성균관대) • 토론 : 牟  健 (부산대)

▢ 6.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철도공동체 전망

     • 발표 : 이신욱 (부산외대) • 토론 : 리  단 (부경대)

▢ 7.  미중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 발표 : 김선진 (동아대) • 토론 : 김태식 (창원대)

▶ 중국어학분과 : B05-0355                                14:00~17:30

▪ 사회 : 김현태 (부경대)

▢ 1. ‘팔다’류 동사의 역사적 고찰과 그 특징

     • 발표 : 한  승 (단국대) • 토론 : 기유미 (부산외대)

▢ 2.“用”介詞說商榷

     • 발표 : 金鐘讚 (安東大學)·賈寶書 (安東大學) • 토론 : 김영찬 (동의대)

▢ 3. 新撰字镜引用玄应音义释例

     • 발표 : 金玲敬 (江西师范高专)·郭铉叔 (경성대)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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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동사(능원동사)의 의미정보와 품사성(词性)의 재조명

―  중국어 조동사(능원동사)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정필 (경상국립대) • 토론 : 이영희 (동의대)

▶ 중국문학분과 : B05-0358                                14:00~17:30

▪ 사회 : 정원호 (동의과학대)

▢ 1. 보오이 穆齊賢과 聊齋志異 滿文本에서의 그의 역할

     • 발표 : 최형섭 (경상국립대) • 토론 : 이보고 (부경대)

▢ 2. 충절과 참회의 애절한 선율 – 이신 오위업의 시를 중심으로

     • 발표 : 정보선 (경북대) • 토론 : 정원호 (동의과학대)

▢ 3. 禮記各家注輯考――以文選李善注為主

     • 발표 : 吳相錦 (한국외대) • 토론 : 이경민 (동아대)

▶ 중국사회과학분과 : B05-0304                            14:00~17:30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 1. 중국의 탄소 중립선언과 철강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발표 : 최정석 (선문대) • 토론 : 김형근 (신라대)

▢ 2. 중국 레저스포츠 산업발전에 따른 방한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 방안 연구

     • 발표 : 진  남 (고신대)·김선진 (동아대) • 토론 : 서창배 (부경대)

▢ 3. 국내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IMF 외환위기 서사 연구

     • 발표 : 선봉규 (전남대) • 토론 : 황명호 (부경대) 

▢ 4.  한중일 코로나 시즌 이혼 현상으로 바라보는 사회변화

     • 발표 : 예동근 (부경대) • 토론 : 오혜정 (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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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국의 부동산세 개혁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고찰

     • 발표 : 서석흥 (부경대) • 토론 : 이찬우 (창원대)

▶ 차세대학자분과 : B05-0457                              14:00~17:30

▪ 사회 : 김정훈 (부산외대)

▢ 1. 方文山对李白“月”意象的继承和发展

     • 발표 : 张  佳 (부경대 박사생)

▢ 2. 中日韩汉同形词意义用法的对比研究――以中日韩共用汉字词典为例

     • 발표 : 韓  一 (부경대 박사생)  

▢ 3. 浅析网络语言的谐音现象

     • 발표 : 张亚秋 (부산외대 석사생) 

▢ 종합토론 : 정태업 (부산외대), 이명애 (창신대), 최중식 (경상국립대) 

▢ 4.  중국 청년 여성에 대한 드라마 상의 묘사 – 도시별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 : 王雅男 (부경대 석사생) 

▢ 5.  在韩华人华侨新媒体使用状况调查――以微信公众号为中心

     • 발표 : 郭胜杰 (부경대 박사생)

▢ 6. 韩国引进中国留学生的SWOT分析

     • 발표 : 王誉璇 (부경대 박사생)

▢ 종합토론 : 이길연 (창신대), 진  남 (고신대), 황명호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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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총회 및 폐회식
(17:50~18:30)

▶ 총회 및 폐회식 : B05-0305                              17:50~18:3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부산외대)

▢ 총  회   17:50~18:30

  ◾ 우수논문상 시상  문철주 (동아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 대한중국학회 공자학술상 제정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수석총무이사)

▢ 폐회식   18:30

  ◾ 폐회사  김영기 (대한중국학회 회장)

▢ 리셉션   18:30~

  ◾ 미정횟집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45, 7-4 (남포동 5가 109)   ☏ 051-246-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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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 는 길
☞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관(B05) (지하철 1호선 토성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리셉션 장소 : 미정횟집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미정횟집 : 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45, 7-4 (남포동5가 109)  ☏ 051-246-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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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①

孔子学院在中韩人文交流中的作用和贡献

连佳 (山东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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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②

한중 수교 30년 인문교류의 전개와 방향

서선화 (동서대)ㆍ김창경 (부경대)

【목 차】

Ⅰ. 서론

Ⅱ. 한중 인문교류의 현황

Ⅲ. 한중 인문교류의 영향요인

Ⅳ. 한중 인문교류 메커니즘의 보완과 방향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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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③

중국의 한중번역 자막팀의 역사와 현황

호기 (충남대)*ㆍ이근석 (충남대)**1)

【목 차】

1. 서론

2. 한중번역 자막팀의 역사와 현황

3. 자막팀의 구성과 작업방식

4. 자막팀의 수익구조

5. 결론

1. 서론

대중문화산업에 있어서 팬덤(Fandom)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의 발

달로 인해 팬덤 문화는 더욱더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대중문화의 수용자일 뿐만 아니

라 원소스(One Source)를 바탕으로 2차, 3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K-POP 스타들의 활약과 더불어 영화와 드라마 영역에서도 국제적인 메가 히트작들이 꾸준히

배출되면서 한국대중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세계적 인기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BTS로

대표되는 K-POP 팬덤은 실제 세계대중문화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대중문화콘텐츠의 국제적인 성공은 비단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최근 유행하는 명명

법인 K-드라마, K-푸드, K-○○ ... 이전에 이른바 “한류(韓流)”라는 용어가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더 친숙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대중문화의 국제적 성공은 그동안 축적된

콘텐츠 경쟁력이 사용자 친화적인 ICT 1)환경을 만나면서 급속히 확산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여러 팬덤 가운데에서도 자막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문화는 매우 특

별하다. 그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2차, 3차 저작물

을 생산해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초의 소비자들이며 가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제작된 자막은 보통 팬자막(Fan-Sub)이라고 부르는데 팬자막은 개인이

혼자 제작하거나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자막제작팀을 “자막조

* 제1저자, 충남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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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幕组)”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막팀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한류마니아들이며 그들

은 공고한 팬덤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류가 중

국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한류의 슈퍼 전파자이자 중국 대중문화산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자막팀의

활동은 그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한국 학계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사

회적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 한류를 다루거나, 번역학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작한 자막 텍스트에만

집중되어 있다. 중국학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다. 자막팀과 그들의 팬덤 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보이지만 한중번역자막팀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서너 편에 불과하다. 자막팀을 다룬 중국

논문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중국에 외국문화를 전파하는데 자막팀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저

작권 침해라는 불법적 요소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교적 평이한 결론들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 한중번역자막팀에 대해 이렇다 할 연구가 없

고, 중국 측 연구들은 대부분 2017년 이전의 논문들이어서 급변해온 한중관계와 미디어 환경에 따

른 최근 자막팀의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한 번쯤은 한국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중국자막팀에 대한 연구를 일괄하고, 최신 경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중번역 자막

팀의 역사와 현황, 회원 구성과 작업방식 그리고 수익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 한중번역 자막팀의 역사와 현황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자막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

00년대 초반이다. 이는 중국 인터넷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대역 인터넷의 확대로 속도가 빨

라지고 P2P 소프트웨어2)의 발전으로 인해 영상물의 입수가 편리해지자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이 D

VD와 같은 물리적인 형태에서 MP4와 같은 컴퓨터 파일로 전환되었다. 바야흐로 일반인들도 집안

에서 손쉽게 외국 영상물을 구하고 편집이 가능해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변화

를 배경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자막팀의 존재를 알린 사람들은 일본애니메이션 마니아3)들이었다. 한

국 대중문화콘텐츠를 전문으로 작업하는 자막팀도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국이나 영화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자막을 제작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중국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작품

보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낙차에 의한 자막팀의 등장

은 중국의 한중번역자막팀에서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

로 전 세계 대중문화 유행의 시간 격차가 줄어들게 된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인기 있는 콘텐츠가

정식으로 수입될 때까지 중국의 시청자들은 기다릴 인내심도,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되었다. 기술적인

장애는 없어졌으나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당장의 수요가 가로막히자 팬들은 직접 자막을 제작

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식 번역자막이나 영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미에

2) P2P(peer-to-peer network). 서버가 별도로 필요 없이 사용자끼리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의 네트워
크를 말함.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torrent계열이 있다.

3) 朱艳文, ｢亚文化视角下的国内网络字幕组研究｣, 苏州大学硕士学位论文, 2014. p.5.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
서도 처음 팬자막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일본애니메이션 마니아들로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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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자막을 직접 제작하게 되는 경우이다. 실제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는 해외드라마들은 당국의

검열을 거치면서 삭제되거나 왜곡된 번역으로 일부 열혈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많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라든가 자기만족을 위한 취미생활로 자막을 제작하는 이유도 언급할

수 있다.

선행연구 과정에서 참고한 중국 논문에서는 한중번역 자막팀의 역사를 ‘발전태동기’, ‘분화통합기’,

‘성숙안정기’와 같이 세 시기로 구분4)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도식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한중번역

자막팀의 변화를 2017년 한한령(限韓令)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몇 가지 주요한 사건과 현상

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자막팀의 발전 역사

중국에서 최초로 방영된 한국드라마는 1993년 ｢질투｣이다. 이후 1997년 ｢사랑이 뭐길래｣와 안재

욱 주연의 1999년 ｢별은 내 가슴에｣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한국드라마는 성공적으로 중국에

안착하게 된다. 초창기 한국드라마는 당연히 팬자막이 아닌 방송사의 공식자막과 더빙으로 방영되

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한류라는 문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한국 대중문화 마니아들도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영상콘텐츠만을 전문적으로 작업하

는 자막팀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00년대 초반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16개의 자막팀들 가운데 활동 시기가 가장 빠른 팀은 2003년

도에 결성된 천사한극사(天使韓劇社)이다.

한국드라마 자막팀이 중국 온라인상에서 최초로 화제가 되었던 계기는 2004년 ｢풀하우스(浪漫满

屋)｣의 자막을 제작한 YYcaf란 자막팀이 활약하면서부터이다. YYcaf는 한국에서 매주　방영이(2화

분) 끝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 주　새로운 화가 방영되기 전까지 결과물을 온라인에 올렸

다.5) 이는 방송사에서 완결된 드라마를 수입하여 번역을 완료한 뒤 방송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미 한국에서 유행이 지난 드라마가 아닌 방영 중인 최신 드라마를 한국과 일주일의 간

격을 두고 중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풀하우스｣는 2007년 중국에서 정식수입하여 방

영하였는데 방송사의 공식번역보다 2004년 YYcaf 자막팀의 번역품질이 더 훌륭하다는 팬들의 평

가6)를 받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 ｢대장금(大長今)｣을 필두로 속칭 대박 한국드라마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아시아

를 강타하기 시작하자 중국에서도 여러 자막팀이 등장했다. 일정한 영향력과 활동이 있었던 자막팀

들을 열거해 보면, 한극열선(韩剧热线, 2005년), 교양(骄阳, 2006년), 한국문화지대(韩国文化地带, 200

6년), 중한연선(中韩连线, 2006년), 분분웅(笨笨熊, 2007년)등이 있다. 이 무렵에는 한국드라마를 시청

할 수 있는 여러 웹사이트7)들이 생겨나면서 자막팀도 점점 경쟁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4) 孙黎, ｢中国网络字幕组文化研究｣, 武汉大学博士学位论文, 2014, pp.30-31. 张梦, ｢情感游戏与身份认同: 韩剧字幕组

粉丝群体研究｣, 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pp.11-14.
5) 潘俊楠, ｢韩剧在我国的网络传播模式及效果研究｣, 吉林大学硕士学位论文, 2011, pp.18-19.
6) 당시 자막팀에 대한 평가는 바이두(百度) 토론게시판 https://tieba.baidu.com/p/175447199?red_tag=2870022938 과
https://tieba.baidu.com/p/164582434?red_tag=2771953105의 내용을 각각 참고하였다.

7) 당시 한국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던 웹싸이트로는 韩剧天堂, 韩剧魔城, 韩剧迷韩剧专区, 韩剧社区, 热影在线免费

韩剧, 八面论坛韩剧专区 등이 있었다. 현재는 모두 링크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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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팀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건은 2006년도 한국에서 방영된 ｢궁(宮)｣을 둘

러싼 속도 경쟁이다. 한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 드라마는 당시 중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

았다. 한국 방영 당시 YYcaf, 중한연선, 교양 3개 자막팀이 뛰어들어 ｢궁｣의 중국어 자막을 제작하

였다. YYcaf는 여전히 고품질 번역으로 존재감을 보였지만 중한연선과 교양은 속도를 무기로 YYca

f의 아성에 도전하며 많은 사용자들을 빼앗아 왔다. 당시 YYcaf가 1회 분량의 자막을 제작하는데 2

-3일이 걸렸던 반면, 중한연선과 교양팀은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YYcaf의 경우 번

역품질은 좋았지만 작업속도가 느렸고, 교양자막팀은 속도는 빨랐지만 번역품질이 형편없었다. 결국

빠른 속도와 일정 수준의 번역품질이 보장되었던 중한연선이 이 시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

다.

2000년대 중반 대거 등장했던 자막팀들은 2000년대 말로 갈수록 경쟁을 통해 사라지거나 도태되

어 갔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자막팀은 바로 천사한극사이다. 2009년 천사한극사

는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분열되면서 개편을 단행하는데 이때 분분웅(笨笨熊)의 일부 멤버들을 흡

수하며 봉황천사한극사(鳳凰天使韓劇社, 鳳凰TSKS, 이하 봉황천사로 약칭)라는 새 이름으로 출발한

다. 봉황천사는 기존의 화제작 중심의 작업에서 벗어나 미니시리즈, 사극, 일일드라마 등 장르를 가

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번역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봉황천사는 빠른 제작과 완성도 높은 자막으

로 다른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한중번역 자막팀의 선두주자로 현재까지 독주하는 국면을

만들어내었다.

2009년 12월, 중국광전총국은 동영상 플랫폼들의 시청허가증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BTChina연합과 해외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던 530여 개의 불법 웹사이트들이 폐쇄되었

다.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주기적8)으로 불법 웹싸이트들을 단속했지만, 곧 다른 유사한 대체 싸이트

들이 생겨났다. 활동공간이 폐쇄되고 또 생겨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자막팀들은 실제 해체하기

도 하였고 또 일부 자막팀은 전환의 길을 고민하게 된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보편

화 되고 모바일 생태계가 서서히 구축되면서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대가

도래하자 자막팀들은 웹(web)이 아닌 앱(app)으로 활동공간을 확장하게 된다.

2) 자막팀의 현황

2016년 한국의 전격적인 사드 미사일 배치는 수교 이후 수십 년간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한중관

계에 경색을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2017년부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의 방송매체에서 한국대

중문화콘텐츠를 제한하는 소위 “한한령(限韓令)”을 내린다. 경색된 양국관계가 대중문화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 결과 공중파는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온라인 영상플랫폼에서도 한국드라마

와 예능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한령은 중국에서 두 가지 현상을 낳았다. 첫 번째, 한국의 방송콘텐츠을 무분별하게 베끼는 종

합연예프로그램이 대거 양산9)되었다.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사갈 수가 없게 되자 이러한 현상은 가

속화되었다. 두 번째, 한국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시청하는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한국 영상콘텐츠를 합법적으로 감상하는 통로는 사실상 완전히 막혀버렸으며 그동안

8) 2009년 12월, 2014년 9월, 2015년 1월에 모두 불법영상 플랫폼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9) 매일경제신문 2019년 6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복제한 한국예능 프로그램은 총 17편으로
확인된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39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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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라는 음지에서 조금씩 양성화되었던 한국영상콘텐츠시장은 또다시 지하로 들어가게 되

었다. 일부 합법적인 활동을 지향하던 자막팀10)도 활동영역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음지에 머물게

된다. 한한령 이후 필자가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막팀의 특징적인 변화는 바로

실시간 번역의 등장과 자막팀의 영리화 경향이다.

‘실시간 번역(實時飜譯)’은 2014년에 등장한 중국 최대 한국드라마시청앱 한극TV(韓劇戰視)의 자

체자막팀 주도로 이루어졌다. 실시간 번역이란 한국과 동 시간대에 중국에서 한국드라마를 시청하

면서 바로 번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에 드라마 동시통역인 셈이다. 실시간 번역은 단순히

번역에 그치지 않고 자막을 제작하여 영상에 입힌 뒤 다시 바로 플랫폼에 업로드하기까지의 과정을

포괄한다. 영상은 대략 5분 단위로 짧게 끊어서 업로드된다. 모든 한국드라마가가 실시간 번역의 대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간 번역은 중국에서도 인기 있을 일부 드라마에 한해 이벤트성으로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과 불과 40-50분의 시차를 두고 중국어 자

막이 달린 한국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한극TV의 실시간 번역은 201

6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한극TV에서 실시간 번역을 제공한 한국드라마의 목록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연도 제목 연도 제목

2016 푸른 바다의 전설 2018 화유기

2019 동백꽃 필 무렵 2019 호텔델루나

2019 위대한 쇼 2019 날 녹여주오

2019 사랑의 불시착 2020 이태원 클라쓰

2020 화양연화 - 삶이 꽃이 되는 순간 2020 철인왕후

2020 청춘기록 2020 바람과 구름과 비

2020 악의 꽃 2020 사이코지만 괜찮아

2020 편의점 샛별이 2020 18 어게인

2020 여신강림 2020 써치

2020 펜트하우스 2020 스타트업 

2020 구미호뎐 2020 슬기로운 의사생활 

2021 로스쿨 2021 멀리서 보면 푸른 봄

2021 마우스 2021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2021 갯마을 차차차(부분) 2021 슬기로운 의사생활2

2021 빈센조 2021 설강화

2021 유미의 세포들(부분)

드라마 대강의 내용을 감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번역과 자막제작을

완수해야 하는 실시간 번역의 특성상 번역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 형태의 번역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과 동일한 시간대에 한국드라마

를 감상하고 싶은 마니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요는 순간 접속자와 회원수의 증

가로 이어져 플랫폼의 광고수익과 직결된다. 실시간 번역은 한류마니아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접속

자 수를 늘리려는 일종의 미끼상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0) 3장 1절 봉황천사팀의 정식계약 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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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극TV앱의 실시간 번역 관련 화면>

￭ 드라마 ｢팬트화우스｣의 실시간 번역 

- 아래의 분홍색 바를 터치하면 바로 시

청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함. 

- 이 화면상에서 32만 명이 동시에 접속

하고있음이 확인됨(동그라미 속 숫자 

참조)

2015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주기적인 단속과 한한령 등으로 인해 활동공간을 위축받은 자막팀들은

몇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경쟁과 단속에 밀려 도태되거나, 취미활동 수준에서 자막팀을 유

지하거나,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길이다. 단단한 조직과 경쟁력을 갖

춘 몇몇 자막팀들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막팀의 영리추구에 대해서는 제4장을

통해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자막팀의 현 상황을 간단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자막팀 성립 현황 자막팀 성립 현황

천사한극사

(天使韓劇社)
2003 병합 YYcaf 2004 도태

한극열선

(韓劇熱線)

2005

(추정)
도태

교양

(骄阳)

2006

(추정)
도태

한국문화지대

(韓國文化地帶)

2006

(추정)
도태

중한연선

(中韓連線)

2006

(추정)
도태

분분웅

(笨笨熊)
2007 병합

한극정령

(韓劇精靈)
2008 도태

봉황천사한극사

(鳳凰天使韓劇社)
2009 영리화

한미

(韓迷)

2011

(추정)
영리화

여한자

(女漢子)
2013 영리화

막일계단황

(末日鸡蛋黄)
2013 유지

피포기

(被抛棄)
2014 유지

노약병찬

(老弱病残)
2014 유지

신도

(神叨)
2015 영리화

소완구

(小玩剧)
2016 유지

3. 자막팀의 구성과 작업방식

자막팀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식멤버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알기 어렵다. 회

원들 또한 주로 온라인상에서 만나 작업하는 관계이므로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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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막팀 자체가 불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절대 공개하지 않는 점 또한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핵심관계자가 아닌 일반회원들조차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정확한 규모나 인원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자는 봉황천사팀에서 자막을 제작하는 두 명의 회원11)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의 답변내용과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그리고 과거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자막팀의 회원 요건, 작업방식 등에 대해

서 알아보았다.

1) 회원요건

당연히 한국어 능통자를 우선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에 자막팀의 일원이 되려면 어떠

한 조건들이 필요할까? 필자는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자막팀 광고 4건을 찾았

다. 이를 토대로 회원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자막팀 모집 광고 포스터>

<봉황천사한극사>자막팀 <여한자>자막팀

<봉황천사한극사> 자막팀 모집 광고12)

① 한국어와 중국어에 정통하고, 중국어 표현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교류 능력도 좋아야 함

② 한국어 리스닝 실력이 좋은 사람, 조선족 혹은 한국 장기체류자 우선함

③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한국 연예방송 문화를 좋아하는 분

④ 인터넷환경이 좋아 번역작업을 완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분

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분

⑥ 책임감이 강하며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함

<여한자> 자막팀 모집 광고13)

①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고, 언어 표현능력이 좋은 분. 조선족 혹은 한국어 리스닝을 잘하는 분

11) 인터뷰는 1월 10일(A)과 2월 3일(B) 중국의 웨이보(微博)의 메신져 기능을 통해 각각 진행하였다.
12) 精通韩语汉语, 汉语表达能力强, 交流能力佳. 听力强, 朝鲜族或长期旅韩人士优先. 对韩国文化有一定的了解, 喜欢韩

国娱乐文化. 有较为稳定的宽裕的时间, 按时保质完成任务.认真负责, 有恒心有毅力完成任务.
13) 韩语能力佳, 语言表达能力较强, 朝鲜族或韩语听力优秀者优先考虑. 对韩综、韩影有强烈爱好兴趣, 喜欢韩国文化. 服

从团队合作, 听从团队安排, 有耐心、细心.



34 ․ 2022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05.20∼21)

34

② 한국 예능과 영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분

③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분

<신도>자막팀 모집 광고14)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만 해당

② 조선족

③ 한국 거주 8년 이상

<노약병찬> 자막팀 모집 광고15)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함: TOPIK 6급이나 CATTI번역시험 3급 혹은 모국

어가 한국어이거나,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신 분. 반드시 조건을 확인 바람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중국어 실력이 있어야 함: 중국어 표현력과 언어조합능력이 뛰어나야 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함.

③ 한국 예능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함. 한국 예능프로, 드라마, 영화 등

④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 매주 작업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분

⑤ 강박증이 좀 있는 분. 인명, 지명 등을 틀리게 번역하거나 계속 바꾸면 안됨

번역교정

① 상술한 조건에 충족되고, 자막팀이나 팬클럽(번역팀)에서 번역경력이 2년 이상이신 분

② 여러 검색에 능숙해야 함. 네이버, 유튜브, 구글 등 외국싸이트

③ 자막이 제시간에 나올 수 있게 차근차근 꼼꼼히 작업해야 함

예상했던 대로 자막팀 회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한국어 능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 능

력 시험의 가장 높은 등급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조선족 우선이란 문구를 통해서도 자막팀 내부에

상당 수의 조선족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어능력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중국어표현능력이다. 번역의 완성도가 단지 해당 외국어를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

어의 완성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운영진이 잘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인내심, 끈기, 꼼꼼함, 시간

엄수 등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마감 시간 안에 양질의 자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

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조건은 바로 한국어 리스닝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아마 대부

분의 작업이 대본 없이 오로지 자신의 듣기능력에 의존해 대사를 받아 적어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자막팀의 오역사례들16)을 살펴보면 오청(誤聽) 실수가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2) 작업과정

봉황천사 자막팀을 예로 들어 실제 자막제작의 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봉황천사에 들

14) TOPIK 6級(仅收6级) . 朝鲜族. 在韩居住八年以上.
15) 有一定韩语基础：TOPIK6级或CATTI笔译3级或朝鲜语为母语或长期在韩者: 必要条件了解一下. 有一定中文基础：

有较好的中文表述和语言组织能力. 摆脱韩语逻辑, 让不懂韩娱文化的人看懂梗. 了解韩娱文化：看韩综、韩剧、韩影.
有一些空闲时间：每周有固定翻译时间. 有一点强迫症：人名什么的不能错. 翻译校对:满足上述翻译的条件, 同时有两

年以上字幕组或站子翻译经验. 善用各种查询方法, Naver, YouTube, Google等国外网站. 认真仔细保证出片准确无误.
16) 두빈·이근석, ｢실시간 드라마 한중번역의 특징과 번역품질 - 드라마 ｢철인왕후｣의 중국어 자막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2집, 2021,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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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려면 우선 한국어 실력을 테스트 받아야 한다. 테스트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한국어 문장이나　

한국드라마를 보고 그　대사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번역할　때　사전이용과　

인터넷　검색은 허가되지만　다른　자막팀이　번역한　것을　참고하거나 표절하는 행위는 금지된

다.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면 회원가입이 승인되고 본격적으로 자막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번역은 일반적으로 드라마팀과 예능팀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　번역　작업을　시작할 때, 팀장을

맡은 회원이 큐큐(QQ) 단체대화방에 같이 작업할 팀원을 구하는 메시지를 올린다. 혹은 봉황천사

웹페이지(회원전용)의 ‘번역임무찾기(翻译认领区)’라는 게시판에 팀원 모집 글을 올리기도 한다. 팀

원은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이며 팀이 구성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다. 자막제작

과정은 대개　①번역, ②싱크17)수정, ③감수, ④자막과 영상 합치기, ⑤업로드와 같이 다섯 가지　단

계로 진행된다.

자막제작 과정은 영역별로 보면 크게 번역과 번역된 텍스트를 자막으로 만드는 두 과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번역자 한 명과 기술자 한 명, 이렇게 두 명만으로도 가능한 작업이다.

물론 번역자가 자막제작 및 영상프로그램까지 다룰 수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하다. 또한 팀별로 작

업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일의 숙련도에 따라 팀원의 숫자도 달라질 수 있지만, 자막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지정된 기간 안에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감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업이 필수적이다. 필자가 인터뷰한 A회원의 경우에는 보통 10명이 팀을 구성하여 작업

을 진행했다고 한다. 번역자는 보통 10분 전후의 분량을 배분받는데 50분짜리 드라마라면 5명의 번

역자가 배당되는 셈이다. 10명 중 나머지 5명은 자막제작, 싱크수정, 감수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

다. 자막제작은 이지서브(Aegisub)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봉황천사 번역자와의 인터뷰 내용 발췌>

인터뷰 A 인터뷰 B

17) 싱크의 사전적 의미는 동기화(同期化, synchronization)이다. 즉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사건들
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상작업에서는 인물의 입과 자막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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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막제작을 해 본 사람이라면 번역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싱크 조정이라는 사실

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싱크 조정은 세심함과 인내를 요하는 매우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자막의 완성속도는 투입된 인력에 비례해서 빨라질 수밖에 없다.

A의 인터뷰에 따르면 감수 단계는 번역감수보다 싱크 감수에 좀 더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자막제작을 완료한 팀원들은 작업 분량에 따라 수고비를 지급받는다. 인터뷰에 응한 B의 경우 한

달에 적게는 몇 백 위안에서 많을 때는 천 위안 정도까지 벌었다고 답해주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두 명의 회원에게

공통으로 봉황천사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회원이 몇 명인지를 질문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100명 이

상이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온라인상에서 점조직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정식회원들

조차도 조직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2015년도 중국의 관련 논문에서는

150명18)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숫자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봉황천사는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한국 각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

에 배분하고, 시간을 준수시켜 양질의 자막을 계속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봉황천사와 같은 대형자막팀은 이미 오래전에 팬번역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번역회사로 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자막팀의 수익구조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 가능한 자막팀의 대표적인 수익구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방송

사나 인터넷 TV와 같은 관련 업체와 합법적으로 계약해서 일을 수주받는 경우다. 두 번째는 동영

상 플랫폼과 제휴하여 자막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자막팀이 직접 광고를 수주받아 자신

들이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입혀 직접 배포하는 방식이다. 자막팀의 핵심 내부자가 아닌 이상 구체

적인 수익구조와 매출 규모를 알 수는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요 자막

팀에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부득이하게 필자는 사업자를 사칭하여 우회적

인 방식으로 주요 자막팀에 광고견적을 다시 의뢰하였고, 그 결과 총 세 곳으로부터 비교적 구체적

인 회답을 받을 수 있었다.

1) 정식계약

봉황천사는 한한령 이전 중국 OTT 플랫폼과 정식으로 작업했던 이력이 있는 유일한 자막팀이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QIYI(爱奇艺)와 2014년 ｢별에서 온 그대｣, 2016년에는 ｢태양의

후예｣를 각각 작업하였다. YOUKU(优酷)와는 2016년 ｢함부로 애틋하게｣와 ｢보보경심-려｣를, 그리

고 락시채널(乐视視頻)과는 2016년에 ｢화랑｣, Tencent Video(腾讯视频)와는 2016년에 ｢안투라지｣등

을 함께 작업하였다. 위에 언급된 매체들은 모두 중국의 거대 온라인 영상플랫폼으로 정식으로 판

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합법적인 회사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마추어 팬자막에서 시작한 봉황

천사가 1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거대미디어 회사와 공식적으로 계약할 만큼 그 능력과 경력을 인정

18) 贾少霞, ｢凤凰天使韩剧社字幕组迷群的参与式文化研究｣,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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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미 프로의 영역으로 들어간 중국의 자막팀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봉황천사를 필두로 점차 양

성화되던 한중 영상자막팀의 활동은 한한령을 기점으로 끊어지고 만다.

2) 플랫폼과 제휴

2010년대 들어 영상 소비의 방식이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로 전환되면서 중국에는 외국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생겨났다. 자막팀은 이러한 앱기반 플랫폼에 자막(영상+

자막)을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상과 자막을 납품받은 플랫폼은 배너광

고나 팝업 광고 그리고 일시정지 시 나오는 광고 등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봉황천사팀은 현재 권분(圈粉)TV에 자막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한미자막팀의 경우 2020년부터 2

021년까지 대략 2년 동안 분자(分子)TV에 자막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재 분자TV는 폐쇄

당한 상태이다. 이 밖에 현재 중국에서 한국영상물 시청에 최적화된 앱으로는 알려진 한극TV의 경

우에는 플랫폼 자체에서 전담 자막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 언급한 권분TV, 분자

TV, 한극TV는 모두 모바일 앱으로 한국영상물을 시청하는 불법 플랫폼이다. 이 앱들은 모두 한국

의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에는 찾을 수 없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관련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도 한국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하고 중국에서만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3) 직접 광고 수주

일부 자막팀들은 직접 광고를 수주받아 영상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광고

가 입혀진 영상물은 웹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배포된다. 이 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할 경우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자막팀이 삽입한 광고를 보게 된다. 원본 영상의 입수, 자막제작, 웹하드나 클

라우드를 이용한 영상배포 이 과정들 모두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는 총 5곳에 자리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순서대로 각각 ①앞 광고, ②뒷 광고, ③지나가는 광고, ④하단고정 광고이다. ⑤일시정지

광고의 경우에는 앱으로 영상을 감상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막팀의 자체광고

견적서에는 빠져있다. 이상의 광고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굵은 색 박스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

① 

앞 광고

③ 지나가는 광고~~~~~~~~~~~

② 

뒷 광고

⑤ 일시 정지 광고

(플랫폼에서만 기능)

④하단고정 광고

부연설명 하자면 앞 광고와 뒷 광고는 일반 유튜브 시청자가 흔히 경험하는 광고의 패턴으로 본

영상 시작 전에 봐야 하는 광고와 영상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광고를 연상하면 된다. 지나

가는 광고는 영상을 보고 있을 때 화면 상단에 광고문구가 지나가는 형태로 등장한다. 하단 고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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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도장처럼 영상재생 내내 작은 형태로 화면에 자리한다.

<한중번역 자막팀의 광고 견적서 1>

봉황천사(한 달 기준) 한미(200회 기준)

유형 위안(元) 한화(원) 유형 위안(元) 한화(원)

앞 광고 400,000 77,771,884 앞 광고 100,000 19,442,971

뒷 광고 200,000 38,885,942 뒷 광고 60,000 11,665,783

지나가는 100,000 19,442,971 지나가는 50,000 9,721,485

하단고정 250,000 48,607,427 하단고정 50,000 9,721,485

<한중번역 자막팀의 광고 견적서 2>

신도(1회 기준) 하단 동그라미 참조

유형 위안(元) 한화(원)

하단고정 3,500 680,504

20회 이상이면 

할인가격 3,200위안(元) 적용

봉황천사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광고료가 책정되는데 총 몇 편19)의 동영상에 광고가 삽입되는지

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하였다. 한미자막팀의 경우, 만일 네 곳에 모두 광고를 삽입하게 되면 편당

1300위안, 한화로 약 25만 원2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도자막팀의 경우에는 하단고정 광고만

을 수주받는데 단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편이다. 1회 기준으로 3,500위안, 대략 한화 68만원이

다.

5.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한중번역 자막팀의 시작부터 현황까지 알아보았다. 2000년대 초반 팬덤에 기반

한 아마추어 팬자막에서 시작된 자막팀은 2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조직과 실력을 갖춘 프로의

영역으로 진화해왔다. 자막팀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한류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한중관계와 정부의

단속이라는 여러 파고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해 왔다. 그들은 개인에서 팀으로 결성되고,

다시 팀은 다른 팀과의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병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살아남은 일부는 큰

조직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속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막제공 주기가 2004년 일주일에서 2007년

에는 하루로 단축되었고 2016년도에 이르면 한 시간 이내로까지 짧아졌다. 실시간 번역은 과도한

경쟁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막팀의 최종 진화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지위에 걸맞은 저작권에 대한

19) 가장 규모가 큰 봉황천사의 경우 한 달 동안 200편 이상의 영상을 작업할 것으로 추정된다. 4곳에 모두 광고를
싣는다면 편당 950,000/(200+α)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20) 본 논문의 모든 한화(원)는 2022년 1월 18일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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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나 대내외 문화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정부의 폐쇄적인 문화정책으로 인해 해외 영상

물들은 지하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막팀의 활동을 통해 외국영상물에 대한 공급을 막는

다고 해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초고속통신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있는 21세기에 중국정부의 느슨한 규제와 단속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익도, 시청자들

의 만족도, 중국대중문화시장의 경쟁력도 모두 확보될 수 없다. 국가에서는 금지하지만 볼만한 사람

들은 다 보고 있는 한국드라마 그리고 그 시장을 지탱하는 자막팀의 존재는 현재 중국 대중문화시

장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왕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차라리 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여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당한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시장의

양성화만이 자막팀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막팀의 존재와 그 활동 자체가 태생부터 불법적 요소를 담고 있어 본 논문을 작성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넷에 남아있는 그들의 지나간 활동

흔적 또한 링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추적에도 한계가 있었다. 추후에 보다 세밀한 자료조사

와 인터뷰를 통해 본 논문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막팀을

중국정부의 규제와 검열에 저항하여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개척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산업 생태계 파괴자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한류전파의 일등공신인가 아니면 한국 저작권 침해의 주범일까? 이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

단은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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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④

浅析韩国的文化产业发展模式对中国的启发
――以鱿鱼游戏为例

李海铭（庆熙大学）*ㆍ李知润（庆熙大学）**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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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结论

【摘要】

随着全球化进程地加快文化产业已然成为了各个国家的支撑性产业，十八大以来，随着我国整体经济实

力迅速增强，国际影响力明显扩大，我国文化产业迎来了加快发展的黄金期。本文将采用理论与案例分析

法分析韩国的文化产品盈利模式并以鱿鱼游戏这部韩剧为例子分析剧中的文化衍生品和相关的文化产品

的营销模式，采用分析对比法，分析对比我国与韩国文化产业不同的盈利模式，得出韩国文化产业值得借

鉴学习的地方。据文化体育观光部与韩国未来创造科学部联手发布的韩国文化产业对外输出促进方案预
测，2020年，文化内容出口额将提高到224亿美元，从2010年全球排名第9位（2.2%的市场份额）提高到2

020年第5位（5%的市场份额），使韩国成为世界第五大文化强国。1) 我国应积极学习韩国文化产业的营

销盈利模式，借鉴其发展发展经验，真正做到文化强国，确保文化产业良性运行。

 
【关键词】IP营销；文化产品营销；衍生品；韩剧；盈利模式。

引  言

在国际竞争日趋激烈的今天，文化贸易成为各国角逐的新领域。特别是文化出口兼具经济、文化和政

治功能，是“软实力”建设的核心，对一国整体实力的提升意义重大。2021年九月一部由韩国导演黄东赫

* 庆熙大学 技术经营大学院 硕士生 (damingwz@naver.com)

** 庆熙大学 技术经营大学院 兼职教授 (rebeccajiyunlee@khu.ac.kr)

1) 国际商报，“韩国成为第五大文化强国解析韩国文化产业发展” http://www.hysdcm.com/?p=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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编导，Netflix 制作的电视剧鱿鱼游戏引爆全球成为现象级文化产品，在94个国家排行榜上跃居首位，

在上映的短短17天里便获得里1.1亿次的观看播放量，不仅是赢得本国人民的热议，更是获得里不同文化

背景观众的共情与讨论，让这部仅仅只有九集的短片韩剧，一下子火爆油管，引起了全世界范围内年轻人

的关注。相对比之下2021年中国文化产业：营业收入达119064亿元，占GDP的10.41%，相比之下我国如何

更好地向全世界进行文化输出成为文化强国是我们后辈应不断学习和研究的课题。

1. 鱿鱼游戏的剧情分析

1) 鱿鱼游戏 游戏人间

游戏是经久不衰的备受人们讨论的问题，美国社会心理学家马斯洛曾在动机与人格中提到，人的需

求包括五个层次，分别是：生理需求、安全需求、归属与爱的需求、尊重需求和自我实现的需求。2)鱿
鱼游戏中通过韩国人小时候经常玩的六个小游戏作为贯穿全剧的线索，一二三木头人、椪糖、玻璃球、

拔河比赛等游戏，在勾起人们回忆的同时，也反映出社会存在的种种现实问题，引起了全世界人们的共

鸣，实现了跨圈层、跨文化的传播。

影片的故事梗概围绕着一群走投无路并急需金钱的人收到的神秘邀请，其中有负载累累的主人公奇

勋，堕落的金融精英尚佑，卧底刑警黄警官、非法劳工姜晓、黑帮头目张德秀、老年流浪汉吴一男等456

个社会边缘人通过六个游戏来瓜分456亿的奖金（约合人民币2.5亿元）。游戏的筹码是每个人的鲜活的生

命，能拿到奖金的只有一人，其余的455个人唯有死路一条成为获胜者的垫脚石，最后能走到终点的只有

一人。

2) 丛林比赛折射出的社会问题

游戏很残酷，可现实不比游戏残酷吗？这句经典的台词，成为鱿鱼游戏火爆的金句，让很多观看者仿

佛置身于原始森林。六场游戏，六场厮杀，活下来是每个人的最终目标，摆在参与者面前的六个游戏是韩

国20世纪70年代家喻户晓的游戏，玩法虽然简单，但却需要参与者发挥所有的智慧与技能，需要参与者发

挥出自身的潜力，否则就会成为别人的筹码，成为获胜者的垫脚石，在这里，希望与绝望，喜悦与愤怒，

安全与恐惧，背叛与友情，温暖与冷酷斗争较量历历在目。这是一场游戏，是一场富人与穷人的搏斗，是

人性的考量，是希望与失望共存的天堂，剧情的反转，人性的悲凉都在剧中体现的淋漓尽致，在游戏世界

里没有真正的正义与公平，没有长久的和平与爱。

影片聚焦了韩国社会的各种人物，心地善良但是因赌博负载累累的男主人公-奇勋人到中年不思进

取，因为自己的无能使得前妻将女儿带走与继父一同生活，年迈的老母亲身患疾病卧床不起，告诉他自己

好累的时候他才意识到自己母亲的养老保险已被自己花个精光，主人公可以说是一个无赖，有着自私、颓

废、不讲信用、爱撒谎且愚昧木讷的小人性格，但他并不冷漠，相反却十分热情，在比赛场上尽管和对手

存在着竞争关系，也十分愿意帮助他人，但是在面临自我生死抉择的时候，他也会优先选择自己，这是在

和流浪汉玩最后一把弹珠游戏的时候体现出来的，最终他夺得了455条生命换来冠军，�手上却滴血未

2) 范孜恒, ｢跨文化语境下韩剧传播策略探析——以鱿鱼游戏为例｣,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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沾，而是由别人替他担当了侩子手的角色，游戏的最后他获得了那笔丰厚的奖金，却始终也快乐不起来，

回到现实中准备乘坐飞机去往美国看望女儿时看到当初拉自己去游戏世界的人又在拉动其他人参加游戏，

索性退掉机票阻止又一场悲剧地发生。

剧中的边缘人之所以来参加这场比赛，都是因为在现实生活中遇到了重重困境，被生活逼到走投无

路，他们中有的人因为沉迷赌博导致妻离子散，也有巨额欠款，无力偿还，甚至也有小偷角色，他们是现

实生活的落魄者，想要突破现有的社会阶层，难上加难，在进入由富人设计好的游戏中，没有高低贵贱之

分，只有游戏赢家与失败者，这种沉浸式看剧本身就足够满足观众的好奇心。

此外这部剧也反映了在资本主义国家体制下，人们在面对生死存亡以及竞争关系时，相互争夺相互残

杀的本能，这些都是人们共同讨论的议题，尤其是在当今疫情的全球大环境背景下，通过这种题材叙事，

更是成为了全球观众感兴趣的着眼点与话题点。

2. 鱿鱼游戏的商业模式浅析

1) 内容为王，版权核心

原创内容是奈飞的关键，奈飞专注提供差异化服务，专注于提供高质量和精选产品，所以内容库才会

越来越独特，制作模式大多是向制作方提供110%-120%的制作费，获得作品版权。这样一来，制作方就没

有了资金压力就可以专注于内容创作，但也无法获得后续收益分成。鱿鱼游戏成为“爆款”后，韩国制

作方无法参与受益分成引发了热议。帮助制作团队去了解哪些内容是全球观众爱看的，更容易击中观众的

爽点；而在剧集方面，韩剧在亚太市场已经具备很高的知名度，而奈飞的海外扩张战略是立足于每个国家

的专长来与自己强强联合，是双赢模式。一方面，奈飞提供资金、数据、场地等方面的支持；另一方面，

本地制作团队的重点则放在内容上，这对于中国的视频平台出海是具有很强的借鉴意义的。

2) 资本助力, 营销传播

鱿鱼游戏以Netflix为基础的制作、流通，寄生虫的好莱坞类型电影的营销。无论从形式到发

行，这两部作品都是披着韩式外衣的美国作品，即使其中设置了剑指资本主义和冷战格局的讽刺，它的内

里却仍然属于资本，属于美国文化霸权系统。奈飞官网信息显示，该剧初始剧本于2009年便已完成，而十

余年间皆被本地公司拒绝接收，据华尔街日报报道，这部剧的制作成本仅有2140万美元，每集约240万

美元，相较于奈飞的其他大型剧作成本更低，但其火爆程度却一骑绝尘，彭博社报道，奈飞内部文件数据

显示，“奈飞的最大原创剧集鱿鱼游戏估计将为公司带来近9亿美元的价值。以较低的成本投资出一个

全球爆款，这也意味着奈飞所得到的投资回报巨大，影片之所以获得成功的文化营销模式有以下几点要

素。3)

奈飞是谁？1997年，奈飞在美国加州成立时，它只是一家在线DVD租赁提供商。后来，它是如何成为
创新者的窘境的作者、哈佛商学院教授克莱顿·克里斯坦森（Clayton M. Christensen)口中“颠覆式创

3) 李婷，“鱿鱼游戏爆火背后破译奈飞密码”，新浪财经，https://finance.sina.com.cn/roll/2021-11-04/doc-i

ktzscyy360192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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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的公司”的呢？克里斯坦森认为，奈飞既有颠覆式创新的技术，又有颠覆式创新的组织。所谓“颠覆式

创新技术”，是奈飞开创的“订阅付费”和“偏好推荐算法”的组合。

据公开资料显示，早在1999年，美国人如果想要租借光盘或者影像服务是需要到线下的光碟和DVD店

铺租赁光盘的，如果到期不归还需要缴纳高额的滞纳金。奈飞采用让用户按月或按年付费，没有滞纳金，

在线预订自己想看的电影，奈飞邮寄DVD到家。这种简单、便宜、快捷的模式吸引了众多用户，2000年奈

飞推出了观众偏好推荐算—Cinematch，这个算法可以成为订阅用户的“向导”，帮助用户检索到他们喜

爱的电影。

鱿鱼游戏之所以火爆的原因还在于其自身的故事设定足够吸引观众，互联网时代虚拟世界吸引了众多

年轻人在互联网上交友观影，去年火爆全球的元宇宙一词让我们的未来生活有了许多被应用的可能性，元

宇宙有许多应用的可能性。理想的元宇宙将允许用户进行任何体验或活动，或者解决他们几乎所有的需

求，所以在理想状态下，元宇宙可以应用于任何事物。我们这一代可以说是互联网的原住民，很容易形成

趣缘社会，即基于有趣形成的联结关系的网路虚拟社区。而鱿鱼游戏设置的不真实、抽象和太像游戏恰

好满足这一点，其周边商品能卖火起来也就不意外了。

3) 产业链和衍生品IP

鱿鱼游戏背后成功的秘密带来了文化产业的繁荣，引起了一场全球现象级文化现象，由此引发的文化

艺术衍生品也是在全世界范围内引起了一阵喧哗，优质影视剧带来的一系列文化衍生品，商机随处可见。

在剧还在热播时，不少厂商就敏锐地嗅到了商机，剧中同款游戏、服饰等衍生周边产品开始在各网络平台

中涌现。

鱿鱼游戏在剧情中设置了6款20世纪70年代至80年代韩国传统儿童游戏（一二三木头人、椪糖、拔

河、打弹珠、玻璃桥、鱿鱼游戏）作为闯关环节。这些游戏简单易懂并包含了完整的游戏规则，使得该剧

天然就具有开发同款游戏产品的优势。

根据七麦数据检测，在10月9日全球免费游戏总榜中，Candy Challenge 3D、All Challenges-surviv

al game、K-Games Challenge等与鱿鱼游戏有关的游戏产品，在美国、日本、韩国、俄罗斯、英国等多

个国家或地区的游戏榜单中位列前五4)

在微信小程序中搜索“鱿鱼游戏”可以看出相关的小游戏已经有上万人使用，由此带来的相关的游戏

产业链带来了新一轮爆发。剧中的主人公服饰衣物和相关的文化艺术品可谓是在年轻人群体中引起列新的

共鸣与共享，同款游戏已然风靡，剧集周边也十分火热。在淘宝等电商平台搜索“鱿鱼游戏”，出现的有

剧中男主的运动服、守卫的红色连体衣、“抠糖饼”环节中的糖饼，且都打着“同款”“高还原度”等标

签在售卖，在中国引起了年轻群体的爱好与相继购买的浪潮。

内容与产品搭配的文化商品营销模式已是当下很常见的文化商品经营模式，去年火爆亚洲的北京的环

球影城，哈利·波特同款服装、魔法杖，每一件衍生周边品都在为这个顶级内容IP持续创造收益。

奈飞旗下电商平台Netflix Shop中，醒目的“SQUID GAME IS HERE”（鱿鱼游戏在这里）已然出现在

网站首页，而其售卖的周边产品主要为几款带有鱿鱼游戏元素的T恤衫，售价在34.95美元至49.95美元

之间。淘宝和第三方电商平台上售卖的相关产品显然也并非正品，显然也并未获得奈飞的正版授权。5)

4)“鱿鱼游戏爆火背后公司市值大涨1200亿但真正的赢家却是衍生品”，每日经济新闻，https://news.sina.com.cn

/s/2021-10-10/doc-iktzscyx8794278.shtml

5) 鱿鱼游戏背后的衍生品和营销手段、 https://m.topys.cn/article/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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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仅是剧中人物的衣物饰品引起人们的广泛关注与喜爱，鱿鱼游戏中的椪糖生意引起的一系列制糖人

的生意也是风靡了各国，在韩国明洞和各景点街头也出现了许多制糖生意，引起了大家的回忆浪潮。焦糖

饼是韩国小时候家喻户晓的甜点，剧中出现的焦糖饼制作工具套盒以22.99美元（2.7059万韩元，约合人

民币149元）对外销售，虽然售价远高于韩国国内价格（约5000韩元），但没有体验过抠糖饼或对味道好

奇的海外观众跃跃欲试，所以相关产品的销量也在持续增加。由此看来鱿鱼游戏的相关衍生品可谓是带火

了相关的文化衍生品，由此引发的一系列文化产品的营销大卖为各国年轻人带来了一场新的文化盛宴，引

起了新一波的文化产品浪潮，相关的文化产品销量都在各平台相继曝光走红，由此可以看出鱿鱼游戏带来

的一些列文化商品盈利可谓是带来了一系列的商机。

3. 鱿鱼游戏在中国国内现状

1) 影视剧引起的相关文化现象

在互联网时代，社交媒体的出现改变了传播的生态与形态，社交媒体的价值观传播正在重构我们的社

会关系，不但打破传统媒体的“面”上传播关系，更是打破了一直以来的“差序格局”的社会关系构建方

式，受众在社交媒体中的力量越发强大，正如克莱舍基所提交的“无组织的组织力量”。6) 鱿鱼游戏
能够火爆除了剧情人物以外，网友们通过社交媒体对其进行二次传播也是重要推手，在中国围绕鱿鱼游戏

也开设了许多热议话题小组，尤其是在经常沉迷于新技术的中国年轻人中间，成为了一个不小的文化潮流

现象。由此引发了各大视频媒体网站上的热议，在中国最大的影视评论网站-豆瓣上，连续多日稳占豆瓣

实时热度第一，目前已有48万人看过，1.2万人想看，在豆瓣的相关话题讨论里由此相关的话题讨论已接

近3k，剧评也接近2k，大家在平台上交流着对这部剧的看法与讨论，各种大v账号也纷纷推出剧情讲解，

分析各种绝妙伏笔，还有最受欢迎的第二部剧情预测等吸引观众，在中国的社交软件微博上鱿鱼游戏的阅

读量也是高达16.6亿，其他社交媒体上也是上亿的讨论度。

除了线上,在上海，一群人正在一家出售“dalgona”的新商店前给自己拍照，这种松脆的糖饼是“鱿

鱼游戏”里的一个象征与道具品，也是参赛者要接受的一项挑战的聚焦点。大家纷纷购买此产品，但是却

不食用，而是模仿剧中剧情：尝试扭曲糖果上的形状而不咬破它。路过的行人们纷纷为糖饼驻足在小摊

前，认真地观察着小贩们的制糖技巧，仿佛置身于剧情之中，从剧情中走到线下，这是文化现象带来的文

化购买热潮。

鱿鱼游戏的文化现象不仅是在韩国火爆，更是引起了全世界青年的热爱与喜好，一场韩流文化的强势

输出，让韩流又再一次席卷重来，见识到了网飞公司的制作手段与能力，在中国围绕鱿鱼游戏也开设了许

多热议话题小组，尤其是在经常沉迷于新技术的中国年轻人中间，以至于成为一个不小的文化潮流现象。

在中国的主流设计媒体上。鱿鱼游戏在国内的热度也是居高不下。现在，鱿鱼游戏的微博热搜话题阅

读量高达16.6亿，其他相关的话题也是上亿的讨论度。这部剧也连续多日稳占豆瓣实时热度第一，大约1

7.7万人看过，10万人在看，7.9万人想看。各种社交媒体上都有粉丝分享他们尝试挖桠糖游戏的图片和视

频。还有各种大V账号纷纷推出剧情讲解，分析各种绝妙伏笔、细思极恐的细节，还有最受欢迎的第二部

剧情预测。除了线上，在上海，一群人正在一家出售“dalgona”的新商店前给自己拍照，这种松脆的糖

6) 解锁影视宣发新玩法 [J],周末画报第1197期,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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饼是“鱿鱼游戏”里的一个象征与道具品，也是参赛者要接受的一项挑战的聚焦点。大家纷纷购买此产

品，但是却不食用，而是模仿剧中剧情：尝试扭曲糖果上的形状而不咬破它。路过的行人们纷纷为糖饼驻

足在小摊前，认真地观察着小贩们的制糖技巧，仿佛置身于剧情之中，从剧情中走到线下，这是文化现象

带来的文化购买热潮。

相对应的，中国的制作商也是问到了其中的商机与机会，在亚马逊，淘宝，1688平台上也纷纷上架了

剧中的产品他们现在在巨大的网上零售平台淘宝网上提供各种相关商品，包括明亮的粉红色连帽连体衣和

“乌贼游戏”中未命名的警卫的不祥面具。剧中○△□这三个几何符号，是极具内涵的哲学符号，它们几

乎成为了鱿鱼游戏最具代表性的符号标志，○等级最低，代表劳工；△”负责执行，代表中层；□是高

层，代表管理者。而处在资本两级的有产阶级和无产阶级也被两种颜色区分开来，一家中国的网店老板

称，由于该系列作品产生的需求，他的网店销售额飙升了30%。商店老板从未听说过鱿鱼游戏，直到上

个月一位顾客问他是否出售该韩剧标志性的黑色帽子，上面装饰着正方形、三角形或圆形。这位商店老板

说，“我们的客户都是那些看过这个韩剧并想加入这个游戏潮流的人”。鱿鱼游戏不仅是奈飞韩剧文化的

大规模入侵，也是韩流再一次在全世界范围内走红，奈飞成功营销的手段也很值得我国学习与借鉴。

2) 影视剧相关的周边营销

符号消费理论由当代法国著名社会学家鲍德里亚在消费社会一书中提出，他从符号学的角度对消费

社会做出了全新的解读，他的观点是：“消费行为已经并非是对物的消费，而是一种对符号的消费，符号

消费的本质是处于不同社会地位的人形成的对不同社会身份的构建，换言之，对符号的消费是为了彰显个

人间社会身份的差异，影视剧周边产品具有很强的符号性，这也能很好地解释粉丝对影视剧中周边产品的

消费特点，除部分单纯为增加偶像知名度的粉丝站发布的周边产品外，大部分周边产品或多或少以盈利为

目的，而粉丝也非常愿意偶像从自己身上获利，其内在原因也与娱乐明星周边产品的符号性密不可分。7) 

剧中○△□这三个几何符号，是极具内涵的哲学符号，它们几乎成为了鱿鱼游戏最具代表性的符号标

志，○等级最低，代表劳工；△负责执行，代表中层；□是高层，代表管理者。而处在资本两级的有产阶

级和无产阶级也被两种颜色区分开来。

一家中国的网店老板称，由于该系列作品产生的需求，他的网店销售额飙升了30%。商店老板从未听

说过鱿鱼游戏，直到上个月一位顾客问他是否出售该韩剧标志性的黑色帽子，上面装饰着正方形、三角

形或圆形。这位商店老板说，“我们的客户都是那些看过这个韩剧并想加入这个游戏潮流的人”。鱿鱼游

戏不仅是奈飞韩剧文化的大规模入侵，也是韩流再一次在全世界范围内走红，奈飞成功营销的手段也很值

得我国学习与借鉴。

4.结论

鱿鱼游戏之所以能够成为现象级作品，Netflix的宣发功不可没。作为影视产业链的后端，宣发有

着非常重要的作用。奈飞的宣发力度很强，可以说是无死角轰炸，Netflix在韩国梨泰院地铁站设置了现

实版的“鱿鱼游戏”线下互动展，主要展现剧中第一关“一二三木头人”以及第二关“椪糖”的场景，让

7) 娱乐明星周边产品研究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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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众仿佛身临其境。从大众传播破圈角度来看：Netflix在法国授权开设了“鱿鱼游戏”主题快闪咖啡

店，在菲律宾路口架设木偶娃娃玩起了“红灯停、绿灯行”的游戏等等，从线下各点加速鱿鱼游戏的生态

破圈，最终引发新闻媒体的持续关注和报道，为剧集制造出巨大的声势。8)

其次，引爆社交平台，推动热度攀升鱿鱼游戏中利用“一二三木头人”、“椪糖”、拔河、打弹珠

等儿童游戏来决定人物的命运，巨大的反差带来强大的冲击力。小游戏挑战成为了社交货币，Netflix也

跟着推波助澜，与游戏平台Roblox合作推出了上述线上游戏。社交平台是当今营销的重要渠道，信息若要

实现快速传播，就需要让品牌/产品本身具备话题性和传播性。所以鱿鱼游戏在后续的宣发中不断延伸

出各种话题占据网络热点，让这部影视作品进入大众视野，引起网络上的争相传播和热点话题与网友多多

互动。

最后，设计衍生产品，形成文娱IP。当内容带来了流量，相关的商品也就有了销售动力。在利润驱使

下，鱿鱼游戏的周边产品热潮出现了。面罩、连体衣、糖饼、拉面等一度卖到脱销，也成为万圣节、圣

诞节的热销商品。借鉴到国内，近几年我国影视公司一直致力于将影视作品打造成为IP，围绕IP推出衍生

品。周边产品可以为影视作品带来流量，增强观众的粘性，有助于作品进一步破圈。市场研究机构沙利文

预测，2019年至2023年，国内IP版权授权商品零售规模将达到年均15.0%的增长率，整体市场规模破千亿

元。

在我国现如今电视剧周边产品贩卖门槛较低，部分官方渠道发布的周边产品不但数量有限而且质量一

般，无法满足数量庞大的粉丝群体需求，因而产生了一些私人小店，这些小店生产的周边产品质量参差不

齐，生产过程极不规范，贩卖者鱼目混珠从周边产品的“双向互动”传播模式来看，解决娱乐明星周边产

品传播过程中存在的产品质量问题，要从产品的传播源头——传播者以及传播渠道两个方面入手.

一是提高官方周边产品质量。目前官方周边产品虽有正版版权庇护，但质量也常常为人诟病，而且，

相较于私人店铺官方发布的周边产品通常价格较高，粉丝有意支持正版但消费体验不佳，长此以往对官方

失去信心，最后造成消费者流失。

二是规范周边产品传播途径。明确传播渠道，简化粉丝购买流程，优化消费体验，并建立对不良商家

的举报机制。限制有些商家盗用官方微博图集或者粉丝个人拍摄的照片去制作周边进行售卖，一方面不仅

能够改善明星肖像权等各种权利无法得到有效的保护，而且能够减少侵犯粉丝摄影作品版权的事件发生，

借鉴鱿鱼游戏从线上到线下的传播模式，该作品引起全球关注的原因一方面是作品的精心制作和奈飞团

队背后的团队营销，对于该剧带来的一系列周边产品火爆大街小巷对我国文化产业也有极为重要的借鉴意

义，我们不仅要对文化产品本身细化和深入了解，更要加强产品的针对性，增加文化产品的附加值，提升

产品品质，同时对粉丝作出正确引导，完善我国对整个文化产品地传播和监管体制，需要传播环节中的多

方共同努力。相信鱿鱼游戏之后，我国的周边营销会更加及时和完善。

8) 解锁影视宣发新玩法 [J]. 周末画报第1197期,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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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⑤

Transboundary Fine Dust Pollution in Korea
and the China Challenge*1)

张慕辉 (성균관대)**2)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vulnerable regions to the risks of fine dust pollution. Gener

ally known as ‘fine dust,’ particulate matter (PM) is mainly composed of two categories of air p

ollutants: PM10 and PM2.5. In particular, PM2.5 can cause more chronic diseases of the lung an

d the heart than PM10. Fine dust pollution started to emerge in the northern part of China in t

he early 2010s and peaked around 2015–2016. Located downwind from the prevailing air current

s over China, Korea has also been experiencing severe haze weather in recent years. In the spri

ng and winter season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erienced increasing numbers of poor air

quality days. Air pollution has also posed challenges for Korea’s environmental diplomacy. Unlik

e other categories of wastes and pollutants that are locally based, air pollution can be highly tra

nsnational. The fine dust issue can no longer be dealt with by Korea alone. Korea remains wea

ker than China, as ‘receptors’ of environmental pollution naturally have an inferior status compar

ed to ‘polluters,’ and may have few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refore, it is never an easy tas

k to engag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policy commitments.

This study considers a dichotomous fact of Korea’s environmental diplomacy on transboundary

fine dust towards China. On one hand, Korea stand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versus China

in environmental negotiations for two reasons: 1) despite many Korean experts seeing China as

the source of pollution, there remains few clear scientific evidence for the diffusion path of fine

dusts from China to the Korean peninsula; 2) even if the argument from the Korean side can b

e proved correct, Northeast Asia remains void of any binding or legalized environmental arrang

ements, so that Korea may have limited leverage over China in environmental negotiations. (Yoo

n 2007; Jung 2016; Komori 2010; Henry, Kim, and Lee 2012) On the other, recent literature has

also examined certain progress of Korea’s efforts. Korea is well known for its proactive efforts

to develop overarching regional environmental mechanisms in Northeast Asia. (Yoon 2006; Shim

2017) Between China and Korea, the early stages of technical and scientific-based cooperation o

n fine dust have been initiated. (Lee 2019; Park 2019). This study explores two research questio

* Presented at 대학중국학회, May. 2022.
** Muhui Zhang.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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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1) under an unfavorable geopolitical sphere, what tactics does Korea employ to facilitate fin

e dus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Is Korea’s environmental diplomacy toward China effe

ctive, or not?

This study hypothesizes Korea’s leading contribution in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

ation and views its efforts on transboundary fine dust as a case in point. Korea, commonly reco

gnized as a regional middle power, performs its leadership selectively. Its choice of flexible and

pragmatic strategies has been a good fit into research paradigms of middle-power theories. On

multilateral occasions, Korea initiated numerous environmental architectures and is the leading fa

cilitator for reg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 building. Meanwhile, middle powers pay considerab

le attention to facilitate cooperation in tactical approaches, and must not overplay their role nor

offend the key interests of great powers. This explains Korea’s diplomatic caution and self-restr

aining stances when engaging with China on bilateral occasions, including its not seeking for le

gally-binding approaches.

The remainder of the article consists of four sections. Section 2 analyzes the nature of transb

oundary fine dust pollution. This study sees the ambiguity of pollution responsibilities as the ro

ot of the ongoing environmental-diplomatic complexity, and applies the middle-power theories to

explain Korea’s dual-track environmental diplomacy. Section 3 examines Korea’s participation in

regional environmental mechanisms and its exercise of leadership. Section 4 investigates the wa

ys that Korea has engaged with and mobilized China for bilateral atmospheric cooperation. Secti

on 5 concludes the paper, and extends Korea’s case into a broader policy-oriented discussion on

how less powerful countries can leverage against stronge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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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철도공동체 전망*

이신욱 (부산외대)**1)

【목 차】

1. 서론

2. 세력균형의 이론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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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콩의 기원과 홍콩반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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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콩반환 20년과 일국양제 

  2) 2019년 홍콩시위와 미중무역전쟁 

5.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공동체

  1).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6. 결론 

【초록】

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금융부분까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여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외

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금융에서는 AIIB,

물류부문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독자적인 국제질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전국인 중국에 대해 안보, 경제, 무역, 금융 등 다양

한 부문에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3월 송환법으로 시작된 홍콩시위는 광범위하게 확

산되고 있고 ‘일국양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전쟁의 시각에서 홍콩문제를 고

찰하고자 한다. 홍콩문제는 중국에게는 타이완과의 통일문제를 푸는 열쇠이지만 미국에게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홍콩문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통일

및 팽창정책과 그에 대응한 미국 억제정책과의 대립 지역으로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키워드】미중 무역전쟁, 홍콩반환, 홍콩시위, 패권전쟁, 일국양제

* 본 발표문은 2019년 세계지역연구논총과 2018년 문화와 융합학회에 발간된 논문들을 수정한 내용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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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도약을 시작한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미국과 더불어 패권을 다

투는 G2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대내외에서 받고 있다. 연 6~7% 이상의 고도성장은 중국이 GDP 2위

의 경제대국1)으로 성장하도록 했고 세계 1위 인구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9,770 달러로 세계 59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시진핑 지도부에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였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 3대 목표를 제시하였고 ‘하나의 중

국’원칙을 기반으로 중국의 현대화, 강력한 군대, G2에 이르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초강대국화를 추

진하려는 야심찬 계획으로 판단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AIIB(아시

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미국과 서방주도의 국제경제 질서재

편을 도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아

프리카와 남미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안보분야에서는 1996년 설립된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

i Cooperation Organization, 上海協力機構, 상해협력기구)2)를 통해 미국에 대항하고 러시아와 군사·

안보부분에서 전략적 협력을 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의 태

평양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해와 황해 그리고 한반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

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함으로서 미국에 대항한 지역패권 구축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오바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팽창정책에 대해 억제전략으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적으로는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을 통해 중국의 대외팽

창정책의 억제를 시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천명한 트럼프 정부가 등장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모하였고 중국과의 불공정무역이 오바마 정부의 우

호적 방관의 결과라는 인식하에 최대 압박과 관여(Involvement with maximum pressure)로 대외정

책 기조를 변경함으로서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

은 북핵문제와도 연계되어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관계가 형성되면서 학계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시

작했고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변화에 대해 박홍석(2013)과 박창권(2013)은 패권전쟁 가능성을 지적하

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동수(2015)는 미중관계의 변화가 미치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김관옥(2016)은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 다양한 국제관계이론을 국제 사례

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2018년 3월,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전쟁 발발이후 미중관계에 대한 정세

분석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관계 분석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의 또 다른 주제인 홍콩은 전통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중국학이라는 지역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주로 홍콩 반환문제와 홍콩 반환이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1) 중국 GDP: 13조 6,081억 5,186만 4,637.8달러, 출처: 한국은행 2018
2) SCO라고도 한다. 1996년 설립된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으
로 출발하였으나 2000년 우즈베키스탄이 합류하였고 2001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원래 목적은
회원국 간 상호신뢰구축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주로 역내 안전을 위해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역내 안전보장 기구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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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박광득(2007), (2017)은 홍콩반환문제에 대해 10년과 20년에 대해 평가하였고 일국양제의 성공

적인 안착에 주목하였다. 홍콩문제는 양안관계의 변형이라는 시각은 전가림(2014)에 의해 제기되었

고 홍콩반환은 중국의 통일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전반적인 학계의 일국양제와 홍콩

문제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는 점은 인정하나 홍콩에서 주기적으로 분출

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큰 홍콩의 안정화에 큰 도전으로 여겨져 왔다. 홍콩 민주화에 대

한 대표적인 연구는 2014년 우산혁명에 대한 김진용(2016)라 하겠다. 김진용은 맥아담의 ‘정치과정

모델’을 적용해서 홍콩의 민주화 욕구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2019년

미중 관계악화와 홍콩시위발생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미중 관계의 발전과 홍콩의 안정’이라는

공식이 그 현실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트럼프 시대 심각해진 미중 갈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홍콩시위 격화를 미국의 예방전쟁과 중국의 통일

정책 즉 일국양제 모델과의 연계성을 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세력균형의 중간지로서

홍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국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패권경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전개상황을 전망하려 한다. 전통적으로 패권국은 도전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억

제하려 시도하였고 이는 전쟁으로 귀결되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 제2차 세계대

전 당시 미국과 일본이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의 발달로 인해 ‘공포의 균형’이 형

성되었고 패권경쟁은 적극적인 전쟁형태보다는 오히려 경제전쟁, 금융전쟁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둘째, 패권국과 도전국의 패권경쟁은 그동안 중간지역으

로서의 이점을 누려왔던 한반도, 대만, 홍콩과 같은 지역에서도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들의

경쟁이 한층 가열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홍콩은 1997년 반환이후에도 꾸준히 대중투자와 교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오랫동안 영국의 영향을 받아왔던 홍콩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

적으로는 자본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중국의 특별자치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시민들의 인

식은 중국인이라기보다 홍콩인에 가깝고 정치문화도 서구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우산혁

명과 2019년 홍콩민주화시위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홍콩인들의 투쟁으로 알려져 왔

으나 본 논문에서는 패권국과 도전국의 패권경쟁의 중간지역으로 인식하고 홍콩문제를 분석을 시도

하려 한다. 홍콩문제의 해결은 추후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중간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의 해결방식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패권국 미국과 지역강대국 중국의 세력균형을 분석틀로 제시하고

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태평양정책의 중요지역으로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홍콩으로 인식해

왔다. 1997년 홍콩의 본토반환 이후 중국은 홍콩을 자신의 영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친중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홍콩의 위치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선

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년 홍콩은 대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일국양제(o

ne country, two system, 一國兩制)정책과 우호적인 국제환경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지속했다. 중

국은 하나의 국가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도의 자치기구의 존재를 허용하였고 홍콩과

마카오는 그 모델로서 존재했다. 일국양제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였

고 대만이 중국정부를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한다면 홍콩처럼 고도의 자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통해 대만을 흡수통일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 그리고 한반도는

세력균형의 중요경계지역을 형성하고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변

환경으로 인해 대중정책과 대미정책이 상호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반도는 한국의 한미동맹



54 ․ 2022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05.20∼21)

54

과 북한의 조중 우호조약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 대해 형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정책’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수출과 기술지원 등을 유지

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전환되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

전히 자본주의의 거점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2. 세력균형의 이론적 적용

1) 세력균형과 국제질서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를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로 인식하고 있고 국제관계에서

힘(power)를 중시하고 있다. 세력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 국제관계에서 복수의 국가

들의 정치적 제휴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거의 힘이 대등한 두 개의 세력 군을 형성하는 현상을 뜻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냉전기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

의 세력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체제를 유지했다. 둘째, 17세기 이후 유럽정치의 관행이라 할

수 있다. 특정국가가 그 국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은 인접국들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이 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력균형이라는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 시대 프랑

스는 과도해진 힘을 바탕으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이 연합

하여 이를 견제하고 프랑스를 패배시킴으로서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였다.3)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대두되면서 세력균형은 국제정치학의 중요분야로 자

리 잡았고 19세기말 유럽과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험적 현상으로 인식되었고 냉전을 거치면

서 국제정치학의 주류로 등장하였다.4) 세력균형이론을 정립한 왈츠는 1979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제관계를 설명하였고 강대국 간의 힘(power)과 그 균형에 대해 주목하였다.5) 국제정치에서 균형

(Balance)이란 두 개의 정치세력 또는 국가와 국가, 국가군과 국가군이 평형(equilibrium)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어느 한쪽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구 사회주의

연합으로 재편되었고 이를 분석하는 틀로 세력균형이론은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어왔다. 미국과 소

련은 각각 자국 중심의 성공모델과 국제질서를 주변국에게 제시함으로 인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

가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였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 중심의 국제질서를 적극

모방하여 자신들의 성공모델로 삼아 동질화(sameness effect)현상을 보이며 냉전기 미소 양진영 형

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6) 주변부 자유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군들은 군사전략, 국가체계, 행정조

직, 경제체계 등을 미국과 소련에 동질화하여 모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존위협을 극복함과 동시에

3) 우철우·박근영, 『현대국제관계 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04), pp. 81-82.
4) Hans J. Morgenthau, Polit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New York: Alfred
A, Knopf, 1973)/ Emst B, Hans, “The Balance of Power: Prescription, Concept, or Propaganda?” World Politi
cs, vol.5, no.4(July 1953), pp. 442-477.

5)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theoretical Analysi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p
p. 197-210.

6) William 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Summer 199
9),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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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통해 편승(bandwagon)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미소 패권국의 세력균형은 국제질서의 중요

한 원칙으로 정립되었다. 한편, 냉전붕괴와 세계화시대가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과 현

실주의보다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theory)에 주목하였다. 소련의 붕괴는 양극체제와 세력균형

의 붕괴를 의미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동서화해와 러시아, 동유럽의 민주화와 미국 중

심의 일극체제의 형성이라는 역동적인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정치의 중요 관심은 왈츠가 주

장한 세력균형 이론보다는 오르겐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이론으로 전환되었다.

2) 세력전이와 국력변화관계

오르겐스키는 산업혁명이후 국제관계의 역동성에 주목하였고 국가들 사이 국력변화로 인해 발생

하는 국제정치상황은 세력전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르겐스키는 잠재적 국력단

계, 세력전이 과정단계, 세련전이 완성단계 등 3단계 세력전이 과정을 제시하였고 특히 세력전이 과

정단계에서 강대국들의 갈등과 전쟁 원인을 설명하는데 주목하였다.7)

일반적으로 중국은 냉전이후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였고 강택민과

후진타오 체제에서 꾸준한 경제성장 통해 국력을 축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며 이는 세력전이 이

론에서 잠재적 국력단계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여 패권국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로 편입되었다.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은 세력전이 이론에서는 잠재적 국력단계로 볼 수 있고 세력균형이론에서는

동질화경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은 서

방세계에 대한 모방단계에서 벋어나 다양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여갔고 2010년 일본을 제치고

GDP에서 세계2위를 차지했다.8) 2010년 이후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입되는 것에 만족하

지 않고 자국중심의 세계질서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금융부문에서 기축통화의 위안화를 염두에 둔 AIIB(Asian Infrastruct

ure Investment Bank;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9)를 2015년 3월 출범시켰고 경제무역부문에서는 일

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로 네트워크 연

결을 꾀하고 있다. 외교안보적으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해 기존 미국과의 대립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연합을 통해 미국을 견

제하고 있고 신형대국관계와 도련전략(島鏈, island chain)을 통해 미국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신욱(2016)은 시진핑의 중국은 세력균형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서 미국과의 국제관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 미국은 점차 정책

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

7) 우철우·박근영 (2015), p.122.
8) 2010년 중국은 5조 8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일본의 5조 4700억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추월하여 아시아 최고 경
제대국이자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1967년 서독을 제치고 제2위 경제대국에 등극했던 일본은 42년간
지켜왔던 세계2위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었다.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며 파트너였던 반면 중국은 잠재적 경쟁자
로 평가되었으며 21세기 국제사회 경쟁관계인 양대 세력 G2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GDP2위 ...뜨는 중국, 지는 일본,” 해럴드 POP 2011.02.11.
9) AIIB는 2015년 3월 31일, 54개국의 참여로 창립되었다. 초기자본은 중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점차 1,000억
달러로 늘려갈 예정이며 나머지 참여국들은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중 금융질서 주도권 경쟁에 맞물
려있고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 IMF, ADB에 대항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은행, IMF, ADB등의
미국 지분이 20%미만 인데 비해 AIIB의 중국지분은 48%에 달한다.

10) 이신욱,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 『윤리교육연구』 제40집, (2016)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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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냉전붕괴이후 호혜적인 대중국정책에서 적극적인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미 제7함대를 통한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航行─自由) 작전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을 억제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 팽창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와 대중국정책을 재고하게 하였고 미국 우선주

의(America First)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트럼프정부의 등장은 대외적 적극적인 개입정책인 ‘최대압

박과 관여’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11)

미국은 중국이 경쟁국의 위치에 오르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

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르겐스키의 세력전이 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을 피라미드 위의

지배국가(Dominant power)로 볼 수 있고 중국은 그 밑의 몇 개의 강대국(Major power)에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이 강대국에서도 가장 패권국에 도전이 가능한 국가라는 전

문가들의 평가처럼 중국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축한 국제질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도전국가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이후 금융에서는 AIIB, 경제와 물류에서는 일대일로,

외교안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와 도련선, 남중국해 문제는 오르겐스키의 세력전이 모델이 현재 미

중관계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분석틀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례들로 보인다. 그러나 왈츠의 세력균형

모델은 현 미중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모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3. 중국의 발전과 미국

1) 중국의 발전과 패권경쟁

등소평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모택동시대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와 개혁개방을 선택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자립경제에서 대외개방정책으로 전환했고

외교적으로는 소련과 대립관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베트남 전쟁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해온 미국과 1979년 수교에 성공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통해 외부 경쟁세력인

소련과 내부 경쟁세력인 대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시도하였고 미국과는 선린우호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미국과의 군사·경제부문의 비용지출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방비 부문에서 1988년 미국의 국방비가 5,867억 달러였고, 중국은 202억 달러에 불

과했으나 2018년 미국은 6,490억 달러, 중국은 2,500억 달러로 중국의 국방비가 약 12.5배 증가하여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12) 경제부분의 격차는 1988년 미국의 GDP가 56,000억 달러, 중국

은 4,50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9년 미국은 22조 3,200억 달러(세계 GDP의 24.5%), 중국은 15조

2,700억 달러(세계 GDP의 24%)로 미국의 66.6%에 이르고 있다.13)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경제성

11)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최대압박과 관여’는 일반적으로 대북정책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반미국가들에게 압박수단으로 군사압력, 경제봉쇄, UN제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여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1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9.04.19.), https://www.sipri.org/media/press-release/2019
/world-military-expenditure-grows-18-trillion-2018 (검색일: 2019.10.30.)

13)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WEO/CH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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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에서도 나타나는데 2008년에서 2011년까지 9.7%, 2012년부터 13년 사이 7.7%, 2014년 7.3%, 20

15년 6.9%, 2016년 6.7%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DP2위 국가로 등극하였다.

최근 중국의 급성장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두고 국제정치이론가들은 세력전이이론과 더불어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주목하고 있다. 길핀(Robert Gilpin)은 ‘패권국은 반드시

쇠퇴한다.’는 전재에서 출발하고 있다. 패권국(hegemon)은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안보, 무역체계, 금융제도, 물류체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재를 지원하고 게임의 법칙을

주도하며 체제질서를 유지한다.14)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패권국으로 등장하였고 안보에서는 N

ATO, 무역체계에서는 WTO, 금융제도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질서를 수립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등 게임의 법칙을 주도했다. 길핀은 첫 번째 단계를 국제체제가 균형단계(state of equilibrium)라고

정의했고 이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단극체제가 유효했던 2000년대 초

까지라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길핀은 국력증대속도에 주목했는데 강대국들 사이 국력증대속도가 일정하지 않음으로 발생

하는 차이로 인해 두 번째 단계인 ‘국력재분배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길핀에 의하면 쇠퇴하

는 패권국과 발전하는 강대국과의 사이에는 ‘체재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례로 중국은 2010년 일본

의 GDP를 능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2018년에는 13조 6081억 달러로 일본 GDP 4조 970

9억 달러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급속적인 경제발전이 강대국들 사이의 체재 불균형이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주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고 길핀의 두 번째 단계는 2010

년부터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 직전 기간까지라 할 수 있다.

패권안정이론의 세 번째 단계는 ‘체제 불균형 상태’를 제시하고 있고 기존 패권국의 쇠퇴와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기존 패권국이 구축했던 안보, 금융, 경제 패권들

과 이를 대변하는 게임의 룰이 무너지고 급속히 성장한 강대국 즉 도전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

축을 시도하고, 기대이익(expended profit)이 기대비용(expended cost)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패권국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기회로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순

응하기 보다는 점차 자국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해 준비해왔고 안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

CO; 2001), 금융에서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2016),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

d; 2014~2049)를 통해 자국(중국)중심 물류 수송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길핀은 세 번째 단계 ‘체

제 불균형 상태’에서 급속히 성장한 도전국을 제어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패권국은 악의적 패

권(malevolent hegemony)를 시도함을 지적하였다. 패권국은 그동안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

하였던 공공재를 축소하고 그 비용을 타 국가에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전국에

대해서는 예방적 공격을 감행한다고 주장한다.15) 패권국의 예방적 공격은 전쟁이나 경제제재, 금융

압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행되며 기존 국제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패권전쟁의 양상은 과거 전쟁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경제부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재편되고 있고 다른 강대국들과의 자원, 무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인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한

공항문제(contained depression), 공급구조 문제(resilience defic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구축

SA (검색일: 2019.11.02.)
14)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irdge University Press, 1983), pp.159-1
84.

15) Gilpin Robert(198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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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6) 최근 미국이 주도한 미중무역전쟁(2018)과

환율조작국 지정(2019) 같은 ‘최대압박’정책은 중국에 대한 예방전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농산물과 전 품목에 대해 확전되었고 2019년 8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서 금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17)

마지막으로 패권안전이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체제의 위기해소’ 단계에 도달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도전국이 승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

들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 단계를 2049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건강부문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국 100주년인 2019년 경제부문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2049년 모든 부문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중화부흥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어

중국은 패권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

<표1> 미중 경쟁과 패권이론 

시기 패권단계 미국 중국 홍콩

1945~2000초 균형
미국 중심

국제질서 형성

사회주의경제에서 개

혁개방 
중계자

2010~2018 국력재분배 아시아 재균형
국제기구 설립(AIIB, 

일대일로, SCO)

자유무역지역

(특수행정구역)

2018~현재 체제불균형 미중 무역전쟁 제2위 경제대국
미중 접경지

(분쟁지역)

2020~2050(예상) 체제위기해소
기존 국제질서 유지

(미국 승리시)

중국 중심의 신국제

질서 수립(?)
직접통치?

 *출처: 길핀 패권이론을 기초로 저자 재구성

2) 홍콩의 기원과 1997년 홍콩반환의 의미

1841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탄생한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까지 155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홍콩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냉전기 최전선이었던 한반도나 대

만과는 달리 중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1997년 홍콩반환당시 홍콩의 교역규모는 3,800억

달러로 중국 3,100억 달러, 대만 3,300억 달러, 싱가포르 2,500억 달러에 비해 가장 높은 교역규모를

보였고 외환보유고는 830억 달러로 중국의 1,140억 달러, 대만 950억 달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다.19) 냉전기를 거치며 홍콩은 중국과 서방의 중계무역으로 성장했고 중

요산업은 무역과 금융으로 세계 4대 금융센터20)로 확고한 위치를 가졌으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중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3위가 미국이었다. 다보스 보고

16) 박홍석, “중굮의 패권전쟁 가능성과 미국의 정책대응,” 『평화연구』 제21집 2호 (2013) p.165.
17) 연합뉴스, “中, 美와 '1단계 합의' 논의중 환율안정 채권 발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sid1=101&oid=001&aid=0011183623 (검색일: 2019.11.01.)

18) 박홍석 (2013), p.166.
19) 홍성범, “홍콩반환과 새로운 중화의 시작,” 『과학기술정책』 제100권 (1997) p.17.
20) 홍콩은 1997년 미국, 유럽 등 40여개국 156개 외국은행 등 총 380개 은행이 있고 금융자산규모로 뉴욕, 런던,
도쿄와 더불어 세계4대 금융센터로 확고한 위상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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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홍콩은 4가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①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②낮은 세금, ③작고

효율적인 정부, ④사회적 다원성이었다.21) 지정학적으로 냉전기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과 자본주의

미국의 경계지점이며 중국에게는 유일하게 서방으로 열린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서방으로부

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전략물자를 구입하는 창구역할로 홍콩을 활용했고 홍콩은

서방물자가 죽의 장막(bamboo curtain, 竹─장막)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역할을 했다. 당시 홍

콩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권의 세력균형점이었고 이러한 특수성은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콩의 중계자 역할을 높였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중국

으로서는 홍콩의 자본주의 경험과 세계4대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위치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음에 분

명했다. 1997년 당시 미국은 냉전붕괴와 소련의 급격한 추락으로 인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단극체

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안보, 경제,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형성한 국제질서에 대한 대항세력

의 존재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냉전붕괴이후 미국의 대공산권 외교정책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전개되었고 공산권이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정책에 편입되는 것을 지원

하는 정책을 펼쳤고 홍콩의 중국편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방치’(relative benign neglig

ence)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정책인 북방정책도 이러한 분

위기에서 전개되었다.22)

홍콩의 중국반환은 등소평의 재등장으로 인한 대만(타이완)정책의 전환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등소평 이전 중국은 대만문제를 우선시하였고 선(先)대만통일, 후(後)홍콩·마카오 반환을 추구하

였으나, 등소평 복권이후 중국은 선(先)홍콩·마카오 반환, 후(後)대만통일로 정책전환을 시도했다. 중

국정부의 대만정책변화는 첫째, 미국과 외교수립(1979)으로 대외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화했고 둘째,

개혁개방정책의 순조로운 달성을 위해 무역과 금융의 세계4대 거점인 홍콩을 회수한다면 등소평의

개혁개방과 4개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홍콩문제 해결은 마카

오 문제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대만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선(先)홍콩·마

카오 반환, 후(後)대만통일로 정책전환은 영국의 명예로운 퇴진과 함께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선례

를 남기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것이다.23)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반환은 중국의 사회

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촉진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고 세

력균형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으로 오히려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중국이 편입됨으로서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4 홍콩반환 이후 미중무역전쟁

1) 홍콩반환 20년과 일국양제

홍콩의 반환은 중국의 대대만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으로 대내적으로 통일정책의 일환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최초로 적용하였고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도입하여 통일이후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홍콩

21) 홍성범, (1997), p.16.
22) 하용출, 『북방정책: 기원전개영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3.
23) 박광득, “홍콩반환 10년 회고와 전망,” 『통일전략』 제7집 2호 (2007), 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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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는 마카오와 대만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는데 특히 대만에 대

해서는 ‘하나의 중국원칙’(One-China policy)의 수용을 강요했다. 1996년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을 맺어왔고 ‘하나의 중국’원칙의 준수를

명문화하고 구체화하여 수교협정에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증대를 반영하여 양안관계

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24) 더욱이 1997년 홍콩반환은 일국양제를 현

실화함으로 인해 대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정립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중국은 홍콩반환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홍콩반환 10주년인 2007년 당초 예상되었던

3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중국의 순조로운 개혁개방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5)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중국에게 경제는 홍콩 자

치를 허용하는 일국양제가 원칙적으로 홍콩에 수용되었고 금융측면에서도 두 가지 화폐가 통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허용함으로서 대만에 대한 양안관계에 대

해 모범사례를 제시하였고 양안관계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

례로 1999년 7월, 대만 리덩휘 총통의 ‘양국론’이 발표되었고 1999~2000년 양안관계의 악화로 이어

졌으나, 중국은 1984년 10월 등소평이 제시한 평화통일 원칙26)에 입각하여 대응하였고 1999년 8월,

<대만상공인들에 대한 투자보호법 실시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여 경제부문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가속화하였다.27)

<표2> 홍콩 반환 20년의 변화 

구분 1997년 2007년 2017년

인구(만명) 650.2 692.1 737.4

1인당 GDP(달러) 26,362 29,891 43,500(2016)

항셍지수 10,723 27,813 25,660

홍콩 증시상장사 시가총액 (억 달러) 4,133 26,540 31,930(2016)

홍콩 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 (만명) 229 1,360(2016말) 4,280(2016년 말)

외환보유고(십억달러) 82 136.3 402.7(2017년 5월말)

실업률(%) 2.2 4.0 3.2

지니계수 0.518 0.5333 0.539(2016년)

인플레이션(%) 5.8 2.0 1.1

 *출처: 홍콩정부, 홍콩 통계청, world bank, 홍콩언론 종합하여 kotra 보고서28)

중국에게는 홍콩 반환이 개혁개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표2>에 잘 나타나 있다. <표2> 홍

콩 반환 20년의 변화를 보면 1997년의 1인당 GDP 2만 6천불에 비해 10주년인 2007년에는 2만9천

24) 전가림, “중국의 대대만 정책의 변화와 그 특징: 개혁개방부터 16대까지의 양안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
구』 제18권 3호 (2014), p.572.

25) 홍콩장래 3가지 시나리오: ①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인한 발전 ②개혁개방 실패와 민심이반, 홍콩분리
움직임 ③중국의 내부권력투쟁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홍콩 상황의 점진적 악화/ 홍성범(1997), p.16. 재인용

26) 등소평은 1984년 10월 평화통일 원칙을 발표하였다. ①무력을 쉽게 사용하지 말 것, ②경제건설에 매진하여 상
흔 없는 통일을 이룩해야 함.

27) 전가림(2014), pp.575-577.
28) 장수영, “홍콩반환 20주년, 홍콩의 현재와 미래는?” 『코트라 현지시장 뉴스』 (2017.07.07.) https://news.kotra.o
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9619 (검색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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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20주년인 2017년에는 4만3천 달러에 이르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홍콩증시는 1997년

부터 2007년 사이 증시 시가총액이 크게 향상되어 1997년 4천 133억 달러이던 것이 2007년 2만 6천

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 말에는 3만 2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홍콩의 실업률이 8%에 달했던 것과는 달리 2007년 4.0%로 진정되었고 2017년 현재 3.2%로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중국은 홍콩과의 FTA인 경제협력강화협정(CEPA)를 채결

하여 수입관세철폐와 중국인의 자유로운 홍콩여행을 허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의 홍콩관광 활

성화로 이어져 홍콩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7년 2백29만이었던 중국

관광객 수가 2006년 말 1천 360만으로 증가했고 2016년 말에는 4천 280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홍콩과 중국경제가 매우 밀접히 결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29) 영국은 홍콩반환을 통해 이례적으로 전쟁 없이 지역패권을 지역 강대국인 중국으로

이양하였고 중국은 매우 성공적으로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편입됨으로서 세력균형이론에서 동

질화 경향을 보였고 국제경제, 금융질서 편승(bandwagon)하여 강대국으로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019년 홍콩시위와 미중무역전쟁

2017년 7월 1일 홍콩의 중국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일국양제’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임을 약속했다.30) 그러나 1984년 중·영이 합의한 中英

연합성명 12개 기본정책 ④항31)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에 대해 홍콩인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홍콩기본법 45조32)를 통해 후보자 추천에 관여하였고 2007년부터 홍콩시민들은 후보자

추천위원회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원회구성에서 제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중국정부는 중국에

충성스러운 후보자만을 고집하면서33) 2014년 9월 22일부터 홍콩전상학생연회 주도로 홍콩의 우산혁

명이 시작되었다.34)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홍콩은 경제통합에 성공한 모델로 제시될 수 있으나 홍콩주민들과

중국 본토정부와의 정치적 이념 차이는 양자 간 갈등으로 존재했다. 중국의 일방주의는 2003년 국

가보안법 제정시도에서 비롯된 50만의 저항운동으로 전개되었고 2012년 일방적 친중 교육인 ‘애국

교육’문제로 홍콩시민들은 거세게 저항했다. 이 사건은 홍콩시민들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중국 공산

당의 이념적 가치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우산혁명에서 홍콩시민들은 90%가 시위참여 동기로 참정

권문제를 꼽았고 63%가 경찰의 대처라 할 만큼 민주주의적 가치문제를 중요한 동기로 생각하고 있

다.35) 그러나 2017년 3월 중국은 직선제 도입 약속을 어기고 체육관선거로 케리람 행정관을 선출했

29) 박광득, “홍콩반환 20년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25집 4호, (2017), pp.221-222.
30) KBS, “홍콩 반환 20주년…시진핑 방문에 민주화 시위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7876 (검
색일: 2019.11.01.)

31) 4항 홍콩특구 정부는 홍콩인이 설립 및 관리한다. 행정장관은 홍콩인이 선출하여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 박광
득, “일국양제의 이해와 실제,” 『영남학회보』, 제1집 (1991) pp. 84-85.

32) 홍콩기본법 45조: “홍콩특별행정구역의 행정관은 중국의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민
주적 절차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천된 후보추천위원회 대표에 의해 후보자의 보편적 참정권을 제공한다.”

33) 외교부, “[경제동향] 홍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무황(sulphur free) 수준의 경유 사용 검토(07.25),” http://ww
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280731 (검색일: 2019.11.3.)

34) 김진용, “우산혁명은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 홍콩시위의 반발과 파급력, 그리고 한계,” 『동아연구』 제35권 2
호(2016) pp.191-197. / Davis, Michael, “Hongkong Demands Democrac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
(1) (2014) pp.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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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낀 홍콩시민들은

‘범죄인 인도법(송환법)’36) 반대를 외치며 2019년 3월 31일 시위를 시작으로 2014년 우산혁명 때와

같이 저항하고 있다. 2019년 홍콩시위는 6월 9일 10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 이어졌고 6월 15일

캐리람 행정관은 법안의 추진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되었고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

인 7월 1일에는 시위대의 입법회 진입과 의회의사당 점거로 이어졌고 캐리람 행정관은 9월 4일 송

환법 공식철회를 선언하였으나 홍콩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13년 시진핑 집권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강화와 내정간섭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 약속한 ‘2017년 홍콩행정관 직선제’약속이 지켜지

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등 다양한 이유였으나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인

식과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중국본토 공산당과의 이념충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강경일변도 정책은 “홍콩 동란 시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등소평의 언

급을 거론하며 홍콩에 대한 최대압박과 함께 병력투입을 협박하고 있고 홍콩시위대도 ‘광복 홍콩.’

‘시대혁명,’ ‘홍콩 독립’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사회주의의 이념대결구도로 전이되고 있다.37)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2019년 10월 26일 ‘홍콩 민주주의 법안’38)을 하원에서 가결하여 압박하고 있

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여 보복을 천명하였다.

당초 연기가 예상되었던 홍콩 구의원 선거는 당초 친중파가 우세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홍콩 범

민주진영의 압승으로 귀결되었다. <그림1> 홍콩 구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총 452석에서 범민주진영

이 385석(85.2%)을 차지하여 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친중파진영은 58석(12.8%)을

획득하여 중국본토는 침묵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폭도들이 외세와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반중 세

력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하였으나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무력으

로 진압할 수도 없고 민주주의를 용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 차

이잉원 총통은 “홍콩의 '한 나라, 두 체제' 경험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

는 좋은 사례”라고 말하며 중국이 추진해왔던 일국양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39)

미국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중국과의 중간자 역할에 충실하려는 홍콩은 중국의 유효적지배지임

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교차점으로서 중간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홍콩은 미국

에 대해서는 국제질서에 편승하려하고 있고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흥강대국으로서 홍콩에

호혜적인 관계수립을 원했으나 중국의 정치체계의 후진성과 사회주의의 모순성으로 인해 홍콩기본

법의 유지와 발전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5) 김진용(2016), p.2014.
36)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홍콩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은 중국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
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법임. 홍콩은 미국, 영국 등 20개국과 범죄인 인도조
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국본토와는 체결하지 않음. 2019년 3월 대만에서 홍콩인 살인사건으로 계기가 되었음. 그러
나 홍콩시민들은 반중인사나 인권운동가들이 중국본토로 소환될 것을 염려하여 이 법을 반대함. 2015년 10~12월
반중국성향 서점인사 5명의 실종사건으로 의혹이 증폭됨.

37) 세계일보, “中, '덩사오핑' 언급하며 홍콩 최대압박…병력투입 시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2
6506756 (검색일: 2019.11.04.)

38) 2019년 10월 15일, 미 하원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으로 최루탄과 같은 시위진압장비 수
출을 금지시켰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발급 금지와 함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39) 존 서드워스, “홍콩시위: 중국의 ‘외세 간섭론’에 도전장 내민 홍콩 시위대,”(2019.12.15.) https://www.bbc.com/k
orean/international-50800264?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
-%5Bbizdev%5D-%5Bisapi%5D (검색일: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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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홍콩 구의원 선거결과 

*출처: https://m.yna.co.kr/view/GYH20191125000700044?section=graphic/index (검색일: 2019.11.25.)

한편, 미국은 오바마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며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의 존

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GDP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2위로 등극하였고

2013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 의해 제시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는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인 중국이 평화공존과 상호핵심이익

을 존중하면서 대등한 관계설정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40)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급상

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등소평의 대외정책 도광양회(韬光养晦)에서 전환하여 미국과의 새로운 관

계를 모색하였고,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주장처럼 중국은 힘이

강해질수록 목표가 수정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일 수밖에 없어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충돌이 불

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41) 이러한 경향은 이미 중국이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에 순응하기보다

성장하는 국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안보

에서는 SOC(상하이협력기구), 금융에서는 AIIB, 무역로에서는 ‘일대일로’라고 할 수 있다. 길핀은

이 단계를 국력의 재분배단계로 정의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제2위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2010년부터 2018년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지용(2019)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중정책의 전환이 미중무역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의 과거 행정부가 보여 왔던 집권 초 대중 강경노선 선언과 미·중 무역분쟁 발생, 적절한 타협과 합

의를 통한 양국관계 안정화라는 패턴을 보였다고 주장한다.42) 실재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팽창주

의 정책에 대응하여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통해 중국의 대외팽창을 억제를 시도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김동수(2015)는 미국이 협력적 관계(engagement)와 갈등적 관계(hedging)를 병용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상관자로 대우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43)

40) 김동수, “미중 관계의 변화와 신동북아 질서,” 『Journal of China Studies』 제18권 1호 (2015) p.71.
4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
김동수(2015) p. 71.

42) 이지용,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2호 (2019여름), pp.184-187.
43) 김동수(2015),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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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의 평화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력충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의 해양진출을 통해 해양에 대한 진출과 관할권 확대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에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44) 그러나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 중국에 대해 전면적 봉쇄가

아닌 제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인도와의 동반자관계구축, 파키스탄, 아

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파병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팽창을 억제하고 있다. 남중국해문제에 관해

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주의

에 대응한 아세안과의 역할강화를 통해 봉쇄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들어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교정책의 기반으로 삼

아 ‘최대압박과 관여’를 통해 대외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남중국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문제로 보고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팽창정책이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 시작

하였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길핀의 패권이론에서 예방전쟁(Prevent

war)로 보수 있고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된 강대국들 사이의 불균등한 성장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

장과 팽창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미중무역전쟁은 미국이 자국

의 패권유지를 위해 악의적 패권(malevolent hegemony)로 전환하여 국제질서유지에 필요한 공공재

를 축소하고 그 부담을 타국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예방전쟁이라고 하겠다. 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2050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

히 홍콩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교두보

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의미와 함께 냉전기 자유민주주의의 교두보로 중국의 남방진출을 억제한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홍콩시민들의 시위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이념간의 분

쟁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중간지대로서 패권국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는 기준점과 같은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할 점이다.

5.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공동체

1)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와 9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경

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과 9개 다리’전략을 제시하였고 이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정

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신욱(2017)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동북아 평화협력체

(지역공동체)로 이행하는 이행과정으로 보았고 초기단계에 ① 신북방정책 → ② 동북아 경제공동체

(한중일 FTA + 북한 + 미국) → ③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이행해야함을 EU통합과정을 비교 설명하

였다.

44) 박창권, “미중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제57호 (2013.3) pp.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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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EU통합과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비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EU

ECSC

Euratom

EEC

EC

(유럽공동체: 1967)

EU

(유럽연합: 1991)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물류·교통·에너지 

인프라 구축:

신북방정책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한중일 FTA + 북한 + 

미국

동아시아 평화협력체

(지역공동체)

* 출처 : (이신욱 2017: 287).

<표5>에서 신북방정책은 유럽통합단계에서 ECSC 형성단계와 비교할 수 있고 2018년 8.15 경축

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ECSC의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한국측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며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통일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를 산하기관으로 두어 정부 내 북방경제

에 대한 최고기구 형태를 갖추고 있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8). 기구의 형태를 볼 때 북방경제협

력위원회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구성준비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고위기관의 형성, 이사회,

사법재판소 등 동아시아 역내 국제기구형성에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의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신북방정책 9개다리’ 전략은 철도, 전력, 항만, 수산, 가스, 조선,

농업, 산업단지, 북극항로 등 9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한국과 북방경제권과의 연결을 통해 북한

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수립하고 상호협력관계를 모색하며 경제협력을 통해 발전

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연결하여 진행함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

라디보스토크 극동경제포럼 2017에서 신북방정책과 함께 ‘9개다리’ 전략을 대외에 공표하였고 신북

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파이낸셜뉴스 2017).

<표6> 동북아 주요국 철도 시스템 비교 

구분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궤간(mm) 1,435 1,435 1,435 1,520

전력(KV) 25(교류) 3(직류) 25(교류) 25(교류), 3(직류)

최고속도: 여객 300 50 350 160

최고속도: 화물 120 40 110 90

 *출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 3차 통일정책건의, p.54.  

2018년 급속히 개선된 남북관계는 신북방정책의 성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4.27 판문점회

담에 이은 제3차 남북회담과 평양선언에서는 그 구체적 이행사항을 합의했다. 2018년 9월 19일 발

표된 평양선언에서 남과 북은 2조 1항에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

기로 하였고 2항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그리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을 협의하기로 했다(한국일보 2018). 그러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

기상조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며 국토부는 강릉-제진 구간(104.6㎞)은 2조3490억원, 문산-개성 남측구

간도로(11.8㎞) 5179억원 등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남북철도 연결 총비용

이 38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북한철도의 노후화와 낙후로 인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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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뉴시스 2018). 북한철도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은 크게 낙후되어 있고 생산설비 또

한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며 최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노동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세종연구소, 2000: 168-169).

<표6>은 북한철도의 상대적 낙후성이 잘 나타나 있다. 속도이외에도 전력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중간지역인 북한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철도는 총연장 5,058km이며 4,132km

가 전철화 되어 있으나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고(이상우 2008: 173) 러시

아와는 궤간(mm)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궤간 문제는 화물철도의 연

동시스템으로 극복이 가능하나 추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서 주요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라진-하산 프로젝트처럼 북한의 궤간이 러시아의 대륙궤로 추후 건설된다면 남·북·러 및 남·

북·중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초기 주요문제는 여객부분보다 화물부

분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폐쇄성과 함께 교통보다는 물류위주의 철도교통

망 구축이 동북아 각국에 대한 상대적인 리스크가 없고 보다 신속히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용문제 이외에도 2017년 12월 안보리에서 결의된 UN대북제재 2397호는「네이버」(2017) 산업

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수출을 차단하고 있어 남북공동조사 이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발전과 핵문제의 해결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다.

2)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으로 4.27판문점 선언을 보

다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자 EU통합

에 관심을 가졌고 그 시작인 슈망 플랜과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주목했다. 슈망(Robert Sch

uman, 1992: 58-59)은 유럽 국가들의 결속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 고위 권위체’(Common High Authority)

에 놓아야 하며 이 조직은 유럽 다른 국가들에게도 참여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

1년 출범한 ECSC는 참여 6개국의 석탄, 철강 판매에 있어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고 1958년까지 참여 6개국 사이 철강무역 151% 석탄무역 2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Philp Th

ody 2000, 김계동 2007: 528-529). 초기 참여국 사이의 관세와 쿼터가 철폐되었고 무역에 있어 비관

세장벽이 제거되었으며 산업이 재구성되었고 모든 갈등과 분쟁은 국제기구인 ECSC에서 조정되었

다. 기능주의자들은 국가들의 상호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제통합과 함께 공동 고위 권위체인 국제기

구(ECSC)에 주목하였고 국제기구내 국가들이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동정책과 공

동집행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의 근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 할 수 있

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현 남북갈등과 분단의 원인을 신뢰부족으로 보았고

남북간 ‘신뢰’는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작은 평화를 쌓아 큰 평화를 이루는 과정 즉

‘프로세스’를 통해 평화정착을 위한 단계적 발전과정을 뜻한다(박인휘 2013: 18). 김재철은 분단국가

의 신뢰구축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도적 지원 등 비군사적 부분과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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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고(김재철 2013: 174-175) 4.27 판문점 선언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 부분과 비군사적 신뢰구축 부분이 제시되었고 특히 공동이익이 보장되는 경제적

부분을 제시하여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가장 추진이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남북간 새로운 신뢰형성방안으로 제시하

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기했던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은 물류와 교

통을 중심으로 남·북·중과 남·북·러를 철도로 연결하고 점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경제협력과

사회협력 등 하위정치와 경제로 연결하여 남북의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역내 국가

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EU와 NAFTA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역내공동체를 만들어 추후 점진적으

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통일정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 고위 권위체’의 조직이 필수적으로 보이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와 같은 권위기구의 출범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ECSC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3>(ECSC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을 보면 ECSC는 고위관청(High Authority)을 통해

역내 석탄·철강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ECSC의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이 모델에 적용하면 북한을 포함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완전 독립적인 최고 기구로 고위관청을 적용시킬 수 있다. 고위관청(가칭. 동

아시아 철도관리청)은 ECSC의 경우처럼 역내 철도·도로 등 역내 국가사이 발생하는 교통, 물류 장

벽을 제거함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조정하는 최고기관으로 역할이 예상된다. 둘째, 철도물류 상임이

사회는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공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각국

권한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공동의회는 역내 국가들의 의회 협의체로 구성되고

동아시아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가진 국제의회로 조직되어야 하며 유럽식 인구비례보다는 ‘국

가별 동수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사법재판소는 회원국들 사이 마찰을

해결하는 조직으로 국가와 고등관청간의 분쟁,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표3> ECSC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ECSC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최고기구 고등관청: 장벽제거, 공동이익 (가)동아시아 철도관리청: 독립 기구

회원국 특별각료이사회: 회원국 이익대표 철도물류 상임 이사회: 회원국 이익대표

의회 공동의회: 국제의회 공동의회: 의회 협의체

사법재판소 분쟁해결 분쟁해결

 *출처 : 저자 재구성.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정책추진건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4>(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방안별 장단점 비교)를 보면 4가지 추진방안이 장단점으로

제시되었고 정부간 철도협의체, 신규 역내 국제기구,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지역분과, GTI(광역

두만강 개발계획)교통 분과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4>를 보면 OSJD(국제 철도협력기구)나 GTI(광역 두만강 개발계획)의 단위에서의 철도공동체

의 추진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하고 재원조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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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정부간 철도협의체와 신규 역내 국제

기구로서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재원확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을 핵심

참여국으로 설정함으로서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대한

단계별 추진방안으로 1단계 정부간 철도협의체 모델인 <동아시아 철도협의체 구성>, 2단계<동아시

아철도 시범운송 사업추진>, 3단계<동아시아 철도협력기구 창설>을 제시하여 신규 역내 국제기구

를 조직하고 추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감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ECSC의 모델을 참고로 조직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공동체에 미국을 참여시킴으로서

강력한 분쟁조정자로서 역할과 패권국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안보의 지도적 역할을 맡길 필

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창설 아이디어는 유럽통합 모델을 동아시아에 적

용하여 불안정한 동아시아 역내 국제관계의 신뢰를 형성하며 이론적으로 역내 국제기구 모델의 적

용을 통해 동아시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의 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시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표4>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방안별 장단점 비교

기구 주요내용 장점 단점

정부간

철도협의체

협의체 구성이후 본격적인 재

원확보 및 운영조직 구성

기존 양자협의체를 활용하여 

확대발전(재원문제 추후논의)

① 기존 조직과 차별성 확보 

필요(역할 및 규약 설정)

② 추후 재원확보 방안 필요

신규 역내

국제기구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을 정식 

참여국으로 그 외 국가들을 

옵저버로 하는 국제기구 추진

별도 철도기구 설립을 통한 

주도권 선점 가능

① 지분 부담문제

② 중국, 러시아 등 기존 기

득권 국가들 참여 여부

OSJD

지역분과

OSJD내 지역분과 형태로 구

성하여 추진

① 설립용이

② 국제철도 운영시 제반 제

도 지원가능

① 미국, 일본 등의 참여 불

투명

② 재정확보수단 부족

GTI

교통분과

기존 GTI 교통분과를 활용하

여 역할 확대

① 설립용이

② 동북아 수송협의체등을

 활용한 재원조달 가능

① 미국 참여 불투명

②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음

   (시범사업규모)

 *출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 3차 통일정책건의, p.62).

5. 결론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정치와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후 미중관계는 세력균형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홍콩반환 이후 급성장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금융, 무역,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여 2010년 이후 GDP에서 일본을

제치며 제2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관계학자들

은 세력균형이론과 패권이론에 주목하였다. 대만과의 양안관계보다는 홍콩과 마카오 문제해결에 집

중했던 등소평의 판단으로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평화로운 지역패권의 이전에 성공하였고 냉전이후

유일 패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호혜적 방관으로 인해 홍콩반환에 성공하였고 중국의 개혁개방기와

맞물려 중국은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급속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미중 경쟁시대 한반도 철도공동체 전망 / 이신욱 ․ 69

69

중국의 부흥’이라는 패권국으로의 새로운 국가목표를 수립하였고 안보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금융으로는 AIIB, 무역과 물류부문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새로운 중국질서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냉전이후 단일 패권국으로서 국제질서유지에 힘을 쏟았고 북핵문제도 핵확산 방지라

는 국제질서에 북한을 편입시키기 위해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은 기

존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일대일로로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인도

등 주변국들과 협력적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예방전쟁을 벌이고 있어 길

핀의 패권이론은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미중무역전쟁은

전형적인 패권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놓고 경제, 안보,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

립적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세계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경계지이며 중국은 ‘일국양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수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경계해왔다. 그러나 홍콩시민들이 누리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중국이 지역패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로운 자치를 허용하느

냐에 따라 홍콩의 금융, 무역의 허브역할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가지는 홍콩의 이

점과 단점을 현실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고 자본주의 예방전쟁 차원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간

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자본주의가 진출하는 자본주의의 교두보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홍콩

의 이중성으로 인해 미중무역전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지점으로 홍콩이 떠오르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열로 인함을 인식하고 70년간의

분단을 극복하며 남북과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주창

하였고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여 해양물류와 대륙물류를 연결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체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EU통합을 모델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구성방안을 모

색하였고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초기 작업으로 강력한 중재력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강화해야

하고 북방위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신설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정부, 국제기

관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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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특별분과】 발표 ⑦

미중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김선진 (동아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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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3. 한·미·중간 경제관계 개요와 분석 

  1) 미·중간 갈등과 불확실성 증대 

  2) 미·중경제와 한국경제 관계 분석 

4. 실증분석 

5. 결론 

1. 서론

1) 연구목적

미중간 패권경쟁이 통상, 기술, 금융,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미국의 중국 배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미중간 갈등은 미국과 중국 경

제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었으며, 향후 미중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한다면,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거시경제변수와 관련된 실

증분석으로 국가간 관계를 설명할 때, 불확실성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미중 양국은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무역마찰을

시작으로 보복관세 등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환율갈등이 대립되면서 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양국관계가 과거 상호보완적 경제협력 관계에서 중국의 수직적 분업구조

탈피로 양국간 내재된 갈등관계가 불거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무

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의의

* 동아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sjkim79@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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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중 경제관계로부터 받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근 이와 관련된 보고

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학문적 연구로 체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경제불확실성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느 국가의 영향력과 충격이 강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대중 경제전략 정책에

필요한 기초연구로써 의의를 갖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먼저 경제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자면 이는 리스크와 다르다. 리스크란 발생 확률과

분포가 알려져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것(knight(1921))을 의미하며, 불확실성이란 수학적 확률과 분

포로 계산할 수 없는 것(keynes(1937)/Hayek(1979))을 뜻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학계에서는 이견이 없다.

학자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고, 사실상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

원인은 경제불확실성이 “보이지 않는 변수(Latent Variable)”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제 불확실성의 대리변

수(Proxy)를 사용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법론과 완전히 다른 방

식으로 학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시한 새로운 방법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경제불확실성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정보가 담

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 변수들의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력을 검정해보

는 것이다.

(1) 대표적으로,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Volatility

Index)

경제 변동성(Volatility)을 내재하고 있는 특정변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수로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VIX지수. 대다수 선행연구는 V

IX를 통해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경제불확실성, 금리프리미엄, 주가수익률 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거시경제변수와 경제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상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잘 반영하

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중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잘 반영할 것이라는 가

설이 설득력이 있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경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잘

반영해야 가능하며, 이러한 자본시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2) 중국의 학자인 鲁晓东(2017)는 시카고거래소(CBOE)의 VIX 지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중국경

제의 불확실성지수를 구축하고 불확실성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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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금융변수가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 실

물경기상황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변수의 조건부 변동성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해 불확실성이 경

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1) 王义中 외(2014), 章上峰 외 (2015))·王义中等 (2014)은 GDP 증가율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GRACH모형을 통해 GDP증가율의 변동성을 추출하고 이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식하여 경제불확

실성과 기업투자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 章上峰 외(2015)에서는 GRACH모형을 통해 경기동행지수의 변동성을 추출하고 이를 근거로

Markov 모형을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Jurado, Ludvigson, and Ng (2015), Baker et al. (2016)는 경제 불확실성

측정방법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연구

(1) Jurado, Ludvigson, and Ng (2015)

이 연구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경제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오차로 정의하고 추정하는 계량경제학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

였음. 기존에는 변수 자체의 움직임의 조건부 분산을 가지고 불확실성으로 정의했다면, Jurado et al

(2015)에서는 예측오차의 조건부 분산을 불확실성으로 정의함

1) Nicholas Bloom et al(2018)은 경제불확실성이 실물경제주기와의 동태적 관계 분석

2) 이기영(2019)은 Jurado, Ludvigson, and Ng (2015)을 개선하여 중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산

출하고 이것이 중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물경제 변수를 통해 분석 하고, Jurado, Lu

dvigson, and Ng (2015)을 방법론을 중국에 맞게 수정한 이기영(2019)의 중국경제 불확실성 지수를

사용

(2) Baker et al. (2016)

이 연구에서 경제정책 불확실성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 이후, 이를 사용한 후속연구가 상당히

진행됨

1) Huseyin Gulen & Mihai Ion(2016)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미국의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의 금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2) SylvainLeduc& Zheng Liu(2016)은 미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미국의 총수요 변화에 대한

동태적 영향을 DSGE모형과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3) 김남현, 이근영(2018)은 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한국의 거시 및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AR모형을 구성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으로 연구 진행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존 김남현, 이근영(2018), 이기영(2017, 2019, 2020) 등처럼 한국 경제불확실성이 한국

거시 및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중국의 경제불확실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 장기국

채 금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또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국가가 아닌 미중 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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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즉 미중에서 어느 국가의 영향력이 장기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실증분석

1) 데이터 소개

미중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수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한국의 수출액(EXPORT),

한국의 미중수출액(CUEXPORT), 한국의 대중수출액(CEXPORT), 한국의 대미수출액(UEXPORT)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출처는 한국무역협회이다. 설명변수로는 미국·중국·한국의 경제불확실성

(각각 USU, CHNU, KRU)이며, 출처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Economic Research Federal Re

serve Bank of ST.Louis)이다1). 그 밖에 통제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업생산지수(IP), 환

율(EX)로, 출처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다. 모든 자료의 기간은 2001년 0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

며 주기는 월별 자료이다.

변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으로는 강건성(Robustness) 확

보를 위해 미중한 경제 불확실성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제거했다는 점이다. 즉, 미중

한 경제는 장기간 커플링 되어왔기 때문에, 미중한 불확실성 사이에 공통적인 정보가 지나치게 많

다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올 것이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명변수간에 이상적인 가정은 상관계

수(correlation) 값이 낮게 나오도록 독립적이 것이 가장 좋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제불확

실성을 중국의 경제불확실성으로 설명하고 남은 잔차항을 순수한 미국의 경제불확실성 변수로 간주

하여, 미중간 공통적인 정보를 제거하였다. 중국의 경제불확실성도 동일한 방법으로 미국의 경제불

확실성으로 설명하고 남은 잔차항을 중국의 경제불확실성 변수로 삼았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기에 두 국가의 경제불확실성으로 설명하

고 남은 잔차항을 한국의 경제불확실성 변수로 삼았다. 이로써 미국, 중국, 한국간의 공통적인 정보

를 제거하였고, 이는 앞으로 진행될 다중회귀분석에서 이러한 강건성을 통해서라도 미중한 경제불

확실성(설명변수)과 수출(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입증하고자 함이다.

<표1> 기초통계량 

　 수출규모 미국 불확실성 중국 불확실성 한국 불확실성 생산지수 인플레이션 환율

Mean 6.805 -1.55E-14 -1.38E-14 -1.66E-15 3.122 -0.012 1126.215 

Median 7.150 -8.991 -24.028 -10.619 2.836 -0.012 1128.910

Maximum 45.435 184.814 517.897 335.788 14.360 0.903 1453.350

Minimum -34.520 -84.477 -163.727 -120.511 -9.379 -1.439 914.810

Std. Dev. 15.967 40.106 93.335 58.257 3.209 0.383 102.751

Skewness 0.021 1.156 1.990 2.057 0.047 -0.182 0.170

Kurtosis 2.488 5.222 8.540 10.570 4.554 3.289 3.377

Jarque-Bera 2.626 102.385 463.374 739.087 24.136 2.159 2.565

Probability 0.269 0.000 0.000 0.000 0.000 0.340 0.277 

1) https://fred.stlouisfed.org/searchresults/?st=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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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상관관계표 

　 수출규모 미국 불확실성 중국 불확실성 한국 불확실성 생산지수 인플레이션 환율

수출규모 1.000 

미국 불확실성 -0.110 1.000 

(0.089) 

중국 불확실성 -0.149 -0.220 1.000 

(0.021) (0.001)

한국 불확실성 -0.025 0.240 0.122 1.000 

(0.703) (0.000) (0.059)

생산지수 0.512 -0.197 -0.242 -0.023 1.000 

(0.000) (0.002) (0.000) (0.722)

인플레이션 0.183 -0.132 0.044 -0.065 0.133 1.000 

(0.005) (0.042) (0.495) (0.320) (0.040)

환율 0.279 0.140 -0.051 0.100 0.314 0.030 1.000 

(0.000) (0.031) (0.429) (0.124) (0.000) (0.648)

 

2) 다중회귀분석

(1) 가설

①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국의 불확실성보다 타국의 불확실성이 더욱 클 것이

다.

② 한국의 수출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요인은 중국의 불확실성이 미국보다 클 것이다.

③ 한국의 수출은 수출대상국의 경제불확실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2) 분석 내용

① 미중 경제불확실성이 한국 전체수출에 미치는 영향

② 미중 경제불확실성이 한국 美中수출에 미치는 영향

③ 미국 경제불확실성이 한국의 對美수출에 미치는 영향

④ 중국 경제불확실성이 한국의 對中수출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ⅰ= 1, 3, 6, 9, 12, 18, 24)

(3) 회귀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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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중 불확실성이 한국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 (EXPORT)

Model1:

Model2:                      

Model3:                       

　 Model c EXPORT USU CHNU KRU IP  Inf EX adj_R^2

1M

1 -3.015*** 16.715*** -1.018 -0.470 -0.606 2.071** 2.319** 3.015*** 0.696
(0.003) (0.000) (0.310) (0.639) (0.545) (0.040) (0.021) (0.003)

2 -2.999*** 16.806*** -0.915 -0.725 2.272** 2.297** 2.992*** 0.697
(0.003) (0.000) (0.361) (0.469) (0.024) (0.023) (0.003)

3 -2.875*** 16.776*** -0.141 -0.917 2.434** 2.391** 2.864*** 0.696
(0.004) (0.000) (0.888) (0.360) (0.016) (0.018) (0.005)

3M

1 -4.337*** 11.131*** -0.666 -0.828 -1.449 3.363*** 1.577 4.271*** 0.592
(0.000) (0.000) (0.506) (0.409) (0.149) (0.001) (0.116) (0.000)

2 -4.306*** 11.222*** -0.382 -1.693* 3.684*** 1.533 4.226*** 0.593
(0.000) (0.000) (0.703) (0.092) (0.000) (0.127) (0.000)

3 -4.292*** 11.191*** -0.623 -1.715* 3.673*** 1.625 4.228*** 0.593
(0.000) (0.000) (0.534) (0.088) (0.000) (0.106) (0.000)

6M

1 -4.276*** 4.038*** 0.040 -1.489 -0.335 4.177*** -0.320 4.257*** 0.360
(0.000) (0.000) (0.968) (0.138) (0.738) (0.000) (0.750) (0.000)

2 -4.412*** 4.025*** 0.115 -1.155 4.077*** -0.470 4.441*** 0.359
(0.000) (0.000) (0.908) (0.249) (0.000) (0.639) (0.000)

3 -4.335*** 4.050*** -1.667* 0.344 4.284*** -0.325 4.326*** 0.363
(0.000) (0.000) (0.097) (0.731) (0.000) (0.745) (0.000)

9M

1 -4.385*** 0.523 -1.322 -3.948*** 0.650 2.764*** -1.305 4.592*** 0.247
(0.000) (0.601) (0.188) (0.000) (0.516) (0.006) (0.193) (0.000)

2 -4.264*** 0.685 0.702 -0.782 3.399*** -1.366 4.427*** 0.197
(0.000) (0.494) (0.483) (0.435) (0.000) (0.173) (0.000)

3 -4.276*** 0.528 -3.783*** 0.091 2.998*** -1.202 4.482*** 0.244
(0.000) (0.598) (0.000) (0.928) (0.003) (0.231) (0.000)

12M

1 -4.904*** -3.007 -2.406** -6.121*** 2.887 1.235 -.0795 5.426*** 0.265
(0.000) (0.003) (0.017) (0.000) (0.004) (0.218) (0.427) (0.000)

2 -4.557*** -2.529 0.815 0.644 2.109** -0.864 5.002*** 0.143
(0.000) (0.012) (0.416) (0.520) (0.036) (0.389) (0.000)

3 -4.658*** -2.954 -5.636*** 2.011 1.559 -0.604 5.182*** 0.249
(0.000) (0.004) (0.000) (0.046) (0.120) (0.546) (0.000)

18M

1 -1.927 -2.379 -2.330** -5.103*** 4.488 0.933 -0.616 2.519** 0.182
(0.055) (0.018) (0.021) (0.000) (0.000) (0.352) (0.539) (0.013)

2 -1.845 -2.226 0.118 3.041 1.770* -0.644 2.388** 0.087
(0.066) (0.027) (0.906) (0.003) (0.078) (0.520) (0.018)

3 -1.699* -2.272 -4.496*** 3.810 1.255 -0.431 2.285** 0.165
(0.091) (0.024) (0.000) (0.000) (0.211) (0.667) (0.023)

24M

1 1.137 -3.002 -0.071 -4.004*** 0.984 2.757 -0.002 -0.705 0.125
(0.257) (0.003) (0.943) (0.000) (0.326) (0.006) (0.998) (0.482)

2 1.118 -3.176 2.096 0.055 3.332 -0.006 -0.648 0.062
(0.265) (0.002) (0.037) (0.956) (0.001) (0.995) (0.518)

3 1.153 -3.009 -4.565*** 1.062 2.809 0.002 -0.717 0.129
(0.250) (0.002) (0.000) (0.289) (0.005) (0.998) (0.474)

 주: * p<0.1, **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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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중 불확실성이 한국 對美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 (CUEXPORT)

Model1:

Model2:

Model3:

　 Model c USU CHNU KRU CU
EXPORT IP  Inf EX adj_R^2

1M

1 -3.827*** -0.726 -0.726 -1.050 14.714*** 2.025** 0.950 3.866*** 0.679
(0.000) (0.469) (0.468) (0.295) (0.000) (0.044) (0.343) (0.000)

2 -3.790*** -0.516 -1.231 14.832*** 2.292** 0.900 3.818*** 0.680
(0.000) (0.607) (0.220) (0.000) (0.023) (0.369) (0.000)

3 -3.762*** -0.517 -1.296 14.744*** 2.331** 1.002 3.801*** 0.680
(0.000) (0.606) (0.196) (0.000) (0.021) (0.317) (0.000)

3M

1 -4.855*** 0.009 -1.100 -1.921* 8.334*** 3.242*** 0.950 4.878*** 0.540
(0.000) (0.993) (0.273) (0.056) (0.000) (0.001) (0.343) (0.000)

2 -4.797*** 0.455 -2.235 8.437*** 3.633*** 0.883 4.802*** 0.539
(0.000) (0.650) (0.264) (0.000) (0.000) (0.378) (0.000)

3 -4.940*** -1.193 -2.007** 8.353*** 3.385*** 0.954 4.984*** 0.542
(0.000) (0.234) (0.046) (0.000) (0.000) (0.341) (0.000)

6M

1 -4.785*** 0.103 -1.621 -0.761 2.669*** 3.218*** -1.429 4.933*** 0.313
(0.000) (0.918) (0.106) (0.447) (0.008) (0.002) (0.154) (0.000)

2 -4.718*** 0.867 -1.305 2.799*** 3.636*** -1.483 4.841*** 0.308
(0.000) (0.387) (0.193) (0.006) (0.000) (0.139) (0.000)

3 -4.855*** -1.841** -0.777 2.673*** 3.294*** -1.448 5.016*** 0.316
(0.000) (0.067) (0.438) (0.008) (0.001) (0.149) (0.000)

9M

1 -4.763*** -1.085 -3.740*** 0.126 -0.545 1.304 -1.005 5.197*** 0.199
(0.000) (0.279) (0.000) (0.900) (0.586) (0.193) (0.316) (0.000)

2 -4.640*** -0.543 -1.509 -0.438 1.334 -1.302 5.434*** 0.165
(0.000) (0.588) (0.133) (0.662) (0.183) (0.194) (0.000)

3 -4.683*** -3.684*** -0.376 -0.536 1.489 -0.923 5.119*** 0.198
(0.000) (0.000) (0.708) (0.592) (0.138) (0.357) (0.000)

12M

1 -5.385*** -1.352 -5.570*** 2.215 -4.211 -0.330 -1.154 6.188*** 0.262
(0.000) (0.178) (0.000) (0.028) (0.000) (0.742) (0.250) (0.000)

2 -4.988*** 1.667 0.191 -3.597 0.532 -1.236 5.706*** 0.162
(0.000) (0.097) (0.848) (0.000) (0.595) (0.218) (0.000)

3 -5.275*** -5.678*** 1.800 -4.184 -0.148 -1.053 6.082*** 0.259
(0.000) (0.000) (0.073) (0.000) (0.882) (0.293) (0.000)

18M

1 -1.810 -1.414 -4.737*** 5.309 -2.624 0.754 0.629 2.505** 0.203
(0.072) (0.159) (0.000) (0.000) (0.009) (0.452) (0.530) (0.013)

2 -1.700 0.927 3.975 -2.348 1.508 0.516 2.346** 0.123
(0.091) (0.355) (0.000) (0.020) (0.133) (0.607) (0.020)

3 -1.675 -4.613*** 5.230 -2.555 0.957 0.733 2.370** 0.199
(0.096) (0.000) (0.000) (0.011) (0.340) (0.465) (0.019)

24M

1 0.548 1.570 -2.909*** 0.239 -3.665 4.292*** 0.982 -0.151 0.160
(0.584) (0.118) (0.004) (0.812) (0.000) (0.000) (0.327) (0.881)

2 0.535 3.379 -0.447 -3.758 4.720*** 0.963 -0.106 0.130
(0.594) (0.000) (0.656) (0.000) (0.000) (0.337) (0.916)

3 0.389 -4.207*** 1.029 -3.688 4.083*** 0.876 0.005 0.154
(0.697) (0.000) (0.305) (0.000) (0.000) (0.382) (0.996)

 주: * p<0.1, **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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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국 불확실성이 한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

　 Model c U
EXPORT USU CHNU KRU IP  Inf EX adj_R^2

1M
1 -2.681*** 10.514*** -0.563 0.363 -0.676 0.888 0.815 2.741*** 0.385

(0.008) (0.000) (0.574) (0.717) (0.500) (0.376) (0.416) (0.007)

2 -2.702*** 10.561*** -0.725 -0.613 0.817 0.838 2.776*** 0.387

(0.007) (0.000) (0.469) (0.540) (0.415) (0.403) (0.006)

3M
1 -4.671*** 7.897*** 0.558 1.739 -1.364 3.076*** 2.355** 4.554*** 0.394

(0.000) (0.000) (0.578) (0.083) (0.174) (0.002) (0.019) (0.000)

2 -4.704*** 7.949*** -0.103 -0.975 2.662*** 2.424** 4.633*** 0.388

(0.000) (0.000) (0.918) (0.331) (0.008) (0.016) (0.000)

6M
1 -5.258*** 2.957*** 2.157 1.436 -2.159** 3.711*** -0.360 5.172*** 0.265

(0.000) (0.003) (0.032) (0.152) (0.032) (0.000) (0.719) (0.000)

2 -5.249*** 2.997*** 1.707 -1.802* 3.446*** -0.333 5.191*** 0.261

(0.000) (0.003) (0.089) (0.073) (0.001) (0.740) (0.000)

9M
1 -5.782*** -1.409 0.775 0.175 -2.451** 0.705 0.468 6.058*** 0.162

(0.000) (0.295) (0.439) (0.861) (0.015) (0.482) (0.640) (0.000)

2 -5.792*** -1.040 0.796 -2.567** 0.685 0.472 6.069*** 0.165

(0.000) (0.299) (0.427) (0.011) (0.494) (0.638) (0.000)

12M
1 -6.305*** -6.343 0.964 -1.419 -1.490 -1.826 -0.431 7.017*** 0.263

(0.000) (0.000) (0.336) (0.157) (0.138) (0.069) (0.667) (0.000)

2 -6.323*** -6.455 1.984 -2.167** -1.564 -0.444 7.025*** 0.260

(0.000) (0.000) (0.049) (0.031) (0.119) (0.658) (0.000)

1 -3.186*** -2.689 0.939 -1.691* 1.892 -3.770 0.014 4.060*** 0.163

(0.002) (0.008) (0.349) (0.092) (0.060) (0.000) (0.989) (0.000)

18M 2 -3.207*** -2.849 1.989 1.474 -3.484 0.009 4.074*** 0.156

(0.002) (0.005) (0.048) (0.142) (0.001) (0.993) (0.000)

1 -0.645 -2.724 3.075 0.126 0.304 1.005 -0.202 1.098 0.081

(0.520) (0.007) (0.002) (0.900) (0.762) (0.316) (0.840) (0.273)

24M 2 -0.646 -2.732 3.476 0.345 0.999 -0.202 1.099 0.085

(0.519) (0.007) (0.001) (0.730) (0.319) (0.840) (0.273)

  주: *p<0.1, ** p<0.05, ***p<0.001

Model1:

Mod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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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국 불확실성이 한국의 對中 수출에 미치는 영향

Model1:

Model2:

　 Model c C
EXPORT USU CHNU KRU IP Inf EX adj_R^2

1M
1 -3.796*** 17.873*** -0.802 -1.305 -1.046 1.750 0.665 3.860*** 0.779

(0.000) (0.000) (0.424) (0.193) (0.297) (0.081) (0.507) (0.000)

2 -3.713*** 17.989*** -1.100 -1.317 2.027** 0.711 3.779*** 0.78

(0.000) (0.000) (0.272) (0.189) (0.044) (0.478) (0.000)

3M
1 -4.211*** 8.173*** -0.313 -2.190** -1.759* 2.570** -0.104 4.326*** 0.555

(0.000) (0.000) (0.755) (0.030) (0.080) (0.011) (0.917) (0.000)

2 -4.236*** 8.235*** -2.245** -1.936* 2.745*** -0.087 4.366*** 0.557

(0.000) (0.000) (0.026) (0.054) (0.007) (0.930) (0.000)

6M
1 -4.357*** 2.837*** -1.026 -2.865*** 0.041 2.401** -1.778 4.601*** 0.331

(0.000) (0.005) (0.306) (0.005) (0.968) (0.017) (0.077) (0.000)

2 -4.249*** 2.924*** -2.684*** -0.354 2.674*** -1.700 4.492*** 0.331

(0.000) (0.004) (0.008) (0.724) (0.008) (0.090) (0.000)

9M
1 -4.093*** 0.257 -1.706* -4.823*** 1.098 1.362 -1.579 4.529*** 0.240

(0.000) (0.797) (0.089) (0.000) (0.273) (0.175) (0.116) (0.000)

2 -3.895*** 0.434 -4.568*** 0.397 1.554 -1.476 4.331*** 0.233

(0.000) (0.665) (0.000) (0.692) (0.122) (0.141) (0.000)

12M
1 -4.235*** -2.144 -1.884* -6.031*** 3.019 0.194 -1.691 4.912*** 0.233

(0.000) (0.033) (0.061) (0.000) (0.003) (0.847) (0.092) (0.000)

2 -4.012*** -1.950 -5.887*** 2.420 0.373 -1.579 4.693*** 0.224

(0.000) (0.052) (0.000) (0.016) (0.710) (0.116) (0.000)

1 -0.753 -0.753 -1.933* -5.103*** 4.995 1.861* 0.326 1.255 0.190

(0.452) (0.453) (0.055) (0.000) (0.000) (0.064) (0.744) (0.211)

18M 2 -0.486 -0.480 -4.737*** 4.598 2.035** 0.424 0.987 0.179

(0.628) (0.632) (0.000) (0.000) (0.043) (0.672) (0.325)

1 1.053 -1.728 0.394 -4.177*** 0.416 3.977*** 0.776 -0.730 0.147

(0.294) (0.086) (0.694) (0.000) (0.678) (0.000) (0.439) (0.466)

24M 2 1.009 -1.794 -5.050*** 0.664 3.965*** 0.761 -0.683 0.151

(0.314) (0.074) (0.000) (0.507) (0.000) (0.448) (0.495)

  주: * p<0.1, ** p<0.05, ***p<0.001  

5. 결론

종속변수가 EXport, CUEXport, CEXport, UEXport 인 회귀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는 주요 설명변수인 미국·중국·한국의 불확실성 변수 중 어떤 변수도 1개월 시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성이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를 먼저 EXport, CUEXport를 살펴보면, 한국의 불확실성은 3개월 시차에서만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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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였고, 중국은 6개월 시차에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시일이 갈수록 통계적으로

점차 유의미하여 24개월의 시차까지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24개월(2년)까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중국발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에 주는 영

향이 단기적 충격이 아닌, 상당히 장기적 충격(long-run effect)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30%)을 보더라도 납득 가능한 점이다.

반면 미국은 9개월 시차에서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이었다. 한국은 오

히려 중국에 비해 단기적 충격임을 보이는데, 중국 불확실성 변수값을 제거하고 한국 불확실성 변

수값만 보더라도 여전히 단기적 충격에 머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중국과 미국

의 불확실성은 외생변수이므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산업정책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기에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상기 정책을 활용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으

므로 단기간 영향에 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제불확실성은 일부 IP(생산지수),

인플레이션에 이미 정보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 AR, 즉 EXport, CUEXport, CEXport, UEXport 모두 前期의 값이 이번期의 값과

비슷하게 가는 속성이 있다. 전기 AR 변수가 이번 기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AR 변수를 보는 이유는 설명변수에 AR를 통제해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 증명하고자 하는 미국, 중국, 한국의 경제불확실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불확실성이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경

제불확실성 변수가 2년이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주는 이유

는 수출과 유관하다 할 수 있다. 수출에서 중국의 영향은 상당히 장기적이므로 중국내에서 경제불

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무역을 통해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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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분과】 발표 ①

‘팔다’류 동사의 역사적 고찰과 그 특징

한승 (단국대)

【목 차】

1. 서론

2. 본론

  1) ‘팔다’류 단음절 동사들의 시대별 특징

  2) ‘賣’의 본질적 속성

  3) ‘팔다’류 동사 이음절 합성동사로의 발전

3. 결론

1. 서론

일반적으로 중국어사를 연구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新舊語 교체과정이 있다. 하지만 ‘팔다’류 동사

는 다른 의미장과 달리 역사상 新舊語 교체과정이 없고, ‘賣’가 최초 선진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

지 줄곧 주도 동사이다.

본고와 연관 있는 기존 연구논문으로는 ‘팔다’류 동사에 대한 1편의 석사논문1)이 있었다. 그 논문

은 통계조사에 의한 ‘팔다’류 동사들의 출현빈도 위주로만 연구하여 ‘賣’가 역사상 줄곧 주도 동사였

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이처럼 역사상 新舊語의 교체가 발생하지 않은 의미장을

연구할 때는 통계조사 위주의 연구만으로는 가치 있는 결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賣’가 역사상 줄곧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동사들이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통시적 관점에서 ‘賣’가 다른 동사들과 비교되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 지녔기에 역사상 줄곧 우세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본고는 통시적 관점에서 ‘賣’가 역사상 다른 동사들에게 단 한 번도 교체당

하지 않고 줄곧 우세했던 원인 분석 위주로 연구할 것이며, 이는 新舊語 교체과정에만 초점을 맞추

었던 기존 중국어사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이다. 본고의 핵심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필자의 다년간 중국어사 연구경험에 비추어 볼 때, 新舊語 교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언어의

내부적 요인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역대 ‘팔다’류 동사들의 매 시기별 문법적 기능, 그들이

1) ‘팔다’류 동사. 張荊萍, ｢試論古漢語“出售”語義場的曆時演變｣, 浙江大學碩士論文,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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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 의미적 특징, 그들과 지배대상(목적어)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賣’가 다른 동사들과 달리

역사상 줄곧 우세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혀낼 것이다.

둘째, 현대 중국어에서는 단음절 동사보다 이음절 합성동사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어사를 연구할 때 이음절 합성동사가 단음절 동사로부터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

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팔다’류의 이음

절 합성동사는 동의병렬식 합성동사, 반의식 합성동사, ‘出+V’ 구조의 합성동사(‘出售’, ‘出賣’) 등 매

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음절 동사에서 다양한 이음절 합성동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합성동사의 종류별 형성원리와 각 합성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적 특징에 대해 알아낼 것이다.

셋째, 본고에서는 통시·공시적 관점은 물론, 언어 유형론2)관점으로까지 확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중국어의 동사를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본질적 속성(보편성과 개별성)을 밝혀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국어사 연구는 언어 유형론적

접근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한 의미장 내에서 최종적으로 주도 동사가 된 구성원만큼은 중국어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접하게 되는 필수어휘이다. 그래서 본고는 여러 언어와 비교하여 ‘팔다’류 동

사의 보편적인 특징을 밝혀낼 것이고, ‘賣’가 중국어만이 지닌 개별적 특징인 능격 동사3)로 활용되

기 시작한 원인과 활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2. 본론

필자는 기존 논문과 古辭辨4)을 통해, ‘팔다’류 동사들이 매우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여러 ‘팔다’류 동사들의 역대 출현 빈도를 직접 조사하여시대별로 출현빈도가 어느 정도 높았거나

혹은 합성동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賣’, ‘販’, ‘鬻’, ‘銷’, ‘售’ 등만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중국어사를 연구할 때는 新舊語의 교체과정과 현대방언 분포현황을 대조하여 동사들의 변천

및 계승관계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팔다’류 동사들은 지금까지 연구했던 의미장과는 다르게, ‘賣’가

선진시기부터 청조말기까지 줄곧 주도 동사였으며, 모든 현대 방언지역에 ‘賣(舊語이면서도 주도 동

사)’가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도 기타 단음절 동사들이 ‘賣’보다 우세한 경우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대별 통계조사와 현대 방언 분포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생략하였다.

1) ‘팔다’류 단음절 동사들의 시대별 특징

(1) ‘鬻’

‘鬻’는 (說文【䰜】部)에 따르면 그 본의는 “䭈也. (흰 쌀죽)”이다. 廣韻에 따르면 “鬻, 賣也(鬻

는 ‘팔다’이다).” 조사결과 ‘鬻’은 그 지배대상(목적어)이 ‘사물’ 혹은 ‘사람’이었다. ‘鬻’은 주로 ‘능동’

2) 언어 유형론은 여러 다른 언어와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자연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명백히 밝혀내는 언어
연구의 한 분야이다.

3) 능격 동사란 접사나 표지의 결합 없이 동일한 형태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공용되는 동사를 말한다.
4) 王鳳陽, 古詞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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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나타냈지만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아래 예문(2)에서처럼 어떠한 접사도 붙지 않는

다.

(1) 此與楚人鬻珠、秦伯嫁女同類. (韓非子·外儲說左上)
(초나라 사람이 진주를 팔려고 한 것이나 秦伯이 딸을 시집보내려는 것 모두 동일한 것이다.)

(2) 身斬, 妻子鬻. (國語·吳語)
(그 자신은 참수당하고, 처자식은 남에게 팔려갈 것이다.)

본고에서 ‘사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鬻’의 용례는 단 1개였는데, 그 지배대상(목적어)은 ‘나의 명

성’이었다.

(3) 若我而不賣之, 彼惡得而鬻之? (莊子·徐無鬼)
(만일 내가 나의 명성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나의 명성을 사려고 하였겠는가?)

(2) ‘販’

‘販’은 (說文【貝】部)에 따르면 그 본의는 “買賤賣貴者(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상인)”이다.【玉

篇·貝部】에 따르면 ‘販’은 “買賤賣貴(싸게 사서 비싸게 팔다)”이다. 조사결과 ‘販’은 본의대로 ‘이익

추구를 위해 비싸게 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간혹 ‘일반적인 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販’의 지배대상(목적어)은 대부분이 ‘사물’이었다.

(4) 縣官當食租衣稅而已, 今弘羊令吏坐市列肆, 販物求利. (史記·書·平準書第8): ‘販’ -‘이익 추구를

위해 비싸게 팔다’ 의미

(현관은 마땅히 조세를 가지고 먹고 입을 뿐인데, 지금 상홍양이 낮은 아전들에게 저자에서 점포를

열어놓고,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있다.)

(5) 潁陰侯灌嬰者, 睢陽販繒者也. (史記·列傳·樊酈滕灌列傳): ‘販’ - ‘팔다’의 일반적 의미
(영음후 관영은 수양현에서 비단을 파는 사람이었다.)

‘販’은 ‘싸게 사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6) 呂不韋者, 陽翟大賈人也. 往來販賤賣貴, 家累千金. (史記·列傳·呂不韋列傳)
(여불위는 陽翟의 대상인이었다. 여러 곳을 오가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천금의 재산을 모았다.)

‘販’이 고대에는 단음절 동사가 제법 존재하였지만, 근대에 이르러 대부분이 단음절 동사로 활용

되지 못하고, 동의병렬식 합성동사(‘販賣’)를 형성하는 구성요인으로 전락하였다.5)그래서 현대 중국

어에서 ‘販’이 단음절 동사로 활용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3) ‘售’

5) 徐時儀(2007)는 “쇠퇴하기 시작한 어휘는 더 이상 단음절 동사로 사용되지 않고 점점 의존 형태소가 되어, 주
로 당시의 주도 동사 혹은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동사와 결합하여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를 형성해내는 보조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徐時儀, 漢語白話發展史, 北京大學出版社, 2007,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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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售’는 (說文【口】部)에 따르면 그 본의는 “賣去手也. (물건이 팔려나가다)”이다.廣韻에 따르
면 ‘售’는 역시 “賣物出手(물건이 팔려나가다)”이다. 조사결과 ‘售’가 단음절일 경우 대부분은 그 본

의대로 ‘물건이 팔려나간 결과’ 혹은 ‘팔리지 못한 결과’를 강조했다. ‘售’의 이러한 제한적인 특징은

그것이 주도 동사가 될 수 없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售’의 지배대상(목적어)은 대부분이 ‘사물’

이었다.

(7) 千裏之馬時一, 其利緩, 駑馬日售, 其利急. (韓非子·說林下篇)
(천리마는 어쩌다가 하나가 있을 뿐이므로 이익이 적으나, 짐말은 날마다 팔리는 것이라 이익이 많

다.)

(8) 老婦逐之, 賣庸不售. (抱樸子·外篇·遺民)
(노부인은 그를 속여서 가게 하였다. 그를 노예로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았다.)

(9) 唐貞元初,廣陵人馮俊,以傭工資生,多力而愚直,故易售. (太平廣記 卷23)
(唐貞元初에 廣陵사람 馮俊은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힘이 세고, 워낙 성품이 정직하

고 바르기 때문에, 그의 노동력은 잘 팔린다.)

(10) 後與鄰船至下邳賣鋤, 不時售. (太平廣記 卷375)
(훗날 이웃의 배를 타고 下邳縣에 도착하여 호미를 팔기 시작했으나, 제때에 다 팔지 못했다.)

위진남북조시기에 생성된 ‘售’는 송조시기까지는 단음절 동사가 어느 정도 존재했지만, 대략 원조

시기부터 대부분이 동의병렬식 합성동사(‘售賣’, ‘銷售’)를 형성하는 구성요인으로 전락하였다. 그래

서 현대에 ‘售’도 ‘販’과 마찬가지로 단음절 동사로 활용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4) ‘銷’

‘銷’는 (說文【金】部)에 따르면 그 본의는 “鑠金也. (금을 녹이다)”이다. 조사결과 ‘銷’는 원래는

본의대로 ‘금을 녹이다’의 의미였는데, 대략 원조시기부터 ‘소비하다’와 ‘팔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시

작했다. 단 조사결과 ‘銷’는 대부분이 ‘팔다’의 의미를 나타냈고, 간혹 ‘사다’와 의미가 유사한 ‘소비하

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銷’의 지배대상(목적어)은 모두 ‘사물’이었다.

(11) 這些東西是個親戚托我替他銷的, 且拿出來替他估估價錢, 免得吃虧. (官場現形記 第16回): ‘銷’ -
‘팔다’의 의미

(이 물건은 친척이 나에게 그를 대신하여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니, 손해가 없게 가격을 잘 매겨야

한다.)

(12) 典了莊宅, 賣了田土, 銷乏了幾多錢物. (全元雜劇·鄭延玉·崔府君斷冤家債主): ‘銷’ - ‘소비하다’
의 의미

(장택을 저당잡고, 토지를 팔아서, 많은 돈을 소비하였다.)

(13) 卑局裏的書能得大人如此提倡, 將來一定可以暢銷. (官場現形記 第33回): ‘暢銷’- ‘팔다’의 의미

(보잘 것 없는 책들이 이처럼 대인들의 주목을 받으니, 앞으로 반드시 잘 팔리게 될 것이다.)

(14) 送你幾兩銀子門包, 拿點花銷哇? (三俠劍 第1回): ‘花銷’ - ‘소비하다’의 의미

(너에게 보내 준 돈 몇 전을 소비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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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원조시기 때 생성된 ‘銷’은 예문(11)과 예문(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음절 동사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팔다’의 의미는 이음절 합성동사인 예문(13)의 ‘暢銷’와 예문(29)∼(30)의 ‘銷售’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고, ‘소비하다’의 의미는 이음절 합성동사인 예문(14)의 ‘花銷’로 나타내는 경우

가 더 많았다. 현대에도 ‘銷’은 주로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구성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銷’가 내포한 주요 의미인 ‘팔다’와 ‘소비하다’가 본의에서부터 어떻게 전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필자는 ‘銷’가 대략 원조시기부터 연상 작용에 의해 본의에서 ‘팔다’와

‘소비하다’의 의미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어휘의 본래 의미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의

연상 작용에 의해 유사성이 있는 또 다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다.6)금이 녹는 것은 결국 금이 사라

지는 것이다.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라지는 것은 물건이므로 ‘판매하다’의 의미로 전환된 것이

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라지는 것은 돈이므로 ‘소비하다’의 의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5) ‘賣’

‘賣’는 (說文【出】部)에 따르면 그 본의는 “出貨物也. (물건을 팔다)”이다. 조사결과 매 시기별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던 ‘賣’는 그 지배하는 대상이 ‘다양한 사물(토지 및 부동산도 포함)’, ‘사람’ 등

으로 매우 광범위함은 물론, 시대별로 다양한 어법구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선진시기부터 명조시기 이전까지 ‘賣’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 鄭人買其櫝而還其珠. 此可謂善賣櫝矣, 未可謂善鬻珠也. (韓非子·外儲說左上)
(정나라 사람이 그 상자만 사고 구슬은 돌려주었다. 이는 함을 잘 판 것이지 구슬을 잘 팔았다고 말

할 수 없다.)

(16) 中宵慨然曰: “大丈夫乃爲庾元規所賣!” (世說新語·尤悔)
(심야에 탄식하며 말하길: “大丈夫는 庾元規에게 팔렸구나.”)

(17) 胡雲: “必若見賣, 當致重價.” (太平廣記 卷402)
(호인이 대답하길, “만약에 이 물건이 반드시 팔리기를 원한다면, 높은 가격도 마다하지 않겠습니

다.”)

(18) 高宗朝, 司農寺欲以冬藏餘菜出賣與百姓. (大唐新語 卷4)
(高宗이 집권할 때, 司農寺는 겨울에 보관해 놓은 여분의 채소를 백성들에게 팔려고 하였다.)

선진∼위진남북조시기까지 ‘賣’는 ‘능동’의 의미를 대개 예문(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목구조로

나타냈고, ‘賣’의 ‘피동’ 의미는 예문(16)에서처럼 ‘爲∼所V’ 구조로 나타냈다. 당송시기 때는 ‘피동’의

의미를 주로 예문(17)에 보이는 바와 같이 ‘見V’형식으로 나타냈다. 예문(18)의 ‘出賣與’는 수여 동사

인 ‘V+與’구조로, 이를 통해 ‘賣’가 수여 동사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리고 당시에 ‘出+V’식 합성동

사인 ‘出賣’가 나타내는 주요한 의미는 ‘물건을 매출하다’였다.

명청시기에 이르러 ‘賣’의 특징들은 현대와 거의 흡사했다. 즉 현대에 자주 볼 수 있는 술보구조

인 ‘賣給’, ‘賣出’ 등과 능격 동사로 활용되는 ‘賣’의 특징 등은 명청시기 당시에 형성되었다.

(19) 方才由敝嶽作主, 將此礦產賣給洋人. (官場現形記 第53回)
(방금 장인이 주체가 되어, 이 광산을 서양인에게 팔았다.)

6)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教育出版社, 1999,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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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我們的官是拿銀子捐來的, 又不是賣身, 同你們堂子裏一個買進, 一個賣出, 真正天懸地隔, 怎麼好拿

你們堂子裏來比? 官場現形記 第8回)
(우리는 은으로 벼슬을 산 것이지 몸을 판 것이 아니다. 너희 기관(妓館) 내에서 매입, 매출하는 것

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어찌 너희 당자 내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21) 將十二個女孩子叫來面問, 倒有一多半不願意回家的: 也有說父母雖有, 他只以賣我們爲事, 這一去

還被他賣了, 也有父母已亡, 或被叔伯兄弟所賣的. (紅樓夢 第58回)
(12명의 여아를 불러 물어보았다. 대다수의 여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했다. 부모가 있는 아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녀를 팔 궁리만 하는 부모들에 의해 팔린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들

도 있었는데, 그들은 친척들에 의해 팔린 것이다.)

(22) 雲岫道: “聽說你的田已經賣了, 可是真的麼?” (二十年目睹之怪現狀 第24回)
(雲岫이 묻기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너의 밭이 이미 팔렸다는데 사실이냐?”)

(23) “那房子呢?” 我道: “房子已經賣了.” 二十年目睹之怪現狀 第24回)
(“그 집은요?” 내가 대답하길, “그 집은 이미 팔렸어요.”)

예문(19)의 ‘V+給(‘賣給’)’과 예문(20)의 ‘V+出(‘賣出’)’은 명조시기부터 생성된 술보구조이다. 당시

부터 ‘賣’의 후미에 보어인 ‘給’과 ‘出’이 빈번히 붙어서 ‘賣’가 지닌 ‘수여’의 의미적 특징을 더욱 부

각시켰다.

‘賣’는 ‘수여’개념을 지니고 있다. ‘수여’란 ‘주어의 소유물’이 ‘주어’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

에, 결국 ‘賣’는 [내보냄]의 의미적 특징도 지니게 된다. 그래서 ‘賣’는 동향규칙에 따라 ‘給’ 외에 동

일한 의미를 지닌 보어인 ‘出’과도 자주 결합하는 것이다.7)

대략 청조시기부터 ‘賣’는 피동형식을 피동대상(주어)이 ‘사람’일 경우 예문(21)에 보이는 ‘被(被∼

所)’ 구문으로 나타냈지만, 피동대상(주어)이 ‘사물’일 경우는 예문(22)∼(23)에 보이는 능격동사로 나

타냈다.

‘팔다’류 동사들 중에 ‘賣’가 역사상 줄곧 주도 동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별 단음절 동사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賣’는 다른 동사들에 비해 지배하는 대상이 광

범위했으며, 다른 동사들과 달리 매 시기별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販’과 ‘鬻’는 ‘팔다’와 ‘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銷’은 ‘사다’와 ‘소비하다’의 의미를 내포한

다의어인 반면, ‘賣’는 이들과 달리 주로 ‘팔다’의 의미만 내포한 단일어이기 때문이다.8)단음절 동사

‘售’는 ‘賣’처럼 ‘팔다’라는 단일한 의미를 내포했지만, 그것은 ‘물건이 팔렸거나 팔리지 못한 결과’라

는 제한적인 특징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크게 발전되지 못한 것이다.

2) ‘賣’의 본질적 속성

본고는 ‘賣’가 역사상 줄곧 우세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던 원인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본

질적 속성을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논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賣’가 수여 동사이면서도 피동의

성격을 지닌 점은 상술한 통시적 관점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상술한 예문(18)

7) 동향규칙이란 의미소와 의미소가 서로 연관이 있을 때 결합한다는 원리이다. 張志毅·張慶雲(2012), 詞彙語義學,
商務印書館, pp.183-184 참고.

8) 李宗江은 내포한 의미가 단일한 어휘는 주도 동사가 되기 쉽다고 하였다. 李宗江, 漢語常用詞演變研究, 上海教

育出版社, 199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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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서 ‘賣’는 그 후미에 붙은 보어인 ‘與’, ‘給’, ‘出’ 등을 통해 수여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어에서 수여 동사는 피동문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수여 동사인 ‘給’을 예로 들면, 피동형식인 ‘*這個禮物被你給我’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다. 하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賣’는 고·근대 시기부터 피동표지의 수식을 받았고, 능격

동사로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위의 예문(16), (17), (21)을 보면 ‘賣’는 고대 시기부터 줄

곧 피동표지가 붙었고, 예문(22)∼(23)을 보면 고·근대 시기에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개사의 결합 없

이 동일한 형태인 능격동사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팔다’의 기본형에 ‘-리-’라는 피동 접사를

첨가하면 자연스럽게 ‘팔리다’라는 피동사가 형성되고, 영어에서는 ‘sold out’과 같은 형식으로 ‘팔다’

의 피동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팔다’류 동사는 보편적으로 ‘피동’의 의미적 특징을 지

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賣’의 능격동사의

특징이다.

金立鑫(2011)의 이론에 따르면, 동사를 [행위주체+동사+대상, 그러므로+대상+동사]의 문형에 대입

했을 때 문맥상 자연스러우면 능격 동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賣’를 대입하면, ‘我賣了該房子, 因

此該房子賣了(나는 그 집을 팔았다, 그러므로 그 집은 팔렸다)’로 문맥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賣’는

능격동사가 될 수 있다. 반면, 반의어인 ‘買’를 이 문형에 대입하면, ‘*我買了該房子, 因此該房子買了.

(나는 그 집을 샀다, 그러므로 그 집은 샀다)’로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買’는 능격 동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9)

‘賣’가 능격 동사로 활용되는 것은 중국어만의 개별적인 특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賣’가 능격 동사로 활용되기 시작한 원인과 능격 동사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賣’가 능격동사로 활용되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위의 예문(16), (17), (21), (22),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賣’는 청조시기 이전까지 ‘피동’의 의

미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피동표지의 수식을 받았고, 피동대상(주어)은 ‘사람’과 ‘사물’이었다. 대략

청조시기부터 피동대상(주어)이 ‘사람’일 경우만 ‘被賣’로 활용되었고, 피동대상(주어)이 ‘사물’일 경

우는 능격 동사인 ‘賣’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청조시기 당시부터 ‘被買’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피동대상(주어)은 모두 ‘사물’이었다. ‘買’

가 능격 동사로 활용된 용례가 없었다. 피동형식인 ‘被買’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24) 天下的布都被他買絕. (鏡花緣 第20回) : 청조시기 예문
(온 세상의 천은 모두 미친 듯이 그에게 팔렸다)

(25) 我的房屋反被他買. (東度記 第83回) : 청조시기 예문
(나의 집은 도리어 그에게 팔렸다.)

(26) 公債不久就被買光了. : 현대 중국어 예문(北大語料庫)

(공채는 금방 다 팔렸다.)

‘賣’와 ‘買’는 비록 반의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들이 피동형인 ‘被賣’와 ‘被買’로 전환하게 되면 동

9) 金立鑫, 최재영·안연진·김동은 옮김, 언어유형론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2011, pp.171-1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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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이 팔린 결과’를 나타낸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필자는 청조시기부터 피동대상(주어)이 사

물일 경우, ‘被賣’와 의미상 동일한 ‘被買’의 활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賣’는 굳이 ‘被’의 수식이 불

필요하여 능격 동사로 활용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賣’가 능격 동사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능격 동사는 보통 타

동사 구조와 자동사 구조를 형성한다. 타동사 구문의 주어는 능격이 되고, 타동사의 목적어와 자동

사 구문의 주어는 통격이 된다. 그리고 능격동사 구문은 보통 타동사 주어의 [비행위자성(=유발자

혹은 사역자)], [상황의 변화, 종결성] 등의 의미적 특징을 지닌다.10)

ex) 我賣了那輛單車. : 타동사(Vt)구문

(나는 그 자전거를 팔았다.)

ex) 那輛單車賣了. : 자동사(Vi)구문

(그 자전거는 팔려나갔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타동사의 주어인 ‘我(나)’의 본 소유물인 ‘單車(자전거)’가 제삼자에게로 이

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해보면 타동사(Vt) 구문의 주어인 ‘我(나)’는 본 소유물인 ‘單車(자전거)’

를 제삼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비행위자성(=유발자 혹은 사역자)의 의미역이고, ‘賣’는 수동자

인 ‘單車(자전거)’의 위치를 제삼자에게로 이동시키는 동작이므로 ‘사역성’을 지닌다. 즉, 주어의 ‘팔

다’ 동작으로 타동사 주어의 소유물의 위치가 본 소유자로부터 제삼자에게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상

황의 변화]와 [종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팔다’류 동사 이음절 합성동사로의 발전

필자가 조사한 결과 ‘팔다’류 동사들은 동의 병렬식 합성동사 외에도 ‘出+V’구조의 합성동사, 반의

식 합성동사 등 매우 다양한 이음절 합성동사로 발전하였다.

• 동의병렬식 합성동사 → ‘售賣’, ‘販賣’, ‘銷售’

• ‘出+V’ 구조로 형성된 합성동사 → ‘出售’, ‘出賣’ 

• 반의식 합성동사 → ‘賣買’ 

‘鬻’는 현대에 거의 소실되어 간혹 문어체 어휘로만 사용되고 있다. ‘售’, ‘販’, ‘銷’ 등은 현재 더 이

상 단음절 동사로서는 활용되지 않고, 주로 ‘售賣’, ‘銷售’, ‘販賣’ 등과 같은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를

형성하는 의존형태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쇠퇴한 단음절 어휘인 ‘售’, ‘販’, ‘銷’ 등은 ‘預售期’,

‘小販’, ‘銷路’ 등과 같은 명사를 형성하는 의존형태소로도 전락하였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售賣’,

‘銷售’, ‘販賣’ 등의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들은 원조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27) 店面雖不多, 兩邊擺地攤, 售賣農家器具及鄉下日用物件的, 不一而足. (老殘遊記 第12回)
(가게 앞에 비록 많지는 않지만, 양쪽에 노점상을 열어 농기구와 시골에서의 일용품목들을 판매하는

10) 김현철·박나현, ｢현대중국어 능격동사구문의 통사적 격 할당에 따른 의미 경로 영상도식｣, 중국어문학논집, 제
115호, 2019,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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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판매할 물건들은 적지 않다.)

(28) 居民常張網捕獲, 上市售賣. (雲林縣采訪冊·海豐堡)
(주민들은 늘 그물을 쳐서 고기를 포획한 후에, 시장에 가서 판매한다.)

(29) 販些藥材到江南銷售. (七劍十三俠第三十八回)

(약재를 산 후, 강남에 가서 판매한다.)

(30) 想因此發財, 不惜重價購買教科書稿本, 印行銷售, 於中取利. (文明小史 第34回)
(이렇게 돈 벌고 싶어서, 서슴없이 비싼 가격으로 교과서의 원본을 구입한 후, 인쇄하여 팜으로써

이득을 취하였다.)

(31) 專務蓄財, 如薪蔬果菜之屬, 皆販賣以求利. (五代史平話·唐史平話·卷下) : 이익추구를 위해 비
싸게 팔다.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다. 채소·과일 종류 등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32) 行者道: “我們是北方來的, 有幾匹粗馬販賣. ”(西遊記 84回) : 단순히 판매하다.
(행인이 말하길, “우리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판매할 몇 필의 건장한 말이 있다.”)

예문(27)∼(28)의 ‘售賣’는 내포한 의미가 단일한 동의 어소들끼리 결합하여 형성된 동의병렬식 합

성동사이다. 예문(29)∼(30)의 ‘銷售’와 예문(31)∼(32)의 ‘販賣’는 다의어와 단일어가 결합하여 형성

된 동의병렬식 합성동사이다. 즉, ‘銷售(팔다)’는 ‘銷(‘소비하다’와 ‘팔다’의 의미를 내포한 다의어)’와

‘售(주로 ‘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일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고, ‘販賣(팔다)’는 ‘販(‘사다’와

‘팔다’의 의미를 내포한 다의어)’와 ‘賣(주로 ‘팔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일어)’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

중국어에서 단음절 동사들은 물론 내포한 의미가 단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포한 의

미가 복잡하다. 단일어가 먼저 다의어에서 동일한 의미소를 끌어낸 후, 상호 결합하여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는 단일‧명료한 의미를 나타내어, 의

미의 중의성을 피할 수 있다.11)

‘出+V’ 구조로 형성된 합성동사로 ‘出售’와 ‘出賣’가 있었는데, ‘出售’는 청조시기부터 출현하기 시

작했고, ‘出賣’는 위진남북조시기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33) 先人給我留下兩間房子兩畝地, 皆因爲我吃喝嫖賭, 無所不爲, 將房子地都出售了, 親戚朋友, 挪借周

遍. (三俠劍 第5回)
(先人이 나에게 집 두 채와 2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오입질하고, 노름하였기

때문에 무일푼이 되었다. 그래서 집과 땅을 모두 팔았고, 주변에 있는 친척과 친구에 돈을 빌리고 있

다.)

(34) 他斷斷不肯輕易把稿出售的. (文明小史 第34回)
(그는 결코 쉽게 원고를 팔려고 하지 않았다.)

(35) 如去城郭近, 務須多種瓜、菜、茄子等, 且得供家, 有餘出賣. (齊民要術‧序‧雜說)
(만약 성곽 부근에 간다면 반드시 오이, 나물, 가지 등을 많이 심어야 한다. 그것들을 먼저 식구들에

게 주고, 남는 것들은 판다.)

(36) 獨吟曰: “負薪朝出賣, 沽酒日西歸. (太平廣記 卷24神仙24)

11) 趙克勤(2010)은 동의병렬식 합성동사가 형성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는 단음절
동사들이 내포한 의미가 복잡할 경우, 서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의미소를 끌어낸 후, 상호 결합하여 형성된다. 趙
克勤, 古代漢語詞彙學, 商務印書館, 201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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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읊기를, 아침에 땔나무를 지고가 팔고, 술을 산 후 해질녘에 돌아왔다.)

(37) 只將袈裟、錫杖出賣. (西遊記 第12回)
(단지 가사와 석장을 팔았다.)

(38) 向來出賣的是文明器具圖書. (文明小史 第34回)
(여태 판 것은 文明器具에 관한 도서이다.)

(39) 於是兩個人又過起日子來, 在胡家宅租了一間小小的門面, 買了些茶葉, 攙上些紫蘇、防風之類, 貼

起一張紙, 寫的是‘出賣藥茶’. (二十年目睹之怪現狀 第28回)
(그래서 두 사람은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호가의 저택에서 하나의 상점을 임대하여, 차 잎을 사서,

자소와 방풍나물을 섞었다. 한 장의 종이를 붙였는데, 그 종이에는 ‘약초를 판매한다’고 적혀 있다.)

(40) 貧者挨門忍饑, 典當衣裳, 出賣兒女. (醒世姻緣傳 第90回)
(가난한 자는 늘 굶주림에 시달린다. 의류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녀를 팔아서 돈을 구한다.)

(41) 你把我出賣給官府. (雍正劍俠圖第六十五回): 민국시기 문헌

(너는 나를 관아에 팔아넘겼구나.)

‘出+V’ 구조로 형성된 합성동사인 ‘出售’와 ‘出賣’는 ‘팔다’류 동사들만이 형성할 수 있는 합성동사

의 유형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팔다’류 동사는 [내보냄]의 의미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동사인 ‘出’과

의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사다’류 동사는 ‘내보냄’의 의미소가 없기 때문에, ‘出+V’ 구조의 합성동

사가 될 수 없다.

최초 청조시기 때 출현한 ‘出售’는 위의 예문(33)∼(3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매출하다’의

의미만 나타냈다. ‘出售’는 지금도 ‘매출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出+V’식 합성동사로 활용되고 있다.

최초 위진남북조 시기 때 출현한 ‘出賣’도 예문(35)∼(3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근대시기 때 그

것은 나타내는 주요한 의미가 ‘물건을 매출하다’였으나, 대략 명조말기부터 간혹 예문(40)에 보이는

바와 같이 파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있었다.

예문(4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민국시기부터 ‘出賣’는 ‘지인을 배신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하

였고, 그것은 현재 ‘지인을 배신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出+V’식 합성동사로 굳어졌다.

필자의 견해로, ‘售’는 예나 지금이나 파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합성동사인 ‘出

售’가 ‘배신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리가 없다. 반면, ‘賣’는 고‧근대시기에 파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

가 있었다. 이 때문에 ‘出賣’는 민국시기부터 ‘사람’ 목적어를 지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배신하다’의 의미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의식 합성동사인 ‘賣買’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42) 夫良商不與人爭買賣之賈, 而謹司時. 時賤而買, 雖貴已賤; 時貴而賣. (戰國策·趙策3)
(무릇 훌륭한 장사꾼은 남과 값을 다투어 매매하지 않는다. 삼가서 지켜보다가 물건이 흔해질 때면

사들인다. 이때는 아무리 귀한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다. 물건이 귀해질 때면 다시 판다.)

(43) 婦人道: “你哥哥出去買賣未回. (金瓶梅詞話 第2回)
(부인이 말하길, “너의 형이 장사하러 나가서 아직 안 돌아왔다.”)

(44) (那客姓丁)向在四川做買賣, 這回才從四川出來. (二十年目睹之怪現狀 第80回)
(정씨 성을 지닌 손님은 四川에서 장사를 한다. 이번에 四川에서 온 것이다.)

예문(42)∼(43)의 ‘賣買’는 반의식 합성동사이다. ‘賣’는 최초 선진시기부터 ‘買’와 결합하여 반의식

합성동사인 ‘賣買’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근대시기에도 그 용례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의식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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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빈번한 출현은 ‘팔다’와 ‘사다’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팔다’와 ‘사다’는 비록 반의

관계에 놓여 있지만, ‘매매 혹은 거래하다’라는 공통된 의미적 특징을 지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

문에, 兩者는 빈번히 결합하는 것이다.12) 반의식 합성동사로는 ‘買賣’만 보였는데, 그 이유는 기타

동사들과는 달리 ‘賣’와 ‘買’의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예문(44)의 ‘賣買’는 ‘매매’의 의미를 지닌 명사이다. 명청시기부터 ‘賣買’는 합성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전이되기 시작하여, 현대 중국어에서 ‘賣買’는 합성동사보다는 명사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

다.

3. 결론

본고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고는 기본적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賣’, ‘販’, ‘鬻’, ‘銷’, ‘售’ 등의 시대별 출현빈도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들이 지배하는 피지배대상(목적어)과 그들의 문법적 특징, 그들이 내포한 의미적 특

징들을 시대별로 비교‧분석하여 ‘賣’가 역사상 줄곧 독보적으로 활약했던 원인을 밝혀냈다. 때문에

본고의 연구결과는 新舊語의 교체과정에 큰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을 뿐, 의미장 내의 한 구성원이

주도 동사가 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기존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본 의미장에는 동의병렬식 합성동사 외에도, ‘出+V’ 구조로 형성된 합성동사, 반의식 합성동

사 등 여러 종류의 합성동사들이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상호 결합할 단음절 동사들의 관계 그리고

각 단음절 동사들의 의미적 특징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합성동사들의 형성규칙을 각 종류

별로 밝혀냈다. 동의병렬식 합성동사들의 형성규칙이 단일어끼리 결합하거나 혹은 단일어가 다의어

에서 동일한 의미소를 끌어낸 후 상호 결합하였음을 알아냈고, 이렇게 형성된 동의병렬식 합성동사

의 출현 목적이 다의어들이 내포한 복잡한 의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出

+V’ 구조식 합성동사의 형성은 ‘팔다’류 동사가 내포한 ‘수여’의 의미적 특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

었고, 반의식 합성동사인 ‘買賣’는 ‘팔다’와 ‘사다’류 동사가 의미상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

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셋째, 본 연구는 ‘賣’의 본질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통시·공시적 관점에만 머물렀던 기

존 중국어사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언어 유형론 관점으로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했다. 언어 유형론

적 관점으로 인류 언어의 보편성을 기초로 ‘賣’와 반의 관계에 놓여있지만, 의미상 연관이 있는 ‘買’

의 관계를 고찰하여, ‘賣’가 갖는 중국어만의 개별적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냈다. 즉, ‘賣’와 ‘買’

는 공통적으로 ‘피동’의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賣’가 능격동사로 활용되기 시작한 원인이

‘被買’의 등장으로 인한 피동표지의 불필요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賣’가 ‘買’와 달리 능격동

사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賣’의 구문의 타동사 주어가 비행위자성(=유발자 혹은 사역자)의미역

이고, ‘賣’의 동작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 [종결성] 등의 의미적 특징 등이 있기 때문이었음도 밝혀

냈다.

본고는 중국어사에 관한 논문이지만 중국어 교육과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능격동사

12)　趙克勤(2010)은 반의식 합성동사는 반의관계에 놓여있는 단음절 동사들이 공통적인 의미적 특징을 지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趙克勤, 古代漢語詞彙學, 商務印書館, 2010,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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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소 없이 타동사와 자동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능격동사들의 통사적 특징과 능격동사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식 피동표

현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능격동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숙지하게 되어, 예를 들면, ‘*這種產品被賣

出去了’, ‘*隧道被挖通了’ 등과 같은 피동표지를 남용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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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분과】 발표 ②

“用”介詞說商榷

金鐘讚 (安東大學)*ㆍ賈寶書 (安東大學)**
1)

【目 錄】

1. 标题 

2. “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中“用”的介詞說質疑

3. “用”的詞性判斷理據

4. 動詞“用”相關問題探究

5. 結論

【摘要】

爲了解決“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的結構中“用”的詞性問題，本文先討論

“用”的介詞說，再探究“用”的動詞性，最後提出我們關於“用”詞性的觀點。我們得出如下的結論：

1)關於“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結構中“用”的詞性，目前比較有影響的說法

是：具有引進手段、方式等用法意義時“用+賓語”是介詞結構。但“動詞+賓語”也能引進手段、方式

等，因此我們認爲“用字結構”不一定是介詞結構而可能仍然是動賓結構。2)“介詞+賓語”與“動詞+賓

語”之間有密切關係，但也有差異。前者不能充當謂語的中心成分而後者能充當謂語的中心成分。“用+

賓語”結構也可以用作謂語的中心成分，這時“用”的詞彙意義基本相同。因此我們認爲這樣的“用”是

動詞。3)在“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結構中，“用”後面有時可以出現時態助詞

“了”。這種現像與介詞無關，而與動詞有關。4)基於這種認識，我們認爲不管“用”出現在哪裏一律

都應是動詞。

【關鍵詞】介詞；動詞；及物動詞；賓語；述語。

1. 标题

關於“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的結構，比較有影響的一種說法是：“用”是介詞

具有引進手段、方式等功能。(參見陳均周兼類詞選釋1985：253)另一種說法是：不管“用”出現在哪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jckimj@naver.com)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jiabs2007@a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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裏一律都是動詞。(參見吕叔湘現代漢語八百詞1999：626)

目前學界似乎更傾向於“用”是介詞，而我們認爲“用”具有引進手段、方式等功能時，它與別的介

詞並不一樣，仍具有動詞的語法特點，因此，“用”不應是介詞而仍然是動詞。

然而,在中國出版的很多詞典如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2018：1579)、學生現代漢語詞典

(2015：1441)、現代漢語規範詞典(2004：1578)等都將這種“用”歸於介詞。這些詞典的影響力都非

常大。而現代漢語詞典對此問題並未展開論述。因此，筆者認爲有必要通過“用”的語法特徵來判定

“用”的詞性。

一般來講，介詞後面不能出現時態助詞，但“用”具有引進手段、方式等功能時後面也能出現時態助

詞。此外，“用”與“不用”的對應現像，以及“用”在被動句中的使用情況等都有助於判定“用”的詞

性。

爲了解決“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的結構中“用”的詞性問題，本文先討論

“用”的介詞說，再探究“用”的動詞性，最後提出我們關於“用”詞性的觀點。

2. “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中“用”的介詞說質疑

介詞與動詞之間有時界限不清或判定時有不同的意見。胡裕樹、范曉在動詞研究（1995：13）中有

如下論述：

依據動詞和介詞之間功能的差別，有些詞在劃界上沒有爭議，例如“從”、“自”、“自從”、

“於”、“以”、“把”、“被”、“對於”、“至於”、“關於”等，這些詞一般都看作介詞。但也有

些詞，例如“往”、“朝”、“向”、“到”、“用”、“拿”、“靠”、“替”、“像”、“望”、

“衝”、“在”、“叫”、“讓”、“給”、“比”、“跟”等，就有不同看法了。

在現代漢語中有些詞只能是介詞，有些詞是介詞和動詞的兼類詞。還有些詞是動詞還是介詞有不同的

看法，其中一個就是“用”。1)胡裕樹、范曉認爲“用”有介詞的詞性。

陳均周在兼類詞選釋(1985：253)中關於“用”有如下論述：

用 (yòng) 兼動詞、介詞。

動詞：使用；需要。例如：

①買這件呢子大衣用了九十多元。

②這支鋼筆你先用着吧，我暫時不用。

③菜刀用過以後得擦乾淨，不然會生銹的。

④你用不用這本書作參考?

⑤請你把鋼筆借給我用用。

1) 現漢 (2018：1579)：用 yòng ①動 使用：〜力│〜腦 │〜量│〜料│公〜│大材小〜。②費用：〜項│家〜。③

名用處：功〜│多少總會有點兒〜。④動需要(多用於否定式)：天還很亮，不〜開燈│東西都準備好了，您不〜操心

了。⑤動 吃、喝(多含恭敬意) ：〜飯│請〜茶 ⑥介 引進動作、行爲所憑藉的工具、手段等：〜筆寫字│〜老眼光看

人。⑦<書>連因此(多用於書信)：〜特函達。⑧(Yòng)名 姓。

   現漢將“引進動作、行爲所憑藉的工具、手段時”的“用”歸於介詞。現漢認爲“用”已經虛化了，才將“用”歸

於介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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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這把刀子用得刀刃都鈍了。

介詞：表示動作的方式。例如：

⑧這兩句話之間應該用句號隔開。

⑨他用手蒙住了我的眼睛，我一點也看不見。

辨析：“用”屬動詞時，可作謂語，能帶賓語，如例①的“錢”、例④的“書”；能帶時態助詞

“着、了、過”，如例①②③；能帶補語，如例⑥的“刀刃都鈍了”、例⑦的“於外交場合”；能用肯定

否定相疊的方式提問，如例④；能用“AA”式重疊，表示動作短暫，如例⑤。屬介詞時，不具備上述語法

特點，不能單獨充當句子成分，只能和後邊的名詞性詞語組成介詞結構作狀語，如例⑧⑨的介詞結構“用

句號”、“用手”分別表示“隔”和“蒙”的方式。

辛菊在現代漢語(2014：184)中有如下論述：

介詞主要有以下類型。

表示時間、處所、方向：..........

表示方式、方法、依據、工具、比較：按、按照、依照、遵照、依據、靠、本着、用、經過、通過、

根據、據、以.、將、憑、拿、比。............

以上觀點都認爲介詞“用”與表示方式有關。

邢福義(漢語語法學1998：217)認爲“用+賓語”只能出現於狀語中時，“用”是介詞，而“用+賓

語”旣能出現於狀語中，也能充當謂語的中心成分時，“用”是動詞。2)基於這種認識，邢福義將在“他

用斧頭砍樹”中的“用”分析是動詞，而在“他用髒話罵人”中的“用髒話”不能單獨充當述語，故

“用”是介詞。 不過我們認爲“用髒話”在其他句子中也能充當謂語中心成分，如：“對付他這種人不
能用好話，只能用髒話。”可見邢福義所擧例句也有値得推敲的地方。但邢福義將“他用斧頭砍樹”中的

“用”分析爲動詞。從這一點看來，邢氏觀點與一般動·介兼類說有一定的差異。

邢福義後來在漢語語法三百問(2004：128)中有如下論述：

〔3〕“來”“去”。這兩個詞通常出現在“介詞結構+來/去+Vp.”的結構之中。如：用酒精來麻醉自

己〡用經濟手段去解決問題。······這裏的“來、去”已經不是趨向動詞，它們用在介詞結構和V

p.之間，幇助了狀心結構關係的表達。

“用”表示動作的方式時，除了“用字結構+Vp.”的結構以外，也可以採取“用字結構+來/去+Vp.”

的結構。3)例如在“一是用改變一個音節的語義和同音假借的方法來創造新的單音詞；二是用重疊、連綿

2) 邢福義在漢語語法學(1998：219)中關於動、介詞有如下論述：“採取第一種辦法，意味着在介詞和動詞的劃分上有

兩個斷定：其一，在“XN+Vp.”中出現的X，統統斷定爲介詞。當然，XN有時能够連着S單用，有時不能，有時似能似不
能，這正反映了介詞和動詞之間的割不斷的淵源關係。其二，在“S∥XN”的格式裏，XN充當謂語，是動詞結構。這就

是說，介詞結構不充當謂語。當經常以介詞結構的面貌出現的XN充當謂語的時候，XN不再是介詞結構。……。”

   在此,邢福義指出了介詞與動詞不易區分的問題，並對第一種方法進行了分析，邢福義認爲X出現於“S+XN+Vp.”時是介

詞，而出現在“S+XN”時是動詞。這顯然是根據句法功能來區分介詞和動詞。基於這種認識，邢福義將它們都分析爲動

詞和介詞的兼類詞。

3) 司徒允昌、劉莉芳在新編現代漢語(2006：282)中有如下論述：“介詞是漢語語法詞類系統中的一個重要的類別。它

在意義上等同於一般意義上的虛詞，沒有實在的詞彙意義，只有語法意義，在句法功能上主要起介引功能----介引體詞

性詞語等謂語動詞。”

   司徒允昌、劉莉芳認爲介詞沒有實在意義，故與動詞不同，在句子中具有介引功能。主張“用”爲介詞的學者基本上依

據這種觀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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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音造雙音詞；三是用偏正、並列、支配、陳述、補充、附加的語法手段創造雙音短語。”(漢語離合詞

硏究，p.287)中“用······創造”與“用······來創造”之間有對應關係。

邢福義談到“介詞結構+來/去+Vp.”的結構時，將“用酒精來麻醉自己”、“用經濟手段去解決問

題”中的“用”都看成介詞，而“來、去”分析成表達狀心結構關係的助詞。基於這種認識，我們看一下

有關“用”與“來”相關的例句：

①19世紀中葉的語言學家幾乎都用比較的方法來硏究語言，其中最爲著名、影響最大的是施萊歇爾(A

ugust Schleicher，1821—1868)。(英漢詞彙模式對比硏究，p.9)

②格里木1822年出版的德語語法(第二版)，用較大的篇幅來討論字母，闡述了德語與其他印歐語言

之間的語音對應關係。(英漢詞彙模式對比硏究，p.9)

③財主喜歡吉利話，所以就用“吉星高照”“萬壽無疆”等褒義詞來表達自己的情感。(趣味語文

，p.123)

④用兩種不同的語言來表達所得到的對應篇章語料。(英漢詞彙模式對比硏究，p.183)

⑤因此，結識你喜歡的男人，通過微笑，目光深入接觸，用你的肢體語言來向他傳達你的意思。(談
情的藝術，p.183)

依據邢福義的觀點，這是“介詞結構+來/去+Vp.”結構，但因爲例①②③④中的“用”後面都能出現

“了”而且都能爲“使用”代替(例⑤的後面不能出現“了”只是該句是祈使句的關係)，因此我們考慮

“用”具有引進手段、方式的功能時，可能不一定是介詞。

3. “用”的詞性判斷理據

與動詞不同，介詞後面不能出現時態助詞。基於這種認識，看一下例句。例如：

①你的父親是用了非常不道德的手法,演出了一出俗不可耐的通俗劇。(SAYONARABUS，p.194)

②豪斯上校用了什麽方法來影響威爾遜總統的?(人性的弱點，p.165)

③所以如果同樣一個音，却用了三種符號來表示的時候，就比較不容易學習，……(漢語語言學，
p.263)

④墨古修並不曉得羅密毆想跟提伯特講和的秘密原因，就把現在他這種容忍看作沒骨氣的怕事之擧,

於是他就用了許多輕蔑的話來激怒提伯特，叫他繼續剛才跟他的爭吵。.(莎士比亞故事集，p.219)

⑤倒是他的親戚們用了抽籤的方式解決那個問題。(林肯外傳，p.180)  

⑥前者重在表示堅決的意志，用了兩個否定詞，表達了更强的語氣；(實用現代漢語，p.330）

⑦反復跌宕的文字中間又用了一個表示突轉的破折號，使魯迅的悲憤感情顯得更加深沉濃烈。.(實
用現代漢語，p.333）

⑨這裏用了五對引號,辛辣、尖銳地回擊了狄克――……(實用現代漢語，p.335)

⑩……甚至用了一些粗俗的詞語，表現了他坦率豁達、講求實際的性格特徵。(實用現代漢語，p.5

2)

這裏的“用”不能爲純粹的介詞“以”來代替，因爲“以”後面不能帶時態助詞“了”，也就是說介

詞不能帶表示完成的“了”。“他在圖書館看書”、“我在家等你”等中“在圖書館”、“在家”裏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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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才是介詞。4)我們不能說“他在了圖書館看書”、“我在了家等你”等。當然，“在”或“是”等

充當述語時也不能帶“了”，這與動詞的類型有關。這裏需要注意的一點是，雖然在現代漢語中有“他住

在了北京”、“課本擱在了書架上”。但這裏的“在了北京、“在了書架上”並不是介詞結構，實際上

“在”已經分別與其前面的“住”、“擱”一起構成述語。這裏的“了”並不是與“在”有關，而與“住

在”、“擱在”有關。可見，“用”在句子中雖然是引進動作、行爲所憑藉的工具、手段等，但它不是介

詞，而是動詞。這種例子在現代漢語中很多。“用”後面帶時態助詞“了”，都可以表明“用”的動詞

性。5)

房玉淸在實用漢語語法(1996：78)中有如下論述：

(4)介詞不能加“了、着”等助詞。“爲了、爲着、朝着、沿着”是雙音節介詞，“了、着”在這裏

是構詞成分，不是助詞。

常用的介詞有(參看9.7.3)：

被 讓 由 把 將 給 替 和 跟 同

與 比 對 對於 從 自從 離 到 往 向

朝 朝着 沿着 在 當 爲 爲了 爲着 憑 用

靠 通過 連 關於 至於 按 據 照 按照 根據

房玉淸認爲介詞不能加助詞“了”，又說“用”等是常用的介詞。但事實上“用”與別的介詞不同，

其後面能帶時態助詞“了”。6)基於這種認識，看一下例句：

①……，因爲其中使用了與生成語法的短語結構描述在精神上一致的擴展法來鑑別詞與非詞。（詞
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p.13

②……針對不同類型的結構方式提出了各種形式鑑別手段以區分二字組合中成詞性、類詞性的高

低，……（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p.13）

③趙元任的漢語口語語法用了幾章的篇幅來談詞的性質與詞的構成成分，……（詞彙化：漢語雙

音詞的衍生和發展，p.13）

以上例句是同一作者在同一頁上用的，其中的“使用”、“提出”、“用”等都用來引進手段、方式

等，而且後面都出現助詞“了”，“使用”和“用”在這裏都應是動詞。

吕叔湘在現代漢語八百詞(1999：626)中關於“用”有如下論述：

4) 這種例子很多，例如：

   ①如黃虛的拼音方案(1909)中就用cz、cs、r來表示舌尖後音；一個叫作“內地會”的拼音方案中，也用r與sh匹配成

的，之後劉繼善、趙元任、周辨用一直到在美國通行比較廣的耶魯式漢語拼音中，也都採用了r。(漢語拼音運動與漢

民族標準語，p.72)

   ②限於篇幅，我們在這裏只能集中談一個字母與語音的配合問題，也就是漢語拼音方案是怎樣用26個拉丁字母去體現

普通話漢語音系統的，它吸收了注音符號、國羅和北拉中的哪些優點。漢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p.6)

   ③這樣，從語音互補分布的角度和字母配置的經濟原則來看，用兩套字母去拼寫三套聲母無疑是一個最佳方案。(漢
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p.68)

5) 甚至“用”後面還能出現“起”、“上”，如“難得用起腦袋思考……”（幸福五角，p.91）、“聯合詞組並非一定

要用上連詞“和”、“與”、“而”等連結，……（現代漢語歐化語法概論，p.79），“用”能帶“起”、“上”

等，這是介詞所不具有的現象。

6) 宋玉柱在現代漢語語法基本知識(1992：36)中認爲句法功能對劃分詞類作用不大，並强調結合能力的重要性。宋玉柱

的觀點有一定的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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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yong

〔動〕1. 使用。可帶‘了、着、過’ ，可重疊。可帶名詞賓語。

你〜鎬，我〜鐵鎚〡買這套設備〜了不少錢〡你先〜，我後〜〡這種計算機我會〜〡把手推車都〜上

了〡這把刀子〜得刀刃都沒有了

a) 用在連動句的前一部分，‘用+名’表示後一動作所憑藉的工具、方式或手段。

〜開水沏茶〡兩句話之間應該〜句號隔開〡同一個題材可以〜不同的文學形式來表現

b) 用 +來 +動。

煤可以〜來作化學工業的原料〡種羊主要〜來改良品種〡中國人把油煙和松煙〜來作墨……

吕叔湘談到“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vp.”的結構時，認爲“用+名”表示後一動作所憑藉

的工具、方式或手段時，“用”是動詞，並擧了“用開水沏茶〡兩句話之間應該用句號隔開〡同一個題材

可以用不同的文學形式來表現”等例子。吕叔湘認爲“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vp.”的結構

中，前者注重方式，後者注重目的，但“用”作爲動詞都具有引進方式、手段等功能。7)我們是贊同這種

觀點的。

4. 動詞“用”相關問題探究

我們在前一章中討論到“用”的動詞性問題。在這章中從其他的角度來證明這一點。請看下面的例

句：

①正因爲如此，翻檢一下漢語拼音運動中的各種方案，凡洋人爲漢語設計的拼音方案,..都不用濁聲

輔音字母b、d、g等來表示漢語的ㄅ、ㄉ、ㄍ因爲這類聲母都是淸塞音，他們囿於拉丁字母的傳統，寧肯

把這幾個字母棄置一旁,.而用表示淸塞音的p.、t、k或加符字母來表示它們之間不送氣與送氣的對立。(
漢語拼音運動與漢民族標準語，p.73)

案：這裏“不用”與“用”之間有對應關係，它們都充當述語而分別帶賓語“濁聲輔音字母b、d、g

等”與“表示淸塞音的p.、t、k或加符字母”。在現代漢語中,沒有“不+介詞”充當述語的情況。“不

用”的“用”不是介詞而是動詞。如果坚持主张“用”是介词，而“不”修饰“用浊声輔音字母b、d、g

等來表示漢語的ㄅ、ㄉ、ㄍ”的话，是没考虑句子的匀称性，很不科学。

②所以不用附加符號，用不同的字母和改變拼法來表示不同的聲調，以陽平和上聲爲例。(漢語拼音

運動與漢民族標準語，p.42)

案：前面的“不用”與後面的“用”、“改變”之間有對應關係，而“用”與“改變”之間又有對應

關係。這裏的“不用”、“用”、“改變”都可以看成是動詞。如果堅持主張“用”是介詞，而“不”修

飾“用附加符號，用不同的字母和改變拼法來表示不同的聲調，以陽平和上聲爲例。”的話，是根本不考

慮句子的勻稱性和音義關係。

我們再從轉換形式來考察“用”與“不用”相關的例子。

①他用開水泡茶。→他泡茶用開水。

②他不用開水泡茶。→他泡茶不用開水。

7)“用斧頭砍樹”與“以斧頭砍樹”之間，意思都相同，但“用斧頭”單獨充當述語，而“以斧頭”則不行，故這裏的

“用”是動詞，而“以”是介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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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他從大邱出發。→*他出發從大邱。

④他不從大邱出發。→*他出發不從大邱。

從轉換形式看來動詞“用”與介詞“從”有明顯的不同。

以上我們從不同的角度進一步討論了“用”的動詞性問題，這更支持我們關於“用”詞性的判斷。基

於這種認識，下面來考察一些例句：

①在這兩部書中他首次使用語音對應關係來比較不同語言中的詞源形式。(英漢詞彙模式對比研究

，p.9)

②心理語言學運用語言學和心理學的理論方法來研究語言、語言學習、語言運用時的心理過程。(英
漢詞彙模式對比研究，p.33)

③首次利用語音對應關係來比較不同語言中的詞源形式。(英漢彙模式對比硏究，p.44)

④在這場爭論中臺灣和海外衆多學者，絶大部分是不贊同在中文音譯方面採用通用拼音來代替漢語拼

音。漢語拼音方案運動與漢民族標準語(p.3)
⑤有些廣告引用中央領導人的話來宣傳自己的產品，實際上就違背了上面第二點規定，因而受到查

處。（漢英語法比較指南，p.61）

以上例句中的第一個動詞“使用”、“運用”、“利用”、“採用”、“引用”等8)表示的都是手

段、方法等，“來”是沒有詞彙意義僅僅起連接作用的助詞。“使用”、“運用”、“利用”等與“用”

之間在意義上有密切關係，且其功能完全相同。如果“使用”、“運用”、“利用”等是動詞，那麽，

“用”也應是動詞。我們也許能用“以”來代替“使用”、“運用”、“利用”等，但“以+賓語”在現

代漢語中只能充當狀語，故“以”只能是介詞，用“用”來代替“使用”、“運用”、“利用”等時，

“用”只能是動詞，因爲“用+名詞詞語”還能充當謂語的核心成分。

一般來講，學界只從能動句中討論“用”的詞性，其實“用”也可以出現於被動句，表示引進方式、

手段等。那麽被動句中的“用”也應是動詞。現在考察一下“用”出現在被動句的情況。例如：

①“是”有時用在動詞或形容詞前邊表示有所肯定或有所否定……(語文知識千問，p.104).

案：這裏的“用在”是動詞性結構，與其後面的賓語“動詞或形容詞前邊”一起構成動賓結構表示手

段、方式。這與“用”很有關係，只是“用在”的主語是受事者，而“用”的主語是施事者，但其本質是

相通的。

②……用在形容詞短語之間表示程度高……(漢語語法，p.458)

案：這裏的“用在”是動詞性結構，與其後面的賓語“形容詞短語之間”一起構成動賓結構表示手

8) 下面的例句支持我們的這種認識。例如：

   ①只有依靠語法問題才能有把握地給它歸類。(語法問題探索，p.300)

   ②本形容詞(본형용사)：接於補助形容詞前，表示詞彙意義的形容詞。(韓國語概論，p.66)

   ③它借助斜體詞語的詞彙語法銜接手段，抽絲般地引出新信息，達到對主題的全面說明，形成一個完整的思維過程和

語篇。(英漢語言對比研究，p.471)

   ④活的語言就應該吸取其他語言養分來滋養自己、豐富自己。(現代漢語歐化語法概論，p.138)

   ⑤讀時加重語氣來表示強調突出。(韓國語概論，p.147)

   如果僅憑其句法功能來判定詞性的話，“依靠”、“借助”、“吸取”、“加重”都可以歸於介詞。但現漢等詞典並

沒有將它們歸於介詞。可見句法功能在判定詞性時，具有一定的局限性。以上例句中的“依靠”、“借助”、“吸

取”、“加重”都用於表示方式或依據的從句中。這裏例①至例③沒有“來”而例④、⑤有“來”，其實在我們看來例

①至例⑤都用“來”或都不用“來”基本上沒有兩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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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方式。這與“用”很有關係，只是“用在”的主語是受事者，而“用”的主語是施事者，但其本質是

相通的。

③“了”字還可以用在表示時間、季節等的名詞或數量詞之後，表示强調。(漢英語法比較指南，
p.297)

案：這裏的“用在”是動詞性結構，與其後面的賓語“表示時間、季節等的名詞或數量詞之後”一起

構成動賓結構表示手段、方式。這與“用”很有關係，只是“用在”的主語是受事者，而“用”的主語是

施事者，但其本質是相通的。

由於介詞的前附性(參見胡裕樹現代漢語1987：296),“在”不再跟其後面的成分發生關係，而與其

前面的成分構成述語而帶賓語。“它們常常依附在詞、詞組和語句之後，表示一定的附加音義。”（張
志公漢語語法敎學論著選）中由於“在”的前附性（參見胡裕樹現代漢語1987：296）“依附在”充當

述語而帶賓語“詞、詞組和語句之後”。這裏的“依附”只能是動詞。這種類型的被動句在現代漢語中很

多。“這個詞素也可以寫成‘的慌’，加在表示感覺的形容詞或少數動詞後面，表示精神不爽或身體不舒

適的情緒。”（實用現代漢語，p.192）中“加在”充當述語而帶賓語“表示感覺的形容詞或少數動詞

後面”。這裏的“加”只能是動詞。同理“用在”中的“用”不可能是介詞，因爲在現代漢語中沒有“虛

詞+虛詞”構成述語的例句。動詞“用”出現在被動句時，它也具有引進方式、手段等功能。

劉月華、潘文娛、故韡等在實用現代漢語語法(2001：263)中對於介詞有如下敍述：

介詞是虛詞的一種。大多數介詞是由動詞虛化而來的，因此介詞的語法特徵還與動詞有某些相似之

處。介詞位於名詞（短語）、代詞前，與名詞（短語）、代詞構成介詞短語。介詞後的名詞或代詞是介詞

的賓語。介詞短語在句子裏作狀語，作用是介紹出跟動作行爲、性質有關的時間、處所、方式、範圍、對

象等。例如：

①我在家等你。（處所）

②弟弟比我高了。（比較對象）

③他們對於提高產品質量很重視。（對象）

例①“在家”表示動作行爲發生的處所。例②“比我”指出比較的對象或基準。例③中“對於提高產

品量”表示“重視”的對象。

劉月華等認爲介詞是由動詞虛化而來的，因此介詞的語法特徵與動詞有些相似，而且介詞可以跟名詞

(短語)、代詞一起構成介詞結構充當狀語。他們擧了介詞“在”、“比”、“對於”等例子。但“用”的

狀況與它們有所不同。

劉月華、潘文娯、故韡等人在實用現代漢語語法(2001：703)中有以下論述：

(三)前一個動詞(短語)表示後一個動詞(短語)所表示的動作的方式(或手段、工具)。例如：

①阿里用左手寫字。

②中國人都用筷子吃飯。

③明天我們坐飛機去上海。

④那位空姐笑着對我說：“沒關係。”

⑤媽媽騎自行車走了。

⑥老師握着我的手說：“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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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月華等將表示手段、方式、工具等的“用”、“坐”、“笑”、“騎”、“握”等都看成動詞有一

定的道理。9)“阿里用左手寫字。”、“中國人都用筷子吃飯。”都能轉換成“阿里寫字用左手。”、

“中國人吃飯都用筷子。”，這點證明“用”很難說已經發生虛化了。劉月華等將“在”、“比”、“對

於”等歸於介詞，而將“用”分析成動詞是有道理的。

由於介詞是由動詞演變而來的，因此會産生動介糾結的現象。多數學者主張具有引進手段、方式等用

法意義時，“用+賓語”是介詞結構，但這我們通過分析認爲“用字結構”出現在句子中時,“用”仍然是

動詞。10)

5. 結論

綜上所述，我們得出如下的結論：

1)關於“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結構中“用”的詞性，目前比較有影響的說法

是：具有引進手段、方式等用法意義時“用+賓語”是介詞結構。但“動詞+賓語”也能引進手段、方式

等，因此我們認爲“用字結構”不一定是介詞結構而可能仍然是動賓結構。

2)“介詞+賓語”與“動詞+賓語”之間有密切關係，但也有差異。前者不能充當謂語的中心成分而後

者能充當謂語的中心成分。“用+賓語”結構也可以用作謂語的中心成分，這時“用”的詞彙意義基本相

同。因此我們認爲這樣的“用”是動詞。

3)在“用字結構+vp.”或“用字結構+來/去+vp.”結構中，“用”後面有時可以出現時態助詞“

了”。這種現像與介詞無關，而與動詞有關。

4)基於這種認識，我們認爲不管“用”出現在哪裏一律都應是動詞。

9) 李臨定在現代漢語動詞(1990：133)中有如下論述：“單音節動詞大多表示具體動作的動詞，如：“咬、咽、舔、

嘗、聽、說、喊、哭、唱、罵、跑、踢、走、追、坐、躺、爬、擠(以上是表示身體某部分動作的)；摸、摘、拿、拍、

提、撕、搬、拔、揀、鋪、扶、扔、捉、關、按、貼、掛、卷、揭、戴、穿、脫(以上是表示可以不憑藉工具而用手的

動作的)；捆、包、挖、埋、堵、修、釘、磨、碾、鋤、織、染、縫、剪、刷、燙、梳、掃、鎖、炒、炸、切、寫、

塗、畫、騎(以上是表示需要憑藉某種工具而進行某種動作的)”可以看出，單音節動詞一般是具體動詞，是日常常用動

詞，用於口語。從變化和組合來看，單音節動詞大都比較自由，一般可以具有§1.4所指出的動詞可能有的組合變化形

式。”

10)我們有關“用”的結論如下：“用 yòng ①□動 使用：〜力│〜腦 │〜量│〜料│公〜│大材小〜。他〜斧頭砍樹。②

費用：〜項│家〜。③□名用處：功〜│多少總會有點兒〜。④□動需要(多用於否定式)：天還很亮，不〜開燈│東西都準

備好了，您不〜操心了。⑤□動 吃、喝(多含恭敬意)：〜飯│請〜茶 ⑥〈書〉□連因此(多用於書信)：〜特函達。⑦(Yòn

g)□名 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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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분과】 발표 ③

新撰字镜引用玄应音义释例*1)

金玲敬（江西师范高等专科学校）**ㆍ郭铉叔（庆星大学）***

【目 录】

1. 引言

2. 玄应音义引用体例

  1) 与玄应音义一对一对应例

  2) 结合玄应音义不同条目例

  3) 基于玄应音义引文的基础上, 引用其他文献之例

  4) 玄应音义与其他底本

3. 结语

1. 引言

玄应音义为唐代大慈恩寺翻经沙门释玄应撰，是中国现存的第一部佛经专书词典。新唐书·志第

四十九·艺文三：“玄应大唐众经音义二十五卷。”可见，该书的正式书名为大唐众经音义。一切

经音义是由唐智昇所改，见开元释教录，如今又名玄应音义。
玄应音义的成书年代，徐时仪在一切经音义三种校本合刊绪论谓：“刘叶秋中国字典史略和林

玉山中国辞书编纂史略皆说此书‘大约完成于唐太宗贞观之末’，钱剑夫中国古代字典辞典概论说
‘是唐太宗贞观末年完成的’，日本学者山田孝雄一切经音义刊行的始末亦认为此书是玄应奉敕于贞观

末历（649）编成，周祖谟校读玄应一切经音义后记中说是在永徽末年（655），日本学者神田喜一郎
缁流的两大小学家说是在龙朔元年至三年间（661-663），陈士强佛典精解说‘约成于永徽六年（65

5）至龙朔三年（663）之间’，大辞海·语言学卷云‘成书于高宗永徽（650-655）间’。”“据道宣
大唐众经音义序说，玄应于‘贞观末历，勅召参传，宗经正纬，咨为实录。因译寻阅，捃拾藏经，为之

音义，注释训解，援引群籍，证据卓明，焕然可领，结成三帙。’可知玄应在‘贞观末历，敕召参传’，

最初只是参加玄奘的译场译经，并未奉敕撰写音义。只是在后来的译经中‘因译寻阅，捃拾藏经’，进而

才自己‘为之音义’。玄应音义并非奉敕‘大约完成于唐太宗贞观之末’。”1)如同上述，对玄应音

义的成书年代，议论纷纷。徐时仪确定玄应音义的成书年代为“龙朔年间（661-663）”，谓：“据

* 本文是江西省高校人文社会科学研究2019年度项目“新撰字镜引书研究及引文校考”（YY19107）的阶段性成果。

1) 徐时仪，一切经音义三种校本合刊，上海古籍出版，2012，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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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域传灯目录所载，玄应仅为此经撰了一部分音义，玄应音义未载，可知此三卷音义尚是未完稿，玄

应很可能未及见到此经全部译完，其示寂时可能正在为此经撰音义。又据大般若经卷三百四十八后所记

龙朔元年十月的译场列位中已不见其名，而道宣所撰大唐内典录是‘龙朔四年春正月于西明寺出之’，

其中卷十已著录有玄应此书。龙朔四年（664）即麟德元年，我们可据此推测玄应的卒年不可能早于显庆

五年（660），而只能是在龙朔年间（661-663），玄应音义的成书年代亦不会晚于此时。”2)

玄应音义共有二十五本，共四五八部经论，为其中难解之字句、名相及音译，加以注释。玄应音

义收录庞大的词汇及汉字释义，又引用了丰富的引证，如：韩诗、楚辞左传淮南子国语白虎

通尔雅小尔雅方言说文解字广雅释名等。而且其所引典籍多为已失传的文献，如苍颉篇

、“三苍”、通俗文字苑古文奇字字略声类韵略切韵等诸书，为研究语言文字、文献学

提供宝贵的材料。

2. 玄应音义引用体例

我们已经在第一章，论述新撰字镜释文结构之中涉及过昌住处理引用原文的方式。如简省、简缩、

改造等。引用底本中原文的时候，这三种引用方法始终如一、贯彻到底。不仅如此，引用底本的方法也不

单一。昌住不只仅在某一种底本中收字、引用标音、释义、引证，还会结合一两种底本，构成释文。于

是，我们以后进行引书状况之时，考虑此点，将会先分为“一对一对应例”和“基于一种底本的释文，结

合其他底本”来进行分析新撰字镜的引用体例。具体来说，新撰字镜引用玄应音义的方式，先可以

分为“与玄应音义一对一对应例”、“结合玄应音义不同条目例”、“基于玄应音义引文的基础

上，再引用其他文献之例”三大部分。我们在此一章会着重梳理字镜引用玄应音义的具体状况，并对

此加以校勘。

1) 与玄应音义一对一对应例

“一对一对应”是指只在玄应音义的一个条目中收字、引用标音、释形、释义、字际关系等语言信

息，可以玄应音义的某一个条目一对一对应起来的情况。具体如下。

【释例一】字镜卷十一·穴部：，鷄所乳謂之窠，兔之所息謂之。

按：為窟之异体字。龙龛手镜·穴部：“，舊蔵作窟。窟，苦没反。穴也。二。”名义·穴

部：“窟，口骨切，室也。堀字。”宋本玉篇·穴部：“窟，口骨切，窟室也。穴也。”P.3694切
韵·入声·没韵苦骨反：“窟，穴。苦骨反。五。”S.2071切三·入声·没韵苦角反：“窟，穴。苦

骨反。五。”考龙龛手镜及相关字韵书的释文可知是因其字义，如“穴”、“室”、“窟室”以

“屋”替换声符“屈”而形成的换旁异体字。上揭字韵书的释义皆与字镜不对应，可见字镜未引切
韵、玉篇。玄应音义卷七正法华经第二卷：“窠窟，又作薖、萪，二形同。苦和反。小爾雅
云：雞所乳謂之窠，兔之所息謂之窟。經文作萂，非也。”将之与字镜比较，可以确定其实文是截取

2) 徐时仪，一切经音义三种校本合刊，上海古籍出版社，2012，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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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应音义所引小爾雅之释文。孔丛子·广兽：“鷄、雉所乳，謂之窠。鹿之所息，謂之場；兔之所

息，謂之窟。”3)可见，玄应音义引该文之时已简省原文之中“雉”，字镜转引也未改过来。综之，

字镜引玄应音义可证。

【释例二】字镜卷十二·连字部：從容，門木也。舉動也。

按：玄应音义共出现三处“從容”，如：玄应音义卷第十二普曜经音义第六卷：“從容，且容

反。謂詳審閑雅之皃也。廣雅：從容，舉動也。”又卷十六善见律音义第八卷：“從容，門木也。

案：從容，舉動也。今取其義。”又卷第二十二瑜伽師地論大唐新譯第七十一卷：“從容，且容反。
廣雅：從容，舉動也。謂詳審閑雅之皃也。”相比较三条释文，释义主旨皆同，不过依据“門木也”一

义可以确定字镜所引的是善见律“从容”条。“門木也”磧本玄应音义作“閑也”。“从容”表示

“舒缓悠闲的样子”，如：诗经·小雅·都人士·序：“古者長民，衣服不貳，從容有常，以齊其民，

則民德歸壹。”据此，应该要遵循磧本改“门木也”为“闲也”。

2) 结合玄应音义不同条目例

【释例】字镜卷九·鬼部：魎 ，二形作。古文作蝄蜽。山川之精物也。木石性謂之魍魎。四字

在虫部。

按：P.4917切韵·上声·养韵良奖反：“魎，䰣魎。”S.2071切三·上声·养韵良奖反：“魎，

䰣（魎）。”王三·上声·养韵良奖反：“䰣，䰣（魎）。亦作蜽。”名义·鬼部：“魎，力掌反。

魍也。”宋本玉篇·鬼部：“魎，音兩。魍魎。”据上揭字韵书，释文内容及结构均与字镜相差较

大。字镜释文中从古文至“魍魎”部分与玄应音义“魍魎”条极其相近。如：玄应音义卷第二十五

阿毗达摩顺正理论音义第十二卷：“魍魎，古文蝄蜽二形，同。亡強、力掌反。說文：蝄蜽，山川之

精物也。通俗文：木石怪謂之魍魎也。”可见，字镜在玄应音义中截取说文及通俗文的引证。

其中，“木石性謂之魍魎”之“性”是“恠”之误抄。“四字在虫部”是再引用其他条目的释文来补充前

引内容之时出错的结果。所谓四字指的是从虫之“蝄蜽”二字，于是四字应该改作二字。如：玄应音义
卷第二大般涅槃经音义：“魍魎，說文蝄蜽從虫，字書從鬼，同。上亡強于匪反，下力掌反。通
俗文：木石怪謂之魍魎。言木石之精也。淮南說狀如三歲小兒，赤黑色，赤目，赤爪，長耳，美髪

也。”综之，可以确定字镜结合玄应音义之不同条目而引用之。

【释例】字镜卷十二·連字部：怳忽，謂虛妄見也。無形不繋之辞也。怳，狂皃。又忽，明亂之

也。

按：字镜收录的双音节词大都是由玄应音义引用。“怳忽”的释文正是结合玄应音义卷第八、

卷二十五之“怳忽”条两个释文的。玄应音义卷第八维摩诘经音义上卷：“怳忽，虛往反。謂虛妄見

也，亦無形不繫之辭也。說文：怳，狂皃也。字又作㤺，呼晃反。漢書音義曰：㤺忽，眼亂也。”又

3)[汉]孔鲋，孔丛子卷一·广兽，四部叢刊初編中第318141页。 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77675

&page=142#n3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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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应音义卷第二十五阿毗达摩顺正理论音义第三十五卷：“怳忽，虛往反。漢書音義曰：怳忽，眼

亂也。似有無也，虛妄見也。”将之与字镜比较可知“謂虛妄見也。無形不繋之辞也。怳，狂皃”是引

自维摩诘经，标题词、释义、说文引文皆相同。至于“又忽，明亂之也”，“忽”是“怳忽”之简

缩，“明亂之”是“眼乱也”之误。此一句应该是引自阿毗达摩顺正理论。维摩诘经和阿毗达摩顺

正理论都引用汉书音义之“怳忽，眼亂也”部分，但是维摩诘经将“怳”作“㤺”，与字镜用字

不同。按字镜简缩释文的规律，被简省的字应该是与字头相同的字，据此可以确定“又忽，明[眼]亂之

也”是由阿毗达摩顺正理论“怳忽”条引用。综上，可以确定字镜“怳忽”条是结合玄应音义不同

条目释文而成的。

3) 基于玄应音义引文的基础上，引用其他文献之例

昌住编撰字镜的目的在于将佛经、汉籍文献收录汉字之形音义信息网罗于此，为修佛、阅读汉籍文

献提供可靠的参考书。于是，他在玄应音义等底本尽可能收录了充分的释义、引证、字际关系等语言信

息。若认为收录的内容不够，就再参考其他底本的释文，补充不足之处。在此，着重梳理基于玄应音义
的基础上，再引用原本玉篇、切韵文选注尔雅等其它底本，补充释文之不足的释例。

(1) 玄应音义与原本玉篇
【释例一】字镜卷二·頁部：㗘㗱，正亦作。補洛反。下，子立反。噍也。聲也。歃也。

按：字镜“㗘㗱”条是引用玄应音义“㗘㗱”条的。玄应音义卷第十五僧祇律音义第二十二

卷：“㗘㗱，又作，同。補洛反，下子立反。說文：噍皃也。廣蒼：㗘，噍聲也。”将此二文相

比，可见表达方式虽异、部分简省，但主旨相同。至于“噍也”“聲也”二项释义，是误拆玄应音义引
廣蒼之释义而引起的错误，应改为“噍聲也”。另外，“歃也”一义不在玄应音义之中，是由其他底

本引用的。S.2071切三·入声·缉韵姉入反：“㗱，㗘㗱，噍㒵。姉入反。㗘字，補各反。三。”王
三·入声·缉韵姉入反：“㗱，姉入反。㗘（㗱）。字，補各反。八。”又王二·入声·缉韵姉入

反：“㗱，姉入反。㗘集，噍白[皃]。㗘字，音博。四。”综之，可见切韵诸本释文没包括“歃也”。

名义·口部：“㗱，似立反。噍也。歃也。”宋本玉篇·口部：“㗱，子立切。噍也。”据名义收
“歃也”一义，可以推测原本玉篇可能收录这一释义及引证。由此可见，字镜从原本玉篇引用了该

义项，以补充字镜释文的义项。4)

下面是结合两个条目，构成释文，然后再依据玉篇补充所不足之处。

【释例二】字镜卷一·日部：晄晃，二字同作。古文亦作熿煌同。胡廣反。明也。暉也。光也。光

4) 对该“歃也”一义，还可以提一个看法。慧琳音义引声类谓“㗱，歃也”。如：慧琳音义六十四卷僧优波离问佛

经音义第一卷：“㗘㗱，上⼘莫反。桂苑珠叢：㗘噍，食聲也。廣雅從齒作，亦㗱聲也。古今正字從口從愽省

聲。下⼦入反。聲類云：㗱，歃也。文字典說云：㗱，噍也。從口集聲。”池田证寿在新撰字鏡玄応引用部分の字

順について一文指出，昌住所用的玄应音义部分是依据慧琳音义所增补的。另外，字镜作“正亦作”之“正

俗”区分，或许是对慧琳音义之“古今正字從口從愽省聲”的误解而来。如此看来，可以推测昌住所用的玄应音义可
能是如池田所指出依据慧琳音义而增补的。这样的话，“歃也”可能是昌住所用玄应音义中直接引用，而不是在其他

底本补充。[日]池田证寿，新撰字鏡玄応引用部分の字順について，国語国文研究，1984年第71期，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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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也。曜也。照也。 同字。

按：S.2071切三·上声·荡韵胡广反：“晃，胡廣反。六。”王三·上声·荡韵胡广反：“晃，

胡廣反。光。八。”王二·上声·荡韵胡广反：“晃，胡廣反。光。五。”名义·日部：“晄，胡廣

反。明。晃，同上。”宋本玉篇·日部：“晃，乎廣切。光也。”据切韵诸本及名义、宋本玉篇

，标音和部分释义与字镜一致，但在释文整体上相差较远，不能确定引用关系。玄应音义中与晄、

晃有关的共有四条，其中与字镜得标音、释义符合的有三条。其中，最类似字镜的是僧祇律音义的
“晃煜”条。如：玄应音义卷第五僧祇律音义第十卷：“晃煜，又作晄，古文熿，同。胡廣反。說
文:晃，明也。廣雅：晃，暉也。光也。下由掬反。說文：煜，曜也。廣雅：煜，熾也。埤蒼：
煜，盛皃也。”由此可见，字头“晃晄，二字同作”、古文“熿”、标音“胡广反”、释义“明也。暉

也。光也”排序、内容皆一致。此外，“曜也”并非“晃”字之义，而是昌住误引同一条内“煜”之说
文释义。后文的“照也”亦与“晃”无关，而是“曜”之释义。如：玄应音义卷第四贤劫經音义第
一卷：“光燿，古文曜，同。餘照反。廣雅：曜，照也，明也。”

至于“煌同”和“光明也”部分，不在上揭释文中，应该是在其他引处引用。S.2071切三·下平

声·唐韵胡光反：“煌，火状。”三二·下平声·唐韵胡光反：“煌，（煌）灼。又水[火]状。”名
义：“煌，胡光反。光明。熿，同上。”宋本玉篇：“煌，乎光切。光明也。熿，同上。”综之，切
韵诸本并非该部分的引处。就名义、宋本玉篇均收录“光明”和熿煌的字际关系而看，可推测原本
玉篇可能亦收该部分。如此看来，字镜“煌同”及“光明也”一义可能是引自玉篇了。

最后是“ 同字”的部分。应该是“晃”之俗字“黋”之讹。该字与“晃晄熿熿”四个字形成立异体

字关系。如：龙龛手镜·光部：“ ，四俗。 ，二或作。晄晃，二今。胡廣反。光明暉晄

也。八字。”5)集韵·上声·荡韵户广切：“晄熿爌兤煌，户廣切。說文明也。或作熿爌兤煌。文十

九。”又“苦晃切”：“爌兤黋，明皃。或作兤黋。”6)由此可证，“ ”为黋字之讹，又与晃晄形成异

体字关系。至于该字的引用来源还待考察。

(2) 玄应音义与切韵
【释例】字镜卷二·目部：睆，還棧反。上。燭睆，目白翳病。又戶板反。大目。

按：玄应音义中与字镜“睆”字条有关的有两条7)，其中标音、引证全符合的是陀罗尼杂集经

音义“白睆”条。如：玄应音义卷第二十陀罗尼杂集经音义第七卷：“白睆，還棧反。許慎注淮南

子云：燭睆，目內白翳病也。經文作完，非也。”标音与字镜完全相同。字镜所引淮南子简缩成

“目白翳病”，稍为相异，但主旨相同。综之，字镜引陀罗尼杂集经音义“白睆”条则可证。

其余“又戶板反。大目”部分不在玄应音义中，要另寻引处。名义·目部：“睆，華绾反。疲

也。白翳。”宋本玉篇·目部：“睆，華綰切。出目皃。”可见，玉篇与字镜“睆”字条释文俗引

用关系。S.2683切一·上声·潸韵胡板反：“睆，大目。户板反。二。”S.2071切三·上声·潸韵胡
板反：“睆，大目。户板反。二。”王三·上声·潸韵胡板反：“睆，户板反。大目。四。”据切韵

5) [辽]释行均，龙龛手镜，韩国国立中央图书馆本，https://viewer.nl.go.kr/main.wviewer

6) [宋]丁度，集韵，欽定四库全书本，https://ctext.org/library.pl?if=gb&file=9476& page=75#%E7%88%8C

7) 卷五七佛神呪经音义第四卷“白睆”、卷二十陀罗尼杂集经音义第七卷“白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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诸本的标音信息，“睆”标“户板反”音，上声字，表示“大目”义。此皆与字镜一致，由此可证字
镜引切韵标音和释义。

(3) 玄应音义、原本玉篇、切韵
【释例】字镜卷十·扌部：搦，又作。女卓女革二反。捉也。按也。正也。取也。持也。握也。

擊也。

按：S.2071切三·入声·觉韵女角反：“搦，持。女角反。二。”P.2011王一·入声·觉韵女角

反：“搦，女角反。亦作 。四。”王三·入声·觉韵女角反：“搦，女角反。四。”王二·入声·

觉韵女角反：“搦，女角反。持也。四。”综合切韵诸本，标音作“女角反”，表示“持也”之义。

与字镜“持也”一义相同。不过，切韵释文之简洁，仅能是标音和部分释义的依据，其他释义必有引

处。

玄应音义中与字镜释文有关的条目共有六条8)。其中，在内容和排序上都与字镜之“又作

”、“女卓女革二反”、“捉也”、“按也”符合的条目收录于卷八、卷十六、卷十七。如：玄应音

义卷第八善思童子经音义上卷：“搦拳，又作，女卓、女革二反。搦，捉也。說文：搦，按

也。”由此可见，字镜“搦”字条的标音、字际关系、“捉也”“按也”二义是引玄应音义无误。符

合于“取也”之义的条目仅有一处，如：玄应音义卷十二起世经音义第一卷：“搦取，又作，同。

女卓反。搦猶捉取也。說文：搦，按也。”字镜作“取也”应是“捉取”之简缩之形。“握也”亦仅

出一处，如：玄应音义卷第十八成实论音义第四卷：“䍤搦，又作沛，同。子禮反。廣雅：䍤，漉

也。謂䍤出其汁也。論文作擠，子詣反。擠，排也。擠非此義。下女革、女卓二反。搦，捉也，握也。漉

音祿。”

至于“正也”、“持也”二义，其引处较为难寻。名义·扌部：“搦，女卓反。正也、捉也、接

也、按也。”宋本玉篇·手部：“搦，女卓女革二切。正也、持也。”二书都收录“正也”，原本玉
篇收此义可能性很高，字镜即引用此义扩充义项。“持也”只收于宋本玉篇，名义无此义，于是

不能断定该义源自原本玉篇。不过，切韵诸本皆解释为“持也”。据此，可以推测该义引自切韵。
综之，可知字镜“搦”为玄应音义玉篇切韵三种底本的结合。

4) 玄应音义与其他底本

考字镜释文的内容结构，可以发现它引用了玄应音义、原本玉篇、切韵等主要字韵书、类书

以外，还将字样书干禄字书、文集文选注、尔雅等作为底本，引用了释义及引证。

(1) 干禄字书
【释例】字镜卷一·日部：曹曺，自勞反。平。輩也。羣也。

8) 标题行含“搦”的条目共7处，如：卷八善思童子经上卷“搦拳”条、 卷十二起世经音义第一卷“搦取”条、 卷

十六善見律音义第九卷“手搦”、卷十七出曜论音义第十九卷“搦箭”、卷十八成实论音义第四卷“䍤搦”、卷

二十二瑜伽师地论音义第三卷“搦触”、卷二十二瑜伽师地论音义第五十八卷“䍤搦”等。其中，“䍤搦”为未解

释“搦”之音义，可以不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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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玄应音义中与“曹”有关的共有6处9)，其中符合字镜的有两处。如：玄应音义卷第二十

三广百论音义第二卷:“汝曺，自勞反。曺，輩也，亦群也。”S.2071切三·下平声·豪韵昨劳反：

“曹，昨勞反。七。”P.2011王一·下平声·豪韵昨劳反：“曹，昨勞反。府正。十一。”王三·下

平声·豪韵昨劳反：“曹，昨勞反。姓。十一。”王二·下平声·豪韵昨劳反：“曹，昨勞反。姓。

又。九。”原本玉篇：“，似勞反。毛詩：‘乃造其曺。’傳曰：‘曺，群也。’国語：
‘民曺好’，賈逵曰：‘曺猶共也。’史記：‘十餘曺偗之。’如淳曰：‘曺，軰也。’又曰：‘分

曺循行郡国。’服虔曰：‘分曺軄案行也。’說文：‘獄之兩曺，治事者也。’廣雅：‘曺，

也。’”又“曹，字書今字也。”据上揭字韵书释文可见，平声标记显然是引自切韵。字镜“曹

曺”的标音和释义应是引自玄应音义“汝曹”条。不过，玄应音义作“曺”而无“曹”，切韵作
“曹”，原本玉篇字头作“”、释文中作“曺”，收录“”之异体字“曹”，但没有说明“曹曺”

之同字关系。此应是引自其他底本中。如：字镜干禄字书·平声：“曺曹，上通下正。”据此，可以

确定字镜之字头列“曹曺”正是依据干禄字书而定。

(2) 文选注
【释例】字镜卷四·糸部：緘，古减反。平。束篋也。封也。索也。閇也。

按：S.2071切三·下平声·咸韵古咸反：“緘，（緘）封。又古咸反。四。”P.2011王一·下平

声·咸韵古咸反：“緘，古咸反。緘封。八。”王三·下平声·咸韵古咸反：“緘，古咸反。緘封。

八。”王二·下平声·咸韵古咸反：“緘，古咸反。（緘）封。八。”原本玉篇·糸部：“緘，古咸

反。庄子：‘其也如緘。’說文束篋也。廣雅：緘，索也。”玄应音义卷第十一杂阿含经音

义第二十五卷：“封緘，古咸反。字林：束篋也。廣雅：緘，索也，亦閇也。”10)由上揭各个字韵

书的释文可知，平声标记显然引自切韵。切韵释义虽与字镜“封也”相通，但是与双音节词“緘

封”不完全相同，原本玉篇两个释义与字镜一致，但玄应音义不仅含此二义，还有“閉也”一义，

更近似于字镜。可见，“束篋也”、“索也”、“閇也”三义是引自玄应音义杂阿含经音义“封

緘”条释文。至于字镜的“古减反”，不明其来源。咸为平声咸韵，减为上声豏韵，二字音虽近，不是

同音，稍微影响到标音。日语吴音二字皆“gen”音，汉音节“kan”，因日语汉字音皆同而误换反切下字

所犯的错误。最后，“封也”一义不在上揭字韵书释文中。“緘”表示“封也”的文例可以在文选中发

现。文选·第三十卷·杂诗下·谢惠连<捣衣>：“盈篋自余手，幽緘候君開。”吕延济注：“济曰：篋

亦箱也。盈，滿也。自猶出也。幽，蜜。緘，封。候，待也。”11) 由此可见，字镜“緘”字条除了引

用玄应音义和切韵的释文以外，还引用了文选的注释，丰富了字镜的释文。

(3) 尔雅
9) 卷三放光般若经引用第一卷“我曹”、卷吧虚空孕经音义下卷“我曹”卷九大智度论音义第二卷“汝曹”、卷十

四四分律音义第三卷“汝曹”、卷二十三广百论音义第八卷“汝曹”、卷二十五阿毗达磨顺正理论音义第十三卷

“汝曹”。

10)玄应音义中含“緘”为标题行的有5处。其中，与字镜的标音、释义、引证符合的有卷十一雜阿含經音义第二十

五卷“封緘”、卷十六善見律音义第五卷“緘口”、卷十六鼻柰耶律音义第一卷“緘縢”的三条。

11)[粱]萧统撰，[唐]李善外五人注，六臣注文选，四部叢刊初編本，https://ctext.org/ library.pl?if=gb&file=

79266&p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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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释例】字镜卷七·木部：桄,古文作 撗二形.光音.車下橫木也.根[桹]也.充盛也.

按：玄应音义中以“桄”为标题的条目有四例12)，其中与字镜释文符合的只有一处，如：玄应

音义卷第十四四分律音义第五十二卷：“作桄，古文 、撗二形，同。音光。聲類作輄，車下撗木

也。今車牀及梯轝下撗木皆曰桄是也。” 、撗分别为、横俗字，与玄应音义一致，由此可见，字
镜的字际关系、直音、“車下橫木也”一义是引自玄应音义的。其他“根也”不在玄应音义中，要

寻其他底本。“桄”无“根”之义。字镜偶见将“良”误抄成“艮”的情况，据此可见“根”是“桹”

之误。P.2011王一·下平声·唐韵古皇反：“桄，（桄）桹，大。”王三·下平声·唐韵古皇反：

“桄，（桄）桹，木。”王二·下平声·唐韵古皇反：“桄，（桄）桹，木名。”据切韵诸本释义，

“桹也”正是“桄桹也”之简缩。可见，“根也”及“桹也”一义引自切韵。至于“充盛也”一义，需

要慎重考察。此由尔雅郭璞注引用。如：尔雅·释言第二：“桄、熲，充也。”郭璞注：“皆充盛

也。”13)可是，名义收“充盛”，宋本玉篇收“充也”，如：名义·木部：“桄，古黄反。光。

充盛也。”宋本玉篇：“桄，古黄切。充也。廣志云：桄榔樹如椶葉、木中有屑如麪。”综之，原本

玉篇可能也收录此义。如此看来，字镜“充盛也”究竟是引用尔雅郭注还是原本玉篇？原本玉
篇失收“桄”，又尔雅也是字镜的底本之一，于是我们认为“充盛也”应该是尔雅之引文。

3. 结语

以上简略梳理玄应音义引用玉篇、切韵、文选注、尔雅、干禄字书等各种底本的情况。

但是一些释义或文例、引证并不包含于上列底本中，不能与之构成引文关系。在这种情况我们只能推测这

样的义项可能是其它引处引用。但是，众所皆知字镜绝大部分引文都是暗引的，不能确定引出何为。而

且，很多释义和引证都与玄应音义、原本玉篇、文选、尔雅等也会出现，不能确定此直接从某书

直接引用，还是通过上揭二书中转引。就算在字镜释文中发现了非玄应音义、“篇韵”、文选注、

尔雅等的释义及引证，除非与上揭底本进行对照而确实得出非成立引书关系的依据，不能算是直接从某

种典籍引用。而且，不能据相同文例断定昌住确实从此引用该释义或引证。因为类似的文例不一定仅存在

一例。所以，找出字镜中非玄应音义、“篇韵”、文选、尔雅之释义及引证的引用来源，实际上

是不可能的。但是，尽管无法确定这些释义及引证的正确引处，还是需要考察其来由、正误、形音义对顶

及归属。因为字镜释文中这些释义及引证所占据的部分也不少，直接关系着字镜作为辞书之效用与科

学性。于是，我们决定在分析每一底本引用关系之时，也对该类释义及引证进行追寻其来由、形音义对应

和归属、正误校勘等分析，评估字镜作为辞书的效用和科学性。

12)卷十二长阿含经音义第十八卷“金桄”、卷十八成实论音义第十五卷“一桄”、卷二十二瑜伽师地论音义第九十

五卷“桄梯”等。

13)[晋]郭璞注,尔雅注疏，摛藻堂四库全书荟要本，https://ctext.org/library.pl?if=gb& file=70921&page=14#%

E6%A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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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분과】 발표 ④

조동사(능원동사)의 의미정보와 품사성(词性)의 재조명
― 중국어 조동사(능원동사)를 중심으로

김정필 (경상국립대)*1)

【목 차】

1. 서언

2. 구문의 의미정보 – 사건정보와 화자정보 

3. 조동사의 어법기능과 품사분류의 모순성

4. 조동사(능원동사)의 기능범주와 의미정보

  1) 조동사(능원동사)의 기능범주

  2) 조동사(능원동사)의 의미정보 

5. 결어

1. 서언

일반적으로 어법이론에서 품사 선택의 기준은 구문에서의 어법기능을 기반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는 구문의 기능이 품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구문에서의 기능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없기에 그 관계를 알기가 힘들며, 한국어에서도 명사 이외

에 단어가 체언으로 기능하면서 만들어진 명사형은 개별 품사로 정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물론

영어에서는 구문성분으로 기능하면서 변화되었던 형태가 그대로 단어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

지만, 지금까지 ‘조동사’의 어법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경계가 없이 독자적인 품사로 분류

되고 있다. 만약 단어의 특성이 구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것이라는 각도에서 보자면, 영어의 조동

사는 수나 시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문 기능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어의 ‘조

동사’를 수용하면서 제시되었던, 중국어의 ‘次动词’, ‘副动词’, ‘能愿动词’ 등은 중국인이 영어의 조동

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를 어느 정도 고찰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어법이론이나 어법체계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지만, ‘조동사’의 어법기능은 여전히 동

사로서 술어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부사어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모호한 성분으로 남

아있다. 사실 조동사의 어법기능의 모호성은 영어의 조동사가 기능이 다른 세 개의 부류로 나누어

지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즉 구문에서 시제에 따라 조동사만 형태변화를 하는 can, will류와 조동사

와 본동사 모두 형태변화를 하는 have류, 그리고 형태변화를 하지 않는 dare류로 나누어진다. 시제

*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jpkim21@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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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동사와 동사 모두 변하는 ‘have’류는 중국어에서 따로 동사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can, will류와 dare류만이 조동사(능원동사)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중국어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조동사(助动词)’ 기능의 모호성을 타파하기 위해 그 명칭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분류

방식과 기능범주에 대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국어의 ‘능원동사’ 또한 여전히

기존 서구 이론의 한계인 ‘보조(辅助)+동사(动词)’의 인식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문장

기능이나 개별 어휘에 대한 품사 설정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까지 ‘조동사’ 분석에서 보여준 의미의 허실과 중국어 ‘능원동사’의 기능범주,

그리고 한국어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는 현황을 상호 비교하여, ‘조동사’의 문장기능과 품사분류의 허

실을 재구해 보고자 한다.

2. 두 개의 의미정보 – 사건정보와 화자정보

지금까지 언어분석에서는 ‘주어+술어+목적어’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성분, 수식어 및 보어를 중심

으로 하는 보조 성분, 그리고 다른 성분과 의미적 결합이 없는 ‘어기성분’ 및 독립언으로 나누어 분

석하고, 다시 각각의 기능의 특징을 중심으로 품사를 분류하였다. 하지만 정작 ‘어기성분’과 독립언

이 구문성분과 의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성분이 지향하는 의미정보가 다르기 때문

이며, 이들이 구문에서 전달하는 의미의 지향점은 주어가 아닌 화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층위에서 동일한 기준을 이들의 의미정보와 어법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화자와 청자가 상호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하는 문장(sentence)이 표현하는 정보는 크게

‘사건정보’와 ‘화자정보’라는 두 개의 의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법분석을 ‘사건정보’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다 보니, ‘화자정보’를 표현하는 성분은 대개 ‘어기(語氣)’라는 모호한 범주로

기능을 분석하였다. 비록 ‘화자정보’가 사건정보를 기반으로 부차적으로 전달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

차 정보라는 관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만약 화자정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기(语气)성분뿐

만 아니라 수식성분 및 여타의 어법성분 또한 직간접적으로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 즉 ‘주관의미’를

전달하는 성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인지어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관성’이

라는 범주에서도 드러나는데, 기실 ‘사건내용’에 대비되어 나타나는 ‘화자정보’, 즉 심층의미를 통해

표현되는 화자의 의도를 개괄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지금까지 ‘사건정보’를 중심으로 한 분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어와 술어, 그리고 목적어

등의 주요성분을 제외한 부차 성분으로 취급되는 수식어와 보어 또한 단순히 사건 중심의 의미관계

로 파악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구문성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사, 접속사, 전치사 등에

서도 ‘화자정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감탄사’를 ‘독립언’으로 처리한 이유는 단순히 사건정보의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동사 또한 많은 부분에서 ‘화자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

문에 성분 간의 의미관계로 처리되지 못하고, 어법기능을 모호한 상태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조동사(능원동사)’ 또한 ‘독립언’이나 어기성분 등과 같이 완전한 독립성분은 아

니지만, 여전히 직접성분과의 의미관계가 느슨하게 전개되는 이유가 바로 ‘화자정보’의 비중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비록 ‘화자정보’에 관한 분석이 ‘사건정보’를 구성하는 ‘주어＋술어＋목적어’ 구조를 벗어나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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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지만, 화자의 판단과 연관된 수식어를 단순히 부차성분으로 취급한 것은 의사소통으로서

의 언어가 표현하는 전체 기능을 조화롭게 보지 못한 결과이다. 사실 이러한 분석의 저변에는 객관

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문의 사건 내용(주어＋술어＋목적어)의 진리치가 참이라는 철저한 논리구조

의 틀 속에서 분석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수식어나 다

양한 어법관계를 표현하는 성분들도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전달에 관여하고 있기에, 그저 분석의 가

치가 없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구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구문 내용이 전달하는 ‘사건정보’가 무조건 참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청자는 화

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만 비로소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전달되는 구문 정보는 구문의 주요 성분(주어, 술어, 목적어)

이 표시하는 ‘사건정보’ 이외에, 수식어나 독립언 그리고 다양한 어법성분 또한 ‘화자정보’를 통해 의

사소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화자와 청자의 교제과정에서는 두 개의 정보가

하나의 종합화된 ‘구문정보’로 전달되어 청자가 두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 ‘능원동사’는 ‘사건정보’의 분석으로 허화된 성분이라

기보다는 강한 ‘화자정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성분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조동사의 어법 기능과 품사 분류의 모순성

1) 영어 조동사와 기능범주와 품사성의 모순성

우선 ‘범주(category)’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사물이나 사실과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하나의 집

합으로 개념화를 이룬 것1)으로, 조동사의 각 성분을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유사 기능의 경계에 들

어갈 수 있도록 ‘범주화(categorisation)’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범주화는 사물

을 분류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얻어지는 인지 과정2)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개 어법학에서 품사나

구문성분, 그리고 구문유형 등 다양한 범주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능원동사가 다른 품사와 구문성분에서 독립된 범주로 귀납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사의 특징

이나 어법기능에서 조동사만이 가진 구별성 특징을 찾아야 한다. 대개 영어에서는 ‘수’와 ‘시제’의

제약과 같은 서술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조동사의 세부분류를 하고는 있지만, 중국어에

서는 구문의 분포위치나 의미의 허실을 통한 보조적 수단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어 능원동사의 기능적 특징을 영어의 조동사 분류에서 기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수와 시제의 제약(일치)’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조동사를 중국어 능원동사와 개략적으로 대조해서

살펴보자.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와 시제의 제약’에 근거한 영어의 조동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귀납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can(could), may(might), must, will(would), shall(sho

uld) 등은 ‘수(数)’와 ‘시제(时制)’의 제약에 따라 조동사가 굴절변화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후행하는

구문의 본동사는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조동사를 술어로 규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주 be, h

ave 등과 같은 존재,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는 후행하는 본동사와 동시에 시제나 태의 영향을 받게

1) 기존의 정의 내용을 중국어에 어울리게 내용을 가감하여 정리하였다. (Günter Radden·René Dirven 지음, 임지룡
·윤희수 옮김(2009), p.27-30. 참조)

2) 김동환(2005), p.531.



114 ․ 2022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05.20∼21)

114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만 여기에서는 어느 쪽을

본동사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중국어의 ‘연동문’처럼 두 개 이상의 동사

가 서술어 작용을 하는 경우에 선행하는 동사가 중심술어가 된다는 점에서 ‘조동사’를 서술어로 보

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해, 영어에서 선행동사가 본동사가 된다는 것은 굴절변

화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굴절변화를 하는 조동사를 본동사로 보지

않은 것은 ‘사건정보’의 관점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통해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

만 중국어에서는 ‘有’나 ‘在’ 등은 이미 동사에 귀속되어 있기에, 더 이상 영어의 품사적 논란에 대해

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세 번째 범주인 조동사 need(〜필요로 하다, 需要), dare(감히 〜하다, 敢) 등은 수나 시제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오히려 후행하는 본동사가 시제나 태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사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조동사를 부사어로 귀납할 수 있다면, 중국어 능원동사 ‘肯’이나 ‘敢’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능원동사의 기능분석은 영어에서 보이는 수나 시제처럼 경계를 나누는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기에, 대체로 의미의 허실(虚实) 및 부정사와의 상관관계 등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 ‘능원동사’의 기능 또한 구문구조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 ‘가능성(能)’은 화자와 ‘바람(願)’

은 주어로 ‘의미지향’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작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동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영어와 달리, 중국어 다중술어문에서는 후행하는 술어가 본동사의 가능성이 많다

는 점에서 단순히 구조방식을 통해 조동사를 술어로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무튼 영어 조동사의 3가지 유형의 구분은 ‘수와 시제의 일치’를 기준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지만, 중국어 능원동사는 ‘能’과 ‘願’의 차이 및 기타 능원동사의 경향성 차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 중국어 능원동사의 기능범주와 품사성의 모순성

우선 명칭을 통한 기능의 범주화를 살펴보면, 현대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조동사’라는 개념범주의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능원동사’라는 명칭 변경을 통해 ‘조동사’라는 개념범주와 어법기능을 설명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능원동사’의 분류나 개별 성분의 귀납 등에서 여전히 본래 ‘조

동사’ 연구에서 지향했던 어법기능이나 의미범주의 모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성분의 기능에 따른 세부 의미자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지만, 오히려 거시적 관점에서의 포괄적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성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어법 교학의 어려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우선 중국어에서 ‘조동사’의 명

칭이 ‘능원동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기존에 ‘능원동사’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났던 ‘허(虛)’와 ‘실(實)’을 간략히 고찰해 보면서 접근해 보자.

우선 초기 중국어 ‘조동사’ 연구는 처음으로 서양 이론을 중국어 어법체계를 모방하여 적용한 마

건충의 ‘助动字(1898)’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助动词(1907)’, 次动词，副动词, ‘能词(1948)’, ‘衡词(19

78)’ 등 다양한 명칭을 거쳐 현재의 ‘능원동사’에 이르렀다.3) 물론 초기 현대중국어 연구에서, 연구

3) 즉 처음 서양어법의 이론체계를 인용한 马建忠(마건충)의 마씨문통(1898)에서 ‘助动字’가 명명된 이후, 章士钊

(장사쇠)의 중등국문전(中等国文典)(1907)에서 단어를 나타내던 ‘字’가 ‘词’로 바뀌었다. 이후 중국어 ‘조동사’에
관해 본질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명칭을 변경한 사람은 高名凯(고명개)(1948)와 陈望道(진망도)(1978)가 있다. 高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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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서구의 ‘조동사’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먼저 黎锦熙(여금희)

(1922)는 ‘被, 挨(前附)’ 등 개사(전치사)와 ‘来, 去(后附)’ 등 방향동사를 조동사의 범주에 넣고 있으

며, 또 王力(왕력)은 ‘把, 被’ 등 개사(개사)를 ‘조동사’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4) 즉 당시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의 범주와 연계성을 지닌 ‘개사’나 ‘추향동사’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주를 가진 포

괄적 품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중국어에서 개사나 방향동사 등의 어법화 경향은 동

사를 보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개사와 방향동사 등이 형성하는 부사

어나 보어의 기능을 하는 성분을 조동사의 범주에 넣은 것은 영어의 조동사 범주와는 약간 다른 각

도에서 고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傅雨贤,周小兵(1991)에서는 술빈동사와 부사의 대비를

통해 조동사의 기능을 파악하려고 하였고, 조동사의 특징을 술빈동사의 특징과 부사의 특징을 동시

에 가지고 있는 중간체의 성질5)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실 현대중국어 ‘능원동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能’과 ‘愿’의 두 가지 의미영역에서 출발

하고 있으며, 동사술어에 선행하는 분포적 특징으로는 영어 조동사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

러한 ‘능원동사’의 이분법적 사고는 이미 高名凯(1957)가 ‘欲词’와 ‘能词’로 구분6)한 것과 유사하다.

이후 趙元任(1968)이 ‘能’의 의미를 ‘能夠’와 ‘可以’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또한 최근에 ‘能’의

의미범주를 ‘可能’과 ‘可以’로 양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개별성분의 세부적인 분석이 진행되

면서, 呂叔湘(1980)은 ‘能’의 의미항목은 6가지로, ‘會’의 의미항목은 3가지로 확대 분석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개별 능원동사의 세부적 연구는 최근 서구의 이론을 근거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능원동사의 개념 정의나 기능범주의 원형을 찾지 못하는 점은 여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4. 조동사의 어법기능과 의미정보

1) 조동사의 어법기능

현재까지 어법체계를 연구하는 이론의 틀은 여전히 실사와 허사, 문장성분과 어법성분의 이분법

적 구분을 토대로 구문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나, 조동사의 어법기능은 술어도 부사어 아니며, 그렇

다고 실사로도 허사로도 귀납할 수 없는 모호한 성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동사의 어

법 특징을 설명할 때는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법 특징과 비교를 하는데, 조동사가 이

러한 동사적 어법 특징을 가지지 못하여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물론 기능적 측면에

凯(고명개)(1948)에 이르러 “중국어에서 이러한 유형의 단어(能词)는 서양어법의 조동사나 정태동사와는 달라서
‘能词’라고 부른다”고 하여 ‘能词’와 ‘欲词’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지금의 명칭인 ‘능원동사’와 거의 일치
한다. 또 陈望道(진망도)(1978)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동사는 衡量 혹은 评议의 의미를 지녀 ‘衡词’라고 하였으
며, ‘衡’은 ‘评衡’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衡词’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에서 두 학자가 제시
하고 있는 것은 ‘능원동사’가 구문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가능, 바람, 판단 등은 필자(2006)가 주장했던 ‘화자 주관
성’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여금희, 汉语语法分析问题, p.41. 왕력, 现代汉语语法题, p.11. 참조.
5) 语法研究和探索, 제2권, p.185.
6) 高名凯(1957)는 능원동사의 기능을 ‘表意를 표현하는 语法成分’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기준은 최근 ‘양태’나
‘서법’의 의미범주에 어기범주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그의 ‘表意’가 지니는 의미범주 또한 심리동사인 ‘希望’까지
‘欲词’에 포함될 정도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 高名凯(1957), 汉语语法论, 北京, 科学出版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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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술빈동사(용언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와 부사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고찰한 경우도 있다. 대

표적으로 傅雨贤,周小兵(1991)에서는 술빈동사와 부사의 대비를 통해 18개7)의 조동사를 선별하였으

며, 조동사의 특징을 술빈동사의 특징과 부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간체의 성질8)을 가지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傅,周(1991)은 ‘술빈동사’와 조동사의 차이는 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느

냐의 차이에 두고 있다. 즉 ‘술빈동사’는 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지만, 조동사는 절을 목적어로 취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我希望儿子回来。

(2) 我情愿他去。

(3) 妈妈不准(许)我喝酒。

(4) 他值得我们学习。

(5) 小王巴不得你去。

이상의 예는 절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술빈동사인데, 대개 조동사로 귀속되는 성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들은 구문 기능에 초점을 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동사와 비교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술빈동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다른 품사와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은 목적어의 체언성에서 동사의 서술성을 찾고 있는 孙德金(1996)의 核心动词(동사술

어)와 非核心动词(조동사)의 구별은 목적어가 용언이나 체언이냐에 따라 서술성과 비서술성을 구별

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비록 ‘겸류사’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동사 또한 서술성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된다. 그런데 목적어의 범주 설정에서 약간은 임의적인 해석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我愿意帮助你。(非核心动词) 나는 네가 도와줬으면 해.

(7) 我愿意这个人来。(核心动词) 나는 이 사람이 와 주길 바랍니다.

(8) 我愿意这样。(核心动词)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

孙德金(1996)의 분석에 의하면, 예문(7)과 예문(8)에서 ‘核心动词’(서술어)인 ‘愿意’는 동사로 분류

되어야 하고, 반대로, ‘술목구조’를 목적어로 동반하는 예문(6)에서 ‘非核心动词(조동사)’로 ‘조동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단순 분류에 문제점을 의식해서인지, 예문(8)의 ‘愿意’는 예

문(7)과는 다른 형식적일 뿐, 여전히 조동사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목적어인 ‘这样’이 비록 체

언성을 띠고 있지만, 완전한 개념정보를 전달하는 명사가 아닌 ‘대명사+수량사’의 불완전 개념의 구

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愿意’는 반드시 술어가 되어

야 하며, 오히려 조동사가 술어성을 인정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분석은 심리동사인

‘希望’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9) 我希望来这里。(非核心动词) 나는 여기 (한 번) 오고 싶었다. (?)

(10) 我希望你来这里。(核心动词) 나는 네가 여기에 오길 바란다.

7) 傅雨贤·周小兵(1991)에서 제시한 조동사는 ‘能, 会, 可能, 可以, 应该, 敢, 肯, 愿意, 要, 得(dei), 能够, 应当, 该, 乐
意, 好, 爱, 想, 好意思’의 12개이다.

8) 语法研究和探索, 제2권,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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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9)에서는 ‘希望’은 술목구조인 ‘来这里’를 목적어로 취하기에 ‘비핵심동사’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구문은 논리적으로 일정 성분(동작의 주체)이 빠진 느낌을 준다. 하지만

동작 주체가 들어간 예문(10)에서는 절인 ‘你来这里’를 목적어로 취하는 ‘希望’은 동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전 두 구문의 술어가 나타내는 어법기능은 다르다고 하기 힘들다. 즉 孙德金(1996)의 핵

심과 비핵심의 대비를 통한 ‘겸류’의 설명은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사구와 절

이 어떻게 목적어로써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만약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면, ‘X+O’에서 목적어의 특성에 따라 ‘겸류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연 절을 체언으로 볼 수 있는지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조동사는 초기연구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개사, 방향동사 등 동사의

보조성분을 연구하였으며, 그 숫자 또한 몇 개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개별 성분에 관한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조동사는 다양한 ‘겸류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개개의 성분의 특성에 따라 조동사로 기

능하는 성분은 점차 늘어나면서, 李临定(1983)에서 50개에 달하는 성분이 ‘판단술어’를 구성하고 있

다. 물론 그가 제시한 50개의 성분 중에는 조동사에 포함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구문에서‘판단’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화자심리’를 표현하는 조동사로 볼 수 있다. 또 傅,周(1991)에서는 특정 조

동사가 구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품사를 달리 구성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조동사‘要’는

부정사의 부가나 부정긍정형식의 구성 유무에 따라 ‘조동사’와 ‘부사’로 귀결하고 있다. 즉 두 조건

을 충족하는‘要上街’의 ‘要(意愿)’는 조동사이며, ‘要(가능)吃亏’는 부사류에, ‘要(예측)下雨了’에서는 부

사가 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다.

2) 조동사의 의미정보

먼저 조동사를 동사화하기 위해서는 서술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서술성을 인정받은 심리동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성분으로는 ‘능력’과 ‘바람’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다. 만약 ‘사건정보’를 구성하

는 성분들 사이에서 조동사가 서술어가 되기 위해서는 후행하는 본동사의 서술성을 제약할 수 있어

야 하는데, 영어에서 ‘수와 시제의 제약’은 서술성 제약의 표지가 될 수 있다.9) 지금까지 중국어 조

동사(능원동사)의 연구에서도 조동사는 분명히 동사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개별 성분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조동사를 약간 다르게 분류한 李英哲 등(1990)에서는 능원동사를 성질형용

사, 是, 有 등과 함께 상태동사의 하위부류로 분류되고 있는데,10) 상태동사란 동작을 행해지지 않는

‘비동작동사’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상태’의 범주는 최근의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태(样态)’나 ‘서법(敍法)’ 혹은 ‘정태(情态)’ 등과도 연계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양

태’와 ‘상태’ 등의 개념은 동작동사나 행위동사에 보이는 ‘동태성’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문에서

는 그것이 동태적 상황이든 아니면 정태적 현상이든 간에 화자가 어떻게 간주하느냐에서 따라 문장

성분의 특징은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자’가 인지하는 상태란 동작의 ‘시간성’을 배제한 표현으로 간주

9) 물론 영어에서는 시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조동사’의 서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10) 李英哲 등(1990)에서는 먼저 동사의 유형을 크게 동작동사, 상태동사(비동작동사)로 양분(两分)하고, 다시 상태
동사의 하위부류를 성질동사(형용사), 상태동사, 명명(지칭)동사(是), 정감동사, ‘有’동사, 조동사(능원동사) 등의 6
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李英哲 등(1990), pp.114-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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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조동사(능원동사)’ ‘能’의 의미범주를 ‘능력’과 ‘가능성’으로 구분하는

데, 사실 이러한 구분은 ‘주어의 능력’과 ‘화자의 판단’으로 나타나는 의미지향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a.我能看中文报。 - 능력(가능성)

I can read the Chinese newspaper

b.她今天能来吗? - 가능성

Can she come today?

(12) a.我会开汽车了。 - 능력(가능성)

I can drive a car

b.今天不会下雨。 - 개연성(추측)

It will not rain today.

(13) a.我要买啤酒。 - 의욕(의지)

I want to buy beer

b.今天要下雨。 - 개연성(예측)

예문(11a)와 예문(12a)에서 ‘能’과 ‘会’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주어의 ‘능력’을 전제

로 한 화자의 판단에 근거한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만약 위의 예문(11)에서처럼 주어와 화자가 일

치하는 경우에, 조동사는 동일 대상을 의미지향함으로써, ‘능력’과 ‘가능성’을 의미를 함께 가진다. 하

지만 예문(11b)와 예문(12b)처럼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다’의

의미는 ‘가능성’의 ‘能’과 ‘개연성’의 ‘会’로 나뉘어 분류된다.11) 만약 능원동사의 의미지향을 화자에

일치시켜 보면, 모두가 ‘능력’과 ‘가능성’을 전제한 화자의 ‘판단(가능성)’으로 일관된 분석이 가능하

다. 다시 말해, 비록 각각의 조동사가 지니는 의미범주가 다르기에,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 다양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예문(11)a에서 ‘能’을 ‘능력’으로

설명하게 된 계기는 기존 분석에서 의미지향을 모두 주어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며, 화자에 대한 지

향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각 예문 (1

1)b의 경우에도 ‘能’은 시공간적 조건이나 기타의 외부적 조건, 그리고 문맥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각기 전제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개연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a는 주어의 ‘능력’을 전제

한 가능성이며, b는 시공간적 조건이나 외부적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의 차이는 유사 의미를 나타내는 개별 조동사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는 존재하

고 있는데, 傅,周(1991)는 ‘会’와 ‘能’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을 나타내더라도 상호 의문문(能)과

긍정문(会)에 한정되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객관적 조건의 ‘能’과

작위적 조건의 ‘会’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자 하며, 도상화의 각도에서는 내외도식으로 구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조동사 ‘会’가 가능을 나타낼때는 ‘能4(가능)’에 근접한다고 제시한 예를 살

펴보자.

(14) 这样会弄出神经病的。 이렇게 하다니 돌아버리겠다.(추측)

(15) 他不会不来的。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추측)

(16) 这句话谁都听见了，怎么会没说过呢? …… 왜 말해주지 않았지?

11) 相原茂 등 저, 박귀진 등 역, 중국어문법책. pp.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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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의 조동사 ‘会’는 ‘가능’을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추측에 더 가깝다. 또 예문(16)은

의문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에 서구 이론의 의미영역에 근거한 ‘能’의 의미항목에 관한 세부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

는데, 그중에서 周小兵(1989)의 ‘能’에 관한 네 가지 의미항목은 ‘능력(能1)’, ‘(조건/용도(能2)’, ‘허가

(能3)’, ‘가능성(能4)’ 구분하고 있으며, 민성아(2009)는 ‘能’의 의미영역을 내용, 인식, 감정, 화행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12) 이 중 민성아는 Sweetser(1990)의 세 가지의 의미영역13)에 근거하여 ‘감

정영역’을 추가하는데, 아래의 예문(20)에서 ‘能’이 감정표현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17) 平儿挨着他坐了下来，她能闻到他的味儿。…… 그녀는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18) 你一定能成的。 넌 반드시 해낼 거야.

(19) 圆圆你能不能小点声，我这写总结呢，有写错一字。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

(20) 很高兴能认识你。 너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

하지만 이러한 의미영역의 차이가 조동사 ‘能’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성분관계

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즉 화자와 주어가 일치함으로써 ‘很高兴’이 감정

영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能’ 자체의 의미는 여전히 ‘당신을 알게 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

다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또 아래의 예문은 동일한 심리동사 ‘认识’이 서술어가 됨으

로써, ‘能’을 ‘내용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조동사 ‘能’이 인접 성분의 영향으로 그 의

미영역이 변화는 것은 귀납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1) (你)还能认识我吗? 너는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니?

(22) 他还能认识我吗? 그는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을까?

(23) 我还能认识你。 나는 여전히 널 기억하고 있어.

위에 제시한 예문에서 주어의 인칭이 다를 경우에도 조동사의 내용영역이 동일한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예문에서 ‘能’의 의미정보에 차이가 있다면, ‘能’ 자체의 의미영역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통사구조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 것인지 세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의 예문에서 ‘能’을 모두 술어 ‘认识’에 대한 ‘조동사’로서의 역할로 규정할

경우, 구문에서 나타내는 통사적 차이나 어휘의미를 근거로 하는 객관적 의미를 통해서도 그 차이

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한 어법기능의 ‘能’이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는 서로 다

른 환경에서 관계되는 통사성분, 즉 주어, 술어, 목적어 등과 어법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며, 정작

이러한 의미영역의 차이로 간주되는 것은 오히려 화용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어의 ‘조동사’를 ‘양태동사’의 일환으로 연구14)를 진행한 것도 비록 초기의 어법저작에서

12) 민성아(2009), ｢‘能’의 네 가지 의미영역｣, 中国语文学志, 제29집. 참조.
13) Sweetser(1990)에서는 내용영역(실재능력), 인식능력, 화행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민성아(2009) 참조.
14) 사실 중국어 조동사의 의미를 ‘양태’의 측면에서 관찰한 사람은 여숙상(1980)이며, 이후 许和平(1991)은 ‘양태동
사’라는 명칭을 통해 동사를 보조하는 모은 용언성 성분을 ‘조동사’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약 ‘可能’, ‘应该’, ‘愿意’, ‘会’를 ‘조동사’로 규정할 수 있다면, 조동사의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了’, ‘着’,
‘过’도 ‘조동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국어의 능원동사는 대부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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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양태(modality), 서법(mood) 등을 조동사와 관련지어 ‘양태의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

지만, 왕력(王力)이나 여숙상(呂叔湘)이 개사나 방향동사를 능원동사의 범주에서 고찰했던 것과 인

식상에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식성분이 표현하는 ‘주관성’과 시태조사나 어기조사 등

후행하는 성분을 통해 드러나는 ‘양태의미’가 나타내는 기능성은 주관화와 객관화의 대비로 살펴볼

필요가 있따. 즉 시태조사나 어기조사처럼 중심어에 후행하는 성분은 화자주관성을 보다 객관화되

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심어에 선행하는 수식성분은 ‘화자주관성’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능원동사의 기능성은 단순히 의미의 허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

의 강약에 따른 객관성의 불확실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결어

그러면 기존 동사의 특징과 비교를 통해 나타난 조동사의 어법 특징을 살펴보고, 어떠한 허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치고자 한다.

첫째, 조동사는 체언목적어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만약 일부 조동사의 서술성을 인정하여 동

사에 귀속시키려면, 우선 목적어의 용언(謂詞性)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남는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용언성의 목적어를 가진 술어에는 심리동사 이외에, 또 술빈동사라는 독특

한 기능의 성분들이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술빈동사는 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대신 조동사

는 절을 목적어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절의 어법적 특징이 용언이 아닌 체언과 유사하

다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조동사(‘願’류) 또한 타동사(及物性)와 유사한 서

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술빈동사는 모두 동작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둘째, 조동사는 ‘未然의 사태’를 표시함으로써, 시태조사 ‘了, 着, 過’를 부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에서 ‘미실현의 사건’에 대한 표현은 당연히 시태조사를 붙일 수 없으며, 심리동사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동사 중에서‘願’류의 경우에는 심리동사의 어법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며, ‘能’류의 경우에는 두 방향(두 가지 의미정보)으로 의미지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쪽

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조동사의 의미지향을 화자에게 두면, 조동사는 화자의 판단을

서술하는 것이 된다. 다시 조동사의 의미지향을 주어에 두게 되면, 주어의 ‘능력’과 ‘바람’을 나타내

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조동사에 후행하는 용언성 목적어의 술어 동작에 시간 제약(동작이 일어나

지 않음)을 가하게 되며, 사건의 시간성은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화자정보는 언제나 발화하는 그때

가 기준이 된다. 사실 조동사는 주어의 심리나 화자의 판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 동작이나 행위

동사가 표현하는 시태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비슷한 유형의 심리동사와 비교를 통해 용언성 목

적어의 특성을 고찰해야 하는데, 기능을 토대로 비교된 술빈동사 역시 품사적 특징과는 다른 각도

에서 분류된 것이다. 사실 조동사가 독자적인 품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구문에서 일

정한 어법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사 술어와 비교를 통해 조동사의 서술 능

동사 앞쪽에 위치하게 되지만, 일부 ‘양태동사’는 문두나 문미, 그리고 단독 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태’라는 이름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또 그는 ‘능원동사’라는 명칭 또한 단지 ‘능력’과 ‘염원’ 등 객관적 의
미를 나타내는 동사로만 인식하고 ‘인지’와 같은 주관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원동사’의 명칭도 적
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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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박탈하였고, 부사어와 비교를 통해 ‘화자정보’를 묘사성으로 대비시켜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이

다.

셋째, 대개 능원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점으로 중첩형식의 유무를 들고 있는데, 중첩형식은 동사

만의 특징이 아니다. 능원동사는 비록 긍정부정의 중첩형식을 구성할 수 있지만, ‘能能*’이나 ‘会会*’

와 같은 직접적인 중첩형식을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술어로 기능하는 심리동사 중의 ‘希望’

이나 ‘睡, 病, 哭’ 등의 비교적 짧은 시간(短時)의 행위나 순간(瞬間)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도 직접

적인 중첩형식을 구성할 수 없는 점에서 능원동사가 단순히 중첩형식의 차이만으로 ‘사건정보’에 대

한 시간적 제약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넷째, 단독으로 독립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문은 언어가 교제 과정에 존재하는

동적인 상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하 문맥을 도움을 받게 되면 정보전달의 도구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어법구조의 분석은 완전한 의미구조를 가진 서술문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연 조동사

가 독자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하 문맥과 연결된 회화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

일 뿐이다.

다섯째, 조동사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구문이므로 긍정명령문을 구성하기는 힘들지만, 부정형

식을 통한 강한 부정인 「금지」 명령문은 구성할 수 있다. 이 또한 심리동사의 기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강한 금지는 ‘화자정보’의 전달과 부정사의 판단성이 능원동사의 서술성을 극대화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사실 화자정보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부정문에서 부정사의 기능이 부사인가에 대

해서도 조동사와 유사한 각도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조동사의 조건은 여전히 술어도 아니고, 부사어도 아닌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어법분석으로는 개별 조동사를 하나의 품사로 범주화하기도 어렵다. 그

런데 왜 ‘조동사’라는 독자적인 품사를 선정했을까?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고찰을 시도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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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분과】 발표 ①

보오이 穆齊賢과 聊齋志異 滿文本에서의 그의 역할*

최형섭 (경상국립대)**1)

【목 차】

1. 머리말

2. 보오이 목제현과 그의 만주어 지식

3. 合璧聊齋志異의 출현과 목제현의 역할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穆齊賢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대 ‘보오이(booi)’ 계층의 구체적인 실상과 그 특징을 ‘만

주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규명하고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오이(booi)’는 한자로는 ‘包衣’라

고 표기되는데, 원래 만주어로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골라 음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자

로 표기할 경우에는 ‘包衣’,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만주어 발음대로 ‘보오이’라고 적고자 한다.

‘보오이’는 한어로 奴僕, 家人, 家屬 등의 뜻으로 번역되는 청대에 출현한 독특한 신분 계층을 지

칭한다. 努爾哈赤(1559-1626)의 後金 정권은 建州女眞을 기반으로 나머지 海西女眞과 野人女眞을 병

합하고, 蒙古族과 山海關 밖 요동 지역의 漢族 거주지를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정벌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붙잡혔거나 자발적으로 투항한 노예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여기

에는 몽고족, 한족, 조선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통치 계층의 노복으로 할당되어 농경이나

가내노동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주인을 따라 전쟁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팔기제도가 완비되

면서 집안일을 하는 노복은 행정조직인 管領에 편입되었고, 주인을 따라 전투에 참가한 노복은 包

衣佐領, 다른 말로는 包衣牛錄, 旗鼓佐領에 편입되었다.1) 包衣佐領은 蒙古八旗나 漢軍八旗에는 없고

滿洲八旗에만 있던 조직이었다. 만주족이 중원을 점령하면서 황제 직속의 上三旗, 즉 鑲黃·正黃·正

白旗에 속해 있던 보오이는 새로 설치된 內務府에서 관할하였다. 내무부는 황실과 궁정 사무를 관

리하던 기구였다. 그리고 나머지 下五旗 包衣는 諸王, 貝勒, 貝子, 公等 등의 王公府에 예속되어 있

* 이 글은 인문사회21 제12권 5호에 발표했던 논문을 학회 발표 양식에 맞춰 수정한 것입니다.
**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coram@gnu.ac.kr)
1) 만주어 니루(niru, 牛錄)는 한자로 佐領이다. 1601년 경 니루와 黃·白·紅·藍旗의 四旗가 만들어졌고, 1615년 鑲黃·

鑲白·鑲紅·鑲藍旗가 추가되어 八旗가 되었다. 1635년 蒙古旗, 1637-1642년에 漢軍旗가 조직되었다. 1642년에는
만주, 몽고, 한군팔기가 24개로 증설되어 완전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마크 C.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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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보오이로는 紅樓夢의 작가 曹雪芹(1715-1763)의 가문을 들 수 있다.

그의 집안은 황제 직속의 內務府包衣로 몇 대에 걸쳐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례는 지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穆齊賢은 당시 비교적 평

범한 보오이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가 쓴 만문 일기 한창녹몽은 원래 일본 大阪大學 부속

도서관 箕面外國學館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趙令志·關康이 2011년 한어로 번역하여 中央民族大學 

出版社에서 출간하였다. 전서는 5권으로 1828년, 1829년, 1830년, 1835년, 대략 4년간의 일기가 불완

전한 상태로 수록되어 있다. 閒窓錄夢譯編이란 제목으로 나온 번역본의 상권에는 한문 번역이, 하
권에는 만주어 원문이 실려 있다. 대략 道光帝(1821-1850) 때의 기록으로 19세기 전반기 수도 북경

에 살았던 평범한 한족 보오이 계층의 생활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2)

필자는 이 글에서 한창녹몽을 주요 텍스트로 하고, 요재지이 만문본을 참고하여 목제현이라
는 인물을 ‘만주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때 필자는 목제현이 만주족과 한족

사이에 위치하던 ‘보오이’ 계층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보오이 계층은 청대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족 보오이 목제현은 어떤 계기, 어떤 방식으로 만주어를 배웠고, 그에게 만주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요재지이 만문본의 출현과 관련하여 그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세기 전반
기 북경의 만주어 상황, 청대 보오이 계층과 그들에게 있어서 만주어의 의미, 요재지이 만문본 출
현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오이 목제현과 그의 만주어 지식

목제현은 嘉慶6년(1801)에 태어나 道光帝(1821-1850) 시기에 주로 활동하였다. 한창녹몽은 그의
나이 28-35살 때의 기록이다. 목제현은 본적이 山東省 蓬萊縣이었지만 북경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그는 황제 직속의 內務府 上三旗 소속이 아닌, 下五旗 가운데 鑲籃旗滿洲 另戶 包衣佐領에 편입되

어 있던 한족 보오이였다. 그는 1822년 22살 경부터 道光帝의 동생이었던 惇親王 綿愷(1795-1838)의

저택과 별장인 涵德園에서 6품 管領으로 있다가, 1835년 8품 銀匠首領으로 강등되었다. 그는 1829년

부터는 歷代帝王廟 안에 학당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였다. 1838년, 그의 나이 3

8살 때까지 목제현은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王府 소속 관리로 적을 두고 있었다. 그 해 목

제현의 부인은 남편이 綿愷에게 구금되어 있는 사실을 都察院에 고소하였고, 도광제의 명으로 조사

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후 목제현은 旗籍을 박탈당하고 民人이 되어 順天府 호적으로 편입되었다.3)

청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목제현과 같은 보오이 계층은 한족과 만주족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특수한 한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들은 한족이었지만 만주족 旗人과

같이 旗籍에 속해 있었고, 旗人들이 받고 있던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던 계층이었다. 목제현의 사

례를 중심으로 거주지역과 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시 보오이 계층이 한족과 만주족 사이에 위치

2) 한창녹몽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中國知網(www.cnki.net)의 자료를 검색해 보면 중국에서
나온 연구도 많지 않아 석사논문 1편을 포함하여 9편 정도이다. 대체로 저자에 관한 연구가 많고, 장례 풍속, 공
연, 旗人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논문들이 있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을 보기 바란다.

3) 목제현의 삶과 인생 경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關康, ｢閑窗錄夢作者考｣
｣, 滿語研究, 第1期, 2010 ; 關康, ｢閑窗錄夢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論文, 2011 ; 趙令志･關康, ｢閑窗錄

夢作者身份考｣, 淸代滿漢關係硏究,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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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청조는 內城에는 旗人, 外城에는 民人, 즉 한족을 분리 거주하도록 하

는 旗民分居 정책을 시행하였다. 북경의 공간은 엄격히 구별되어 紫禁城에는 황제가, 皇城에는 주로

황실과 황실에 봉사하는 內務部 旗人들이, 內城에는 旗人과 그 가족들이, 外城에는 한족들이 거주하

였다. 이런 도시 공간 배치는 다분히 통치 계급질서를 반영한 정치적인 것으로, 만주족과 旗人들이

지배자이고 한족은 피지배 민족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목제현은 한족이었지만 만주팔기 소속으로

다른 旗人들과 마찬가지로 外城이 아닌 內城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렸다.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오이 계층은 旗人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

고 있었다. 법적으로도 일반 한족과는 다르게 보호를 받고 있었고, 약간의 재능과 노력을 하면 관직

을 얻기도 쉬워 국가로부터 俸銀과 俸米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겼

을 때 만주족과 구별되었던 보오이 계층은 旗籍에서 民人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오이 계층은 만주족과 한족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그럼, 이제 목제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 보오이 계층의 성격을 ‘만주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규명해 보고자 한다. 만주족이 만주어를 상실하고 한어를 사용하게 되는 단계와 과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명확하게 그 시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季永海는 京旗 만주족의 경우 康熙帝(1662-1722) 중후기인 18세기 초부터 만주어·한어 이중 언어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전반적으로 만주어를 포기하고 한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4) 한창녹몽과 요재지이 만문본에는 목제현이 만주어를 배우게 된 계기, 만
주어 교육 방법, 만주어의 효용과 가치, 보오이에게 있어서 만주어의 의미 등을 엿볼 수 있는 기록

들이 포함되어 있다. 요재지이를 만주어로 선역하였던 扎克丹은 목제현의 전기인 ｢禹範小傳｣(扎克

丹, 1848)5)에서 그가 만주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렸을 때 가숙에서 공부하는데 만주어를 배우는 자가 있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매우 동경하여, 또

한 만주어도 같이 배웠는데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듯하다. …… 학당을 개설하자 학생들이 구름처럼

따랐다. 학문에 힘쓰는 여가 시간에 더욱 만주어에 전념하여 십여 년 지나자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목제현 자신도 도광9년(1829) 정월부터 歷代帝王廟 안에 학당을 개설하여 한문과 만주어를 가르

쳤다.6)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만주족들이 사설 학당을 통해서 만주어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설 학당과 함께 정부에서 황실과 旗人들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宗室學, 覺羅學, 八旗官學, 咸安宮

官學, 景山官學 등을 통해서도 만주어 교육이 이루어졌다.7) 季永海는 乾隆帝(1736-1795) 중후기부터

이미 만주족들이 어려서 한어를 먼저 배우고, 성장한 후에 후천적으로 만주어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다.8) 목제현은 후천적으로 만주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독해와 번역, 작문뿐만 아니라 회화에

4) 季永海, ｢從接觸到融合(上) - 論滿語文的衰落｣, 滿語研究, 第1期, 2004, p.31.
5) 필자가 참고한 원서에는 ‘中央民族學院圖書館藏書’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고, 겉표지 제목에는 合璧聊齋志異

, 속표지에는 擇繙聊齋志異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版心과 목차 페이지에도 擇繙聊齋志異로 되어 있다. 제1
권이 시작되기 전 앞부분에 한문과 만주어로 된 여러 편의 글이 덧붙여 있는데, ｢禹範小傳｣은 그 중 첫 번째 글
로 ‘扎克丹拜識’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다. 페이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6) 松筠(穆齊賢), 趙令志·關康 譯, 閒窗錄夢譯編,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11, p.83.
7) 八旗子弟와 內務府 包衣를 위해 설치된 官學과 교육 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韓大梅, ｢清代八旗子弟的學校教育｣, 遼寧師範大學學報, 第2期, 1996 ; 李立民, ｢論清代內務府官學-以景

山官學、咸安宮官學爲中心｣, 中國史研究, 第2期, 2017.
8) 季永海, 앞의 논문,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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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능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 따르면 그는 평소 만주어 서적을 구매도 하고 빌려 읽기도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實錄中摘出舊淸語, 淸文資治要覽, 大淸全書 등은 그가 직접 구매한 만주
어 서적들이다. 淸文 幼學須知는 그가 빌렸던 책이고, 淸文으로 된 抄本 古文發蒙은 빌려 준 책
이다. 또한 法克精額(法五爺)이 지은 淸文補彙 서문을 친구 長祥圃와 같이 번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9) 그가 만주어로 편지를 쓴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 오고 간 편지가

만주어와 한문으로 쓴 것이 모두 4통이다.”10) 여기에서 “우리”라고 지시하는 대상은 正紅旗滿洲 소

속의 舒凌阿이다. 舒凌阿는 목제현의 친구 長祥圃의 숙부로 도광2년(1822) 12월 돈친왕부에서 그와

같이 근무했던 인물이다. 그는 護軍參領·副都統·烏什辦事大臣 등을 지낸 만주팔기 고관이었다.11)

또한 그가 만주족과 만주어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도 있다. “아침에 德惟一 집을 방

문하여 옷과 비녀를 빌리고, 수레 한 대를 고용해 모친·누님·아내·외조카 克儉과 같이 羊肉胡同 安

大人 집에 갔다. 대인은 집에 있었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만주어로 대화를 나누었다.”12) 여기에

서 말하는 안대인은 安福이라는 八旗滿洲 고관으로, 도광8년 정월 25일 기록에 따르면 喀什噶爾軍

에 있다가 그날 察哈爾都統으로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13)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安二大人도 자

주 언급되는데, 그는 황제를 수행하던 御前侍衛라고 기록하고 있다.14) 목제현은 안씨 집안과 친분이

각별하여 그의 누님이 며칠씩 묵기도 하고, 고가의 선물들을 종종 보내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

다.15) 목제현이 활동하던 당시 만주족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한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앞

서 인용한 두 기록을 통해 볼 때 일부 만주족 고관들은 여전히 만주어로 대화가 가능하였고, 만주

어 서신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창녹몽에는 목제현이 여러 번 飜譯科擧와 筆帖式 대리 시

험을 보는 장면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16) 이를 통해 상층 官府에서 만주어를 보존 유지하고자 추

진하였던 여러 제도적 노력들이 점차 실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만주족들의

언어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목제현이 도광9년 정월부터 歷代帝王廟에 세를 얻어 학당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보

다 그의 만주어 지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당의 처음 입학생은 3명이었고,17) 이후 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생 수는 대략 46-47명 정도이다. 그 중 民人은 4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旗人들이

다. 기인 중에는 만주팔기, 몽고팔기, 한군팔기를 비롯하여 세부적으로는 旗都尉·前鋒·護軍·披甲 등

팔기 하급 군인들과 包衣, 閑散, 養育兵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18) 연령은 7살부터 20살 정도까지 다

양하였다. 민인들은 주로 한문이나 四書 교육을 받았고, 기인들은 飜譯科 科擧나 筆帖式 시험 등을

목표로 만주어 교육을 받았다.

다음은 목제현이 처음 받았던 만주족 학생들과 공부하는 상황에 관한 기록이다. “아침에 학당에

9) 穆齊賢, 앞의 책, p.128.
10) 穆齊賢, 앞의 책, p.228.
11) 穆齊賢, 앞의 책, p.228.
12) 穆齊賢, 앞의 책, p.133.
13) 穆齊賢, 앞의 책, p.12.
14) 도광9년 10월 25일(穆齊賢, 앞의 책, p.159)에는 그가 황제의 어가를 수행하여 盛京에 다녀온 사실이, 도광10년
3월 27일(穆齊賢, 앞의 책, p.200)에는 황제가 徐陵 알현 후 南苑을 방문하는 것을 호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도광9년 7월 23일(穆齊賢, 앞의 책, p.133), 11월 2일(穆齊賢, 앞의 책, pp.160-161), 12월 21일(穆齊賢, 앞의 책,
p.173), 12월 25일(穆齊賢, 앞의 책, p.174), 도광10년 정월 14일(穆齊賢, 앞의 책, p.183), 3월 27일(穆齊賢, 앞의
책, p.200) 등의 조목 참조.

16) 2번의 飜譯科擧와 1번의 筆帖式 시험에서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17) 穆齊賢, 앞의 책, p.83. 만주족인 伊隆阿, 芳秀와 둘째 외조카 克儉.
18) 關康, ｢閑窗錄夢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論文, 2011, 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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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했다. 芳秀가 上聯 ‘學淺自知能事少(학문이 얕으면 스스로 능한 일이 적음을 알게 된다)’라는 글

귀를 지었다. 나는 대구로 ‘品高應是讀書多(품덕이 높아지려면 마땅히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지었다. 伊隆阿가 그것을 번역하였고, 내가 교정해 주었다.”19) 이를 통해 보면 대구를 짓는 능력, 만

한문 번역 연습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인들의 만주어 교육은 주로 번역 연습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伊隆阿가 와서 나에게 그의 번역문을 수정해 달라고 청하였다.”20) “등

불 아래에서 定魁의 번역 숙제를 비평 수정하였다”21) “長祥圃의 숙부 護軍印務參領 舒□는 그의 학

당의 학생들을 시험보고자, 나보고 장상포와 같이 글을 한 편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나는 글을 지

어 어제 보내주었다. 오늘 만주어로 번역하여 저녁에 장상포 집에 가서 그에게 읽어보라고 하였다

.”22)

이들 기인들이 학당에 와서 만주어를 배우려 했던 것은 飜譯科나 筆帖式 시험을 통해 관료 사회

로 진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 밖에도 여러 하급 관료로 들어가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봉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제현의 첫 번째 학생이었던 伊隆阿는 4품 典儀로

임명되었다가,23) 얼마 안 되어 領催가 되었고24) 소속 旗의 折子房에 근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25)

그리고 그의 동생 伊平阿도 학당으로 데려와 같이 공부한다.26) 또 한 명의 학생이었던 裕祥은 도광

9년 4월 7일에 학당에 들어와 공부하였는데,27) 그해 8월 3일에 飜譯生員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

다.28) 보오이 목제현은 이처럼 내성에서 학당을 개설 운영하며 한족과 만주족들에게 만주어를 가르

쳤다. 만주어 지식 덕분에 그는 이런 일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일기에는 만주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저는

이제 왕부를 떠나려 하는데, 사직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 善撲營 翼长 春二爷께서 저한

테 말씀하시기를 和孝固倫公主(1775-1823)29) 댁에서 만주어를 가르치는 일은 즉시 가능하다고 하셨

는데, 저를 위해서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30) 목제현은 돈친왕부

근무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른 황실인 공주 댁에서 만주어를 가

르치는 가정교사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록도 있다. “富大爺 댁을 방문하여

저녁에 고기를 먹었다. 佟佳老人 댁을 방문하였다. 그의 막내딸이 친정에 와 있었다. 노인의 친척

중 外火器營 學官 舒二爺가 그의 翼長에게 나를 언급하자, 나를 초빙해 만주어를 가르치게 하는데

매월 은 5냥에, 계절마다 쌀 2倉石, 방 2칸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생각해보고 타당하지 않다고 여

겨 거절하였다.”31) 이 글을 보면 목제현이 팔기 군영 내에 있는 학교의 만주어 교관 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제시하는 봉급 조건이 낮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목제현이 활동하던 시기 만주어는 이미 만주족들 사이에서도 잊혀 가고 있었다. 그

19) 穆齊賢, 앞의 책, p.99.
20) 穆齊賢, 앞의 책, p.170.
21) 穆齊賢, 앞의 책, p.228.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아침에 奎老二가 학당에 와서 나에게 그의 번역 숙제를 수정
해 달라고 청하였다(穆齊賢, 앞의 책, p.172).”

22) 穆齊賢, 앞의 책, p.160.
23) 穆齊賢, 앞의 책, p.86.
24) 穆齊賢, 앞의 책, p.105.
25) 穆齊賢, 앞의 책, p.199.
26) 穆齊賢, 앞의 책, p.185
27) 穆齊賢, 앞의 책, p.106.
28) 穆齊賢, 앞의 책, p.136.
29) 건륭제의 10번째 딸로 모친은 母惇妃汪氏이다.
30) 穆齊賢, 앞의 책, p.97.
31) 穆齊賢, 앞의 책,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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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보오이 목제현은 만주족보다 더 만주어에 능통하였고, 만문으로 일기를 남기고 있다. 그는 후

천적으로 사설 학당에서 만주어를 익혔다. 만주어를 배웠다고 해서 만주족들처럼 飜譯科나 筆帖式 

시험을 통해 출사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주어 능력 덕분에 그

는 王府의 관료로 근무하거나 만주어 학당을 운영하고 보다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만주어는 지배계층인 만주족과의 더 긴밀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었고, 자신이 일반 한

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한족’임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3. 合璧聊齋志異의 출현과 목제현의 역할
이 절에서는 목제현이 聊齋志異 만주어 번역본이 나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고해 보고
자 한다. 만주족이 문자를 가지게 된 것은 1599년의 老滿文과 1632년의 新滿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만주족은 정권 초기부터 한족 문화와 제도를 적극 수용하였고, 그로 인해 한문 서적의 만주어 번역

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文館으로부터 內三院, 內閣 기구에는 滿文 번역 부서가 마련되어 있었고,

內翻書房과 같은 전문번역기구도 설치되었다. 이러한 번역 작업은 한족의 문화, 역사, 제도에 대한

수용 과정이자, 한어와 만주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주어 어휘가 확장되어 ‘국어’로서의

품격과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그리고 대다수의 중

요한 한문 서적에 대한 번역 작업은 정부 지원과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민간에서 개

인적인 차원에서 한문 서적을 번역 출판하는 사례도 출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설, 희곡과 같

은 통속적인 읽을거리도 만문으로 번역 전파되었다.

목제현은 도광28년(1848) 요재지이 만주어 번역본이 출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合璧聊齋志異, 擇繙聊齋志異라는 제목의 이 번역본은 제1권이 시작되기 전 앞부분에 한문과 만
주어로 된 8편의 글이 덧붙여 있다. 먼저 요재지이 번역 교정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짤막한
小傳 3편이 나온다. ‘扎克丹拜識’이란 서명으로 穆齊賢과 慶熙臣에 대한 독립적인 소전이 있고, ‘扎

秀峰識’이란 서명으로 長祥圃와 德惟一을 함께 논한 小傳이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은 각각

穆齊賢과 慶熙臣이 쓴 서문이고, 여섯 번째 글은 덕유일과 장상포가 함께 쓴 서문이며, 일곱 번째

글은 ‘五費居士題’라고 서명된 글이다. 이 7편의 글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글은

도광28년(1848) 정월 ‘五費居士’라고 서명된 만주어 서문이다.

요재지이를 만주어로 번역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扎克丹이다. 그는 자가 秀峰, 호가 五費居士로

正紅旗滿洲 소속이었다. 그는 飜譯進士 출신으로 盛京工部主事를 지낸 바 있는데, 다음은 만주어 서

문의 일부 내용이다.

만문은 우리 왕조 본토의 언어로, 글자 형태는 음양에 부합하고, 소리는 음악의 규칙과 통해 있다.

문자가 생긴 이래로 일련의 巴克什들이 잇달아 출현하여 황제의 명을 받들어 四書와 五經, 綱鑒會纂

, 古文淵鑒 등의 서적들을 점차적으로 번역하여 후인들을 계몽하였고,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한 적이
없던 기이한 책들이 창제되게 되었다. 아! 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닌가! …… 나는 집이 가난했던 젊

은 시절에 잠시 滿文을 배워 하급 관료 일을 도모할 뿐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飜譯擧人에 합격하

였고 다시 飜譯進士에도 합격했다. 공무의 여가 시간에 각종 서적들을 널리 읽었는데, 특히 요재지이
를 좋아했다. …… 丙戌年(1826) 盛京工部主事로 부임했는데 매번 꽃 피고 달 밝은 계절이 찾아오면

한 권을 가져다 읽고 알기 쉬운 작품을 골라 번역하였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작품들도 쌓이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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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과 친구들에게 교정을 구했지만 여전히 완전치 못할까 걱정이다.32)

扎克丹은 이 글에서 만주어 초기 한문 서적 번역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만주족

의 문화와 지식이 풍성해졌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요재지이를 번역하게 된 계기
와 정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덕유일과 장상포, 두 사람 명의로 된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秀峰 선생님은 우리 두 사람에게 만문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만문을 생명과 같

이 여기셨고 蒲松齡의 聊齋志異는 선생님이 특히 좋아하는 책이어서 마침내 백 여 편을 번역하였
다(扎克丹, 1848).” 이 글의 내용대로 찰극단은 蒲松齡(1640-1715)의 요재지이 작품 중에서 129편
을 선별하여 만주어로 번역 간행하였다.33) 번역한 작품의 목록은 하단의 도표와 같다.

권수 작품 목록 편수

1 ｢考城隍｣, ｢瞳人語｣, ｢畵壁｣, ｢種梨, ｢勞山道士｣, ｢長淸僧｣, ｢狐嫁女｣, ｢妖術｣ 8

2 ｢葉生｣, ｢嬌娜｣, ｢成仙｣, ｢王成｣ 4

3 ｢青鳳｣, ｢畫皮｣, ｢賈兒｣, ｢董生｣, ｢陸判｣ 5

4 ｢俠女｣, ｢嬰寧｣, ｢聶小倩｣, ｢水莽草｣ 4

5 ｢張誠｣, ｢蓮香｣, ｢鳳陽士人｣, ｢胡四姐｣, ｢任秀｣, ｢趙城虎｣ 6

6 ｢酒友｣, ｢祝邕｣, ｢珠兒｣, ｢阿寶｣, ｢巧娘｣, ｢三仙｣ 6

7 ｢樂仲｣, ｢紅玉｣, ｢陳雲樓｣, ｢香玉｣ 4

8 ｢大男｣, ｢胡氏｣, ｢林四娘｣, ｢王者｣, ｢魯公女｣, ｢織成｣, ｢竹靑｣ 7

9 ｢曾友於｣, ｢道士｣, ｢石淸虛｣, ｢苗生｣, ｢姊妹易嫁｣, ｢嘉平公子｣, ｢水災｣ 7

10 ｢書癡｣, ｢葛巾｣, ｢黃英｣, ｢五通｣, ｢霍生｣ 5

11 ｢齊天大聖｣, ｢青蛙神｣, ｢晚霞｣, ｢白秋練｣, ｢金和尙｣ 5

12 ｢珊瑚｣, ｢龍飛相公｣, ｢恒娘｣ ｢申氏｣, ｢瑞雲｣, ｢阿纖｣ 6

13 ｢續黃粱｣,  ｢小獵犬｣, ｢辛十四娘｣, ｢狐諧｣, ｢白蓮敎｣ 5

14 ｢仇大娘｣, ｢胡四相公｣, ｢李伯言｣ ｢連鎖｣, ｢大力將軍｣ 5

15 ｢白於玉｣, ｢夜叉國｣, ｢老饕｣, ｢姬生｣, ｢黃九郎｣ 5

16 ｢宮夢弼｣, ｢｢睹符｣, ｢劉海石｣, ｢連城｣, ｢小二｣ 5

17 ｢庚娘｣, ｢靑梅｣, ｢雷曹｣, ｢阿霞｣, ｢狐妾｣ 5

18 ｢田七郞｣, ｢羅刹海市｣, ｢公孫九娘｣, ｢毛狐｣, ｢狐聯｣ 5

19 ｢向杲｣, ｢翩翩｣ ｢江城｣ ｢促織｣, ｢鴿異｣ 5

20 ｢邵女｣, ｢梅女｣, ｢靑娥｣, ｢牛成章｣, ｢餘德｣ 5

21 ｢鞏仙｣, ｢阿英｣, ｢鴉頭｣, ｢八大王｣ 4

22 ｢西湖主｣, ｢狐夢｣, ｢伍秋月｣ ｢蓮花公主｣, ｢荷花三娘子｣ 5

23 ｢花姑子｣, ｢彭海秋｣, ｢仙人島｣, ｢胡四娘｣, ｢僧術｣ 5

24 ｢金生色｣, ｢封三娘｣, ｢章阿端｣, ｢柳生｣, ｢聶政｣, ｢二商｣, ｢綠衣女｣, ｢祿數｣ 8

<표1> 合璧聊齋志異 권별 수록 작품 목록

32) 黃潤華･王小虹, ｢滿文譯本唐人小說聊齋志異等序言及譯印三國演義諭旨｣, 文献, 第2期, 1983, p.4.
33) 요재지이 판본은 매우 복잡하여 抄本과 刻本, 評注本 등을 포함하여 60여 종에 달한다. 후대 1962년 여러 판
본을 종합하여 中華書局에서 펴낸 聊齋志異會校會注會評本에는 491편이, 1989년 人民文學出版社에서 펴낸 全
本新注聊齋志異에는 494편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본 상황은 張獻春의 ｢聊齋志異版本敍錄｣(蒲松齡研

究, Z2期, 1993)을 참고하기 바란다. 판본 가운데는 24권으로 분권된 抄本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扎克丹이 번역한 작품 가운데는 그 판본에 없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고, 권별 작품 목록도 달라 그를 저
본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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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璧聊齋志異 각 권의 목차 다음에는 번역 작업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는
데, 제1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正紅旗滿洲 扎克丹秀峰 繙譯’, ‘鑲白旗滿洲 薩霖潤塘 

校正’, ‘山東蓬萊 穆齊賢禹範 覆校’, ‘正紅旗滿洲 德音泰惟一·鑲紅旗滿洲 慶錫熙臣·正紅旗滿洲 長興祥

圃 參訂’. 이를 통해 合璧聊齋志異가 간행되어 나오기까지 초벌 번역 후 세 번 정도의 꼼꼼한 교
정 작업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전권을 살펴보면 24권 모두 ‘參訂’은 德惟一, 慶熙臣, 長祥圃 세 사

람이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목제현은 제1, 5, 7, 10권에서는 ‘覆校’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20권에

대해서는 전부 ‘校正’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목제현이 복교할 경우에는 1, 7, 10권에서는 薩霖(潤

塘)이 교정을, 5권에서는 鑲籃旗蒙古 출신의 達薩布(雲衢)가 교정을 담당했다. 목제현이 직접 교정한

작품은 복교를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교정을 봤을 경우에만 그가 복교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제현이 合璧聊齋志異 전권에 대해 문장을 수정하고 다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扎克丹

이 그의 만주어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찰극단은 목제현의 전기인 ｢禹範小

傳｣을 가장 앞머리에 둔 이유에 대해 “이는 모두 禹範이 수식하고 윤색한 힘이다. 그래서 小傳을

지어 책머리에 두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울러 동호인들도 그러함을 알게 하고자 한다(扎克丹, 184

8)”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제2권 번역 교열자와 첫 번째 작품인 ｢葉生｣의 첫 페이지이다.

<그림1> 合璧聊齋志異 
제2권 번역 교열자

<그림2> 제2권 첫 번째 작품 

｢葉生｣의 첫 페이지

본문은 보는 바와 같이 만문과 한문이 병렬되어 있는 滿漢合璧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쓰

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공을 들여 요재지이 번역본을 출간한 것은 만주어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일종의 학습 교재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요재지이 만주어 번역본
이 나오기까지는 扎克丹의 주도하에 穆齊賢, 薩潤塘, 達雲衢, 慶熙臣, 德惟一, 長祥圃 등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들 중 목제현은 만주팔기 소속의 보오이였다가 民人의 신분으로 작업에 참

여한 것이었고, 達雲衢는 蒙古族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만주족들이다. 合璧聊齋志異 서두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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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문, 교정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의 수정 작업에서 특히 穆齊賢, 慶熙臣, 德惟一,

長祥圃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창녹몽에는 목제현이 덕유일, 경
희신, 장상포 등과 상당히 긴밀한 교유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목제현은

그들과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며, 공연과 유람을 즐기는 사이였다. 한창녹몽의 기록을
통해 이들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도 찾을 수 있다. 德音泰라는 인물의 자가 惟一, 長興이란 사

람의 字가 祥圃이다. 이 두 사람은 扎克丹과 마찬가지로 모두 正紅旗滿洲 소속이다. 慶錫이란 사람

의 자가 熙臣인데, 그는 목제현과 같은 鑲紅旗滿洲 소속이다. 덕유일은 도광15년 번역과 회시에서 1

등으로 합격하여 主事로 발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34) 長祥圃는 도광10년 2월 24일 기록에 따

르면 飜譯房에서 근무하고 있고,35) 도광15년 4월에는 덕유일과 같이 번역과 회시에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擧人이었음을 알 수 있다.36) 마지막으로 慶熙臣은 도광9년 정월 26일 기록을 보

면 印務筆貼式에 선발되었다고 되어 있다.37) 또한 경희신과 장상포는 목제현과 마찬가지로 만주어

를 가르치는 학당을 운영하고 있었다.38) 이를 통해 우리는 19세기 전반기 북경을 중심으로 활동하

고 있었던, 만주어와 한자 모두에 능통했던 교유 집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요재지이 
만문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자가 扎克丹이라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창녹몽과 合璧聊齋志異의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요재지이 만문본은
扎克丹의 주도하에 상술한 동호인 그룹이 서로 협력하여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학 동호

회의 주요 구성원은 만주족 旗人들이었다. 그런데 목제현은 만주어 실력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한족

이었지만 이들 그룹에 참여할 수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만주어

지식은 청대 정권을 잡고 있던 주류사회 만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어울

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목제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대 보오이 계층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특징들을

‘만주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찰해 보았다. 목제현이 활동하였던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미 만주족

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어를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만주어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한족 보오이 목제현은 만주족보다 만주어에 더 능통하였고, 만문으로 일기를 남기고

있다. 그가 만주어에 능통했다고는 해도 만주족들처럼 그에게 飜譯科나 筆帖式 시험을 통해 출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만주어 능력 덕분에 그는 王府의 관료로 근무하거나 만

주어 학당을 운영하거나 보다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만주어는 지배계층인 만주

족과의 더 긴밀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었고, 자신이 일반 한족들과는 다른 ‘특별한 한족’임

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34) 穆齊賢, 앞의 책, p.252.
35) 穆齊賢, 앞의 책, p.192.
36) 穆齊賢, 앞의 책, p.251.
37) 穆齊賢, 앞의 책, p.85.
38) 도광8년 7월 5일(穆齊賢, 앞의 책, p.67) 기록에 따르면 慶熙臣은 학당을 秀才胡同에서 冰窖胡同 朝陽寺로 옮겼
다. 도광10년 2월 14일(穆齊賢, 앞의 책, p.190)의 기록에 따르면 長祥圃는 秀才胡同에 學堂을 개설하고 있고, 경
희신의 학당은 遠振宮廟 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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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목제현은 1848년 聊齋志異 滿文本의 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合璧聊齋

志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작품은 扎克丹의 초벌 번역 후 여러 사람들의 校正, 覆校, 參訂을 거

쳐 최종 간행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정 작업에는 穆齊賢을 포함하여 薩潤塘, 達雲衢, 慶熙臣,

德惟一, 長祥圃 등 다수의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요재지이 만문본의 간행은 정부가 관여한 것이
아닌, 이들 민간 동호인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목제현은 合璧聊齋志異 24권 전권의 수
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들 동호인 가운데 덕유일, 경희신, 장상포와 특별

한 교유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문학 동호회의 중심 구성원은 만주족 旗人들이었다. 그런데 목제현

은 만주어 실력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한족이었지만 이들 그룹에 참여할 수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

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만주어 지식은 이처럼 그가 만주족 주류 문화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세기 전반기 북경의 만주어 상황, 청대 보오이

계층과 그들에게 있어서 만주어의 의미, 요재지이 만문본 출현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한창녹몽에 관해 다룬 내용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이 문헌은 19세기 전반
기 북경의 생생한 모습들을 재현한 기록으로, 향후 사회,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

루어진다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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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분과】 발표 ②

충절과 참회의 애절한 선율
― 이신 오위업의 시를 중심으로

정보선 (경북대)*1)

【목 차】

1. 들어가며

2. 오위업의 충절의 시

  1) 망국(亡國)의 슬픔을 노래

  2) 세태(世態)의 비통을 노래

3. 오위업의 참회의 시

  1) 실절(失節)의 참회를 노래

  2) 이신(貳臣)의 탄식을 노래

4. 나오며

【초록】

오위업(1609-1671)은 명·청 교체기라는 왕조 변혁의 시대에 명 유신의 신분으로, 국가의 패망을

경험하고 청 왕조에 출사하여 역사에 ‘이신’으로 기록되는 수모를 당한 시인이었다. 본고는 그의 시

를 명조에 대한 충절과 이민족인 청조 출사에 대한 참회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충절은

유교 사상에서 신하의 정신적 표상이고 변절은 유학자에게는 도덕적인 생명줄의 상실이라고 볼 때,

시인 오위업은 명에 대한 충정이 강한 신하였지만 우유부단한 천성과 청조의 회유와 압박에 굴하여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이신이라는 오명을 가진 시인의 주체적

인 자아의 작동은 진정성을 담은 시로 창작되어 감동을 선사한다. 또 그의 시는 청초 시단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명·청 시사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키워드】오위업의 시, 주제의식, 충절, 참회, 진정

1. 들어가며

왕조가 교체되는 청초에는 명말 유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단이 주류를 이루었다. 오위업(吳偉業,

1609-1672)은 청초를 대표하는 시단의 영수로 활약하며 당의 시풍을 계승하고1), 이를 바탕으로 독

* 경북대학교 강사 (baoxian@hanmail.net)
1) 오위업은 젊어서는 당 중엽에 유행하였던 장경체(長慶體)를 배워 자신만의 독특한 가행시(歌行詩)인 매촌체(梅村

體)를 창작하고 이를 유행시켰다. 그는 시가창작에서 당시를 모범으로 삼는 종당시학(宗唐詩學)을 위주로 두보,
백거이 등의 시풍을 계승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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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시체를 형성하여 당시의 문단에서 이름을 날렸다.2) 오위업은 당시 시단의 거장이었던 전겸익

(錢謙益, 1582-1664), 공정자(龔鼎孶, 1615-1673)와 함께 강좌삼대가(江左三大家)로 불렸다.3) 전겸익

은 우산시파(虞山詩派)의 영수로 크게 활약하였고, 오위업은 누동시파(婁東詩派)를 창도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정자는 안휘(安徽) 합비(合肥) 지역에서 명성을 떨쳤다.

청대 시비평가인 조익(趙翼, 1727-1814)은 “오직 전겸익과 오위업만이 청대의 두 대가로 칭할 수

있다.”4) 라고 하여 청대 시사에서 두 사람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조익은 두 사람을

비교하여 “전겸익은 두 성씨를 섬기는 부끄러움을 온몸에 덮어썼으므로 그의 사람됨은 볼 만한 게

없다.”5)라고 하고 “오위업은 나라가 망할 때 이미 퇴직하여 은거하였고, 청조에 출사한 것은 천거에

의한 것이니, 투항문서에 서명한 것과는 다르다. 죽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자탄하고 몹시 두려워

하여 몸 둘 바를 모르는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으니 마음과 행적이 그래도 모두 양해할 만

하다.”6)라고 하여 청조에 출사했던 두 사람의 행적을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였다. 동시대를 살면서

두 왕조에 출사했던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왜 달랐을까? 전겸익은 당시 문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

치고 있던 대문호로서, 명이 망하자 스스로 청조에 투항한 것은 나라의 운명이 쇠한 것을 알고 귀

향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청조로 출사하였던 오위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여긴 까닭이다. 또 조익은 시문학의 거장으로 당시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전겸익에

게 보다 더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고, 그가 살던 시기가 문자옥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학문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던 때였으므로 전겸익의 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

이기도 하였다. 오위업의 행적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였지만 “출사의 결정 과정에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지는 않다(梅村出處之際, 固不無可議)”라고 하여 오위업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질책하였

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출사의 과정에 대해 인간적인 이해와 동정은 가졌으나 당시 청 황제가 청에

출사했던 명 유신들을 폄훼하고 이신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무시하고 그를 칭찬할 수는 없었던 까닭

이다.

오위업(1609-1671)은 자는 준공(駿公)이고, 만년에는 스스로 매촌(梅村)으로 불렀다. 소주(蘇州) 태

창(太倉) 사람으로, 명 숭정(明 崇禎) 4년 회시(會試)에서 장원으로, 전시(展試)에서는 2등으로 합격

하였다. 숭정 황제의 총애로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와 좌서자(左庶子)를 지냈다. 남명(南明) 홍광

(弘光) 조정이 세워지자 오위업은 두 달간 동궁시강직을 맡았으나 얼마 뒤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

다.7) 청 순치(淸 順治) 10년에 비서원시강(秘書院侍講)을 지냈고, 후에 국자감제주(國子監祭酒)라는

2) 명말 청초의 시단은 전겸익이 주도한 우산시파(虞山詩派)와 오위업이 영수로 있었던 누동시파(婁東詩派), 진자룡
이 창도한 운간시파(雲間詩派)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3) 명말·청초 장강 하류 일대에서 활약하던 전겸익과 오위업, 공정자를 ‘강좌삼대가’라고 불렀다. 청(淸) 강희(康熙)
6년(1667)에 오강(吳江) 고유효(顧有孝)와 조운(趙澐)이 전겸익, 오위업, 공정자 세 사람의 시를 모아서 강좌삼대
가시초(江左三大家詩抄) 9권을 간행하면서 세 사람은 강좌삼대가로 병칭 되었다. 고유효는 “逮至今日, 風雅大興,
虞山ˎ婁東ˎ合肥三先生, 其魁然者也.”라고 하여 세 사람의 시문이 뛰어났음을 칭찬하였고, 조운은 “我江左之有牧儒

梅村芝麓三先生也, 卓然爲人文宗主”라고 하여 세 사람을 인문의 뛰어난 대표학자로 추숭하였다. 裵世俊, ｢淸初江

左三大家降臣詩郡探論｣, 蘇州大學學報.
4) “惟錢、吳, 爲海內所推, 入國朝稱兩大家” 趙翼全集, ｢甌北詩話｣, p.1282.
5) “又自托於前朝遺老, 借陵谷滄桑之感, 以掩其一身兩性之慚, 其人而無足觀, 詩亦奉禁, 固不必論也.” 趙翼全集, ｢甌

北詩話｣, 1828p
6) “梅村當亡國時, 已退閑林下, 其仕於我朝也, 因薦而起, 旣不同於降表僉名; 而自恨濡忍不死, 跼天蹐地之意, 沒身不忘,

則心與跡尙皆可諒” 趙翼全集, ｢甌北詩話｣, p.1282.
7) 오위업이 동궁시강(東宮侍講)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명 조정 내의 권력자들의 부패를 보면서 자신에
게 화가 당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고미(顧湄)가 쓴 ｢吳梅村先生行狀｣에서 매촌은 “천하의 일이 뜻대로
될 수 없음을 알았고, 마·원과 화합하지도 못하여 드디어 고향을 돌아갔다.(知天下事不可爲, 又與馬ˎ阮不合, 遂拂

衣歸里)”라는 기록이 있다. 홍광 조정의 권력자인 완대성(阮大鋮)이 복사(復社)에 대한 원한으로 복사당의 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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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올랐다. 순치 13년에 모친의 병환으로 고향에 돌아와 출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오위업은

명이 망한 후 청 왕조에 출사하였으나 고국인 명과 숭정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지었다. 은퇴 후에는 초야에 은거하며 세상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청에 출사했던 일에 대

한 부끄러움과 후회를 마음의 병으로 달고 다니며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또 그의 변절에 대한 후

인들의 신랄한 비난과 질책으로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청 건륭(乾隆)때 편찬된 청사열전·이
신전(淸史列傳‧貳臣傳)에 이름이 올라가는 수모를 겪었다.8)
본고는 오위업의 시에서 ‘충절’과 ‘참회’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절’은 유교

사상 중 훌륭한 정신적 표상이지만 ‘이신’은 강한 생존 욕구의 세계에 대한 굴복이라는 부끄러운 낙

인이다. ‘명나라 유신’과 ‘청나라 신하’라는 두 신분을 모두 가진 작가 내면의 무수한 갈등과 복잡한

심경이 드러난 그의 시를 ‘충절과 참회’라는 주제의식으로 작가의 문학정신을 조감할 것이다. 오위

업은 공포와 억압의 시대에서 삶에 대한 욕구를 상실하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풍격을 가진 시를 창

작하여 시와 역사를 결합하고, 철학이 담긴 아름다운 산수와 인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노래하였

다. 그의 시의 서사성과 서정성 및 변화 많은 시풍을 살펴보는 일은 시인과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

선과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오위업의 충절의 시

우국충정의 마음이 한결같고 어떠한 불합리한 운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강인

한 의지와 정신력이 필요하다. 조국에 대한 충절은 유학자라면 내면에 깊이 새겨 반드시 지켜야 하

는 도덕 윤리이면서 유학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신적 생명줄이기도 하다. 비록 오위업이 끝까

지 고국에 대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생존의 길을 선택하였으나 고국인 명에 대한 충정은 죽을 때

까지 일순간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산하를 돌아보며 망국의 슬픔과 울분, 고국

에 대한 그리움, 명 숭정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자책감, 전란과 청조의 가혹한 정책으로 유

랑하는 백성들의 고초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표현하는 많은 시를 남겼다. 9)

1) 망국의 슬픔을 노래

학자들의 운명은 정치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왕조의 교체로 인한 정치‧사회

적인 급격한 환경변화는 현실 상황의 분열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을 역동적으로 바꾸어 놓는

(侯方域)과 진정혜(陳貞慧) 등을 몹시 박해하였다. 오위업은 복사의 영수인 장부(張溥)가 아끼던 문하생이면서 복
사의 주요 성원으로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들의 박해를 피해 은둔한 것이다.

8) ｢貳臣傳｣은 건륭41년에 2권으로 편찬되어 나왔다. 淸史列傳권78, 권79에도 명말·청초 시기에 명과 청에서 모두
관직을 받은 인물 120여 명이 수록되어 있다. 청이 개국한 지 100년이 되자 견륭제는 통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통일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청에 저항하여 고난을 받았던 명조의 관원들을 충신으로 표창하고, 동시에
｢이신전｣을 편찬하라고 하였다. 그는 충신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신을 분류하였고, 또 청에 항복했던 자를 청조
에 충성하여 공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다시 갑편(甲編)과 을편(乙編)으로 나누었는데, 오위업과 전겸익, 공자진
등의 이름을 모두 을편에 수록하였다. http://www.360doc.com/content/15/0320/10/8064468_456636588.shtml

9) 오위업은 일생 천여 편의 시를 남겼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시로 ｢再簡子俶｣, ｢與友人談遺事｣, ｢閬園詩｣
등이 있고, 청조의 가혹한 정책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蘆州行｣, ｢捉船行｣, ｢馬草行｣, ｢菫山兒｣
등의 악부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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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가 사상의 깊은 영향 속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 했던 오위업의 일생과 작품세계는 시대의

암울한 질곡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와 운동을 맞이하였다. 국가 존망의 큰 위기에 처한 고국에 대

한 충절은 오위업 시의 주요 선율이다.10) 충성을 바쳤던 왕조의 붕괴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고국의

참혹한 현실로 인해 작가는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세태에 대한 걱정과 고통, 아픔이 그의

시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오위업은 명 숭정 17년(1644)에 이자성이 농민군을 이끌고 북경을 공격하

고 들어와서 숭정제가 매산(煤山)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강남에서 전해 듣고 뼈아픈 슬픔을 느꼈

다. 그는 당시 이미 관직을 떠나 귀향한 상황이었는데, 숭정제의 자결 소식을 듣고 삶에 대한 욕구

를 상실하고 황제를 따라 순절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11) 이후 이민족인 만주족에

의해 국토가 산산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청군이 북경과 남경을 점령

하자 오위업은 강남 일대를 떠돌며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망국의 고통, 전란의 비참함을 시문으로 옮겨서 시대적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

여우인담유사(與友人談遺事)｣에서 “외로운 신하가 궁궐 문밖에서 눈물을 흘리니, 목숨으로 절조를

지킨 전횡이 사람을 비웃는구나.(孤臣流涕靑門外, 徒使田橫客笑人)”라고 하였는네, 주인 없이 텅 비

어있는 황궁의 슬픈 현실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결로 절의를 지킨 전횡이 충절을 끝내 지키

지 못한 자신을 대비하였다. ｢백문우북래우인(白門遇北來友人)｣에서는 “고개 돌려 고국의 깊은 은혜

를 생각하네, 중원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네.(恩深故國頻回首, 詔到中原盡涕流)”라

고 읊었다. 시인은 우연히 친구와 만나서 북쪽의 참혹한 상황을 듣고, 옛 왕조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망국의 비통함과 비분한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자신을 총애하던 황제와 명 왕

조에 대한 그리움, 망국의 유신인 작가의 비통한 심정을 쏟아 놓은 작가의 충절과 진정성이 다분히

느껴지는 시구이다.

순치 10년(1663) 오위업은 남경을 지나는 길에 지난날의 화려했던 도시가 파괴되고 황량하게 변

해버린 고국산천을 보고 ｢말릉구호(秣陵口號)｣와 ｢현무호(玄武湖)｣등을 창작하였다. 말릉은 현재 남

경의 옛 지명으로 명을 상징하는 도시이다. 많은 시인이 남경을 배경으로 명 왕조에 대한 그리움과

망국의 비통함을 시로 읊었는데 오위업 또한 고국에 대한 추억과 애도의 아픔을 표현하였다. 그중

남경의 슬픈 역사를 회고하며 지은 ｢현무호｣를 살펴보자.

覆舟西望接陂陀, 복주산 서쪽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비탈길

千顷澄潭长绿莎. 천 경 넓이의 맑은 호수에 푸른 풀이 가득하다.

六代楼船供士女, 호수에서 훈련하던 육조 선박에는 기녀들을 태웠고,

百年版籍重山河. 오래도록 수장된 호적부는 고국 산하보다 더 중하구나.

平川岂习昆明战, 평평한 땅에서 어찌 곤명 수전을 훈련하였을까,

禁地须通太液波. 금지(금궁)는 태액지의 물결과 통해 있네.

烟水不关兴废感, 아스라이 물안개도 흥망의 감개를 덮지는 못해

夕阳闻已唱渔歌. 석양이 펼쳐진 가운데 고기잡이 노랫소리 들린다.

10) “靈魂悲歌的反復回響與歷史興亡的哀感頑艶共同構成他詩歌創作兩條最突出的主線” 魏中林, ｢徘徊于靈與肉之際的悲

歌-論吳梅村詩歌中的自我懺悔｣, 蘇州大學學報, 1990.
11) 오위업이 숭정제를 따라 죽으려고 하자 “비통하게 스스로 목을 매려 하자 집 안 사람과 친척, 주태숙과 사람들
이 끌어안고 울면서 말하기를 ‘아둘이 죽으면 노인들은 어찌하는가?’라고 하자 이에 그만두었다.(號痛欲自縊, 爲
家人所黨. 朱太叔人抱持泣曰: 兒死, 其如老人何? 乃已.)”라고 기록하였다. 吳梅村全集, ｢顧師軾, 吳梅村年譜｣, 上
海古籍出版社, p.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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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호는 남경의 명승지이면서 남경 사람들의 주요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명대에는 특별한 장소

로. 주원장이 천하를 얻은 후 호수의 섬 위에 황책(黃冊)의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전국의 호적부인

황책을 보관하였던 곳이다. 이로 인해 삼백여 년간 일반사람들은 호수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청나라

가 남경을 점령한 후에는 호수를 개방하여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잡거나 놀 수 있었다. 작가는

물안개 핀 호수를 바라보면서 병사들의 훈련으로 물결이 격렬하게 일렁이던 곳이 유흥을 즐기는 유

유자적한 풍광으로 바뀌어 과거와 현재의 장면이 교차시켜 격세지감의 원통함을 묘사하였다. 분노

와 원망을 느낄 수 있는 격정적인 어조를 전고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함축적으로 망한 왕조의 유신

으로서의 애한(哀恨)을 충분히 드러내었고, 고국에 대한 사무친 그리운 정을 어부의 노래에 비유하

였다. 마지막 구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덧없이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래도록 변함없는 호수

앞에 이르자 과거의 역사가 불쑥 물 밖으로 나오며 시대의 슬픈 노래가 잔잔하게 흐른다, 작가의

삶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위에 있듯이 시도 시인의 무의식 속에 있던 과거가 작가의 당면한 현실

과 대비되어 역사성을 환기하고 내면에 깊이 잠겨있던 무한한 감정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오위업은 이민족인 청 왕조의 교체 시기에 일어난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

건들과 관련된 시를 많이 지었다.12) 그는 역사서에 정통했고 사학에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시를 통해 역사를 담고 기록으로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으므로 시를 역사로 기록하는 작품을 많

이 남겼다. 그의 시가 시사로 평가받는 까닭이다. 조익은 오위업의 시를 두고 “일이 쉽게 전해질 만

한 것이어서 시 또한 쉬이 전해졌다.(事本易傳, 則詩亦易傳)”라고 하였는데, 작가는 직접 목격한 시

대의 큰 파동과 거대한 변화를 한 눈에 가름 잡아 자신의 모든 필력을 기울여 수십 편의 시를 지었

고, 그의 시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였다. 작가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안목이 남달라

서 사와 시를 예술적으로 잘 융합하는 작시 재능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잡감

(雜感)｣이라는 시는 순치 7-8년(1650-1651)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모두 21수이다. 그중에 청초

정부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한 제1수를 살펴보자.

聞道朝廷罷上都, 조정이 상도를 포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中原民困尙難芳. 중원 땅 백성들의 어려움은 해소할 길이 없구나.

雪深六月天圍塞, 유월에 큰 눈이 내려서 변방을 뒤덮었고,

雨漲千村地入湖. 큰 비가 내려서 모든 마을이 호수에 잠겼구나.

瀚海波濤飛戰舷, 넓은 바다 파도에 전함들이 날아가는 듯하고,

禁城宮闕起浮圖, 금성 궁궐 안에 부도를 다시 세웠구나.

關山到處愁征調, 관산 도처에 물자와 인력을 대느라 고통스럽고,

愿賜三軍所過租. 삼군이 지나는 곳은 조세를 감면해주기만은 바라네.

순치 7년 청 태조의 아들 섭정왕인 뚜어얼군(多尔衮)이 하북(河北) 란현(灤縣)에서 경성(京城)을

짓는데 주변 지역의 이백오십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동원하였다. 섭정왕이 죽음으로 일은 성사되

지 않았으나 천재지변의 피해와 청 왕조의 엄혹한 동원령과 무거운 세금으로 말할 수 없는 백성들

12) 오위업의 남긴 시는 천여 수이다. 대부분의 시가 시대와 당시의 일에 대한 애상을 소재로 하여 시인의 시대의
식이 풍부하게 담겨있다. 그중에서 특히 칠언시가 뛰어나다. 음절이 아름답고, 시정이 넘쳐난다. ｢圓圓曲｣은 오삼
계(吳三桂)가 청에 항복한 것을 풍자하였고, ｢臨江參軍行｣은 청에 저항한 명의 장수를 칭송하였고, ｢松山哀｣는
홍숭주(洪承疇)가 청에 항복한 것을 풍자하였다. 모두 시의 내용이 무겁지만 표현력이 아름답고 뛰어나다. 또 전
쟁으로 가장 고통 받는 백성들의 애환도 노래하였다. ｢滿江紅·蒜山懷古｣는 진강부(鎭江府)에서 일어난 일을 그려
서 비장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賀新郞病中有感｣에서는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감으로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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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초에 대해 묘사하였다.

순치 2년(1645)에 청의 군대가 남경을 점령하고 오위업이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인 태창 매촌(梅

村)에서 은거할 때 지은 ｢영화궁사(永和宮詞)｣는 명 숭정의 전귀비(田貴妃)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

을 애도하여 지은 시이다. 영화궁은 바로 자금성 안 전귀비가 거처하던 곳을 말한다. 작가는 아름다

운 자태(豊容盛鬋, 雅步纖腰)를 뽐내고 총명하고 지혜(明慧)로웠던 전귀비가 영락(貴人零落)하니, 전

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궁궐의 뜰에서 두견은 피를 토하며 슬피 울어댄다고 하여 청에 패전하여

망한 명 왕조의 처참한 상황을 애절하게 읊었다. 이 시는 당 현종과 양귀비를 소재로 지은 백거이

의 ｢장한가(長恨歌)｣, 원진의 ｢연창궁사(連昌宮詞)｣. 한유의 ｢원화성덕비(元和聖德詩)｣ 등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취한 것으로, 오위업은 그들의 시를 보고 시의 제목을 ｢영화궁사｣라고 하였다. 시의

뒤편 한 단락을 살펴보자.

碧殿凄凉新木拱, 처량한 벽전 앞에 새로운 나무가 한아름이네.

行人尙識昭儀塚. 사람들은 오로지 전귀비의 무덤인 줄만 알고 있네.

麥飯冬靑問茂陵, 보리밥에 동청수로 우거진 무릉을 찾으니

斜陽蔓草埋殘壟. 해 질 녘 덩굴들이 작은 언덕을 뒤덮었다.

昭邱松檟北風哀, 소구(초 소왕 무덤)옆 솔과 개오동나무 북풍에 슬피 울고

南內春深擁夜來. 남도 안의 봄은 점점 깊은데 야래를 품에 안았다.

莫奏霓裳天寶曲, 당 현종 앞에서 연주하였던 ｢예상천보곡｣을 연주하지 말라

景陽宮井落秋槐. 경양궁 우물 앞에 가을홰나무 잎이 떨어져 있다.

이 시는 홍광(弘光) 원년인 순치 2년(1645), 청군이 남경을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

어졌다. 37세였던 오위업은 이때 소첨사(少詹事)를 그만두고 고향인 태창 매촌에서 살았다. 위 시는

명 사종(思宗)인 숭정이 총애하던 전귀비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였고, 매 구에 전고를 사

용하였다. 전귀비가 묻힌 무릉은 나무가 우거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황량한 모습으로, 청나라

군대(北風)가 명을 침략한 위태로운 시국을 “노을이 물들고 덩굴들이 우거진 작은 언덕(斜陽蔓草埋

殘壟)”으로 묘사하였다. 세 번째 구는 망국의 위급함에도 남명의 왕은 미인(夜來)을 안고 정사를 돌

보지 않고, 집정자들은 모두 부패하여 앞날이 암담하기만 시대를 애도하였다. 이어서 ‘｢예상천보곡｣

을 연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 사종(思宗)과 전귀비의 일을 당 현종과 양귀비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으로, 과거의 화려한 시절이 이미 영락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구는 수(隋)에 쫓기던 진후주(陳後

主)의 애첩 장귀비(張貴妃)가 경화궁 앞 우물에서 숨었다가 수나라 군사에 의해 잡힌 고사를 사용하

여 남명 정부가 패망하여 과거의 역사로 묻혀버리게 됨을 말한 것이다. 그해 5월에 남명이 망하고

가을이 되어 홰나무 잎으로 뒤덮인 남도의 황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에서 고국의 패망에 대한

한과 고통, 고국에 대한 깊은 충절이 듬뿍 담겼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

사하는 바는 명 왕조가 패망하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가장 화려했던 궁궐과 번성했던

고관대작은 오로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 결국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과거

에 대한 반성과 역사적인 교훈이 담겨있어서 시를 통한 역사의 반영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위업은 황족과 귀족, 명장을 소재로 하여 고국의 비애를 노래한 시를 많이 지었다.13) 이러한 시

13) 구북시화 권9에 오위업의 시가 당시의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梅村身閱鼎革, 其所詠多有關時事之大者,
｢臨江參軍｣, ｢南廂園叟｣, ｢永和宮詞｣, ｢洛陽行｣, ｢殿上行｣, … 皆極有關係, 事本易傳, 則詩亦易傳. 梅村一眼覰定,
遂用全力結撰此數十篇, 爲不朽計, 此詩人慧眼, 善于取題處.” 嚴榮도 吳梅村先生詩集箋注에도 오위업의 시를 “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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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 왕조가 멸망한 후 화려했던 황가 귀족들의 달라진 운명과 전란 속에서 표류하게 되는 백성들

의 비극을 표현한 것들로, 위풍당당했던 명 왕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을 애도하고 화려했던

귀족 사대부의 정권이 부패하여 나라가 파탄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국가의 운명을 탄식으로

주제로 한 시들이 이에 속한다.

2) 세태의 비통을 노래

옛 왕조의 멸망과 새 왕조의 건국은 국가 형태의 파괴와 변형뿐만 아니라 국가 구성원들의 교체

와 변화도 수반한다. 이에 국가의 멸망을 막기 위한 강렬한 저항을 뚫고 새로운 왕조의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명말 청초의 내우외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사관의

신분이었던 오위업은 역사의식과 기록의무를 가지고 왕조교체에 대한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

기를 열망하였다. 오위업은 ｢차보유시고서(且補儒詩稿書)｣에서 시는 “세상 운수의 상승과 하강, 정

치의 성공과 실패와 관련이 있다.(有關世運乘降, 時政得失)”라고 하였고, 또 ｢관시시집서(觀始詩集序)

｣에서 “옛날부터 세상의 흥망, 정치의 득실은 시가 그것의 올바름을 분별한다.(依估以來, 世道之汚

隆, 政事之得失, 皆于詩之正辨之.)”라고 하여 시가 역사의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14) 그의 시에는 흥망성쇠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왕도 정치의 성공, 민생의 질고, 사회현실 등을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있다. 작가는 사회의 혼란으로 쇠퇴기에 이른 국가의 위태로운 운명, 전란

속의 비참한 생활로 고통을 겪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를 통해 통치자들의 부패를

고발하고 나라가 망한 원인으로 당쟁을 꼽으며, 새 왕조가 세워지면서 발생한 혼란과 억압적 통치

를 백성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원인임을 밝혀서 역사적인 교훈과 증거를 들었다.

｢곡지연(哭志衍)｣에서 “지금 왕조의 혼란으로 청탁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 나라의 임금은 변

경으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군신들은 장막 속에서 숨어있구나.(即今朝政亂 擧錯混清浊. 君父切邊疆 

群臣私帏幄.)”라고 하여 조정도 신하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백성을 저버리고 걱정하지 않는 것

에 대해 개탄하였다. ｢임강참군(臨江參軍)｣에서는 “작년에 밀서가 왔는데 중추는 책략을 상실하였다

네. 용맹스러운 상서공은 병사를 일으켜 전쟁터에서 힘을 다하였네. 장수와 재상의 다툼이 벌어지니

나라 안팎이 공포로 휩싸이네. (去年羽书来, 中枢失筹策. 桓桓尙書公, 提兵戰力疾. 將相有纖介, 中外

爲危粟.)”라고 하여, 장수들은 청에 대해 죽음을 무릅쓰고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국가를 통치하는 자

들의 무능함과 부패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숭정 11년(1638)에는 명과 청이 거록(鉅鹿)에서 전쟁을 벌였다. 오위업은 그 전쟁에서 명의 대총

독 노상승(盧象升)이 고립되어 원군마저 오지 않자 죽음을 지었고, 숭정 15년(1642)에 이자성이 황

하를 막아 개봉으로 물을 대자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속출하자 ｢변량(汴梁)｣ 2수를 지어서 죽은

자들을 애상하게 여겨 그들을 기리고, 속출한 이재민들의 고난에 대한 동정심을 묘사하였다. ｢전상

村之詩, 指事類情, 無愧詩史”라고 하였다.
14) 오위업은 ‘以詩傳史’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梅村詩話에서 “나는 기부와 아주 친밀하엿는데, 그가 참군
이 되어 오래도록 일을 잘하였다. 시가 가장 진실하여, 이 일을 의론하기 가장 적당하다, ‘시사’라고 말하는데 부
끄럽지 않다.(我與機部相知最深, 于其爲參軍周旋最久, 故于詩最眞, 論其事最當, 卽謂之‘詩史’可勿愧)”라고 하였다.
즉 시가의 공용론을 주장하여 시와 사 모두 사회풍속과 조정의 일과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임강참군｣은
시사를 대표하는 시이다. 그는 시에서 양정린(楊廷麟)과 노상승(盧象升)의 일을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두 장군의
국난에 임하는 기질에 열정적인 찬사를 보냈다. 노상승이 청군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과정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어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오위업의 시사는 기전체(紀傳體)의 형식이 많은데, 작가의 논리와 감정이
다양하게 내재 되어 인물의 평전을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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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殿上行)｣에서는 명말 명신인 황도주가 국사를 근심하여 누차 상소를 올려서 유배된 일을 서술하

였고, ｢洛陽行｣에서는 이자성이 낙양을 공격하여 함락하자 복왕(福王)인 주상순(朱常洵)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주유숭(朱由崧)이 대를 이었다는 일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는 명조 귀족의 부

패, 관장의 어두운 면, 군대의 해산, 조정의 실정(失政) 등을 고발하고 말세의 기운이 감도는 나라의

국운에 대한 걱정이 지극한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오위업은 역사적 사건을 주요 의제로 한 작품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주는 시,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 기행의 시 등에도 국가 대사와 주요 사건을 많이 다루어서 계절의 순환처럼 되풀이되는 역사에

대해 인간적인 고뇌와 진솔함을 표현하고, 시를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시정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작가는 역사 안에서 갇혀있을 시각을 시라는 자유로운 장치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

시킬 수 있었다.

요녕(遼寧)의 금현(錦縣) 송산(松山) 전투에서 명말 장수인 홍승주(洪承疇)가 숭정 15년에 일어난

전투에서 패배한 후 청에 투항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송산애(松山哀)｣를 살펴보자.

拔劍倚柱悲無端, 검을 뽑아 기둥에 기대니 슬픔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爲君慷慨歌松山. 그대를 위해 강개한 마음으로 송산을 노래하리.

盧龍蜿蜒東走欲入海. 노룡은 굽이굽이 동쪽 바다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屹然支拄當雄關. 우뚝 선 웅장한 관문이 버티고 막아내고 있구나.

連城列障去不息, 성마다 진을 친 병사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茲山突兀煙峯攢. 구름 연기 자욱한 사이로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네.

中有壘石之軍盤. 돌무더기를 쌓아 올린 군기지가 보이고,

白骨撐距凌巑岏. 백골이 가파른 능선을 이루고 있네.

十三萬兵同日死, 십삼만의 병사들이 같은 날 죽었으니

渾河流血增奔湍. 피로 물든 강물이 세차게 소용돌이치누나.

豈無遭際異. 어찌 시기를 달리하여 만나지 못하는가?

變化須臾間.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出身憂勞致將相, 출사하여 근심과 노고로 장수가 되었는데,

徵蠻建節重登壇. 오랑캐를 징벌하던 기절을 세우려 다시 등단하였네.

還憶往時舊部曲, 옛날의 일을 돌아보니,

喟然嘆息摧心肝. 가슴 무너지는 탄식 소리만 나는구나.

嗚呼玄菟城頭夜吹角, 오호라, 오랑캐의 성루에는 밤마다 피리 소리 들리고,

殺氣軍聲振寥廓. 살기등등한 군대 소리 적막한 성곽에 울려 퍼지네.

一旦功成盡入關, 하루아침에 산해관 문에 이르는 공을 세우려

錦裘跨馬征夫樂. 비단 모피 입고 말을 달리는 팔기군은 참으로 즐거워하는구나,

天山回首長蓬蒿, 머리 돌려 천산을 바라보니 쑥이 자라서 더욱 무성하고,

煙火蕭條少耕作. 연기 자욱하고 인적 드물어 농사짓는 이는 거의 없구나.

廢壘斜陽不見人, 무너진 성벽에 저녁놀이 깃드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獨留萬鬼填寂寞. 원혼들만 홀로 남아서 적막함을 가득 채우네.

若使山川如此閒, 산천이 이같이 한가하게 만들고자 했다면

不知何事爭強弱, 무슨 일로 그처럼 치열하게 다투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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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道朝廷念舊京. 조정에서 옛 도성을 그리워한다고 하여

詔書招募起春耕. 봄에 밭을 갈 자를 모집하는 조서를 내린다고 하네.

兩河少壯丁男盡, 양하(하북성) 일대 젊은 장정 이미 징발이 다 되어서,

三輔流移故土輕. 삼보 일대의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며 이주하였네.

牛背農夫分部送. 농부들을 소등에 태워 압송하라고 분부하니,

雞鳴關吏點行頻. 닭 울자 관리는 이름을 부르며 인원을 점검하네.

早知今日勞生聚, 고생스럽게 사람과 물자를 모으는 것을 일찍 알았으나,

可惜中原耕戰人. 중원에 그리 많았던 농사꾼들 참으로 가련하도다.

명 숭정 13년(1640)년 청 태종이 군사를 끌고 금주(錦州)를 쳤을 때 명나라 총독 홍승주는 병사

십삼만과 병마 사만을 거느렸다. 숭정 14년(1641)에 송산 전투에서 포위당한 후 15년(1642)에 크게

패하자 그는 청에 투항하였다. 순치 12년에 오위업은 홍승주가 청조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청군이

함락한 오성(호광, 광동, 광서. 운남. 귀주)에 부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요동 심양(瀋陽)에서 돌

아온 고향 친구 왕생(王生)이 송산에서 일어났던 전장을 상세히 말하자 이를 듣고 비분강개한 마음

을 안고 위의 시를 썼다.15) 이 시는 송산 전투에서의 처참한 희생과 명나라 장수가 변절하여 순식

간에 적의 장수가 되어 백성을 토벌하러 나타난 일, 청군이 변방으로 온 후의 변해버린 변방의 모

습, 고초를 겪는 백성들을 생각한 비분강개한 작가의 감정 등을 묘사하였다. 죽은 병사들의 수많은

백골이 언덕을 이루고 피로 물든 강물은 전쟁의 참상과 백성들은 징발되어 농사조차 짓지 못하는

마을의 황량함은 변혁의 시대가 보여주는 암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의 제목인 ‘애(哀)’

는 망국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송산 지역의 적막함에 대해 느끼는 애상함, 송산 일대에 거주하던

백성의 비참함을 슬퍼한다. 바로 송산 전투를 그린 애상곡(哀傷曲)이라 할 수 있겠다.

태창(太倉) 출신인 왕가정(王家楨)이 쓴 명말 역사서 연당견문잡기(硏堂見聞雜記)에는 당시 전
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과 청나라 군대의 잔인한 참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였다. 16)

우리 마을은 규모가 작은데, 남녀가 모두 도망가서 숨었고, 집들은 모두 텅텅 비었으니 그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파산과 재물손해가 났고, 우리 집은 두 번의 약탈이 있었는데, 백여 명이 쳐들어오니

호랑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휘젓고 가버렸다. 술과 음식을 제공하니 제집처럼 드나들다가 반달 만에 그

만두었다. 을유년 7월 병사들의 도살과 비교해보아도 참상이 비슷하였다.17)

오위업은 고국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백성들의 많은 희생과 청나라 군대의 잔혹함과 공포

15) 北游錄의 “순치 12년 4월 조목” 아래에 오위업은 동향 친구인 왕생이 요동에서 돌아와 그곳의 풍토와 인정을
들었는데 그중 금주의 송산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십 리가 넘는 송산 성에는 성을
둘러싼 해자가 튼튼하고 넓었는데. 모두 흙으로 막혀 버렸네. ……신사년 봄이 되어 북쪽의 병사들이 금주를 포
위하였고, 선조 십만의 군사들이 여기에서 파멸되니, 지금은 백골이 산을 이루었네.(十里松山堡, 城濠堅廣, 今陻

矣……辛巳春, 北兵圍錦州, 先朝覆十萬衆于此, 至今白骨山積)”라고 소상하게 말하자 오위업은 그가 말하는 바를
듣고 참혹했던 전쟁을 생각하며｢송산애｣라는 시를 지었다.

16) 硏堂見聞雜記는 硏堂見聞雜錄이라고도 한다. 1권에 “婁東無名氏撰”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대학자인 馮超가 고
증을 거쳐 王家禎이 작가라고 밝혔다. 이 책에는 명말·청초 누동(太倉) 사람의 시각에서 누동과 강남 일대의 인
물, 사건, 옥사 등을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누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항청 투쟁을 기록하면서
청군이 항청 세력을 진압하면서 벌이는 잔혹한 행위와 누동의 백성들을 학살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17) 吾鎭(指太倉沙溪鎭)戶無大小, 男女逃竄, 室家空亡, 供亿之苦, 破産損貲, 余家兩被抄掠, 百人突入, 虎狼席卷而去, 酒
食供應, 絡繹不絶, 半月方罷. 比之乙酉七月大兵一屠, 慘狀相似. 硏堂見聞雜記, 臺北: 文海出版社,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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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격하고 ｢견민·육수(遣悶·六首)｣에서 “문을 나서니 시끄러운 매미 울리고, 사람들 떼지어 길가

에 버려져 있네.(出門一步紛蜩螳, 十人五人委道旁)”, “옛 동산 위의 봉화가 삼경에도 불타는 것을 근

심하고, 경강에는 전사한 유골로 넘쳐나니 사람 소리 들리지 않네.(故園烽火憂三更, 京江戰骨無人

問)”, “잠 못들고 뒤척거리다가 초 심지 잘라서 촛불을 밝히니, 삼엄한 성안에서 울리는 북소리는

숲을 진동시키네. 아이들은 모두 두려워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있고, 손을 저어 움직이지 않게 하니

감히 울음소리도 나지 않는다.(想思夜蘭更剪燭, 嚴城鼓聲振林木. 衆雛怖向床頭伏, 搖手禁之不敢哭.)”

라고 읊었다. 이 시구들은 전쟁으로 병사들의 시신들이 길가에 널려있고, 백성들은 끝없이 타오르는

봉화와 북소리로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참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시인은 불가항력의 사회현실로

가장 피해를 받는 대상은 힘없는 일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고, 이들의 고통과 참혹한 현실을 보이

는 대로 묘사하였다. 전쟁은 민생의 고통뿐만 아니었다. 작가 자신도 치아가 모두 빠지고 제대로 먹

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의지할 곳을 찾아 유랑하는 피난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

관하며 “나만 유독 버려진 쑥대가 되었는가?(我獨何爲委蓬蒿?)”, “일가의 태평도 이루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빈천한 생활만이 길어지는구나. (一家未遂升平愿, 百年哪得長貧賤)”라고 탄식하였다.18)

오위업은 전란을 피해 여기저기를 떠돌며 오가도 못하는 때에 친구인 오청방(吳靑房)을 찾아 그

의 환대를 받고 그의 집 근처에 있는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반청호(矾淸湖)｣를 지었다. 청나라

군사가 강남으로 남하하자 경치 좋은 곳은 모두 폐허로 변해서 갈 곳을 잃어버렸고, 다행히도 오청

방이 오위업을 반가이 맞아주어서 그는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시에는 전란 속에

꽃핀 두 사람의 우정, 쑥대밭이 된 전쟁터와는 대조적인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진 경치묘사, 전란은

겨우 피했으나 청 왕조의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 등이 나타나 있다. 작가는 고요하

고 평화로운 장소를 찾아서도 아비규환의 전장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잊지 않아서 그들의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

이상으로 고찰한 오위업의 충절이 담긴 시에는 청군의 남경 점령 후의 창상지변(滄桑之變)의 격

동과 망국지한(亡國之恨)의 처량함, 국운이 쇠한 원인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이 표현되어 있다. 또

명말 정권의 부패와 격렬한 당쟁으로 도탄에 빠진 사회를 풍자하고 고통을 겪는 백성들에 대해 연

민을 표현하고, 자강 능력을 상실한 황제와 고관들의 실정을 질책하면서 망국에 대한 통곡이 담긴

고뇌와 비애가 시의 기조를 이룬다. 참혹한 전란 속에 방황하는 백성들에 대한 동정과 시대의 흥망

을 애통해하는 작가의 정서가 잘 나타나고 있다.

3. 오위업의 참회의 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산도 변화를 거듭하듯이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왕조교체라는 큰 변혁

도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변혁의 시대 중심에 선 유학자가 생명과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위급한 상

황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불행히도 오위업은 그

러한 운명을 맞았다. 순치 9년 양강총독(兩江總督) 마국주(馬國柱)가 청 조정에 오위업을 추천하였

을 때, 그는 청 왕조에 출사하는 길과 출사하지 않는 길의 선택에 서게 된다. 출사하지 않으면 자신

의 목숨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이 화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출사

18) 오매촌시집 ｢遣悶·其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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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유학자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국에 대한 ‘충절’을 지키지 못하고, 두 왕조에서 군주를

섬긴 ‘불충’과 ‘이신’으로 낙인찍혀 주변 사람들과 후세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신은 일생 수치

와 치욕으로 일생을 마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오위업은 충절의 도의를 지키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실절의 신하라는 오명(汚名)을 떠안고 북경으로 오르는 길을 선택하였다.19) 이로 그

는 ‘오랑캐와 중화의 준엄한 경계(嚴夷夏之大防)’를 지켜내지 못하고 타인의 비난을 받게 되고, 자신

은 생을 마칠 때까지 고국인 명을 그리워하며 배은망덕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자책을 안고

살아간다. 이에 ‘실절’에 대한 참회와 ‘이신’의 고통을 절절하게 담은 그의 시를 통해 작가의 출사에

대한 본심과 출사 후의 참회하는 마음을 분석할 것이다.

1) 실절의 참회를 노래

명 숭정은 오위업의 재능을 칭찬하고 그를 총애하였다. 명조의 멸망과 숭정황제의 자결로 강한

충격을 받은 오위업은 명조에 대한 충정과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을 부끄러워하고 후

회하였다. 그는 ‘불사이군’의 덕목을 저버리고 청에 복무하여 ‘이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치욕을 느끼고, 평생 망국지음(亡國之音)과 참회지정(懺悔之情)의 슬픈 노래를

지었다. 숭정 황제의 은덕을 잊지 못하고 통곡하며 불렀던 ｢과회음유감(過會陰有感)｣에서는 “옛사람

은 은혜를 받으면 충정으로 보답하는데, 20여 년간 나이 들도록 깊은 은혜를 달게 받기만 하였네.

…나는 본래 회남 왕의 닭이요 개였건만 신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昔人一飯猶

思報, 廿載恩深感二毛 … 我是淮王舊鷄犬, 不墮仙去落人間.)”라고 하였다.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의 전고를 빌어서 명조에 대해 충성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황제에게 받은 은

혜에 보답하지 못한 애통함을 보여주었다. ｢여자경소(與子暻疎)｣에서도 “혈육에 연연하여 목숨을 버

리지 못하였으니 나는 만고에 부끄럽고, 황제를 뵐 면목이 없다.(牽連骨肉, 逡巡失身. 且吾萬古慚愧,

無面目以見烈皇帝)”20)라고 하였으니 명 황제에 대한 시인의 강한 자책감을 나타냈다.｢병중별부령·제

육(病中別孚令·第六)｣에서는 “만사 걱정한들 무슨 이득 있는가, 덧없는 명성에 늦게나마 후회뿐이로

다.(萬事愁何益, 浮名悔己遲)”라고 하였고, ｢견민(遣悶)｣에서는 “고인은 처자를 희생하며 재난을 구했

지만, 나는 어버이가 살아계시니 어찌 감히 죽겠는가!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이르니, 따라가

고자 하는 것이 역사에 부끄럽도다.(故人往日燔妻子, 我因親在何敢死! 憔悴而今至於此, 欲往從之愧靑

史)”라고 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버이에 대한 효심 때문이라고 하면

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었음을 부끄러워하였다. 이

19) 오위업이 청조에 출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다. 하나는 청조의 핍박을 이기
지 못하고 관직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청 왕조는 명 말의 한족 사대부들을 크게 압박을 가하거나 혹
은 그들을 회유하여 왕조에 충성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오위업은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대의를 끝까지 지키
지 못하고 주저하고 배회하였다는 것이다. 오위업의 청조 출사는 청 왕조의 왕권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사대
부의 유약한 기질과 이민족의 새로운 왕조를 굳건히 다지고자 하던 명 청 교체기라는 혼란한 사회환경 때문이라
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위업이 생과 사의 길에서 구차히 생명을 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
이라는 하는 의견도 있는데, 진자전(陳子展)은 中国文學史講話에서 “명조가 멸망하자 그가 청조에 나아가는 것
을 만류하고 절기를 지킬 것을 권유하는 친구의 서신을 받았으나 오위업은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었다.(明朝既亡, 侯朝宗有書信勸他莫降清朝, 保全氣節. 無奈富貴逼人, 他也就顧不了許多了,一文認爲, 梅村

出仕清廷的目的是希望能够獲得“卿相”的職位, 是功名之心的驅使.)”라고 하여 오위업이 청조에 출사한 목적은 경상
(卿相)의 직위를 얻고 공명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劉聲木, ｢吳偉業出仕二姓

原委｣, 苌楚斋随笔권8, 世界书局, 1987.
20) 吳偉業, ｢子暻疎｣, 吳梅村全集, 上海古籍出版社, p.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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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는 사학에 정통한 학자였던 시인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미리 알고 있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대의 유명한 산문가로 오위업의 친구였던 후방역(侯方域)과 “은거하여 출사하지 않겠다.(終隱不
出)”라고 한 약속도 저버리고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사정과 청 정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출사한

고통과 고립의 참담함과 부끄러움은 ｢하신랑·병중유감(賀新郞·病中有感)｣이라는 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21) 젊은 나이에 죽은 친구를 애도하며 나을 수 없는 자신의 병을 한탄한 내용이지만 시인은

죽음 앞에서도 절개를 지킨 비장했던 고인과 목숨을 구걸한 자신을 비유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오위업은 명이 망한 후 은거하는 동안에는 명말 유신의 명예와 절조를 잘 지켰으나 세상의 운수

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회고염조후조종(懷古兼吊候朝宗)｣에서 “지척에서 갑자기 땅에 떨어졌

구나(咫尺俄失墮)”라고 한 것처럼 청의 출사로 시인의 명예는 실추당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정신적

생명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 또 ｢과회음유감(過會陰有感)｣에서 “오욕으로 물든 덧없는 인생, 죽음으

로 그치고자 하였네, 속세 어디에서 기사회생의 명약(九轉還丹)을 찾을 수 있겠는가.(浮生所欠止一

死, 塵世無由識九還)”라고 하였는데, 즉 순직하지 못하고 타 왕조에 출사하였으니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얻을 수 없다는 죄책감과 자책을 표현하였다. 시어마다 시인의 피눈물이 맺혀있고 정

신적 고통과 애상함이 지극하게 나타나 허식과 일부러 꾸민 면은 찾아볼 수 없고, 시인의 비장함과

진심이 담겨있다.22)

순치 10년(1653)에 오위업은 청 왕조에 출사하였다. 북경으로 떠나기 전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

며 ｢자탄(自嘆)｣을 지었다.

誤盡平生是一官, 관직에 나아가니 평생의 잘못으로 남았고,

棄家容易變名難. 집을 떠나기는 쉬우나 명성을 바꾸기는 어렵구나.

松筠敢厭風霜苦, 송죽은 휘몰아치는 풍상의 고난을 다 견뎌내고

魚鳥猶思天地寬. 물고기와 새는 광활한 천지를 더욱 그리워하는구나.

鼓枻有心逃甫里, 보리에서 노 두드리며 은거한 육구몽에 마음 두었거늘

推車何事出長干！ 무슨 일로 수레를 몰아 남경을 지나가는가!

旁人休笑陶弘景, 사람들아 도홍경을 비웃기를 멈추시게,

神武當年早挂冠. 신무문 앞에 관복을 걸쳐두지 않았는가.

위의 시는 ‘자탄’이라는 제목에서 신세에 대한 솔직한 탄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실절’의 고통

을 안고 청나라 조정이 있는 북으로 향하는 작가의 무겁고 버거운 마음의 탄식 소리를 독자들에게

21) 오위업은 ｢賀新郞·病中有感｣에서 실절의 오명을 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였
다.: “강개한 고인들은 얼마나 절기가 뛰어났던가. 당해에 침울한 소리를 끝없이 읊어대며 초간에서 구차히 목숨
부지하네, 비염으로 미간에 쑥뜸을 놓아보지만 금일에 애로라지 절개를 버려야 하네. 어려서는 병으로 고생하였
고,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일이 겹쳐 왔구나. 처자를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니, 마침내 한 푼의 가치도 없
다고 어찌 말하겠는가? 인간 세상 모든 일 얼마나 부족한가? (故人慷慨多奇節. 爲當年, 沈吟不斷, 草間偸活. 艾灸

眉頭瓜噴鼻, 今日須難決節. 早患苦, 重来千叠. 脱屣妻孥非易事, 竟一錢不值何須說. 人世事, 几完缺?) 吳梅村全集,
上海古籍出版社, p.585.

22) 청대 오교(吳喬)는 오위업의 시를 “哀感發于至情”이라고 하였고, 장니전(張你田)은 “宛轉含凄, 靡靡入妙, 使傷心

人讀之涕下, 眞情眞景, 亦後來所難追步者”라고 하였다. 청말민초의 장태염(章太炎)은 “辭特深隱, 其言近誠”라고 하
였고, 임경백(林庚白)은 “以亡國大夫而委蛇于兩朝, 其境遇甚苦, 情感甚眞, 心亦甚哀”라고 하여 모두 그의 시가 진
정성을 담고 있어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다. 葉君遠, ｢論吳梅村詩歌的藝術特色｣, 中國人民大學學報, 19
99. 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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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는 듯하다. 첫 구의 ‘誤盡平生’이라는 네 글자는 힘겹게 버텨온 일생을 함축하는 말로, 내면에

꽁꽁 묶여있던 회한의 무거운 감정이 발산된 시어이다. 위 시의 ‘기가용이(棄家容易)’라는 시어는 오

위업의 다른 시와 문장에서도 많이 나타난다.23) 자발적인 투항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명난(變名難)’이라고 한 것은 오위업의 명성이

청 왕조가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큰 원인을 제공하고 그를 잘못된 운명으로 이끈 화근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청 왕조 출사의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바로 시인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꺾은

결과여서 타인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은 오위업의 성격이 유약하고 우유

부단함을 말해준다.24)

위 시의 두 번째 구에서는 어떠한 비바람과 고난에도 굳건히 버티어 내는 ‘송죽(松竹)’과 어디든

지 자유롭게 헤엄쳐 가는 ‘어조(魚鳥)’를 두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강인함과 자유로움을 부러워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 셋째 구와 넷째 구에서는 보리에서 은거하며 심학(心學)을 연구하였던 육구몽

과 은거 중에도 세상일에 관심을 가졌으나 출사하지 않았던 도홍경의 고사를 빌어와서 그들처럼 살

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북으로 향해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었던 시인의 열망이 상처와 결핍으로 식어버렸음을 나타냈다.

순치 15년 청 왕조는 귀주와 운남을 공격하고 정복하였다. 이때 남아있던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

세우며 저항하던 명 유신들을 모두 진압하고 명에 대한 충정을 가진 사대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

였고 살아남은 자도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하였다. 오위업은 남명의 영력(永曆)조정이 망

했다는 소식에 ｢진지요음사수(滇池饒飮四首)｣라는 만가(挽歌)를 지어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

후에는 시사와 정치를 멀리하고 해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호주(胡州)와 무석(無錫), 소주(蘇州) 등

을 유랑하며 세월을 보냈다. 이때 지은 시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물을 읊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데, 시풍도 담담하고 잔잔한 기운으로 흘러서 지난 일을 모두 잊은 평화로운 수도자로 돌

아간 듯하다. 그러나 도덕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유학자가 세속의 더러운 먼지를 털어낸다고 도덕적

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인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손 가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지

은 시라고 할지라도 시인의 숨어 있는 고통은 새벽 찬 서리처럼 살며시 절로 내려앉아서 쓸쓸하고

처량하여 적막한 기운으로 깔려있다. 그러한 시 중에서 자연을 찾아 들어간 작가가 복잡다단한 심

리변화를 겪으며 상처투성이로 물든 작가의 영혼이 잠시라도 치유되는 ｢막리봉(莫厘峰)｣을 살펴보

자.

始信一生誤, 일생이 잘못이었음을 비로소 믿겠네,

未来天際看. 하늘 끝에 이르지 않아도 보이는구나.

亂峰經數轉, 여기 저기 흩어져 솟아 있는 봉우리는 굽이굽이 걸쳐있고,

遠水忽千盘. 멀리 물줄기가 천 갈래로 흘러내리는구나.

獨立久方定, 오래 홀로 서 있으려니 마음이 방정해지고

孤懷骤已寬. 외로이 응어리져 있던 가슴도 활짝 열리는구나.

23) ‘棄家容易’의 표현은 ｢賀新郞·病中有感｣에서도 “脫履妻孥非易事, 竟一錢不値何須說?”라고 하였고, 임종 전에도 ｢
與子暻疎｣에서 “牽戀骨肉, 逡巡失身, 此吾萬古慚愧, 無面目以見烈皇帝及伯祥諸君子, 而爲後世儒者所笑也.”라고 하
였다.

24) 오위업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 梅村家藏稿에 “어려서 병을 많이 앓았고, 양친이
이를 불쌍히 여겨 15‧6세가 되어서도 문 바깥의 일은 알지 못하였다.(少多疾病, 兩親護惜, 十五、六不知門外事)”
라고 하엿고, 吳梅村全集에서는 “평생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조금이라도 경계를 벗어나는 바가 없었다.(生平規

言知行, 尺寸無所逾越)”라고 하였으니 오위업은 과감하고 결단성을 가진 기질이 아니었던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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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知歸俓晚, 돌아갈 길 이내 늦었음을 알게 되었고,

老續此游難. 늙어 유람도 계속하기 어렵구나.

이 시는 작가가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잠시 잃었다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로,

자연물에 대한 감동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서로 얽혀있는 작품이다. 막리봉은 태호(太湖) 동정(洞

庭)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이다. 이 시에서 자연은 인간에서 산봉우리를 타고 내려오는 천 길 물줄기

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인간은 자연풍광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인생의 허무를 깨달아간다. 첫 구는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감정이 밀려옴을 느끼는 중후한 기운으로 시작하다가 이어서 아름다운 자

연에서 잠시나마 경쾌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시인이 험난한 산봉우리를 올라간 것은 힘겨웠던 과거

를 벗어나기 몸의 행동이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는 것은 내면의 슬픔을 시원하게 말끔히

씻어내려는 정신적 행위이다. 시인은 자연 속에서 해탈의 경지를 찾으려는 소망을 가졌으나 결국

자연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신적 고뇌가 선명히 드러내는데, 늙어서라도 자연 속에 은거하며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오위업은 청 왕조의 관직을 사퇴한 후에는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조용히 은둔을 선택하면서

통한에 빠졌던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하였다. 그는 세상을 떠

나기 전 10여 년간 속세를 떠나 산수 자연에 몸을 기탁하고 선불(禪佛)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만년

에 지은 산수시에는 자연 속에 있는 사찰의 승려들과의 인연도 자주 언급하였고 자연의 변화에 순

응하며 돈오입신(頓悟入神)의 경지에 이르기를 염원하는 정서도 많이 담아내고 있다. 실절로 인한

절망과 치욕을 치유하는데 자연과 불교의 선(禪)이 유일한 처방으로 남아서, 죽음을 앞두고 “승복을

입혀 염하라(斂以僧裝)”라고 하고 “등위(鄧尉)와 영암(靈岩)의 자연 속에 묻어달라”고 한 것도 망국

사청(亡國仕淸)의 통한을 종교를 통해 해탈하고자 한 작가의 종교적 의식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오위업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서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저항 시인이 결코 아니

었으므로, 재건할 수 없는 고국의 현실을 목도 하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을 등지거나

시대의 조류를 받아들여 가정과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강남지방의 문인들에게

오위업의 실절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오위업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부끄러움보다는 명말 유신들

의 희망을 꺾었다는 죄책감이 더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실절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의 심정을 벗어나지 못한 애절한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

2) 이신의 탄식을 노래

청은 건륭 41년(1776) 12월에 건륭제가 국사관에게 조서를 내려 명계이신전(明季貳臣傳)을 편찬
하도록 명하였다. 건륭제는 먼저 승조순절제신록(勝朝殉節諸臣錄)을 편찬하여 명말 유신 중 충절
을 지킨 이들을 표창하였고 심지어 청군에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의 명단도 책에 넣도록 하였다. 이

는 이민족인 만주족을 배척하는 한족의 마음을 얻거나 청 왕조의 신하들이 명대의 절개 있는 충신

들을 본받아서 충성을 다하도록 이끌려는 의도였다. 또 건륭제는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인심

을 안정시키기 위해 명조의 유신들을 부득이하게 임용하기는 하였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기를

구하기 위해 청에 항복한 명나라 신하들을 멸시하면서 이들을 ‘이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명대에

높은 관직과 봉록을 받고. 나라가 망한 후 순절하지 않고 새 왕조인 청에서 벼슬한 자들로 실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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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유신들을 수록한 이신전(貳臣傳)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는 충신과 이신을 구분하여 정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신하들을 교묘하게 단속하는 정책으로 이용하였다. 청인시집서록(清
人詩集敍錄)에는 명말 한족 사대부들로 구성된 청초의 시단에서 청조의 관직에 제일 먼저 나아간
자가 바로 ‘전겸익과 오위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이신’이라는 불명예를 영원히 짊어

지게 된 비운의 시인이 되었다.

오위업은 중년 이후에는 늘 병을 앓았고 어둡고 우울한 날을 보냈다. 타고날 때부터 유약한 신체

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래소리가 톱 소리처럼 들리고, 가슴 두근거림이 거문고 타는 것과 같다(痰

聲如鋸, 胸動若梧)”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찾아와도 악수를 하거나 이야기

할 수 없고, 술잔을 들고는 위태롭게 앉아 있는(握手古談, 銜杯危座) 정도라고도 하였다. 육체의 허

약과 함께 그의 마음은 오래도록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은 점점 무거워져서 홀로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다. 세상에 머물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오위업은 맏아들인 경(暻)에게 주

는 글인 ｢與子暻疎｣에서 분가하지 말고 별장(賁園)을 잘 경영하기를 부탁하고, 자신의 일생을 돌이

켜 보며 반성하는 내용을 적었다.

나는 어려서 질병이 많아서 부모님이 살뜰히 보살펴주셨고, 십오·육세에 동자시에 응하여 네 번이나

합격한 후에 무예를 익혔다. …… 남중에 왕이 서자 나는 두 달간 조정에 들어갔으나 병이 나서 귀향

하였다. 왕조가 바뀐 후 나는 문을 닫고 사람들과 교유하지 않았지만 헛된 명성이 사람들 속에 있었

다. 동남쪽에 옥사가 발생하자 오래도록 내 집을 드나들며 가까이 지내는 자들을 걱정하였다. 시화와

사화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십 년이 지나 위험이 점차로 없어져서 부

모님을 모시고 생을 마칠까 하였다. 뜻밖에도 천거되어 여러모로 핍박 받으니 늙은 부모는 집에 화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눈물을 흘리며 짐을 꾸려 북상할 것을 재촉하였다. 친구들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

이라 여겼는데 과녁에 닿지도 못하고 떨어졌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였다.…… 나의 동료들

은 모두 화를 면하지 못하였는데, 유독 나만 만년의 절조를 근심하니 사람들이 말년의 복이라고 하였

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일생 맞닥뜨릴 일들을 알지 못하였고, 나는 모든 일이 위태로워서 한 시각도 어

렵고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금 마음의 여력도 다 고갈됨에 이르렀기에 이를 적는다. 날마다 세

월은 흘러가서 아들은 자랐지만 내 이전의 일을 알지 못할까 하여 대략을 적어두는 것이다. 나는 천하

의 큰 고통을 겪은 자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吾少多疾病, 兩親護惜, 十

五六不知門外事, 應童子試 四擧而後入彀.……南中立君, 吾入朝兩月, 固請病而歸. 改革后吾閉門不通人物,

然虛名在人. 每東南有一獄, 長慮收者在門, 及詩禍史禍, 惴惴莫保. 十年, 危疑稍定, 謂可養親終身, 不意薦

剡牽連, 逼迫萬狀. 老親懼禍, 流涕催裝, 同事者有借吾爲剡矢, 吾遂落彀中, 不能白衣而返矣.……吾同事諸

君多不免, 而吾獨優有晩節, 人皆以爲後福, 而不知吾一生遭際, 萬事憂危, 無一刻不歷艱難, 無一境不嘗辛

苦, 今心力俱枯, 一至于此, 職是故也. 歲月日更, 兒子又小, 恐無人識吾前事者, 故書其大略, 明吾爲天下大

苦人, 俾諸兒知之而已.)

위의 글은 작가의 인생 고백서이면서 한 편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듯하다. 마지막 구에서 자신을

“천하대고인(天下大苦人)”이라 명명하고, 인생을 “간난(艱難)”, “신고(辛苦)”, “다위의(多危疑)”라는

말로 종합하여 작가 인생경력의 전면을 보여준다. 이는 혹 신왕조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으나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고백이 참으로 솔

직하다. 청나라 순치(順治) 10년 청조에 출사하려 북상하기 전에 지은 ｢자탄(自嘆)｣에서도 “관직에

오른 것이 평생의 잘못이고, 출가하여 이름을 바꾸기도 쉽지 않았네. 소나무와 대나무는 찬 서리 바

람을 싫어하고, 새와 물고기는 넓은 천지를 그리워하네.(誤盡平生是一官, 棄家容易變名難. 松筠敢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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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霜苦, 魚鳥猶思天地寬.)”라고 하면서 명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새 왕조에 출사한 잘못

을 평생의 오점으로 남았음을 탄식하는 노래를 불렀다. 시 행간마다 청 왕조 통치자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혀서 이를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고, 사회와 개인, 현실과 이상,

출사와 은퇴의 어긋난 운명을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와 대나무(松筠), 자유로움의 상징인 어조(魚鳥)

를 빌어서 운명의 덫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비유하였다.

명·청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부터 청의 관리가 되기 전까지 당시의 문인들 사이에서 오위업의 명

성은 아주 높았다.25) 이 시기에 그는 대절(大節)을 지켜가는 전조(前朝) 유신으로서 사대부들의 영

수로 문인들의 회합에도 자주 참여하고 교류하여 당시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았고, 시 창작에서도

장엄하면서도 처량하고 슬픈 독특한 시풍을 형성했던 시기였다. 이후 명조가 다시는 부흥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관직을 떠나 정치와 세상일을 멀리하며 야인으로 살던 때에도 실절의 길

을 재촉한 오위업의 명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위업은 병이 깊어지고 세상에 머물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는 ｢임종시‧4수(臨終詩‧四首｣를 지

었다. 이 시에는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과 후인들에게 비웃음당할 것에 대한 우려와 비탄, 엇갈린

운명에 대한 고통이 담겨있다.

其一

忍死偸生卄載餘. 차마 죽지 못하고 이십여 년을 더 살아왔더니,26)

如今罪孼怎掃除. 지금까지의 죄를 어찌 없앨 것인가?

受恩欠債應塡補, 받은 은혜 빚으로 남아 마땅히 갚아야 하거늘,

總比鴻毛也不如. 가벼운 깃털보다도 못한 목숨이구나.

其二

豈有才名比照隣, 어찌 재주와 명성을 노조린에 비유하리오,

發狂惡疾總傷情. 그는 악질을 앓고 미쳐서 사람들의 성정을 해쳤다네.

丈夫遭際須身受, 대장부 한 몸에 몸소 겪은 모든 것들,

留取軒渠付後生. 후인에게 한바탕 웃음거리로 남는구나.

期三

胸中惡氣久漫漫. 가슴 속 나쁜 기운은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아서,

觸事難平任結蟠   일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뒤엉켜버렸네.

磈壘怎消醫怎識   가득 쌓인 분노가 어찌 해소되고 치료될 것인가,

惟將痛苦付汍蘭   오직 고통 속에서 끝없이 눈물이 흐르는구나.

잘못된 행동과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시인의 자책은 일생 마음의 병이 되어 괴롭혔

고, 육체의 병이 날로 위중해지며 죽음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참회하는 마음은 나날이 더 절실해졌

다. 위의 시 중 첫 번째 구는 순국(殉國)의 길을 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 두 번째 구는 자신의

일생이 불행하여 죽어서도 후인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한탄, 세 번째 구는

25) 오위업은 명 멸망 후 ‘강남 사대부의 정신적인 영수(江南士大夫的精神領袖)’로 존경을 받았다. 徐江著, 吳梅村

硏究, p.86.
26) 오위업이 순치 10년 입경(入京)하여 비서원시강(秘書院侍講)이라는 관직을 맡고 그가 죽기 전인 강희 10년까지
가 거의 20년이 되므로 ‘입재여(卄載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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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가슴 가득 찬 비분을 해소하지 못한 참회의 눈물과 비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진정으

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역사에 부끄러움’ ‘해소되지 못한 고통과 분

노’ 등의 비극적인 정서를 줄줄이 엮어놓았다. 양을진(梁乙眞)은 중국문학사화(中國文學史話)에서

“그의 시는 곳곳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일생의 처량함을 스스로 한탄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중국

시사에서 상심이 가장 큰 시인이다.(我們在他的詩裏到處可以看到他弔懷故國, 自恨生平的抑鬱悲凄. 他

實是中國詩史上的第一個傷心詩人)”라고 하였으니 오위업이 중국의 시인 중 가장 상처받은 영혼으로

시를 창작한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시를 통해 오위업은 일생 화려하게 꽃을 피우거나 수확

의 기쁨과 풍요를 겪은 시절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이 시는 시인이 불안정하게 떠돌던

공허한 마음을 시에 다 쏟아붓고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 앞에서 조용히 울부짖는 장송곡으로 느껴진

다.

오위업은 고국의 불행으로 비애를 느끼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고통과 부끄러움,

자책과 속죄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고백한 시인이었다. 철저한 자신의 반성과 성찰은 용감한 자

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비록 오위업이 유약한 심성을 가진 지식인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살아온

생을 해부하고 심판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담력을 가진 시인이

라고 할 수도 있다.

‘이신’은 ‘양재인(兩截人)’ 혹은 ‘이조신자(二朝臣子)’라고도 하는데, 두 왕조에 모두 출사한 신하를

말한다.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절개를 지킨 유신들도 있었으나 오삼계처럼 애첩을

위해 조국을 버리거나 패전하자 바로 청조에 충성을 맹세하고 명의 멸망 재촉을 위해 활약한 장수

홍승주 등도 있었다. 건륭제는 어떠한 차별기준 없이 두 왕조를 섬겼다는 것으로 이들을 모두 ‘이신’

의 명단에 올렸다. 이는 명과 명 유신들에 대한 멸시와 청을 명보다 높이 치켜세우기 위함도 있었

고, 청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어 충성을 다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학에 정통하고 문사로 이름난 오위업은 충의를 지키지 못한 두 장수와 함께 이신의 명단에 올랐

다.

고미(顧湄)가 쓴 ｢오매촌선생행장(吳梅村先生行狀)｣에는 오위업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남긴 유언을
다음과 기록하였다. “내가 죽은 후에는 승복을 입혀 염하고 등위(鄧慰)와 영암(靈巖)이 서로 가까운

곳에 묻고 묘 앞에는 한 개의 돌을 세워서 ‘시인 오매촌의 묘’라고만 새기고, 사당도 짓지 말고 묘

지명도 짓지 말게 하라. (吾死后, 斂以僧裝, 葬吾于鄧慰靈巖相近, 墓前立一圓石, 題曰‘詩人吳梅村之

墓’, 勿作祠堂, 勿乞銘于人)”. 그는 유언대로 등위와 영암 근처에 묻혔고, 묘 앞에는 ‘시인 오매촌의

묘’라고 새겨진 묘비만 놓였다. 평생 부끄러움과 회한을 벗어나지 못한 오위업은 자신의 시가 온전

히 전해져서 시인으로만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였으니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가서야 비로소 그

의 영혼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맞았다.

이상 오위업의 참회를 주요 주제로 한 시는 ‘충군불이(忠君不貳)’와 충의지절(忠義志節)의 유가 도

덕 정신을 위배하는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후회와 숭정 황제의 은혜를 배반한 것에 대한 속죄의 마

음과 자책 등으로 애절한 기운이 가득하다. 우울하고 처량한 시풍은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내

면의 깊은 성찰에서 사회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를 가진 외적인 통찰로 이어지고, 시인의 슬픈 영혼

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정신적 승화의 경지로 뛰어오르는 창작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스스

로 ‘천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天下第一大苦人)’이라고 하였으니 작가 인생의 전모가 시 속으

로 그대로 녹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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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오위업의 시는 시인의 험난한 인생역정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참회

라는 감정이 혼재되어 왕조교체라는 격동의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이

다. 그의 시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 세계를 통해 작가의 의식을 끊임없이 일깨운 무의식적 기호이면

서 시인의 유가 도덕관과 성정에 따라 다양한 선율을 가진 슬픈 노래였다.

오위업은 일생 천여 편의 시를 남겼다. 초창기의 시풍은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싱그러운 기운이

느껴지다가, 중년에는 흥망의 위기에 처한 고국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고국에 대한 걱정과 숭정

황제에 대한 그리움, 백성들에 대한 동정의 기운이 가득한 애상함이, 만년에는 절조를 지키지 못한

후회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피눈물이 흐르는 슬픔으로 담겨있다. 특히 후기의

시는 청 왕조 출사 후의 일을 돌아보며 잘못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우울과 탄식의 소리가 진하게

울린다. 오위업은 명에 충성했던 ‘유신(遺臣)’과 신왕조에 출사한 ‘이신(貳臣)’이라는 두 신분으로 모

순된 감정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한 불행한 시인이었다. 본고에서는 오위업이 두 신분 사이에서 갈

등하고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시를 충절과 참회라는 두 개의 시 세계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오위업의 시는 고국에 대한 충정과 절조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과 참회의 감정이 쌓여서 이루어

진 언어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충절을 노래한 시에서는 이민족이 세운 청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

은 찾아볼 수 없으나 명에 대한 충성심과 숭정 황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아서 고국에 대한 충정

을 엿볼 수 있고, 참회를 노래한 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여 시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고국산천이 이민족에 의해 파괴되어 멸망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고국

에 대한 근심과 우려, 새 왕조에 출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참회와 탄식이

드러난 시를 통해 오위업 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오위업의 시는 진정성을 담은 역사이다. 그는 시에는 한 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

리는 격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망국에 대한 근심을 담아 은혜를 베푼 황제에 대한 그리움과 도

탄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대로 묘사하였다. 정사(正史)에 기록된 사건을 시제로 당시에 일어

났던 큰 사건에 근거하여 사회모순과 문제점을 파헤쳐 사리를 분별하고, 작가의 뜻을 언어와 소리

로 조화롭게 잘 만들었다. 역사적 사건을 적절한 시제로 삼았던 시들은 후대 역사가들의 고증자료

가 되거나 정사에 빠진 것을 보충하는 역사서의 역할을 하여 ‘시사(詩史)’로 불렸다. 상전벽해 시대

를 배경으로 고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혼란한 시기에 활약했던 다양한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빌어 당시를 비유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고뇌와 인생의 회고, 솔직한 감정 등이 조화

롭게 순환 반복하는 절묘함을 갖고 있다.

둘째, 오위업의 시는 작가의 슬픈 자화상이다. 작가가 스스로 ‘천하의 큰 고통을 지닌 사람(天下大

苦人)’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어쩔 수 없

는’ ‘부득이한’ 잘못된 판단과 결단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거울에 비추듯이 솔직하게 감정을 쏟아

내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당시의 동료 지식인들과 후인들은 엇갈린 평가를 하였다. 생명 보전과 경

제적인 이유로 신정부의 출사를 선택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은퇴한 후 자신에 닥친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이에 대해 일생 깊이 뉘우쳤으므로 청 정부에 스스로 투항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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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고 하여 이해할 만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본고는 그의 행동에 평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평생

명에 대한 충정을 놓지 않고, 절망과 회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시인의 행적과 심리를 중심으로

하였다.

셋째, 오위업의 시는 작가의 마음을 그린 산수화이다. 그는 우울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여러 곳

을 기행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주 찿았다. “새벽의 빛이 하늘에 근접해 있고, 서리 낀 허공에 만상

이 걸려있네.(曉色近諸天, 霜空萬象縣)”라고 한 시처럼 새벽하늘을 바라보며 생명력 넘친 활기찬 삶

을 되찾기를 바랐다. 자연을 노래한 시는 철학적인 깊은 사고를 불러와서 시적인 미학을 내포하고

있다. 새벽 서리가 자욱한 산을 올라서 천 길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 세속에서 뒤집어쓴

오욕과 수모를 을 다 씻고 본연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오위업은 살아서는 자

연을 찾아 해탈의 경지로 들어서기를 열망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비로소 시를 짓는

평범한 시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위업의 인생 중 청 왕조 출사의 경력은 그의 인물됨과 시의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신’의 명단에 오름으로 후세 그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으나 그의 시는 당음(唐音)을 주종으로 한

‘근대시의 대가’(近代詩中的大家)로 받들어졌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될 오위업 시의 전모

에 대한 재탐구와 연구에 하나의 작은 지류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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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분과】 발표 ③

禮記各家注輯考
――以文選李善注為主

吳相錦(韓國外語大學)*
1)

【目 錄】

1. 善注引禮記體例

  1) 李善引禮記数据考

  2) 李善引禮記內容考

2. 李善注引禮記各家注

  1) 皇侃禮記注
  2) 馬融禮記注

  3) 禮記明堂陰陽錄
  4) 孔子三朝記
  5) 阮諶三禮圖
  6) 禮記逸禮
3. 結論

【摘要】

禮記，是李善在注釋文選作品時多數注引的經典文獻之一。李善是以鄭玄注爲主，以其他各家注

為輔注引禮記各家注。而經部禮記相關文獻及其各家注，即有皇侃禮記注、馬融禮記注、禮記

明堂陰陽錄、孔子三朝記、阮諶三禮圖、禮記·逸禮等。其中黃侃禮記注恐非李善原注，馬融
禮記注乃前人舊注的可能性較大。禮記明堂陰陽錄、孔子三朝記相關注釋恐非出自其單行本。阮諶
三禮圖之注，最早即見於文選李注，後人皆引之，疑此出自阮諶三禮圖。禮記·逸禮兩條注釋，

恐爲禮緯文，並非出自禮緯本書，而是李善轉引自其他文獻史料。

【关键词】禮記，文選李善注，鄭玄禮記注，皇侃禮記注，馬融禮記注，禮記明堂陰陽

錄，孔子三朝記，阮諶三禮圖，禮記·逸禮

禮記乃禮經之“記”即小戴禮記，目前普遍認爲是由西漢戴聖所編，其四十九篇大部分則視爲

先秦之作。清代學者焦循曾論之曰“周官儀禮一代之書也。禮記萬世之書也。必先明乎禮記，而

後可學周官儀禮。記之言曰‘禮以時爲大’。此一言也，以蔽千萬世制禮制法可矣”1)。然而禮
記一書還未曾在漢代取得過經的地位，而是由東漢鄭玄兼采今古文初次全注三禮，其将從而成爲顯

學，而就唐朝起，禮記開始取代儀禮原負有的禮經位置，進而成爲科舉考試的主要科目之一。其間由

於禮記一直被文人所重視，因此較多名士以此聞名於世，且多有留下相关注疏及研究著作。而在唐初李

* 韓國外國語大學中國語言文學系特任教授(sangkeumou@gmail.com)。

1) 焦循，焦循全集，第五册，廣陵書社，2016，p.2077。



154 ․ 2022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05.20∼21)

154

善曾爲文選作注時，相比其他文本，單就對經部禮記相關文獻，其注引較龐雜繁多。因此，本文以中

華書局1977年影印的胡克家刻本作為底本，以寫本、奎章閣本等刊刻本為參校本，首先初步淺析李善注引

禮記的主要注釋體例，進而側重於考證相關注釋來辯明禮記各家注及其逸文等相關文獻的來龍去脈。

1. 李善注引禮記體例

1）李善引禮記之數據考

（1）文體、卷次分類考據

在文選的三十九類文體類目裡，李善注引禮類文獻出現在其中的三十五類之中，沒有的文體有
騷體上、下，以及只有一篇作品作爲代表的文體作品：即難體之難蜀父老一篇、對問體之宋玉對
楚王問一篇、箴體之張茂先女史箴一篇，皆無禮注2)。

如果將文選文體大致分爲三類，即將賦類、詩類、以及文類來窺探其注釋情況，則賦類作品除登
樓賦、蕪城賦、鵩鳥賦、鷦鷯賦、別賦、登徒子好色賦、洛神賦之外，其餘皆有禮注。

詩類除了述德、百一、反招隱、行旅下、雜歌之外，皆有禮記注釋文。最後，在文類當中，

除了上述所言之對問與箴體，從七下至祭文，每一類皆有作品出現禮注。特別是七上、七
下、冊、令、教、文、彈事、奏記、移、序下、贊、史論下、論一、論三、
論四、論五、連珠、诔上、诔下、哀上、哀下、碑文上、碑文下、墓志、行狀、
吊文等文體所載的每一篇作品皆出現禮記相關注釋。

另外，李善對文選加以注釋，將原書三十卷析爲六十卷。而據筆者統計考察發現，在李善注文選
六十卷之中，由于卷三十二與卷三十三記載騷體類無李注，除此之外皆可查找到李善之禮記注。每一

卷平均有10條左右的禮注，少則幾條（7條），多則三十幾條（如卷十八音樂下有35條禮注）。

從上述考察可知，不論從文體分類來看、還是將李注文選每卷分開進行考察，李善注引禮記，其

注釋幾乎無所不及，可以證明禮記乃李善在作文選注釋時的主要征引文獻。

（2）注釋形式分類統計考

李善注引禮記相關注釋，最爲頻繁使用三種形式，即有“禮記曰”、“禮記曰+鄭玄曰”、

“鄭玄禮記注曰”。根據統計可知，針對三種形式的禮記相關注釋總共924條，其中“禮記曰”共5

67條、“禮記曰+鄭玄曰”共158條、“鄭玄禮記注曰”共199條3)。爲了方便理解對文選的每一文

體分類以細分李善注引禮記的主要三種形式進行考據，整理如下 ：

2) 文選之騷體類文獻，李善將對其所有作品皆引舊注即王逸注為主，而未加己注。難體之難蜀父老一文，其形式

只引注者姓名未表明文獻出處，本就容易發覺其辭非李善一一作注，而是他直引作品舊注，其中有“善曰”者共兩處，

皆是對文字語音的注解。又宋玉對楚王問與張茂先女史箴兩篇文章篇幅較短，不容注釋過多文獻。

3)“鄭玄禮記注曰”，今禮記鄭注本未能查找相關注釋者，未將其加入數據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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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李善注引禮記的主要注釋統計

   文體 禮記
禮記+

鄭玄注

鄭玄

禮記注
共 文體 禮記

禮記+

鄭玄注

鄭玄

禮記注
共

賦 165 52 80 297 序 序下 33 3 4 41

詩 129 29 57 215 頌 5 1 6

七
七上 7 4 7 18 贊 4 2 6

七下 15 1 1 17 符命 3 1 4

詔 1 1
史論

史論上 15
22

冊 1 1 1 3 史論下 4 2 1

令 1 1 史述贊 2 2

教 2 1 3

論

論一 5 3 1

50

文 11 4 15 論二 1 1

表
表上 5 1 3

16 
論三 5 3 4

表下 6 1 論四 9 5 3

上書 1 3 4 論五 4 4 2

啟 2 1 3 連珠 3 2 5

彈事 4 2 1 7 銘 11 1 2 14

牋 1 3 4
誄

誄上 3 1
30

奏記 1 1 誄下 14 5 7

書

書上 5 2 2

29
哀

哀上 2
19

書中 6 3 哀下 11 5 1

書下 6 1 4
碑文

碑文上 13 5 3 21

移 1 1 2 碑文下 16 1 3 20

檄 5 2 7 墓誌 1 1 2

設論 4 4 行狀 14 6 20

辭 1 1 弔文 3 1 2 6

序 序上 1 祭文 4 3 7

那麼，通過注引文獻數據的考察，可知賦、詩、七、文、表、書、序、史論、論
、诔、哀、碑文、形狀等是李善多引禮記注釋之文體。另外，在文選700多篇的作品當中，

集中出現禮記注釋的，有皇太子釋奠會作詩、七啟八首、晉紀總論、石闕銘、褚淵碑文、
齊竟陵文宣王行狀等作品。

2）李善引禮記內容考

（1）作品正文與善注禮記文重合者 

① 爲解釋正文之意注引禮記
例如：賦甲·京都上·東都賦：“壑無完柩，郛罔遺室。”善注：“禮記曰：‘在床曰屍，在棺

曰柩。’”此注爲正文“柩”字引禮記·曲禮下之文。又詩乙·招隱·招隱詩二首“非必絲與竹，山

水有清音”，善注：“禮記曰：‘絲竹，樂之器也。’”此爲“絲與竹”，注引禮記·樂記文。按上

述所注，由於禮記原著在詳細記載各種禮儀細節，而李善正好以這些禮記文對文選作品同時出現的

字詞作注。這樣一來，注文既分析字義，又直接證明正文字義同於經典文獻上的解釋。由於文人對經文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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睐有加，於其注解自然能夠得以增加一定的可信度與正確性。

②禮記作語典

行狀·齊竟陵文宣王行狀“即命刊削，投杖不暇”，善注：“禮記曰：‘子夏喪其子而喪其明，

弟子弔之。子夏曰：天乎！予之無罪！曾子怒曰：喪爾親，使人未有聞。喪爾子，喪爾明，汝何無罪？子

夏投其杖而拜之。’” 

齊武帝次子即蕭子良正是正文所提到的齊竟陵文宣王，全文記述蕭公一生事迹，評論他德才兼備、深

謀遠略的高尚品德。其中有一段敘述蕭公幡然悔悟而痛改前非的事件。文章記載有人議論蕭公在山中住宅

牆壁上既畫聖賢圖像，又畫美女圖像，蕭公聽到此言馬上改正錯誤，“他急迫于忏悔，連扔掉拐杖的刹那

間也等不及”。有關“投杖”一詞就如李善所注，禮記·檀弓上對其具體有所記載。孔疏云：“子夏恩

隆於子之事”，其內容也因此引申爲知錯就改的典故。通過閱讀李善引禮記注，如若未聞其詳，那麽可

從李善注了解“投杖”詞彙的来源。倘若已對其了如指掌，也能助於加深了解正文之義。

③禮記作事典

碑文上·褚淵碑文“丁所生母憂，謝職。毀疾之重，因心則至。朝議以有爲爲之，魯侯垂式”，善

注：“禮記，子夏問曰：‘三年之喪卒哭，金革之事無避也。禮歟？’孔子曰：‘吾聞諸老聃曰：昔有

魯伯禽有爲爲之。今以三年之喪從利者，吾弗知也。’” 

王儉爲褚淵樹碑立傳，此文出自其序。序文既表現出碑主之美好品德，又顯示出其功高蓋世、和汗馬

功績。在王儉記述褚淵因母親喪事退離職守，援以古代喪服禮儀，服喪三年期滿才爲盡孝之道。然而皇帝

頒布詔書，催促褚淵返回官職。褚淵連本上奏，請求再守喪一年。正文所寫朝廷中議論不守父母之喪，前

有魯伯禽之先例。李善引禮記·曾子問文，孔安國疏“昔者魯君伯禽卒哭而從金革，時有徐戎作亂，東

郊不開，故征之”。這裡李善未刪減而直引魯伯禽相關事典。如此一來，對不識“有爲爲之”之典故者，

從禮記注，可大致了解到相關歷史人物故事。

（2）正文與李注禮記辭無相同字詞者

賦乙·東京賦：“仁風衍而外流，誼方激而遐騖。”善注：“禮記曰：射者，仁道也。’又曰：

‘古諸侯之射，所以明君臣之義也。’”

東京賦之上下文記載，春日天子與諸侯在學宮舉行大射之禮，振興射禮從而仁德、道義傳布於四

方。其正文並未出現射禮二字，但前後內容多與其有關，李善將與正文內容相關的禮記文，即禮記·

射義之辭，截取並作注，這種注釋雖在李善注釋慣例上較爲罕見，但通過征引禮記正好對作品內容作

出了一定的注解。

2. 李善注引禮記各家注

李善對文選作品注引經書時，他多是廣征博引，既引經書相關文獻，且多引其各家注。然而與其他

經書相比，在注引禮記之各家注的問題上，李善幾乎獨引鄭玄禮記注一家，且在注引周禮、儀禮
時，他亦以鄭注爲首。筆者先整理了唐前各朝文人研究禮記的情況，列表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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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先秦至唐初禮記相關著作

時

代

漢代 魏晉 南北朝 隋唐

西漢 東漢 南朝 北朝

代

表

研

究

者

與

著

作

高堂生

傳授

儀禮

馬融

周禮

解詁

王肅注

三禮

南宋

雷次宗

何承天

戚袞禮記義禮
禮記義

周武帝 孔穎達

五經正義

→徐氏

→傳士禮與
蕭奮

盧植注

禮記 
孫炎注

禮記

南齊

王儉

劉瓛

熊安生

周禮義疏
禮記義疏

→孟卿

→後蒼

鄭玄注

三禮

晉賀循

禮記

義疏

南梁

何佟

沈峻周禮
鮑泉儀禮
賀德基禮記
沈重禮記義疏
皇侃禮記講疏

禮記義疏
崔靈恩三禮義宗

劉獻之

三禮

大義

→戴德（大戴）

  戴聖（小戴）

慶普

南陳

沈文阿禮記義禮

從以上表格可知，文人對禮記一書注疏頗多，其書在南北朝時期的確是“顯學”。而其中針對禮
記注本，隋書·經籍志即載有“禮記十卷，漢北中郞將盧植注；禮記二十卷，漢九江太守戴聖

撰、鄭玄注；禮記三十卷，王肅注；禮記三十卷，魏祕書監孫炎注4)”。經典釋文、舊唐書、
新唐書亦對盧植、王肅、孫炎等人之禮記注本有所交代。那麼我們通過隋唐史志目錄可知，自漢末鄭

玄爲三禮作注至唐前，並非鄭玄注本獨擅各朝，而是在特定朝代還陸陸續續出現過能與鄭玄比肩的三
禮注本，李善所處的唐初仍然多存有前期注疏文獻，儘管鄭玄注本一直以來被視爲三禮最佳注本，但

如果按照我們所見李善注釋的風格，他應征引他人之注，而不是全盤依賴於鄭注。

這裡，我們除了李注禮記文及其鄭注，將進一步分析今文選李注本所載其餘禮記相關注釋的問

題。汪師韓文選理學權輿卷二上記載經部禮記群書目錄爲“皇侃禮記講疏（又有義疏）”、“鄭

康成禮記注”、“馬融禮記注”、“蔡邕月令章句”、“禮記逸禮”、“阮諶三禮圖”。劉高

尚考禮記佚書即有“蔡邕月令章句”、“蔡邕明堂月令論”、“阮諶等三禮圖”，亦提及“禮
記逸禮”5)。結合前人所考，我們且看各史志目錄所載有關李善注引禮記相關文獻在唐代的流傳和存

佚情況，整理如下：

<表3> 隋唐史志目錄所載李注禮相關文獻

4) 魏徵、令狐德棻等，隋書(經籍志)，卷32，中華書局，1973，pp.922-926。

5) 劉高尚，｢文選李善注引經部佚書考｣，鄭州大學碩士論文，2015，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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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朝-唐朝 附

與

李

注

相

關

文

獻

的

記

載

隋書
經典

釋文
舊唐書 新唐書 文選注本 汪師韓

大戴禮記十三卷漢信都王

太傅戴德撰

夏小正
一卷戴德撰

大戴禮記
十三卷戴德撰

大戴德禮記

十三卷

大戴禮曰
大戴禮夏小

正曰

禮記
二十卷

漢九江太守戴聖撰，鄭玄注

鄭玄注

二十卷

小戴禮記二
十卷戴聖撰，

鄭玄注

鄭玄注小戴

聖禮記
二十卷

鄭玄禮記注
曰

鄭康成

禮記注

禮記講疏
九十九卷

皇侃撰

禮記義疏
四十八卷

皇侃撰

梁國子助教

皇侃撰禮
記

義疏
五十卷

禮記講疏
一百卷皇侃撰

禮記義疏
五十卷皇侃撰

皇侃禮記講

疏
一百卷

又義疏
五十卷

禮記曰皇侃

曰

黃侃

禮記講疏
（又有義疏）

月令章句
十二卷漢左中郞將蔡邕撰

月令章句
十二卷戴顒撰

戴顒月令章

句
十二卷

蔡邕禮記章

句曰
蔡邕

月令章句

三禮圖九卷鄭玄及後漢侍

中阮諶等撰

阮諶三禮圖
曰

阮諶

三禮圖
禮記正義
七十卷

孔穎達撰

馬融禮記注、

禮記逸禮

這裡，其中有關大戴禮記的注釋共50條，但由於其文並不在今禮記經的範疇內，又有關蔡邕月
令章句的注釋問題較爲複雜，故而本篇將不具體贅述。那麼，在此對其餘之相關注釋將進行一一的考

察，具體如下：

1）皇侃禮記注
今文選注本記載皇侃相關注釋唯有一條，即賦癸·情·高唐賦：“玉曰：‘唯唯。’”注：“

禮記曰：‘父召無諾，先生召無諾，唯而起。’鄭玄曰：‘應唯恭於諾也。’皇侃曰：‘唯謂今之爾，

是也。’”

按：今禮記·曲禮上同於李所注禮文，鄭注作“應辭，唯恭於諾”，唐石經無此鄭注，校勘記
亦無相關記載。釋玄應一切經音義“唯然”下，載“禮記：父召無諾先生召無諾唯而起，鄭元曰：唯

者應敬之辭也，唯恭於諾也”6)，敦煌經部文獻合集“小學類佛經音義之屬”下，云“鄭玄曰：唯者，

應之敬辭也，唯恭於諾也。又借音弋水反，亦語辭也”，其注云“注文‘應之敬辭也’刻本‘之敬’二字

誤倒；今本禮記·曲禮上鄭注作‘應辭，唯恭於諾’，可參。又本條注文之末的‘也’字刻本無”7)。

6) 釋玄應，一切經音義，卷6，清海山仙館叢書本，p.13。

7)“唯然，弋誰反”，張涌泉，敦煌經部文獻合集，中華書局，2008，p.4874；注釋，p.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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另外，“皇侃曰：唯謂今之爾，是也”，此文只見於李善文選注，正義曰“父與先生呼召稱唯。

唯也。不得稱諾其稱諾則似寬緩驕慢。但今人稱諾猶古之稱。唯則其意急也。今之稱，猶古之稱諾。

其意緩也。是今古異也。”然而此注，北宋本、奎本等皆無，恐爲尤袤本所添。我們如今無法確保李善最

初注釋之原貌，一般認爲尤袤刻本文選與李善單注相較頻繁出現增注的情況，即如王立群先生所說或許

是尤袤所依據的李善注本“有大量的旁注附在善注之旁”8)，而其在刊刻時，將諸多他人之注一並收入其

中。由於釋文云“梁國子助敎皇侃撰禮記義䟽五十卷，又傳喪服義䟽並行於世”，皇侃之疏李善仍

就有查閱的可能性，因此我們不能排除此注出自李善本人，但今文選注本引皇侃注只有一條，而這裡鄭

注與皇注皆與注疏所載有異，且李善引禮記各家注有偏引鄭注的傾向，再有早期文選善本未曾記載

其注，因此筆者懷疑本條並非李善所注，而是後人所添加的注釋。目前由於文獻不足，結論只能停留於推

測的階段，但李善注之原貌似乎多與胡刻本、尤袤本大有差異，因此汪師韓將“皇侃禮記注”單獨視爲

李善引禮記相關單本文獻，恐誤。 

2）馬融禮記注

賦丁“畋獵上”下，注云：“鄭玄禮記注曰：‘田者，所以供祭祀庖廚之用。’王制曰：‘天

子諸侯無事則歲三田。’馬融曰：‘取獸曰畋。’”

奎本等注同，而唐抄本無此马注。如今我們所看到的文選注本上並不是在所有賦體分類之時其下

有注解，如紀行上、遊覽、宮殿等類就未有相關注釋，然而賦甲、賦丁·物色、賦癸·情類
下，奎本對其注，明確以“善曰”標明爲李善所注9)。

但如本條畋獵上之下所載、或賦丁“郊祀”類名下，奎章閣本等皆有記載相關之注10)，但並未

將其標爲李善注。而在賦丁·物色類之首篇風賦、賦癸·情類首篇高唐賦，李善並未對其注引舊

注，而畋獵上之子虛賦、郊祀之甘泉賦李善皆爲其加過舊注，即先引前人舊注，再後加“（臣）

善曰”爲正文補注。筆者懷疑在賦體分類名之下，奎章閣本並未添加“善曰”等辭，很可能是其出自郭

璞等前人之語。

在此推論下如果進一步考察此注，這裡所載的“鄭玄禮記注曰：田者，所以供祭祀庖廚之用”，今

本禮記未有相同、相似之鄭注。周易·豐卦·六四爻辭“悔亡田獲三品”，鄭玄注“獲而有益莫善三

品故曰悔亡。田獲三品，一曰乾豆二曰賓客，三曰充君之庖”11)。明陳言易疑云“遂如田獵而獲三品

之禽，以供乾豆、賔客、庖廚之用也”12)。筆者疑此注並非鄭玄禮注。

又其後“王制曰：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注，今禮記·王制云“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一

爲乾豆，二爲賓客，三爲充君之庖”，其鄭注曰“三田者，夏不田。蓋夏，時也。周禮‘春曰蒐，夏曰

苗，秋曰獮，冬曰狩’。乾豆，謂腊之以爲祭祀豆實也。庖，今之厨也”。高步瀛云“李注疑卽節此注，

而失其旨。當云祭祀賓客君庖也”13)。首先本條恐非李氏所注，其他文獻如尙書大傳鄭注作“禮志

8) 王立群，｢尤刻本文選增注研究—以吳都賦為例的一個考察｣，河南大學學報，2011.05，pp.1-30。

9) 賦甲，善曰“賦甲者，舊題甲乙，所以紀卷先後。今卷既改，故甲乙並除，存其首題，以明舊式”。物色，善曰

“四時所觀之物色而為之賦。又云：有物有文曰色。風雖無正色，然亦有聲。詩注云：風行水上曰漪。易曰：風行水

上，渙。渙然即有文章也”，蕭統，文選，卷13，中華書局，1977，p.1；賦癸·情，善曰“易曰：利貞者，性情

也。性者，本質也；情者，外染也。色之別名，事於最末（奎章閣本“事於最末”作“於是最末”），故居於癸”，蕭

統，文選，卷19，中華書局，1977，p.1。

10)其注文為“祭天曰郊，郊者言神交接也。祭地曰祀，祀者敬祭神明也。郊天正於南郊。郭外曰郊”。

11)王弼、韓康伯，周易正義(十三經注疏影印清嘉慶刊本)，卷6，中華書局，2009，p.142。

12)陳言，易疑，卷之下，明萬曆刻本，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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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說苑卷十九載之，又後漢書·五行志“飲食不享”之下，李賢注

“鄭玄曰：享，獻也。禮志曰：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又其列傳卷七十下引同注，作爲“禮
記·王制”之文。

對“馬融曰：取獸曰畋”一注（明州本作“取獸曰田”），敦煌經部文獻合集<周易釋文>“以漁”

下注馬云‘取獸曰佃，取魚曰漁”14)，黃奭輯馬融易傳載“釋文‘罟’猶‘网’也。取獸曰佃，取

魚曰漁”15)，又李道平周易集解纂疏·繫辭“作結繩而爲罟，以田以魚，蓋取諸離”下，注“馬氏云

‘取獸曰畋，取魚曰漁’”。釋文有“周易馬融傳十卷（七錄云九卷）”。根據考察，隋書、
舊唐書、新唐書皆無相關記載，然而針對馬融禮記注，隋志只見馬融注周官禮十二卷、儀禮義

疏見二卷、儀禮義疏六卷、喪服經傳一卷，卻未載馬融禮記注，根據官方記載，當時應未有馬融
禮記之單注本。因此李善也並非能夠看到當時已亡佚的馬融禮記相關注本。且我們知道馬融爲鄭玄之

師，隋志云：“漢末馬融，遂傳小戴之學。融又定月令一篇、明堂位一篇、樂記一篇，合四十九

篇”，釋文云“後漢馬融、盧植考諸家同異。附戴聖篇章去其繁重，及所叙略，而行於世。即今之禮
記是也。鄭玄亦依盧、馬之本而注焉”。

那麼綜合前面所述，我們可以從兩點分開進行考究：第一，鄭玄禮記注至馬融注並非李善注，根據

李善注引前人舊注的不統一、較零散的格式作爲依據，此馬融注或並非禮注，而出自馬融易注的可能

性較大。

第二，鄭玄禮記注至馬融注爲李善所注。那麼，第一，可將馬融注視爲禮記注，李善並非從單行

馬融注本所征引，應是从當時鄭注本或黄侃禮記義疏等其他注疏本所引之。第二，馬融注與前王制注
分開對待，將其視爲周易注，作“馬融周易注”。然而李善在注引周易時并非注引其易注。三，

此注多與李善注釋之形式慣例有異。因此可設想，馬融之前之王制文乃出自其他文獻。在尙書大傳鄭
玄注“禮志曰：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所謂的禮志，筆者認爲其中所載與王制注文，同出自

當時所傳之文獻。例如鄭玄有魯禮禘祫志，且禮記王制孔疏載“鄭禘祫志”之文。又孔疏引禮緯·

稽命徵等，疑或出自某史之禮部文獻，或出自禮緯等讖緯書。由於文獻不足，如今無法考察其具體

來源，但將此注視爲李氏所注，或將本條視爲他人所引之注，筆者皆傾向於這裡所注文並非出自禮記，
而是出自其他文獻，因此筆者疑馬國翰所輯作馬融禮記注，或汪師韓將馬融禮記注單獨列爲禮記之
群書目錄，恐有誤。

3）禮記明堂陰陽錄
禮記明堂陰陽錄，漢書·藝文志載“明堂陰陽三十三篇”，顏師古注“古明堂之遺事”，又有

“明堂陰陽說五篇”16)。隋書·經籍志載“漢初，河間獻王又得仲尼弟子及後學者所記一百三十一

篇獻之，又得明堂陰陽記三十三篇”17)，又其牛弘傳，牛弘曰“劉向別錄及馬宮、蔡邕等所見，

當時有古文明堂禮、王居明堂禮、明堂圖、明堂大圖、明堂陰陽、太山通義、魏文侯孝經

傳等，並說古明堂之事。其書皆亡，莫得而正。今明堂月令者，鄭玄云‘是呂不韋著，春秋十二紀之首

13)高步瀛，曹道衡·沈玉成 點校，文選李注義疏，中華書局，1985，p.1622。

14)張涌泉，敦煌經部文獻合集(群經類周易之屬)，中華書局，2008，p.1622；再有，敦煌遺書本周易經典釋文殘卷
(周易繫辭下)，第八“以渔”下，注“馬云取獸曰佃，取魚日漁”。

15)黃奭輯，漢學堂經解逸書考，第1冊，清道光黃氏刻民國二十三年江都朱長圻補刻本，p.23。

16)班固，顔師古注，漢書，卷30，中華書局，1962，p.1709。

17)魏徵、令狐德棻，前揭，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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章，禮家鈔合爲記’”18)。而，牛弘引明堂陰陽錄曰“明堂之制，周圜行水，左旋以象天，內有太室

以象紫宮”19)，王应麟云“唐會要引禮記明堂陰陽録，牛弘亦引明堂陰陽録，今禮記·月令於
别録中，屬明堂陰陽記，故謂之‘明堂月令’，説文引‘明堂月令’”20)。關於其書，今文選注
本存有一條，如下：

文選·詩丙·答賈長淵：“啟土雖難，改物承天。”注：“禮記明堂陰陽錄曰：‘王者承天統物

也。’”

奎本、尤袤本等同，集注本正文作“啟圡綏難，改物  天”，注文作“禮記明堂陰陽錄曰：王

者 天統物”。從集注本等諸本皆載此注，我們不妨將此作爲李善注來進行考察。據太平御覽卷五三

三“明堂”、又玉海注“牛弘傳引之”下皆載較全的“禮記明堂陰陽錄”部分文章，李注所載與其

同。又朱彝尊編經義考卷一四七禮記十載“明堂陰陽、明堂陰陽說”，云“按以上二書久亡。今

唯太平御覽載有一條文”。清惠棟周易述、錢大昕潛研堂文集等皆引其文21)。

總而言之，隋牛弘、李善注、唐會要、太平御覽皆引禮記明堂陰陽録文，但牛弘云其書已亡，

隋唐史志目錄亦未記此書，由於目前我們缺乏史料因此無從具體考察李善所注從何而來，或此注轉引自他

書，或我們也不能忽略其書還在民間流傳，李善有引其內容的可能。另外，集注本亦載之，又文選注
本分別注有“禮記·月令”與“禮記明堂陰陽録”，說明唐朝所注此者是將兩本單獨分開考慮，但正

如汪師韓並未將此書列入李善注引禮記之群書目錄當中，或許今所見禮記明堂陰陽錄文出自同一文獻

史料，後人皆引其逸文。

4）孔子三朝記
孔子三朝記，隋書·經籍志載“漢初，河間獻王又得仲尼弟子及後學者所記一百三十一篇獻之，

時亦無傳之者。又得明堂陰陽記三十三篇、孔子三朝記七篇”22)。今文選善注本載一條與其相關

之注，如下：

賦甲·東都賦：“捧手欲辭。”注：“孔子三朝記曰：‘孔子受業而有疑，捧手問之，不當避

席。’”

集注本不存東都賦注文；奎本、尤本等同。據三國志·蜀書載“宓曰：昔孔子三見哀公，言成七

卷，事蓋有不可嘿嘿也”，裴注云“劉向七略曰：孔子三見哀公，作三朝記七篇，今在大戴禮。臣

松之案：中經部有孔子三朝八卷，一卷目錄，餘者所謂七篇”23)。漢藝文志考證云“史記、漢書

、文選注所引謂之三朝記，爾雅疏張揖引禮三朝記，皆此書也”。王應麟注“七篇今考大戴禮

，千本、四代、虞戴德、誥志、小辨、用兵、少間”24)。而香草校書卷三六大戴禮記三“少閒”

下，注“文選·東都賦李注引大戴禮·孔子三朝記曰‘孔子受業而有疑，捧手問之，不當避席’。今

記無此文，或本在此而猶有脫與”，大戴禮記彙校集解亦引此文25)。且大戴禮記注補作“大戴禮·

18)魏徵、令狐德棻，前揭，卷49，p.1302。

19)魏徵、令狐德棻，前揭，卷49，p.1304。

20)王應麟，漢制考·漢藝文志考證，卷2，中華書局，2011，p.157。

21)惠棟，周易述(說卦傳)，卷20，中華書局，2007，p.372；錢大昕、陳文和，潛研堂文集(傳三)，卷39，鳳凰出版

社，2016，p.622。

22)魏徵、令狐德棻，前揭，卷32，p.925。

23)陳壽，裴松之注，三國志(蜀書)，卷28，中華書局，1982，p.974。

24)王應麟，前揭，卷4，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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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三朝記”，對此，筆者讚成清丁晏佚禮扶微之觀點，認同高步瀛所言之“本注所引，不在大戴
七篇中”26)。于鬯、汪照、方向東所記“大戴禮·孔子三朝記曰”或爲訛誤。丁晏云“李善所引今大

戴三朝七篇皆无之殆記之脫文歟”。

另外，後漢書補注“捧手”下作“孔子三朝記”且引此文，清洪頤煊撰集孔子三朝記，云“李

善文選·東都賦注引孔子三朝記曰‘孔子受業而有疑，捧手問之，不當避席’，是弟子職之譌，今

不錄”。弟子職，漢志“孝經”類載“弟子職一篇”27)，漢書藝文志注釋彙編載“應劭曰：管

仲所作，在管子書。沈欽韓漢書疏證：今爲管子第五十九篇，鄭曲禮注引之，蓋漢時單行也。説，

卽其師説。楊樹達漢書窺管明人朱長春云‘弟子職，韻格相協，便於兒童誦讀。子游示灑掃應對進退，

此略具格式矣’。莊述祖云‘弟子職是古家塾教弟子之法，記弟子事師之儀節，受業之次序，亦曲禮少

儀之支流余裔也’”28)。洪頤煊應是據弟子職“受業之紀，必由長始反坐復業，若有所疑捧手問之師

出皆起”而言29)。然而孔子三朝記在別錄、七略皆有記載，又與大戴禮記一同流傳較久，即使

隋唐官方文獻未有其書之記載，我們不能排除民間或有逸文流傳李善從中取之的可能。洪頤煊所說李注爲

“弟子職之譌”，這種結論或許較爲草率。從文選學的角度來看，李善的確爲文選正文添加過如今

我們未能看到的幾條珍貴的注釋，但他應不會爲正文注釋添加他認爲出處較含混的內容。另外，汪師韓在

文選理學權輿卷二下引“孔子三朝記”，注“西都賦注引”，當改爲“東都賦注引”30)。如果

將其視爲李善所注之禮記群書目錄的話，可將其書引入“雜史”下，而並非將本書歸入經部“禮記”
類。

此外，根據高步瀛、丁晏之說，將此注與大戴禮記分開考慮時，如夏小正、曾子，大戴禮記
多數篇章本原就單獨流傳，但李善注夏小正之內容，皆作“大戴禮記·夏小正”，是較清楚地標明出

其文獻出處，而此孔子三朝記前並無大戴禮記相關之辭，因此筆者懷疑本條與大戴禮記無關，那麼

這裡，實屬孔子三朝記一書之文，可作爲李善引禮相關文獻之一條。綜上所述，本條乃出自孔子三

朝記本書、或其他文獻所載孔子三朝記之文，換言之，李善當爲東都賦正文注引與其相關之孔子三

朝記一文。

5）阮諶三禮圖
阮諶，字士信，陳留尉氏人31)，隋書·經籍志載“三禮圖九卷，鄭玄及後漢侍中阮諶等”，其

它文獻有作阮諶“二禮圖”或“禮圖”，康有爲將其書列爲周官之“偽經”之一，舊唐書只載“三
禮圖十二卷，夏侯伏朗撰”，而無“阮諶”所著者。據後漢書李賢注、尚書、毛詩、禮記、左
傳等注疏以及初學記卷十六、御覽卷八二等皆引阮諶三禮圖之文，筆者認爲唐初存有其書，而李

善注應是出自其書，今文選善注本獨有一條相關注，如下：

序下·三月三日曲水詩序：“銜組樹羽之器。”善注：“阮諶三禮圖曰：‘筍虡，兩頭並爲龍以

銜組。’”諸本皆同，集注本此作“三禮啚”，“啚”，古同“圖”。據黃奭輯阮諶三禮圖“鎛鎛鍾

25)于鬯，香草校書，卷36，中華書局，2000，pp.1727-728；方向東，大戴禮記彙校集解，卷11，p.1154。

26)高步瀛，前揭，p.225。

27)惠棟，後漢書補注，卷9，清嘉慶九年馮集梧刻本，p.10；洪頤煊，孔子三朝記，清刻本，p.4。

28)陳國慶，漢書藝文志注釋彙編(六藝略)，中華書局，1983，p.85。

29)莊述祖，弟子職集解，清式訓堂叢書本，p.3；洪亮吉，弟子職箋釋，清光緒三年授經堂刻本，pp.9-10。

30)汪師韓，許逸民主編，清代文選學名著集成·文選理學權輿，卷2上，廣陵書社，2013，p.18。

31)熊方等，後漢書三國志補表三十種(三國志世系表)，中華書局，1984，p.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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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鍾之大者也。形如鍾而大耳，其在筍簴亦一名而已”其下，注“文選注引阮圖云: 筍簴两頭並爲

龍以辫组”32)，並未將李注歸入正文。清余蕭客古經解鉤沉卷八載此，言阮圖轉引自文選。孫詒

讓周禮正義卷八一“冬官”之下注之，孫氏云“不知與古合否”33)。可知，本條最早見於李注，後人

皆引自文選，從集注本亦見此注，不妨將此視爲阮諶三禮圖之文，即應將黃奭輯阮諶三禮圖注引此

文改爲正文。換言之，李善乃爲顏延之作品注引阮諶三禮圖文，由於今天阮諶此書未有流傳，李注尤爲

珍貴。

6）禮記·逸禮
爲了考察有关“禮記·逸禮”的注释，我們当從漢代文獻的相关記載進行論述。

漢書·藝文志曰：“禮古經五十六卷，經七十篇，記百三十一篇。”

漢書·藝文志曰：“漢興，魯高堂生傳士禮十七篇，禮古經者，出於魯淹中及孔氏，與十七

（學七十）篇文相似，多三十九篇。”

劉歆移書讓太常博士曰：“魯恭王壞孔子宅，得古文於壞壁之中，逸禮有三十九篇。”

儀禮原名“士禮”，按照漢書的記載，說明當時儀禮今文經有17篇，所謂的禮古經是出自

“孔壁”或“魯淹中”，而古文儀禮共56篇與今文儀禮相比之下多出39篇，則移書讓太常博士所言

“逸禮有三十九篇”，正是比起今儀禮從而多出的古儀禮篇章34)。

我們從清代至今學者的論述可知，逸禮乃儀禮之古經，即是禮古經，與漢書所載“記百三

十一篇”，即鄭玄六藝論所言“戴德傳記八十五篇”之“大戴禮”，又“戴聖傳記四十九篇”之

“禮記”，則與儀禮所區分開來的禮記有所不同。錢大昕漢書考異云“小戴記四十九篇，曲
禮、檀弓、雜記皆以簡策重多，分爲上下，實止四十六篇。合大戴之八十五篇，正協百三十一篇

之數”。可知，關於所謂的記與經的問題上，疑漢朝當時對禮經與禮記有過明確的區分，而如今

我們所見的文選注引禮記·逸禮之文，我們又要如何去解釋呢？又對逸禮之存亡問題，前人如吳澄

曰“三十九篇唐初猶存，諸儒曾不以爲意，遂至於亡，惜哉”。陳國慶云“因而今文家根本否定逸禮之
發現，説是古文家僞造的。這三十九篇逸禮，早已不傳，其亡佚於何年何代，今亦不能考證”35)。那

麼，李善到底是否參考過禮經即儀禮之古逸禮，而將其引入注文？對這些問題，我們目前只能通過

考察文選李善注本所記載的兩條“禮記·逸禮”注爲其得出結論。 

（1）三月三日曲水詩序注

序下·三月三日曲水詩序：“方握河沈璧，封山紀石，邁三五而不追，踐八九之遙跡。”注：“
禮記·逸禮曰：‘三皇禪云云，五帝禪亭亭。’”

集注本等皆同。據管子卷十六載“昔無懷氏封泰山禪云云，虙羲封泰山禪云云，神農封泰山禪云

云，炎帝封泰山禪云云，黄帝封泰山禪亭亭，顓頊封泰山禪云云，帝嚳封泰山禪云云，堯封泰山禪云云，

舜封泰山禪云云，禹封泰山禪㑹稽，湯封泰山禪云云，周成王封泰山禪社首”36)，史記·封禪書、漢
32)黃奭，前揭，阮諶三禮圖，p.6。

33)孫詒讓，周禮正義(冬官)，卷81，中華書局，2015，p.4084。

34)另外，如果王充論衡“宣帝時，河内女子壞老屋，又得佚禮一篇，合五十七”此言屬實，那麼宣帝時又得佚禮一
篇，禮古經歐共57篇。

35)陳國慶，前揭，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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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郊祀志引“管仲”之說與此文同，通典·禮簡寫而載之，其禪處皆同。此外，白虎通“封禪”

下，載“以三皇禪於繹繹之山，明己成功而去，有德者居之。繹繹者，無窮之義也”及“五帝禪於亭亭之

山。亭亭者，制度審諟，道德著明也”。又應劭撰風俗通義校注載“三皇禪於繹繹，明己功成而去，德

者居之，繹繹者，無所指斥也。五帝禪於亭亭，德不及於皇，亭亭名山，其身禪予聖人”37)。 

那麼禮記·禮器其疏云“昔有無懷氏封泰山禪云云，伏犧氏封泰山禪云云，神農、炎帝、黄帝、顓

頊、帝嚳、堯、舜、禹、湯、周成王皆封泰山，唯禹禪㑹稽，成王禪社首。其餘皆禪云云者，亦泰山旁小

山名也。但白虎通與史記禪處不同，未知孰是也”38)。清楊守敬對此云“管子·封禪篇，黃帝禪

亭亭。史記·封禪書從之。而白虎通三、風俗通二、書鈔九十一引禮統並書‘五帝禪亭亭’，

異”39)。舊唐書載“玄宗製紀太山銘”，其銘曰“古封太山，七十二君，或禪亭亭，或禪云云。其迹

不見，其名可聞，祗遹文祖，光昭舊勳”40)。就如上述所云，管子之說與白虎通、風俗通所載確實

有分歧，不知所謂“繹繹”與“云云”小山是否有關聯。 

按照以上文獻記載與注文可知，三皇五帝時期，聖王曾封禪“泰山”及其小山，如“云云”或“亭

亭”，管子文下，其注有“云云山在梁父東”又注有“亭亭山在牟陰”，注“山名在博縣，或云在鉅平

南十三里”。通志二十略載“黄帝禪亭亭”，其下注：“晉灼曰‘漢地理志，鉅平有亭亭山’

”41)。史記·皇帝本紀“禪梁父”下，瓚曰“古者聖王封泰山，禪亭亭或梁父，皆泰山下小山。除地

爲墠，祭於梁父”42)。又禮記·王制其疏，云“云云、、繹繹、梁甫並泰山旁小山名也”，貞觀

政要集載“云、亭佇謁”，戈注“黄帝禪亭亭，五帝禪云云，皆山名”43)。

那麼，我們再回到李善所注之禮記逸禮文，即“禮記·逸禮曰：三皇禪云云，五帝禪亭亭”。據

北堂書鈔卷九一載“三皇禪云云，五帝禪亭亭”，注“禮記·禮云”，梁書卷四十載許懋之言，

云”禮記云：三皇禪奕奕謂盛德也。五帝禪亭亭特立獨起於身也。三王禪梁甫，連延不絕，父沒子繼

也”。太平御覽卷五三六載“禮記·禮曰：三皇禪云云盛意也。五帝禪云云特立於身也”，孫馮翼

輯其入皇覽·逸禮，與太平御覽文同，注“題禮記·逸禮未審是否皇覽之文，今依類編與末”，

孫氏云“禮記二字似有訛舛，其語又與白虎通封禪巡狩篇近，似疑皇覽採諸班固苐諸書未題皇覽
難以臆定，是以錄後存考以俟識者”44)。又梁書·列傳校勘記云“錢大昕廿二史考異按禮記無此

段文字。‘禮記’當作‘禮說’。禮說者，禮緯也。下文云‘異乎禮說’，可證記爲說之譌矣”45)。 

綜上所述，管子之說以及白虎通、風俗通皆有與李善注相關之文，而李善在世之前的北堂書

鈔、梁書，或三國魏文帝時類書皇覽，它們皆將相關文辭視爲“禮記”或“禮記逸禮”。然而隋、

唐史志目錄皆記載宋均之禮緯注，可知當時還有流傳相關文獻，梁書所載“許懋”之語，其後許懋續

引管子之說，云“舊書如此，異乎‘禮說’，皆道聽所得，失其本文”。根據上述種種跡象，筆者懷

疑，就如“錢大昕”之說，其文乃出自禮緯，即李善所引乃“禮說”，而其他類書的話，據筆者考察唯

有北堂書鈔此作“禮記·禮”，其他引禮，皆作“皇覽逸禮”。不知是皇覽當初所載並非

36)劉績，管子補注，卷16，鳳凰出版社，2016，p.340。

37)其注曰“廣雅釋詁云：‘云云，遠也。’是云云有遠盛二義，亦卽白虎通無窮之謂也。則此之繹繹，或卽云云也”。

應劭，王利器校注，風俗通義校注，中華書局，2010，p.340。

38)鄭玄注，孔穎達正義，阮元校刻，禮記注疏，卷24，中華書局，2009，p.3119。

39)酈道元，楊守敬纂疏、熊會貞參疏，京都大學藏鈔本水經注疏，卷24，遼海出版社，2012，p.295。

40)劉昫等，舊唐書(志·禮儀)，卷23，中華書局，1975，p.904。

41)鄭樵，通志二十略(禮略)，中華書局，1995。

42)司馬遷，史記(皇帝本紀)，卷6，中華書局，1982，p.243。

43)鄭玄注，孔穎達正義，阮元校刻，前揭，卷11，p.2877；吴兢、謝保成集校，貞觀政要集校，卷9，中華書局，2003。

44)劉劭、王象，孫馮翼輯，皇覽，清嘉慶十三年潘陽孫氏刻逸子書本，p.2。

45)姚思廉等，梁書(列傳·校勘記)，卷40，中華書局，1973，p.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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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禮或禮記之逸禮，而其文原出自禮緯，後人傳抄時載爲逸禮？但是善注禮緯文共三條，皆

以“禮緯”明其出處。那麼，筆者懷疑，這裡李善所載之辭，是出自禮緯文，但並非出自禮緯本
書，而是李善通過查閱當時其它文獻所載，將其注入文選的可能性較大。 

（2）東都賦注

赋甲·東都賦：“省方巡狩，躬覽萬國之有無，考聲教之所被，散皇明以瀦幽。”善注：“禮
記·逸禮曰：‘王者以巡狩之禮，尊天重人也。巡狩者何？巡者，循也；狩，牧也。謂天子巡行守牧

也。’”

文選諸本皆同。據白虎通疏證“巡狩篇”載“王者所以巡狩者何？巡者，循也。狩者，牧也。爲

天下巡行守牧民也”，注“孟子·梁惠王巡狩者，巡所守也，公羊隱八年，注：巡猶循，狩猶守也。

循行守視之詞。疏以爲堯典文蓋書大傳也。書疏、禮疏引此並作‘狩者收也’，盧據通典改。初
學記引無‘下’字。盧云：案詩時邁正義云‘本巡守爲天，祭天所以告至也’，則此處不當有‘下’

字”。

太平御覽卷五三七，載“禮記·禮曰:王者必制廵狩之禮，何尊天重民也。所以五年一廵狩

何？五再閏，天道大備。所以至四嶽者，盛徳之山，四方之中能興云致雨也。巡狩者，何巡循也，狩牧

也，爲天循行牧民也”，禮記注疏校勘記云“守者收也。爲天子循行守土收民，注：閩監毛本同，浦鏜

云‘牧’誤‘收’。按浦鏜，是也。作‘牧’字與通典及初學記所引合。又孫志祖云‘李善注東都

賦引禮記逸禮曰：巡狩者，何巡者循也，狩牧也。謂天子巡行守牧也’亦作‘牧’之一證”。據孫詒

讓著籀廎遺著輯存云“白虎通校補輯補作‘王者所以巡狩者何’。‘狩’下‘者’字，元本、葛本、

何本並無，與李崇賢所引逸禮合。遺篇本亦無‘者’字”。清俞樾禮記鄭讀考云“喬樅謹案‘巡’與

‘沿’訓義相同、白虎通及風俗通並同”。據文選李注義疏曰“御覽·禮儀部十六引禮記逸禮

，…藝文類聚·禮部中未引‘巡狩者何’以下，餘同。御覽與本注引小異”46)。

這裡，我們再看孫馮翼之語，即皇覽序載皇覽“第其分篇，可見者則有逸禮及冢墓記二篇。

劉昭續漢祭祀志補注載：逸禮，春夏秋冬天子迎四節之樂，刊本誤以逸爲迎。證以蓺文類聚、北堂

書鈔歲時部，太平御覽禮儀部，引語相符竝題皇覽逸禮。知逸禮確爲篇名，但其禮似依呂覽月令

，淮南時則訓而成。類聚等祗稱逸禮不題皇覽或傳寫脫字，今故依次附於篇。若三皇禪云云，五

帝禪亭亭，巡狩之禮，尊天重民，巡循也，狩牧也，北堂書鈔·禮儀部、文選·東都賦注各稱禮
記·逸禮（太平御覽禮儀部同）‘禮記’二字，似有訛舛，其語又與白虎通封禪巡狩篇近似，疑皇
覽採諸班固，苐諸書未題皇覽，難以臆定。是以錄後存考以俟識者”。

從李注引“禮記·逸禮”兩條，發現管子之說以及白虎通、風俗通之文與其注文頗爲相似，李

善注文，如果判定爲禮緯，它是否出自管子、或其他文獻，由於史料不足無法做出考定。但，從孙馮

翼之語，以及第一條禮記·逸禮文可知，李善引禮記·逸禮並非出自禮記原書，而出自其他文獻的

可能性頗大。從“文選李善注本引論語及論語各家注考論”一文對論語注引逸論語一條可以得

出，其注“實轉引自說文解字”，又在注引“孟子”考，發現李善注引有今本孟子未有的幾條注

釋，其中有出自韓詩外傳、論衡·刺孟篇之孟子文。可能這些注釋，李善在世之時，孟子本亦無

此文，是以李善參考其他文獻從而取其文並注入文選。如今我們難以定奪李善注時真正所參考之本爲

46)高步瀛，前揭，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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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但就從李善注釋注釋論語、孟子等情況來推測的話，筆者認爲李善注引禮記·逸禮並非出自
禮記之單行本，以及禮記相關讖緯之書。但是李善將其文注爲“禮記·逸禮”，可知李善將其文收

入文選注本，是有意爲了保全文獻佚文。根據考察，雖然我們發現這裡或與皇覽逸禮有密切關係，從

李注作“禮記逸禮”正說明李善並非是通過皇覽類書引之，而是轉引了其他史料誤寫爲“禮記逸禮”

者。

綜上所述，第一，這裡所謂的逸禮，與上面所談到漢志所載儀禮之逸禮並無關係。第二，李

善所注逸禮並非禮記之逸禮。第三，李善所注之禮記·逸禮並非出自禮記之讖緯書。第四，此

注或原出自皇覽·逸禮，李善卻作“禮記逸禮”，證明李善並非參考類書而注引，而是轉引其他文獻誤

作“禮記逸禮”者。那麼汪師韓將禮記·逸禮列爲李善所參照的群書目錄，恐有誤。我們從這裡也能夠

發現，李善是有意盡可能地將佚文注入文選的。

3. 結論

禮記，是李善在注釋文選作品時多數注引的經典文獻之一。孔穎達等撰作禮記注疏云“禮是
鄭學”之說，楊天宇對此云“後世之禮學皆崇鄭學，或後世治禮學者，皆不可舍鄭學”。鄭玄皆注
周禮、儀禮、禮記，將三者首次“通爲三禮”，其後除了魏晉時期王學奪其位，三禮各朝皆崇

鄭氏。“鄭學”到了隋唐時期經學統一，隋朝立博，三禮仍崇鄭玄，唐五經正義之三禮崇鄭注，以

皇侃爲主、熊安生爲輔。即“就三禮學而言，至唐而鄭氏益成獨尊之勢”47)。因此李善自然在此文化

熏陶下，在注引禮記各家注上是以鄭玄注爲主，以其他各家注為輔。

而今文選李善注本記載經部禮記相關文獻及其各家注，主要有皇侃禮記注、馬融禮記注、
禮記明堂陰陽錄、孔子三朝記、阮諶三禮圖、禮記·逸禮等。通過本文考察得知，其中黃侃禮記

注恐非李善原注，馬融禮記注乃前人舊注的可能性較大，如果是李善所注亦並非出自其單行本。禮記

明堂陰陽錄相關的一條注釋，由於隋唐史志目錄未載此書，其注很少有可能是出自其原著，並且所引禮
記明堂陰陽錄文疑是出自其他文獻所載的佚文。孔子三朝記一注並非是經部“禮記”類 ，可將文
選理學權輿所載之重歸入“雜史”下，且本條疑出自其他文獻。阮諶三禮圖之注，最早即見於文選
李注，後人皆引之，疑此出自阮諶三禮圖原著。禮記·逸禮相關的兩條注釋，恐爲禮緯文，但並非

出自禮緯本書，而是李善轉引自其他文獻史料。

文選李善注頻繁引用五經，不僅說明文選作品本身與儒家思想有密切關系，又在一些作品與儒家

思想並無直接關系時，引經書即可彌補其未包涵的儒家思想之缺失，而這時仍舊征引經書使得其作品在儒

家思想的文化背景之下，提高了文本存在的價值與意義。從這個意義上來說的話，李善引經書次數之多，

讓我們窺見諸多古代文學作品本身是産生與經典文化的熏陶下，而且古代文人對經書的極度重視，進而可

以發現注釋者本人亦對經書的關注與用心。

47)楊天宇，鄭玄三禮注研究，天津人民出版社，2007，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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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①

중국의 탄소중립선언과
철강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최정석 (선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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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양회는 전년도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한 해 동안의 정부 추진 목표와 방향

을 발표하는 중요한 회의로 의의가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22년 3월 5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5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사업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고,

에너지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

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2021년처럼 연간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총 감축 목표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탄력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1).

이번 양회에서는 탄소중립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에너지의 저탄소

화 전환,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 전력공급 패키지 계획,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

소거 능력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정부의 안정 성장 기조 아래 금년부터의 탄소중립 목표 달

성 방안은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함께 명시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

석된다.

중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철강산업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동차, 가전, 건설 등 2차 산업에서 기초소재로서 활용되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과의 영향도 관계

와 규모의 경제로 시장규모가 다른 기타 제조업에 비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2).

* 선문대학교 외국어자율전공학부 부교수 (ayuwa@daum.net)
1) 김다인, ｢중국 양회를 통해 보는 세부정책 분석 ① 탄소중립｣, 코트라상하이무역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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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산업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조강생산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에

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조강생산량이 전년대비 5000만 톤 증가한 10억 5290톤으

로, 세계 조강생산량 18억 2914톤의 57.6%를 기록하면서 세계 철강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2000-2020년 중국과 세계의 조강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중국(만 톤) 세계(만 톤) 중국의 비중（%）

2000 12850 84760 15.2

2005 34936 112800 30.9

2010 63874 143343 44.6

2015 79880 161540 49.4

2016 80837 160630 50.3

2017 83170 172980 48.0

2018 92830 180840 51.3

2019 100130 184640 54.2

2020 105290 182914 57.6

출처: 세계철강협회 (Steel Statistical Yearbook)

중국 철강산업의 중요이슈는 과거 양적성장에 따른 조강생산량의 급증으로 산업구조재편과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3).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진핑(習近平)정부

는 2013년부터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산업구조조정을 최

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중국 철강산업을 포함한 세계 철강산업의 중요이슈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며, 제조과

정에 있어서의 에너지소모 및 환경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习

近平)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

환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더불어 2020년 12월 말, 중국 공

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부장인 샤오야칭(肖亚庆)은 2021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하에 진행될 저탄소 시책일환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2> 14.5 규획기간 철강산업 중점 추진사항

1 2025년 철강산업 탄소배출 감소 전환기 도달

2 2025년까지 탄소 배출, 에너지 소비 및 물 소비 각각 20%, 5%와 10% 이상 감소

3 2025년까지 전체 철강사들의 80% 이상 탄소배출 초저감 장치 업그레이드 완료

4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고로 노후시설 폐쇄와 신규시설 증설의 Swap 비중 최대 1.5:1로 확대

5 2025년까지 전기로 비중 20%까지 확대

6 대형 철강사들의 M&A를 통해 산업 집중도 향상. CR5(상위 5개사) 시장 점유율 40%, CR10 60%

출처: 박성봉·김경환, ｢탄소중립의 글로벌트렌드에 편승한 중국 철강산업｣, 하나금융투자 철강금속, 2021. 

이에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문건을 2005년 처음

2) 김동수, ｢중국의 철강산업｣,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17.
3) 최정석, ｢21세기 중국철강산업의 파급효과 변화추이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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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된 철강산업정책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 시진핑 주석이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한 2

020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주요 정책과 문건내용들의 추세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2. 중국의 탄소중립선언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하는 해이자, 시진핑 주석이 탄소중립의 목표를 설정한

첫 시기로서, 향후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

을 감소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 간 대응이 필요하고, 중국은 선진국보다 짧은 시간 안에 탄소피크에서 중립까지의 시간

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4).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단시간에 탄소 감축이 가능한 것은 결국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에

너지 소비 총량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중국내 탄소배출의 35.3%와 16.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 및

철강산업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5). 중국의 탄소배출은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3

0%가량 차지하는 최대배출국 이자 탄소 순수출국으로서, 그동안 경제성장 지속의 근간인 세계공장

으로서 제조업 기지 역할 때문이다.

<표3> 중국의 주요 산업별 탄소배출현황 (2019년 기준)     단위: 억 톤, %

배출량 비중

전력(석탄) 35.3 36

철강 16.7 17

시멘트 9.8 10

화학 4.9 5

알루미늄 3.9 4

제지 1.0 1

기타금속 1.0 1

기타 25.5 26

합계 98.1 100

출처 :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2021. 5).

심상형, ｢중국 철강산업 이슈와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21에서 인용.

또한 탄소중립의 목표가 제시된 후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을

구축하고,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산업 및 에너지 구조조정, 청정 저탄소 에너지체계 구축,

저탄소 첨단기술혁신시스템 구축,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시스템 구축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탄소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철강 생산량 감축뿐만 아니

라 원재료 처리와 철강 생산 과정에서 탄소발생 축소를 위한 기술개발과 재활용 자원의 사용 비중

4) ｢“碳中和”一周年：习近平23次公开明确强调碳中和｣, 中国电力网. 2021. 9. 25.
5) 심상형, ｢중국 철강산업 이슈와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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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에너지원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표4> 중국 정부의 2025, 2030, 2060년 탄소 이정표

기간 목표

2025

2020년 대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3.5% 감소

2020년 수준에서 GDP 단위당 CO2 배출량 18% 감소

비화석연료(non-fossil fuel) 에너지 소비량 20%

산림 보급률(forest coverage) 24.1%, 산림 재고(forest stock volume) 180억㎥

2030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크게 감소(Significantly reduce)

2005년 수준에서 GDP 단위당 CO2 배출량 65% 이상 감소

비화석연료(non-fossil fuel) 에너지 소비량 25% 비율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총 설치 용량 1200기가와트 이상

산림보급률 25%, 산림재고 190억 입방미터

CO2 배출량의 최대화 (피크달성) 및 안정화

2060
비화석 연료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

탄소 중립 도달

출처 : 중국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2021.10

이처럼 중국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중국경제 성장의 기반이었던 제조업에서 볼

때, 제2의 공급측개혁이 될 수도 있다6). 공급측개혁은 중국정부가 2015년 설비, 부채, 주택재고 등 3

대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마이너스형 정책으로, 주로 석탄, 철

강, 시멘트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 감축과 도태를 통해, 산업집중도를 향상시키기도 했지만,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물가의 상승을 촉발한 바 있다. 2021년 시작하는 탄소중립 역시 중국내 철강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급(생산량)을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 공급부족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

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 철강산업은 과거 중국경제 양적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에서 2021년 중국정부의 철강산업정책

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향후 질적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부

분은 과거 탄소배출을 중시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모습에서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철강생산량 감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3. 2020년 이전 발표된 주요 철강산업정책

2020년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이전 주요 철강산업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강산업발전정책(钢铁产业发展政策)을 들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5년 7월 20일 철강산

업발전정책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1994년 중국에서 자동차산업정책 발표 이후 두 번째로, 철강산업

에 있어서는 처음 발표된 산업정책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7).

6) 박성봉·김경환, ｢탄소중립의 글로벌트렌드에 편승한 중국 철강산업｣, 하나금융투자 철강금속, 2021.
7) ｢钢铁产业发展政策(全文)｣, 中国政府网.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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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철강산업조정 및 진흥계획세칙(钢铁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을 들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9년 3월 20일 “철강산업조정 및 진흥계획세칙”을 정식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5년에 나온 “철강

산업발전정책” 이후 재차 발표된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문건으로, 철강산업 진흥의 기본

원칙, 목표, 12가지 구체적인 정책조치 등을 제시하였다8).

셋째, 철강 12․5 발전계획(钢铁工业“十二五”发展规划)을 들 수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2011

년 10월 20일 발표하였는데, 이는 12․5 기간 구조조정을 통한 양적 성장 억제 및 질적 제고 가속

화를 철강산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질적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내 성별 수요공급에 대한 불균형

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철강설비를 폐쇄하고 인수합병을 추진하

는 계획을 수립하였다9).

넷째,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7개 규제안(钢铁行业召开贯彻落实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

盾的指导意见会议)을 들 수 있다. 2013년 11월 20일 중국정부의 공업정보화부와 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 생산되고 있는 조강생산량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중국 내 철강기

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동, 하북 등 6개 중점 지역의 구조조정을 중점으로 철강생산의 과잉 모순을

해결하기로 강조하였다10).

다섯째, 탕산지역 철강회사의 구조조정 안(唐山提出确保产能压减后职工不失业)을 들 수 있다. 이

는 2017년까지 허베이 성 내 조강 생산량을 총 600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탕산(唐山)시에 있는 10여

개의 낙후된 중소형 철강기업에 대한 인수통합 방안을 2014년 내로 마무리 하겠다는 구조 조정안으

로, 중국의 최다 철강업체가 군집해있는 허베이 성, 특히 탕산 시의 철강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 구

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소형철강사들의 인수합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11).

여섯째, 철강산업의 생산설비과잉 해결과 경영난 해소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钢铁行业化解过剩产

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을 들 수 있다. 중국 국무원에서 2016년 2월 4일 공급측개혁의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대해 발표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철강기업의 조강 생산설비를 약 1-1.5억 톤을

감축하고, 중소형 철강기업들을 인수합병을 추진할 방침으로, 중국 철강산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12).

마지막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고도화 규획(2016—2020)(钢铁工业调整升级规划)(2016—20

20)을 들 수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2016년 10월 28일 발표하였는데, 이는 철강산업 구조개혁

의 핵심 단계(2016-2020)로서, 철강산업 조정 및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 철강산업

의 변혁과 고도화를 실현하고 세계 철강강국과 제조강국을 건설하는데 의의가 있다13).

4. 2020년 이후 발표된 주요 철강산업정책

8) ｢钢铁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全文)｣, 中国政府网. 2009.03.020.
9) ｢钢铁工业“十二五”发展规划(全文)｣, 中国政府网. 2011.10.20.
10) ｢钢铁行业召开贯彻落实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会议(全文)｣,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

委员会, 2013.11.20.
11) ｢唐山提出确保产能压减后职工不失业(全文)｣, 中国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2014.04.12.
12) ｢国务院关于钢铁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全文)｣, 中国国务院, 2016.02.04.
13) ｢钢铁工业调整升级规划(2016—2020)(全文)｣, 中国政府网.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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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이후 주요 철강산업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 철강원료(再生钢铁原料)에 대한 국가표준 통과 및 승인을 들 수 있다.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에서 2020년 12월 14일에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

고, 중국 정부의 국가표준으로 인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중국 내 철강시장 상황 및 사용 요구사항

을 충족하고 고품질 재활용 철강 원료수입의 촉진을 통해, 중국 국내 재활용 철강 원료 및 철광석

응용 프로그램의 비용 압력을 완화하는데 의의가 있다14).

둘째, 지방정부의 낙후된 철강생산설비 퇴출(地方政府加快退出落后钢铁产能)을 들 수 있다. 2020

년 이후 중국 지방정부에서 철강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낙후된 철강생산설비를 순차적으로 퇴출

하기 위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7월 13일, 허베이성(河北省)은 철강산업 체인 클러스

터 개발을 위한 3개년 실행 계획을 발표하여, 그 중 2020년 말까지 1,000입방 미터 미만의 모든 고

로(주물 선철 및 특수강 기업 제외)와 100톤 미만의 변환기는 업그레이드 혹은 철수할 것을 권고하

였다15).

셋째, 철강산업의 설비교체를 위한 추진방안(钢铁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을 들 수 있다. 중국 공업

정보화부에서 2021년 4월 17일 발표하여,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였는데, 이는 철강산업의 과잉생

산능력을 해소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16).

넷째, 탕산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대기질 보장 시행 방안(唐山市2022年北京冬奥会和冬残奥会

空气质量保障实施方案)을 들 수 있다. 중국 탕산시 대기오염방지사무실(唐山市大气污染防治工作领导

小组办公室)은 2021년 8월 10일, 2022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중국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탕산시의 철강 공장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발표

하였다17).

다섯째, 2060년 탄소중립선언 (2060年实现碳中和)을 들 수 있다.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2020년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

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

하였다18).

여섯째, 산업그린화 발전 14.5(2021-2025년) 규획(十四五”工业绿色发展规划)을 들 수 있다. 2021년

12월 3일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산업그린화 발전 14.5(2021-2025년) 계획(十四五工业绿色发展规划) 을

발표해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목표와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 방

안을 제시하였다19).

2020년 이전과 이후 발표된 철강산업정책을 종합해보면, 이처럼 중국정부와 성 정부에서 반포되

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양적확장을 포함한 거시적인 구조조

정 안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철강기업의 인수합병 및 생산관리 구조조정, 더 나아가 친환경 산업으

로의 전환 등 질적 확장을 포함한 미시적인 구조조정 안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

속적으로 중국 철강 산업문제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생산과잉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중국정부 및

성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과 세칙을 반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4) ｢再生钢铁原料(全文)｣, 新华社, 2020.11.29.
15) 최설화·문경원, ｢중국 철강 감산 정책 팩트 체크와 한국 철강업종 시사점｣, .MERITZ Strategy Daily, 2021.
16) ｢钢铁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全文)｣, 中国政府网. 2021.04.17.
17) ｢唐山市2022年北京冬奥会和冬残奥会空气质量保障实施方案｣, 唐山市政府, 2021.08.10
18) ｢“碳中和”一周年：习近平23次公开明确强调碳中和｣, 中国电力网. 2021.09.025.
19) 조민, ｢중국, 산업 그린화 14.5 규획 발표｣,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해외시장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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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하는 해이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첫

해로서, 향후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G2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주도산업이다. 다만 중국 철강산업은 과거 질적

성장이 아닌 양적성장으로 조강생산량 증가 및 환경오염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중

국정부는 2005년 철강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철강산업발전정책을 반포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정책 및 문건들을 발표

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체제 특성상, 철강산업 관련 정책과 문건들은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

정에 많은 영향을 주어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2020년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

을 기점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 및 철강산업은 모든 정책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202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어 주요 철강산업정책을 문헌을 토대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2020년 이전의 철강산업정책의 주요흐름을 살펴보면, 중국 철강산업은 1996년 세계 조강생

산량 1위를 차지한 이후, 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기술수준은 국제 선진수준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의 중점은 기술업그레이드와 구조조정에 둘 것을 강조

하며 산업정책과 문건들을 반포하였다. 다만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한계에 봉

착하는 모습들을 보여 2015년 기존 수요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이 아닌 공급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인 공

급측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2020년 이후 발표된 철강산업정책 및 문건들을 보면, 지속적인 지방정부의 생산량 억제

및 노후된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친환경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과거 중국정부가 제기한 철

강산업의 구조조정 외에도 최근에는 스마트 철강 및 철강생산의 탄소배출감소 등 친환경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노후 생산시설 폐쇄 및 업그레이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철강산업정책의 변화는 향후 한국 철강산업 및 세계철강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기

악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내수확대 및 중장기 정책 실시 등을 통해 빠르게 회복

중이다. 또한 2020년 시진핑 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은 중국 경제와 산업 그리고 정치와 안보 측면에

서 매우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중장기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철강산업은 과거 중국경제 양적성

장을 대표하는 산업에서 2021년 중국정부의 철강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향후 질적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과거 탄소배출을 중시하지 않으며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모습에서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철강생산량 감축을 통해 친환경적인 부분에

서부터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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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碳中和宣言应对方案与钢铁产业政策变化研究

崔正锡 (鲜文大学)

1. 序论

每年3月在中国召开的两次会议，作为回顾上一年政府运行情况、公布政府全年工作目标和方向的重

要会议，意义重大。 2022年3月5日，国务院总理李克强在十叁届全国人大五次会议上作政府工作报告，

有序推进我国碳峰值中和项目，推进能源低碳转型。再次强调成立。作为对此的行动计划，不再像2021年

那样提出年度能耗削减目标，而是根据“十四五”期间的总减排目标和实际情况，灵活地进行减排。

在这两个会议中，他们提到碳中和项目将依次推进，并具体提出了节能转换、大型风能/太阳能发电

项目建设、供电一揽子计划、提高电网消纳能力等。可再生能源发电。这被分析为在中国政府稳定增长的

立场下，从今年开始明确稳定的基础设施投资以实现碳中和目标，为整体能源转型奠定了基础。

中国实现碳中和最受关注的行业之一是钢铁行业，钢铁行业在各国作为汽车、家电、建筑等第二产业

的基础材料。与其他制造业相比，中国经济的特点是市场规模非常大。

中国钢铁行业自2000年以来一直位居世界粗钢产量之首，2020年尽管受到 COVID-19的影响，中国粗

钢产量仍比上年增加5000万吨，达到 10,5290吨，增幅为57.6% 18,2914吨，表明它在全球钢铁行业中发

挥着非常重要的作用。

中国钢铁行业的一个重要问题是，过去因数量增长而导致粗钢产量快速增长，正在推动产业结构调整

和经济增长方式转变。为解决这些问题，2013年以来，习近平政府以中国经济可持续增长为目标，将转变

经济增长方式和产业结构调整作为首要任务。

近期，包括中国钢铁行业在内的全球钢铁行业的一个重要问题是供需平衡，正在努力改善制造过程中

的能源消耗和环境污染。在 2020 年 9月 22日的第 75 届联合国大会上，中国国家主席习近平强调了到 

2030年减少碳排放的目标，并宣布到 2060 年实现碳中和。此外，2020年12月末，中国工业和信息化部部

长肖亚庆表示，2021年中国粗钢产量将作为低碳政策的一部分进行减产。 “十四五”规划（2021-202

5），强调要减少.

因此，影响中国钢铁行业发展趋势的中国钢铁行业相关政策和文件，从2005年首次颁布的钢铁行业政

策开始，到现在，都是以2020年中国国家主席习近平提出碳减排目标。我们将在以后通过对重大政策和文

件的趋势分析，寻找对策。

2. 中国的碳中和宣言

2021年是中国“十四五”规划的开局之年，也是习近平主席首次设定碳中和目标。 在 2020年 9月 2

2日的第 75 届联合国大会上，中国国家主席习近平强调了到 2030 年减少碳排放的目标，并宣布到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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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实现碳中和。 同时，多边应对气候变化是必要的，中国强调将在比发达国家更短的时间内实现从碳峰

值到中和的时间。

在这种情况下，最短的减碳方法是控制排放大量碳的行业的能源消耗总量。占中国碳排放量35.3%和1

6.7%的电力行业和钢铁行业自然会受到关注。中国的碳排放量约占全球碳排放量的30%，作为最大的碳排

放国和净出口国，正是因为它作为制造基地和全球工厂的作用是持续经济增长的基础。

此外，由于是碳中和目标提出后的第一个时期，相关制度和法律首先确立，短期内不易实现的产业和

能源结构调整，清洁的低碳能源体系、低碳高技术创新体系、碳信用交易 逐步推进市场体系建设。 此

外，从长远来看，中国不仅要直接减碳，还要通过技术开发减少塬材料加工和钢铁生产过程中的碳排放，

增加再生资源的利用，重点扩大新能源和可再生能源作为能源的使用预计将匹配.

因此，中国政府提出的新的碳中和目标可能是制造业的第二次供给侧改革，这是中国经济增长的基

础. 供给侧改革是中国政府2015年实施的一项消极政策，旨在解决设备、债务和住房库存叁大过剩问题。

虽然通过减产、淘汰等方式提高了产业集中度，主要集中在煤炭、钢铁、水泥等行业，但也引发了包括塬

材料价格在内的生产者价格上涨。 从2021年开始碳中和，如果中国的钢铁需求保持不变，供应（生产）

突然大幅减少，可能会出现因供应短缺而导致价格大幅上涨的问题, 中国政府似乎需要不断思考。

由于2021年中国政府的钢铁产业政策从过去代表中国经济数量增长的行业发生范式转变，未来中国钢

铁行业是否会成为代表数量增长的行业还有待观察。可以肯定的是，它并不关注过去的碳排放和在拉动中

国经济增长方面，未来判断，通过减产，变化将首先来自于环保部分。

3. 2020年前公布的钢铁行业政策

从习近平主席宣布2020年碳中和开始，历届钢铁产业重大政策如下。

一是钢铁产业发展政策。 2005年7月20日，中国国务院颁布了钢铁产业发展政策，这是我国自1994年

公布汽车产业政策以来公布的第二个产业政策，作为钢铁行业的第一个产业政策，意义重大。

二是钢铁产业调整和提升规划有细则。 2009年3月20日，中国国务院正式公布了钢铁工业调整和促

进方案，这是继钢铁工业发展政策发布后重新发布的关于中国钢铁工业发展政策的文件。 2005. 提出

了促进的基本塬则、目标和12项具体政策措施。

第叁，钢铁12.5发展计划。 2011年10月20日，工信部公布了12/5期间钢铁行业通过结构调整抑制数

量增长、加快质量提升的主要目标，制定了淘汰落后钢材的计划。设施和进行并购以解决钢铁行业的不平

衡和进一步的供过于求。

四是钢铁行业结构调整提出七项监管建议。 2013年11月20日，工业和信息化部、中国政府发展和改

革委员会宣布，将解决我国钢铁行业粗钢生产过剩问题，重点解决钢铁生产过剩矛盾。以区域结构调整为

重点。

五是拟对唐山钢铁企业进行重组。这是一项重组计划，旨在到2017年河北省粗钢总产量减少6000万

吨，到2014年完成对唐山10家欠发达中小型钢铁企业的并购计划。公司正在对河北省的钢铁企业进行并购

重组，特别是唐山，这里的钢铁企业数量最多。

六是听取解决钢铁行业产能过剩和管理困难的意见。 2016 年 2 月 4 日，中国国务院宣布将钢铁行

业纳入供给侧改革，2016 年至 2020 年，钢铁企业粗钢产能减少约 1-1.5 亿吨，中小大型钢铁企业被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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购，随着并购计划的推进，预计中国钢铁行业供给侧结构性改革将全面展开。

最后是钢铁产业结构调整和产业升级规划（2016-2020）（2016-2020）。 2016年10月28日，中国工

业和信息化部公布，钢铁行业结构性改革关键阶段（2016-2020年），制定并实施钢铁产业调整升级规

划，实现钢铁产业转型升级。钢铁工业，对建设世界钢铁强国和制造强国意义重大。

4. 2020年后公布的钢铁行业政策

从习近平主席宣布2020年碳中和开始，钢铁行业的主要政策如下。

一是再生钢铁塬料（再生钢铁塬料）国家标准的通过和批准。本标准于2020年12月14日由国家标准管

理委员会（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公布，自2021年1月1日起实施，并已被中国政府认定为国家标准。满

足我国钢材市场形势和使用需求，促进优质再生钢塬料进口，对缓解国内再生钢塬料和铁矿石应用的成本

压力具有重要意义。

二是淘汰地方政府落后的钢铁生产设施。 2020年后，中国地方政府继续实施逐步淘汰落后钢铁生产

设施的政策，以促进钢铁行业的质量发展。 7月13日，河北省公布了钢铁产业链集群发展叁年行动计划，

其中，到2020年底，所有1000立方米以下高炉（不包括生铁和特钢企业）和100吨以下的转换器建议升级

或退出。

叁是钢铁行业设备更新换代的推进计划。工业和信息化部于2021年4月17日公布，6月1日起正式实

施，对化解钢铁行业过剩产能、促进行业高质量发展提高效益具有重要意义。

四是唐山市2022年北京冬奥会空气质量保障实施方案。 2022年2月北京冬奥会开幕前，唐山市大气污

染防治工作领导小组办公室正在等待中国最大钢铁生产基地唐山的一家钢铁厂. 为有效管理和监督污染物

排放而公布。

第五，可以提到2060年碳中和宣言（2060年实现碳中和）。 2020年9月22日（当地时间）在纽约联合

国总部举行的第75届联合国大会首次在国际会议上，中国国家主席习近平强调了到2030年减少碳排放的目

标，并宣布碳中和。

第六、工业绿色发展14.5（2021-2025）规划2021年12月3日，中国工业和信息化部公布了工业绿色

发展14.5（2021-2025）规划（第五十四工业绿色发展规划），旨在减少碳和污染物排放， 建议低碳转

型计划。

结合 2020 年前后公布的钢铁产业政策，中国和各省政府已经颁布的钢铁产业结构调整在宏观结构调

整中变得更加具体，包括量化扩张，随着时间的推移逐渐显现。正在向微观重组计划转变，包括并购等质

的扩张，生产管理的重组，以及向生态友好型产业的转变。 此外，我们发现，中国和各省政府正在以强

烈的意愿出台政策和法规，以应对产能过剩和结构调整，而这些问题在中国钢铁行业的问题并没有得到持

续解决。

5. 结论

2021年是中国“十四五”开局之年，也是中国国家主席习近平宣布实现碳中和的开局之年，是中国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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铁工业未来发展的一个非常重要的起点。中国钢铁行业是一个主导产业，对经济增长做出了巨大贡献，成

为G2国家。然而，过去我国钢铁行业因数量增长而不是质量增长而经历了粗钢产量增加、环境污染等恶性

循环，为此对钢铁行业进行了重组，出台政策和文件，不断提高质量。由于中国政府体制的性质，与钢铁

行业相关的政策和文件正在经历一个渐进的变化过程，对中国钢铁行业的结构调整产生了重大影响。尤其

是从习近平主席宣布2020年碳中和开始，碳排放量大的煤炭和钢铁行业受到了各项政策的关注。

首先，从2020年前钢铁产业政策的主流来看，中国钢铁工业自1996年位居世界粗钢产量第一以来，数

量持续快速增长，但技术水平与国际先进水平有质的差距层面因此，出台了产业政策和文件，强调未来发

展的重点应该放在技术升级和结构调整上。然而，他们试图改变长期存在的问题，但他们已经到了极限，

所以似乎在2015年实施了供给侧改革，即供给侧结构调整，而不是现有的需求侧结构结构调整。

其次，从2020年以后公布的钢铁产业政策和文件来看，实施的重点是地方政府持续抑制生产、落后生

产设施升级改造、生态友好。除了中国政府过去提出的钢铁行业结构调整外，近期国内外都将重点放在了

智能钢铁和钢铁生产减碳等生态友好型钢铁行业的发展上。此外，为了通过生产钢铁产品的高附加值产品

来提高国际竞争力，各地方政府正在推动关闭和升级落后生产设施的政策。

综上所述，未来中国钢铁产业政策的变化对韩国钢铁产业乃至全球钢铁产业的发展都将发挥重要作

用，因此有必要关注这一变化。尽管自 2020 年以来由于 COVID-19 导致全球经济出现前所未有的衰退，

但中国政府正在通过扩大内需和实施中长期政策迅速复苏。此外，习近平主席宣布的2020年碳中和被认为

是对中国经济、产业、政治和安全的一个非常积极主动的中长期战略。由于2021年中国政府钢铁产业政策

的范式转变，中国钢铁行业是否会从过去代表中国经济数量增长的行业转变为未来代表质量增长的行业，

还有待观察。从带动经济增长的角度来看，变化将首先来自于钢铁减产的环保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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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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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 간 원활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 중산층의 증가, 통신기술의 혁신, 비자수속

의 간편화와 신흥경제국들의 도시화 발전에 따라 관광산업은 한 나라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의 기둥 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에 대한 관광산업의

기여도가 무려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 평균 GDP의 4%에 차지한다고 밝혔다1). 중국은 자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가계당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관광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12년부터 국

제관광객의 최대 공급국가가 되었다2). 2019년 중국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11.05%에 달하며 아웃

바운드 관광객은 1.55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3). 그중 방한 중국인 수는 약 602만

명을 웃돌며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쇼핑이외의 관광 콘텐츠 부족으

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은 2017년 평균 8일에서 2019년 7일로, 지출금액은 2016년 2,059

* 제1저자. 고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중국학전공 조교수 (chennan@kosin.ac.kr)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중국학과 조교수 (sjkim79@dau.ac.kr)
1) UNWTO, 2021,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ourism and the Impact of COVID-19, Madrid, DOI:10.18111/97
89284423200.

2) UNWTO, 2018, World tourism barometer and statistical. Retrived from https://www.eunwto.org/doi/pdf/10.181
11/wtobarometereng 2019.17.1.1.

3) 中国文化和旅游部, 2020, ｢2019年文化和旅游发展统计公报｣, 2020.06.20., https://www.mct.gov.cn/whzx/ggtz/20200
6/t20200620_8727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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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서 2019년 1,632달러로, 단체여행의 만족도는 2017년 97.5점에서 2019년 87.9점으로 점차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4).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관광·항공·외식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

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보건환경의 악화는 우회적으로 헬스와 웰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상승시켰고,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도 더욱 높아져 레저스포츠의 전성시대가 앞당겨졌

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체 활동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워라밸(일

과 삶의 균형)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등산·골프·서핑 등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다5). 중

국에서도 최근 기능성 스포츠 웨어와 운동화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하이킹, 헬스를 비

롯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6). 특히, 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중국 스포츠산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점

차 확대될 것으로 여겨져 중국 국·내외 레저 스포츠 관광객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육성하고자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그 중 수도권을 도시위락형 마리나 관광거점으로, 동남권을 친수

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제주권을 체험과 힐링이 있는 다이빙 포인트를 육성

할 계획이다7).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인 방한 여행 목적 가

운데 레저·스포츠의 참여 비중은 1.17%에서 4.96%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8). 한편, 해양

레저 체험의 아웃바운드 목적지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을 찾아 레저 관광

을 즐기는 중국 관광객은 20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이로 보

건대, 중국인들의 해양레저처럼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

라서 본 연구는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을 육성하려는 각 권역을 중심으로 그 경쟁력을 분석하고, 향

후 중국인 관광객의 헬스와 웰빙에 대한 새로운 니즈와 소비성향에 맞춰 해양레저 관련 상품을 개

발하는 등 권역별 중국인 해양 레저관광 유치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로써 그 의의를 삼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인 서론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밝히고, 제2장은 중국

레저스포츠 시장의 규모 및 관련 산업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은 한국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의 경쟁력을 분석하며 제4장은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징과 지역 통합형 해양 레저관광 패키지 모

델(설계)을 다루며, 제5장 결론에서는 중국인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국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여행 만족도 심층 분석, 2020.01.15., https://datalab.visitkorea.
or.kr/site/portal/ex/bbs/

5) 조선비즈, 2020, 조선비즈, 팬데믹이 앞당긴 레포츠 전성시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2020.07.29. 통권 358호.
6) 김영석, 2020, 중국 스포츠산업, 타깃과 마케팅의 세분화 필요, Kotra https://dream.kotra.or.kr/kotranews/
7) 해양수산부, 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경제활력대책회의 19-16-3, 2019.05.15, https://www.mof.go.kr/artic
le pp.9-11

8)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 중국인 관광객 방한 여행 동향: 주요참여활동 2016-2019, 한국관광공사, https://datalab.
visitkorea.or.kr/datalab/portal/tma/

9) Li, 2016, Chinese outbound tourism 2.0. Oakville: Apple Academic Press, Inc.,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21, Number of direct foreign tourist arrivals from China to Bali, Indonesia 2009-2020, 2021.04.10. https://w
ww.statista.com/statistics/97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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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레저스포츠 산업 현황

2010년 중국은 헬스시장, 스포츠 경기와 공연 시장, 스포츠 중개 시장, 스포츠 용품 산업, 스포츠

서비스 무역과 스포츠관련 업종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스포츠 산업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10).

또한, 헬스관련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공급격차를 해소하고 헬스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11-202

5년까지 매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계획(全民健身计划)｣을 발표해왔다(中国国务院, 2021). 이러한 중

국 당국의 정책으로 중국의 스포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 스포츠 참여인구가 4.35억 명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11). 2019년 중국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약 4,641억 달러로 2018년보다 11.6%로

증가하였고, 그 중 스포츠 서비스업은 전체 스포츠 산업의 67.7%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2). 2014-

2020년까지 1인당 헬스 소비지출은 926위안에서 1,330.4위안으로 6년 동안 43.7% 증가하였고, 스포

츠 제품 소비는 2020년에 들어 2014년보다 25.3%로 하락하였으나, 참여형과 관람형 스포츠 소비는

각각 13.7%, 2.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레저·헬스 스포츠 산업14)은 2019년 약 1796억 위안 규모로

전체 스포츠 산업에서 6%를 점유한다15)(<그림1> 참조). 향후 2025년에는 스포츠 참여 인구의 증가

로 중국의 레저스포츠 산업 규모가 약 5,5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레저스포츠 분야의 소

비가 전체 스포츠 소비의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6). 중국은 최근 레저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

의 융합을 통해 스포츠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체험형 관광17)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18). 201

9년 이후 수상스포츠를 비롯한 해양레저스포츠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상품으로 급부상했다. 중국해

양경제통계보고에 따르면 해양관광업19)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마다 평균 11%씩 증가하고 있

다20)(<그림2> 참조).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크루즈

운항이 중지되어 해양관광업의 규모 증가율이 전년 대비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中国国务院, 2010,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体育产业的指导意见｣, 国办发〔2010〕22号, http://www.gov.cn/go
ngbao/content/2010/content_1565482.htm

11) 中国国务院, 2021, ｢国务院关于印发全民健身计划(2021—2025年)的通知｣, 2021.08.03.,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21-08/03/content_5629218.htm

12) 国家统计局和国家体育总局, 2020, ｢2019全国体育产业总规模与增加值数据公告｣, 2021.12.31., http://www.stats.go
v.cn/tjsj/zxfb/202012/t20201231_1811943.html

13) 国家国民体质监测中心, 2021, ｢2020年全民健身活动状况调查公报｣, 2021.12.30., https://www.ciss.cn/tzgg/info/202
1/32029.html

14) 레저 스포츠산업은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과 이러한 활동과 연관된 상품, 서비스와 경영활동의 총
체이며, 헬스 레크레이션 산업, 스포츠경기 공연업, 레저스포츠 서비스업, 관광스포츠업, 레저스포츠제조업 등 관
련 산업을 포함한다(马惠娣, 2008; 邹本旭, 2010 p.8).

15) 国家统计局和国家体育总局, 2020, ｢2019全国体育产业总规模与增加值数据公告｣, 2021.12.31., http://www.stats.go
v.cn/tjsj/zxfb/202012/t20201231_1811943.html

16) 李相如, 2020, ｢我国休闲体育的时代特点与发展趋势｣, 中国体育报 07版, 2020.10.12.
17) 체험형 스포츠 관광은 주로 겨울철 스포츠(스키), 수상스포츠, 산지야외스포츠, 골프, 전통스포츠로 구성되어 있
다. (凌平 等, 2015, pp.97-106).

18) 齐飞, 2018, 2018, ｢城市居民体育休闲的发展现状与趋势｣, 出自宋瑞 等｢2017～2018年中国休闲发展报告｣, 社会科学

文 献出版社; 李相如, 2020, ｢我国休闲体育的时代特点与发展趋势｣, 中国体育报 07版, 2020.10.12.
19) 해양관광업은 해양관광유람, 레이크레이션, 바캉스·숙박과 레저스포츠를 포함한다.
20) 自然资源部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 ｢2015-2020 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中国海洋信息网, http://www.nmdis.org.c
n/hygb/zghyjjtj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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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5-2020 레저·헬스 스포츠 산업의 규모 및 증가율 변화추이

  

출처: 全国体育产业总规模和增加值数据公告(2015-2020)

<그림2> 2015-2020 중국 해양관광업 규모 및 증가율 변화추이

출처: 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2015-2020

한편, 코로나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강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

었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레저스포츠에 참여하게 되었다. 중국 스포츠여행 소비 빅데이터

보고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레저스포츠관광 가운데 참여형 62.8%, 관람형 37.2%로

나타나 관람형보다 참여형 레저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에 2019년 하이난다

오(海南岛), 장강삼각주 및 환발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스포츠관광 욕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환발해 지역에 위치한 칭다오시(青岛市)는 세일링체험, 일몰관람, 바다낚시, 올림픽 성화관람

을 비롯한 참여형 스포츠 레이크레이션 상품을 제공하여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다. 2021년

해외 섬 관광의 대체여행지로 하이난다오(海南岛)에 위치한 샨야시(三亚市)는 스쿠버 다이빙, 수상

21) 中国旅游研究院 & 马蜂窝旅游, 2021, ｢中国体育旅游消费大数据报告(2021)｣, http://www.ctaweb.org.cn/cta/ztyj/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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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요트, 스노쿨링,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련 스포츠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지역이 되었다22). 2021년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여행지로

칭다오(青岛), 쌴야(三亚)와 선전(深圳)이 꼽혔고, 그 중 세일링, 서핑과 스쿠버 다이빙은 가장 많이

체험하는 종목으로 선정되었다(<표1> 참조).

  <표1> 2021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 여행지

순

위

해양레저

스포츠 여행지
도시(성) 관광 체험 자원 인기 종목  

1
칭다오 올림픽

세일링 센터

칭다오(青岛)

산둥(山东)

•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세일링 경기장 

• 청도시의 랜드마크 관광명소
세일링

2
반산반도

세일링마리나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아열대 풍경, 세계적인 세일링 마리나

• 325개 버드, 18홀 골프장
세일링

3
아룡만에게해

PADI잠수리조트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아름다운 해안선, 대기품질이 좋음

• 140제곱킬로미터 열대우림
잠수

4 사카 서핑클럽
선전(深圳)

광둥(广东)

• 인플루언서 추천 서핑장소

• 바닷가에 가까워 접근성이 좋음
서핑

5
샨야 스쿠버

다이빙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개발되지 않은 천연 섬이 많음

• 바닷물 가시도가 높고 해양생물 풍부함

스쿠버

다이빙

6
성진대해

서핑클럽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서핑을 비롯한 해양스포츠 훈련장

• 파도가 세차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함
서핑

7 샨야 서핑클럽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밤낮으로 개방되어 있음

• 다국적 음식 제공, 서비스 좋음
서핑

8
쌍월만

보트항해 스노쿨링

후이저우(惠州)

광둥(广东)

• 다채로운 해저 세계 탐험

• 저인망으로 물고기 잡기 체험

스노

쿨링

9
오지주섬

스쿠버 다이빙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바닷물 가시도가 높고 수생생물이 많음

• 바닷물이 깊고 물질이 좋음

스쿠버

다이빙

10
샨야 미파

서빙클럽

싼야(三亚)

하이난(海南)

• 서핑을 비롯한 해양스포츠 훈련장

• 다국어 서비스, 수입서빙보드 제공 
서핑

출처: 저자가 中国体育旅游消费大数据报告(2021), 携程集团(Trip.com Group, [2022.03.25.]와

去哪儿(Qunar,com, [2022.03.25.]의 여행정보를 참고하여 재구성

지역별로 세분화할 때, 레저산업 발전수준이 높은 지역은 주로 동부해안지역에서 주강삼각주까지

의 육상 지대와 장강유역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장강삼각주 지역에 레

저산업의 집적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23). 예를 들어, 하이난다오(海南岛)에 위치한 싼야시(三亚

市)는 중국의 유일한 열대해양관광도시로 국제수준의 해양레저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휴양, 크루즈,

스쿠버 다이빙, 비치스포츠와 수상레저스포츠를 비롯한 해양 관광 상품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표1>에서 보듯, 중국의 2021년 10대 해양레저 스포츠 여행지 중에서 싼야가 7번 언급된 것에서도

싼야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쌴야시(三亚市) 스포츠관광은 핵심 상품이 명확하지 않고

22) 中国旅游研究院 & 马蜂窝旅游, 2021, ｢中国体育旅游消费大数据报告(2021)｣, http://www.ctaweb.org.cn/cta/ztyj/
202107/

23) 李丽梅 楼嘉军, 2019,｢中国休闲产业发展水平的地区差异与政策建议｣, 出自宋瑞等, 2018～2019年中国休闲发展报告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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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있는 지역브랜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해양스포츠 자원에 대한 개발이 부족하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24).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주하이시(珠海市)는 동쪽에 홍콩과 마주보고 남쪽에 마카오와 연결되어 중

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다. 주하이시(珠海市)는 218개 크고 작은 섬이 있고 생태환경이 우수

하며 해양자원이 풍부한데다 마리나가 잘 조성되어 있어 유람선 여행을 비롯한 바다낚시와 스쿠버

다이빙 등 레저 관광 상품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해양스포츠에 대한 대중 참여 저조와 교

육훈련 기구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세일링, 윈드서핑과 같은 수상레저스포츠의 발전단계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25). 그러나 중국인들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기

종목에서 보듯, 세일링, 잠수와 같은 관람형 외에도 서핑, 스쿠버다이빙, 스노쿨링 등 체험형 종목에

대한 니즈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레저산업 발전수준에 따라 지역별 레저스포츠 소비수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저장성(浙江省)에

위치한 진화시(金华市)는 2020년 스포츠소비지출은 213.06억 위안(1인당은 2802위안)이며, 그 중 참

여형 레저스포츠의 소비규모가 92.68억 위안으로 전체 스포츠 소비지출의 43.5%에 차지했다26). 광

동성(广东省)에 위치한 선전시(深圳市)는 2020년 스포츠소비지출은 557.59억 위안(1인당은 3175위안)

으이며, 그 중 참여형 레저스포츠의 소비규모가 223.59억 위안으로 전체 스포츠 소비지출의 40.1%

에 차지했다27)(<그림3> 참조).

<그림3> 2020년 권역별 주요 도시 참여형 스포츠 소비28) 지출

출처: 각 도시 ｢2020年居民体育消费调查报告｣참고해서 작성했음

2019년 말부터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이 부진한데 반해 중국내 프리

미엄 레저관광이 호황을 누려 체험형 야외 레저관광과 비치 리조트관련 상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었다. 해외여행은 국제항공선의 부족과 격리기간의 제약을 받고 있음도 중국인 관광객이 다음 레저

24) 三亚市人民政府, ｢三亚市体育旅游发展总体规划(2021-2035)｣, 2021.09, pp.7-8.
25) 珠海市文化体育旅游局, 2016, ｢珠海市滨海运动休闲旅游规划(2016-2025)｣, pp.8-9
26) 金华市体育局, ｢2020年度金华市居民体育消费调查报告｣, 金华晚报, 2021.07.09., http://www.jinhua.gov.cn/art/2021
/7/9/art_1229159979_60213908.html

27) 深圳市体育局, ｢2020年度深圳市居民体育消费调查报告｣, 中国体育报, 2021.09.02., http://tyj.gd.gov.cn/tycy/content
/post_3502154.html

28) 참여형 스포츠 소비는 헬스레저소비, 스포츠훈련 및 교육서비스 소비 및 스포츠관광 소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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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해외에서 하고 싶은 만큼 해외 레저관광에 대한 엄청난 잠재적 수요를 드러냈다29). 특히, 중

국 아웃바운드 관광객들은 갈수록 현지국의 독특한 풍습과 문화에 대한 체험관광을 많이 찾게 되고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다이빙과 수상스포츠 등 새로운 레크레이션 종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30). 따라서 향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해외 관광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레저체험과 웰니스를 융합한 프리미엄 관광 코스를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

치할 필요가 있다.

3. 한국 해양레저관광 여건 및 경쟁력

1) 인천·부산·제주도 해양관광의 기반현황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를 근거로 한 해양개발·해양관광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게다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모두 갖고 있는 바다의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

한 해양관광·해양레저스포츠의 개성 있는 매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동해안은 깊은 수심과 청

정한 수질을 갖고 있고, 파고는 높고 바람은 강한 반면,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한류와 난류의 교차

로 황금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서해안은 간석지 발달과 얕은 수심, 완만한 해양지형으로 갯벌 체험

등 어촌관광과 같은 치유형 해양관광을 조성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간척사

업으로 해안지역에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관광위락형 또는 대규모 종합관광이 형성되기에 좋

은 위치를 갖고 있다. 남해안지역은 해안선의 변화가 많고, 적정한 수심과 청정한 해역, 잔잔한 수

면 등 해상관광 활동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해안도서와 다양한 경관자원을 활

용하여 마리나형 또는 도서휴양관광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31).

한국은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000만 명 달성, 해양레저관광 분야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을 위해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고품격 4대 해양레저관광산업을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32). 따라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

한 한국의 해양레저 관광 여건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단, 앞서 설명한 동·서·남해안

의 전국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인 수도권인 인천

과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 해운대 해수욕장과 많은 관광명소로 매력을 가졌으나 거리(교통편) 등의

이유로 홍보가 다소 미흡한 부산지역을 선택하여 각 지역의 경쟁력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는 외국인들의 체류기간과 비용, 거리(교통편), 다른 관광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인천, 부산, 제주도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적 접근성을 제고라는 측면에서 가장 실

용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29) Zipser & Poh, 2020, Understanding Chinese consumers: Growth engine of the world(China consumer report
2021), McKinsey & Company, p.74.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

30) 携程和银联国际, 2019, ｢新旅游、新消费、新中产: 2019年中国人出境旅游消费报告｣, https://www.travelweekly-ch
ina.com/78985

31) 관계부처 합동,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2019.5.15., p.6.
32) 2019년 4월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조치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서 위와 같은 목표를
제시함. 최영근, 제주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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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동·서·남해안의 특성 비교

구분 현황 개발방향 개발유형

동해안

• 사빈의 발달과 풍부한 주변 산악자원

• 청정한 수질, 깊은 수심, 단조롭고 급경사의 해

안지형과 넓은 해양공간 

• 높은 파고와 조석간만의 차가 적고 한류와 난

류의 교차로 황금어장 형성

• 해안도로의 발달과 철도 등 접근성 양호

• 내륙관광의 연계성 

제고

• 환경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

• 해양·해변 관람 

• 모터보트·요트·카

누·카약 등 수상레

저

서해안

• 광활한 간석지 발달과 얕은 수심, 완만한 해안

지형

• 대규모 간척사업과 해안지역 다수의 산업단지 

입지

• 주변부에 대규모 도시관광 수요

•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 

양호

• 주변 배후지 도시

의 다양한 해양 

관광요구 충족

• 개발가용지 부족에 

따른 국토이용의 

제고

• 섬·연안·어촌 연계 

체험관광 

• 및 생태관광의 해

양치유형

• 요트글램핑 

남해안

•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도시발달

• 적당한 수심과 청정한 해역, 잔잔한 수면 등 

해상관광활동 조건 양호

• 다양한 지형변화, 도서발달로 해안자연경관 발

달

• 해양관광 활동에 양호한 파도, 조류, 수온, 기상 

등 조건 구비

• 천연적인 자연 및 

지형조건을 활용

한 4계절 관광지 

개발

• 해안도서 및 다양

한 경관 자원을 

활용한 도서휴양

관광기능 제고

• 4계절 종합 해양관

광 및 친수문화 

선도

• 도서관광휴양형

• 마리나형

• 수중레저

자료출처: 정재희·최나리, 경남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재인용, 2007, p.88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먼저 인천, 부산, 제주도의 해수욕장 이용객을 보면, 가장 많은 이용객을 보이는 지역은 부산이다.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소의 해수욕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제주도가 15개, 인천 11개, 부산 7

개이나, 주로 부산에 대규모 해수욕장이 개발되어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용

객이 급격하게 줄었으나 2019년까지 추이를 보면 국내에서는 부산지역이 휴가철 힐링 장소로 큰 각

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외관광객에게는 체류기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수도권과 제주

도에 비해 많이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해수욕장은 가장 대표적인 체험형 해양관광의 장소이자 다

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체험관광의 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의

의를 가진다.

<표3> 해수욕장 수와 이용객 현황추이 (단위: 개수, 천명)

지역(개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3 ) 50,363.9 52,103.2 52,997.2 44,188.2 39,657.8 14,819.7 10,061.6

인천(11) 1,231.3 1,273.7 1,651.9 586.8 814 - - 

부산(7) 46,202.6 46,820.7 48,557 41,160 36,946 14,740 9,900

제주도(15) 2,930 4,008.8 2,788.3 2,441.4 1,897.8 79.7 161.6

자료: 해양경찰청(검색일자: 2022년 4월 20일)을 참고하여 저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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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요트와 보트 등 레저선박 등록 척

수는 연평균 약 25%씩 성장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총 2만1900척(모터보트 : 2만1046대, 요트 : 85

4대)이다33). 2021년에는 모터보트가 885대, 요트 22대가 새로 등록하였다. 앞서 해수욕장 방문객에

비해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1,615개로 부산의 635개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카약과 서프보드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에 비해 인천은 등록현황이 매우 미미하다.

<표4>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2021년 기준)

구분 

사업장

(개소)

수상레저기구(대)

연도 

동력 무동력 

계
모터

보트
요트

수상

오토

바이

고무

보트

전기

보트

패러

세일
카약 카누

워터

슬래

드

수상

자전

거

윈드

서핑

서프

보드

노보

트

딩기

요트

전체 551 10181 885 22 221 87 201 14 528 112 518 75 120 6225 536 159

인천 7 122 10 - 6 1 88 - 6 3 4 - - 4 - -

부산 38 635 16 3 6 6 10 - 39 - 10 10 8 392 20 32

제주 90 1615 35 4 26 33 8 6 224 - 20 20 15 1224 - -

자료: 해양경찰청(검색일자: 2022년 4월 22일)을 참고하여 저자정리 

주: 2016-2020년까지 5년간의 전체 추이를 분석하려 했으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공개되어 2021년 자료만 정리

다만 인천의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연간 취득현황은 제주도보다 높게 나타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앞서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에서 보듯이 시 차원의 투자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시가 민간차원의 투자에 의지하는 등 시 자체 사업의 부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

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조정면허 취득현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

다.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020년 기준, 26만6194명으로 연평균 10.7%씩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5>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간 취득현황(2020년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5,059 16,511 21,596 21,241 17,822 20,406

인천 713 728 1,178 1,237 1,013 1,150

부산 1,391 1,554 1,675 2,057 1,346 1,905

제주도 490 556 756 765 716 733

자료: 해양경찰청(검색일자: 2022년 4월 22일)을 참고하여 저자정리  

전국 마리나 현황을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37개소가 있으며, 제주지역이 8개소로 가장

큰 비중(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이 6개소, 경북과 전남이 5개소, 수도권은 4개소, 부울권은

3개소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8개소는 한라·도두·도두(공공)·김녕·김녕(공공)·위미·중문(마리나항만

구역)·대포이며, 부울권 3개소는 모두 부산으로 해운대·수영만·남천, 인천은 왕산으로 마리나항 개발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3) 김형수, [인천 미래 가꿈 프로젝트] 신성장 동력, 해양레저산업 육성하자, 인천일보,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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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전국 마리나 현황 (2020년도) 

구분 전국 수도권 부울권 충청권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경북권 강원권 제주권

계 37 4 3 2 1 5 6 5 3 8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2) 인천·부산·제주도 해양관광의 경쟁력 비교

인천과 부산, 제주도의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기반여건인 자연·문화자원, 교통시설, 안전 및 정보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34).

<표7> 인천·부산·제주도 해양관광의 공급 현황

항목 인천 부산 제주 

자연·문화

자원 

해수욕장 수 11 7 15

지역 축제 수(2021) 18 48 28

문화재 수(2021) 276 522 393

박물관(전시/관람과) 수 17 19 33

교통시설 
시티투어버스 운영 유  유 유

크루즈터미널 수 1 1 2

해양레저

스포츠 

시설 

낚시어선 수(2020) 233 171 234

낚시터 수 8 6 -

수상레저사업장 수 19 38 5

수중레저사업장 수 - - 178

마리나 계류선석 수 270 484 328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수 1 4 1

안전 

및 정보 

관광경찰 유무 유 유 유

관광안내소 수 26 28 17

자료: 해양경찰청(검색일자: 2022년 4월 25일)을 참고하여 저자정리  

주: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주도의 낚시터 수는 자료에 없음 

먼저 자연·문화자원을 보면, 해수욕장 수는 제주-인천-부산 순이지만, 주로 부산에 대규모 해수욕

장이 개발되어 있으며, 지역축제수와 문화재 수가 부산이 가장 많아 해양레저스포츠 외에 다양한

즐길 거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 수는

인천과 부산이 비슷하되 제주도가 가장 많아 볼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시설로

는 세 지역 모두 시티투어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 수도 관광도시답게 마련되어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보면 낚시어선 수는 인천과 제주도가 많고, 수상레저사업장 수는 부산, 수중

레저사업장 수는 제주도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마리나 계류선석 수는 부산-제주-인천 순이

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수도 부산이 4곳으로 해양친수문화 조성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및 정보 면에서 보면 관광경찰은 관광안내소 수는 인천과 부산이 비슷한 수준이며, 제주

34) 안지윤·양위주, 2020, 해양도시 관광목적지의 해양 관광경쟁력 공급지수 비교분석: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동
북아관광연구, 16(2), 통권49호,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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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식적인 다양한 안내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 지역 모두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인천은 수도권 인구와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변부 대규모 도시 관광과 함께 낚시를 즐기는

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공항과 항만, 수도권의 이점을 감안한다면 해양레저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 중이고, 해운대·남천 마리나를

운영 중에 있으며,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35)에 따라 부산 북항·다대포 마리나가 더 생길 예정이다.

부산은 인프라 확충 외에도 각종 해양스포츠 관련 대회를 열고, 해양레저 체험교육 등을 열며 해양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레포츠가 육성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는 특히 남해안의 청정한 해역, 잔잔한 수면 등 수중레저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환경으

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다이빙 시설 운영이 타지역에 비해 큰 강점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8

개의 마리나 외에 이호·신창·화순·강정에도 마리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국내외 해양레포츠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천·부산·제주도의 주요 해수욕장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특화종목을 분석하여 주력·개

발해야 할 종목을 찾고자 한다. 인천은 11개의 해수욕장을 있으며, 유명한 곳으로 수기해수욕장과

마리나로는 왕선, 경인아라뱃길, 덕적, 송도가 있다. 왕산마리나는 영종도 일몰로 유명한 지역으로

해양경관 관광과 함께 크루즈·요트 사전교육과 셰일링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다. 경인아라뱃길은 한

국 제1호 내륙운하로 카약, 고무보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기해수욕장 역시 카약·카누에 특

화되어 있다. 덕적마리나는 여러 섬으로 낚시 및 어촌마을 체험의 해양치유형이 가능하며, 송도마리

나는 워터프런트 사업으로 도시위락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8> 인천광역시 해수욕장 특화 내용

해수욕장 지리적(자연)조건 특화종목

왕산마리나

(중구)

• 영종도(서해) 일몰 추천장소 

• 크루즈·요트 사전교육과 셰일링
세일링

경인아라뱃길 마리나

(서구)

• 한국 제1호 내륙운하(2012년 개통) 

• 카약, 고무보트, 수상안전교육
카약

수기해수욕장 • 카약·카누 계류장에서 체험 카약·카누

덕적마리나
•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들과 함께 낚시와 해상관광, 치유

형 힐링 캠프

섬·어촌마을 체험의 

해양치유형

송도마리나 • 워터프런트 사업 조성 도시위락형  

자료: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저자 재정리 

부산은 송도, 다대포, 송정,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송도는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으로 해상케이블카, 다이빙대, 구름산책 테크 등 해양을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 조성이 잘

되어있으며, 잔잔한 파도와 연중 일정한 바람으로 카약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다대포는 넓은

갯벌의 백사장을 갖고 있으며, 낮은 수심과 잔잔한 파도로 카이트보딩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동해

35)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마리나항만 조성에 나섰으며 20
20년 5월, 2차(2020~2029)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즐겨 찾는 마리나’, ‘지역과 함께
하는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는 마리나’의 3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제2차(2020~
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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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해 해류의 교착지로 동남권 최적의 서핑지인 송정은 서핑사업장 21개를 소재하고 있다. 해운

대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과 운촌 거점형 마리나 개발 등 요트 레저

인구 급증에 대응하고 있다. 광안리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부산불꽃축제(10월) 등 다양한 축제,

노천카페, 길거리 공연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부산내 다른 해수욕장과 연계관광상품 지역

으로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표9> 부산광역시 해수욕장 특화 내용

해수욕장 지리적(자연)조건 특화종목36)

송도

(해양레포츠의

발상지)

• 한국의 제1호 해수욕장으로 해상케이블카, 다이빙대, 구

름산책 테크 등 해양체험관광 및 연계관광자원 풍부

• 잔잔한 파도 및 연중 일정한 바람

생존수영, 스킨스쿠버, 

카약

다대포

(카이트 보딩의

메카)

• 넓은 갯벌의 백사장

• 낮은 수심과 잔잔한 파도

• 연중 일정하고 깨끗한 바람이 붐

카이트 보딩,

SUP(패들보드) 

송정

(서핑의 중심)

• 동해와 남해 해류의 교착지로 동남권 지역 서핑 최적지

• 송정마리나 건립

• 서핑사업장 21개 소재

서핑 

해운대

(요트의 중심지)

•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

• 요트경기장 재개발

• 거점형 마리나 개발 등 요트 레저인구 급증

요트, 세일링 

광안리

(해양레포츠 메카)

•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축제, 노천카페, 길거리 

공연 등 연계관광상품 풍부

• 접근성 좋은 교통환경

SUP

자료: 부산광역시(2018,6).「부산 해양관광진흥 실행계획」

또한 부산은 매년 8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종합축제인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가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해양레저축제라는 모토 하에 해양레

저체험 및 대회, 해양레저퍼레이드, 이벤트, 개막식,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를 통해 카약, SUP(패들보드), 딩기요트, 크루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해양레저를 홍보하

고 있다.

<표10> 부산광역시 해양레저종합축제 내용

행사명 내용 

해양레저퍼레이드 • 해상에서 해양레저장비를 이용한 퍼레이드 

해양레저체험 • 카약, SUP(패들보드), 딩기요트, 해운대리버크루즈, 자갈치크루즈 할인이벤트 

해양레저대회 • 라이프세이빙, 수영

키마어워즈
• 해양레저 문화 및 산업발전에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해양레저

산업대상 

자료: 김귀백, [부산의 해양레저 환경]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해양공간 주변 문화자원 갖춰, 명실상부한 해양레저도

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부산발전포럼, 2021, p.21.

36) 이상민, 부산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본격 추진한다, 파이트타임즈,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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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제주도는 11개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그 중 8개의 마리나가 운

영중이고, 10개소의 유선장이 소재, 24척의 유선이 운항 중에 있다.37) 그 중 함덕 해수욕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협재, 이호태우, 곽지, 금능 순이다. 이호태우, 곽지, 협재, 사계, 삼양, 중문, 월

정, 김녕, 함덕 등은 제주지역의 서핑지역으로, 서핑을 처음 배우고 체험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패

들보드와 카약 역시 제주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함덕과 곽지는 모터서프가 큰 인기를 끌

고 있으며, 제주를 대표하는 잠수함과 요트관광은 함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협재 또는 스쿠버의

메카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등 계절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는

서귀포시의 문섬과 범섬, 섶섬이 유명한데, 아열대 어종을 포함한 각양각색 산호초 군락 형성과 다

양한 생태계로 뛰어난 바닷속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문섬은 해양레포츠 실내·외 복합시설을 조성하

고 있어 완공된다면 사계절 해양레포츠가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어 해양친수문화가 더욱 보급될 것

으로 전망된다.

단, 제주도는 해수욕장별 특화된 해양레저스포츠 종목이 없다. 중문·삼양해수욕장인 경우 윈드서

핑, 이호·김녕 해수욕장인 경우 요트와 같이 해수욕장별로 차별화된 특화종목 육성이 필요하다. 체

계성이 떨어지다보니 많은 업체의 난립 운영으로 시장가격 등이 문제시되고 있어 해수부가 지원하

는 해양레포츠센터 또는 체험센터 설립 등 기반시설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38).

<표11> 제주도 해수욕장 특화 내용

해수욕장 지리적(자연)조건 특화종목39)

함덕·협재 
• 함덕은 제주의 잠수함과 요트관광, 모터서프 최적지 

• 협재는 스쿠버의 메카 지역  

잠수함, 요트,

모터서프, 

서핑, 카약, SUP 

중문·삼양 • 윈드서핑의 최적지 
스쿠버, 서핑,

카약, SUP 

이호태우·김녕 • 요트의 최적지 요트, 서핑, 카약, SUP

곽지 • 모터서프의 최적지 
모터서프 

서핑, 카약, SUP

문섬40)

• 서귀포시에 위치한 4계절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수중

레저 해양관광 거점지역으로 문섬과 범섬, 섶섬이 대표

적41) 

• 사계절 해양레포츠 체험이 가능한 실내 잠수풀‧서핑시

설, 다이빙 교육장, 전시‧홍보체험관, 해상 계류장 등 실

내‧외 복합시설 조성할 예정(2023년 완공 예정)

수중레저스포츠 

자료: 여러 언론 기사 및 보고서를 통해 저자 재정리 

37) 최영근, 제주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p.15.
38) 상동, p.14.
39) 이상민, 부산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본격 추진한다, 파이트타임즈, 2021.05.12.
40) 곽도흔,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수중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 이투데이, 2021.05.26.
41) 조문호, 해양레저 성지 제주, ‘팬데믹 특수’ 날개 달고 도약, 제주매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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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특징 및 해양레저관광통합패키지 설계

중국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소비수준 향상으로 관광소비가 대중화되어 해외여행자수가 2010년의

5,739만 명에서 2019년 15,463만 명으로 연평균 11.6%로 증가해 전 세계 최대 아웃바운드 관광객

공급국가이자 관광소비지출국으로 부상했다42).

2019년 상반기 중국 해외여행 소비규모는 1,275억 달러인데, 그 중 50%가 홍콩, 일본, 마카오, 대

만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위주이다43). 중국관광객은 해외에서 주로 음식, 쇼핑, 크루즈 영역

에서 소비했는데44), 이들 중 대도시 거주자가 60%으로 타 지역보다 프리미엄 여행상품을 더욱 선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45). 중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스트레스, 교통체중과 오염에 많이 노출

되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하는 식품과 스포츠용품에 대한 소비가 높고 일상 탈출을 위한

테마별 힐링 여행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갖는다46).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관광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한 1998년부터이며, 2019년 기준 몇 명이라

는 엄청난 숫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 관광객들은 시기별로 그 특징이 있으며, 향후 한국 관광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중국인 관광의 니즈를 분석하여 코로나 이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

요가 있다. 중국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시기별로 1998-2010년, 2011-2019년, 2020년 이후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4> 참조). 제 1단계는 한·중 우호관계, 중국 경제성장, 한류 영향 및 지리적

근접성 요인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초반에는 한류를 통해 인지된 대중문화와 전

통문화에 이끌려 일반 패키지 단체관광의 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했다47). 제2단계는 2013년부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했다. 그 중 여성과 M

Z세대(80后, 90后, 00后) 관광객 비중도 점차 늘어나 패션, 화장품을 비롯한 쇼핑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48). 3단계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최근 헬스와 웰빙에 대한 대

중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향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도 건강 체험 및 웰니스 관광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9).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방문 중국인 지출경비, 중국인 해외여행 지출경비, 한국 방문 외래 관

광객 지출경비를 비교분석해 보면(<그림5> 참조), 2017년까지 한국방문 중국인 지출금액이 한국방

문 외래 관광객 지출금액과 중국인 해외여행자 지출경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인 관광객

42) 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2020), 2019年旅游市场基本情况, 2022.01.15., https://www.mct.gov.cn/whzx/whyw/
202003/t20200310_851786.htm

43) 国家外汇管理局, 2019年上半年中国国际收支报告, 2019.09.27., http://finance.ts.cn/system/2019/09/29/035910124.
shtml

44) 携程和银联国际, 新旅游、新消费、新中产: 2019年中国人出境旅游消费报告, https://www.travelweekly-china.co
m/78985

45) 携程旅游与万事达卡, ｢2019中国跨境旅行消费报告｣ https://www.mastercard.com/news/ap/zh-cn/
46) Ho, J., Poh, F., Zhou. J. & Zipser, D. (2019). China consumer report 2020: The many faces of the Chinese c
onsuemr, McKinsey Global Institute.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china/p.5

47) 최경은, 2007, 중국인의 방한광관에 대한 한류의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2(4), pp.532-533; 한국관광공사, 2010,
중국관광소비자 마케팅조사-2차 시장 발굴을 위한 조사, pp.163-170, https://kto.visitkorea.or.kr [2022.04.04.]

48) 박문수·고대영·구진경·최재영. (2014).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산업연계 활용방안, KIET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712, pp.47-52; 김성애, 2014, 중국 요우커(遊客) 집중분석 해외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2014
-11-0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여행
만족도 심층 분석, 등록일자 2020.01.15., https://datalab.visitkorea.or.kr/site/portal/ex/bbs/

49) 박경옥·오동하·박상필·황영순·김아진(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지역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
정책연구 2021-02-959.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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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여행지와 타 지역 관광객보다 한국여행상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8

년부터 한국방문 중국인 지출금액이 중국인 해외여행자의 지출경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

국 관광 상품의 메리트가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중국인 관광객의 시기별 방한 목적 

자료출처: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그림5> 2015-201950)년 중국인 해외여행 1인 평균 지출경비 VS

한국방문 중국인 1인 평균 지출경비 VS 한국방문 외래 관광객 1인 평균 지출경비 비교 (단위: 달러)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ma/

2019中国人出境旅游消费报告 http://www.ctaweb.org.cn/cta/gzdt/202111/

이는 기존의 한국 관광이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쇼핑과 같은 단순관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51)된다. 게다가 중국관광객이 기존 쇼핑 중심의 해외여행방식에 점차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체험의 개성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52). 따라서 한국 관광이 쇼핑 외에 다른 관광자원의 개발

50) 2019년 중국인 해외여행자 1인 지출경비는 2019中国人出境旅游消费报告 2019년 전반기의 수치에 근거하여 추
산하였음.

51) 한국 방문의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63.64%) ｣ 저렴한 여행경비(50%) ｣ 쇼핑(40.91%) ｣자연경관(36.36%)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지리적 근접성과 시간과 경비 면에서 상대적 장점을 갖고 있으나, 쇼핑을 제외한 다
른 관광자원은 콘텐츠 및 홍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최금정, 중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실태 분석 및 유치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p.90).

52) 중국 씨트립에서 테마여행·맞춤여행·해외오락플랫폼 등의 검색 및 예약현황 빅이터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201
7년 해외여행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10가지”에 따르면, ‘홍콩에서 HPV면역주사 맞기’, ‘핀란드에서 오로라 보기’,
‘미국 1번도로(Route 1) 자전거 일주’, ‘아프리카에서 사냥체험’, ‘뉴질랜드에서 중세시대 낭만 결혼식 올리기’, ‘다
운튼 애비(영국 드라마 다운튼 애비(Downton Abbey)의 무대) 에서 유럽귀족생활 체험하기’ 등이 개성있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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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중국인 관광객의

아웃바운드 관광이 2024년에 2019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53).

이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중국인 중산층과 고소득층54) 관광객의 관광 니즈를 겨냥해 한국 각 지

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강점을 특화해서 프리미엄 체험·웰니스형 통합관광패키

지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관광의‘매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해양레포츠 관

광패키지 상품은 일차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기존 관광 상품과 연계하고 이차적으로 해양레저

관광 자원과 연속성을 지닌 해양레저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먼저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인천지역은 도시위락형 마리나 및 해양치유형 관광거점으로 조

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맞춰 기존의 쇼핑, 아쿠아치료(수중재활치료·한방마사지), 낚시, 섬·연안·

어촌체험을 통한 해양치유, 한식을 특화관광패키지로 삼는다.

부산은 친수문화를 선도하는 해양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관광자원

을 활용하여 온천 및 아쿠아리움 체험과 함께 실내해양레저공원 즉 MZ형·실버형·가족형·커플형을

위한 VR 기술을 활용한 수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내해양스포츠체험을 특화관광패키지로 삼는다.

제주도는 4계절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하여 체험과 힐링이 있는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다이

빙 포인트로 조성한다. 이에 맞춰 수중레저스포츠(해저세계탐험)과 자연관광, 카지노, 골프를 선별적

으로 연계한 특화관광패키지를 마련한다.

<그림6> 인천·부산·제주 해양레저관광통합패키지55) 

인천: 도시위락형 마리나 관광거점 

△수도권의 쇼핑, △아쿠아 치료(수중재활치료·

한방마사지), △섬·연안·어촌체험, △한식을 연

계한 상품 개발, 

부산: 친수문화 선도의 해양엔터테인먼트 거점

△온천체험, △아쿠아리움 체험, △실내해양레

저공원(맞춤형 테마파크 친목을 목적으로, MZ·

실버·가족·커플의 5G기술로 수중콘텐츠·실내해

양스포츠체험)을  연계한 상품 개발 

제주: 체험과 힐링이 있는 다이빙 포이트 조성 

△4계절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 △수중레

저스포츠(해저세계탐험), △자연관광, △카지노, 

△골프 선택적 연계 상품 개발  

방식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금정, 중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실태 분석 및 유치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p.84).

53) EIU Viewpoint, The road to recovery for Chinese outbound tourism, 2021.05.12., https://www.eiu.com/n/the-r
oad-to-recovery-for-chinese-outbound-tourism/ [2022.02.19.]

54) 중국 중산층(middle class) 평균 1일당 가처분 소득이 26,249위안, 중상층(upper middle class) 41,172위안, 고소
득층(upper class) 80,294위안으로 나타났다(国家统计局, 2021). 특히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증가로 중국의 구매력
평가지수(PPP)는 2012년 미국을 웃돌아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되었고, 2030년까지 중국 고소득층은 약 4억
명을 넘어서 이는 유럽과 미국의 합친 수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된다(Zipser et al., 2021, p.2).

55) 해양수산부(2019)의 권역별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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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인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 방안

중국은 경제력 향상과 함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스포츠 시장이 2000년

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중 해양레포츠 관광은 기후변화와 코로나에 따른 환경보전 의식

의 강화, 단순 쇼핑·관람형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의 트렌드 전환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해양레포츠 목적지 선택에 있어 중국은 콘텐츠와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 미

흡한 수준으로 제대로 된 해양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해외를 찾는 인구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

다. 특히 중국관광객 중 MZ세대는 개성 있는 체험형 관광을 선호하므로, 한류를 결합한 해양과 레

저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융합적인 고부가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양레포츠관광은 일반관광보다 훨씬 높은 소비행태를 띈다. 특히 해외관광객에게 있어 해양레포

츠와 같은 테마형 관광은 일반관광보다 체류기간이 길고 레포츠 경비 외에 호텔, 식사, 쇼핑 등과

연계되어 장기적인 지역경제 파급력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인천·부산·제주를 중심으로 해양레포츠 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및 지역

별 해양레포츠의 특성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보완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

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패키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향후 해양레포츠를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해양레포츠 관광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해양레포츠는 고부가가치 관광의 하나

로 중국의 경제소득 증가와 함께 중국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관광객은 해양레포츠 체험을 위해 이미 동남아와 일본 등을

여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홍보와 브랜드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관

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 쇼핑의 편리성, 시간과 비용의 절감, 높은 IT·인프라 및 문

화수준 등 기본적인 강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수산부의 통합적인 발전청사진과 각 지자체별

의 해양레포츠 특화종목을 육성하며, 체계적인 관리 하에 무분별한 상품개발과 기업들의 난립을 조

정해야 한다. 특히 관광과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컨퍼런스와 전시회,

요트 및 보트 산업 박람회 등이 적극 개최되고,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해양레저 이벤트가 전

개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유치되어 해양레저산업이 브랜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레포츠 융합상품개발을 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요구는 단순 쇼핑관광에서 벗

어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리적 근접성과 시간과 비용의 절감, 한류를 위시한 쇼핑문화

는 한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관광과 해양레저스포츠를 융합한 융합전략이 필요

하다. 앞서 4장에서 제시한 인천·부산·제주 해양레저관광 통합패키지처럼 지역별 해양레저스포츠 콘

텐츠 개발과 홍보 외에도 기존 관광의 매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어야 한

다. 예로, 한류가 강점인 한국에서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이는 해양레포츠의 직접적 체험을 유도하고 관련 쇼핑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해양레저활성화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 해양레포츠 클러스터를 구축· 홍보한

다. 중국의 해양레저활성화 도시로는 상하이, 칭황다오, 칭다오, 주하이, 싼야, 선전 등과 같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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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따라서‘인천-칭다오/ 부산-상하이 친황다오, 주하이/ 제주도-쌴야, 선전’이 해양레저 활성

화를 위한 MOU을 체결하고 함께 테마를 개발하여 홍보하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

하다. 중국은 톈진, 칭다오, 상하이, 샤먼 등에 대표적인 크루즈 모항이 있으며, 이들 도시에서 출항

할 경우, 부산과 제주에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휴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한국-일본’을 연계한 크루즈 노선 개발 등 해양레포츠 클러스터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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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③

국내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IMF 외환위기 서사 연구*

선봉규 (전남대)**1)

【목 차】

1. 머리말

2. 한중수교와 조선족의 이주

3.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IMF 외환위기 서사 

  1) 코리안 드림 그리고 외환위기

  2) 한국에 대한 상상 그리고 외환위기

  3) 연수생 그리고 외환위기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역사적으로 수교 공동성명에 정식으로 서

명했다1). 한중수교는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64억달러에서 3,015억달러 확대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수출의 25%

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 되었다.2)

한중수교는 국가 간 차원의 교류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촉진했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 중

국의 연안 및 도시지역으로 진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조선족의 이주

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동북3성의 농촌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이주의 방향은 주로

중국 내 대도시 및 연안지역의 도시, 그리고 한국이었다.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는 1980년대부터 시

작된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더욱 활발히 이루어

졌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서 국제결혼제도가 활발해지면서 조선족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

을 통해 조선족 여성의 한국 이주가 본격화되었다.3) 조선족 여성은 무엇보다 민족적, 문화적 뿌리

* 이 글은 현재 발표용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인용을 삼가해주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polisun@hanmail.net)
1) 한중수교 30년, 우리는 어떤 동반자인가?, 중앙일보, 2022.01.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690#ho
me [2022.04.30.]

2) 현정택, 한중수교 30년, 새 전략이 필요하다, KDI 경제정보센터, 2022,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
o?cidx=13679&sel_year=2022&sel_month=02,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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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인과 같다는 점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조선족 여성간의 문화적 갈등,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 이주를 위한 조선족 여성들의 위장결혼 ․ 사기결혼 등이 문제가 발생했

다.4) 이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지역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

해왔다.

이 글은 동북3성지역의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19

97년 겨울부터 본격화된 외환위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국제결혼을 한 3명의 조선족 여성을 대상으로 인

터뷰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각각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모두 한국어 사용이

능통하여 한국어로 진행했다. 글의 구성은 2장에서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의 이주, 특히 한국으로의

이주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 3명의 조선족여성의 한국 이주에서부터 외환위기 경험, 현재까지의

생활을 살펴보고, 마지막 4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2. 한중수교와 조선족의 이주

중국조선족의 한국 이주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중수교 이전에 중국

조선족은 한국 내 친척의 초청에 의해 방문하는 형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온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건설노동현장에서

단순노동자로 살게 되었다. 1988～92년까지 5년간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을 포

함한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건설 붐으로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필요했고, 단순노동자가 부족하자

언어 소통이 가능한 조선족들이 이 현장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1992년 6월 10

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때부터 조선족의 불법체류 문제가 한국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했다.5)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지역의 조선족여성들의 한국인남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냉전시기 동안 한국과 단절되었던 중국조선족사회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

울 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 한국이라는 또 다른 모국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사회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결혼이라

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친척과 친구 등 사회

적 관계를 통한 혼인이나 결혼중개업체 소개를 통한 혼인, 유학생 및 기업가, 양국에서의 회사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연애를 통한 혼인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6)

중국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2007년 방문취업제도가 도입, 실시되면서부터

이다. 이 제도는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면

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 된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 해소 및

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지역에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
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신부 팝니다” 국제결혼 중개업
왜 못 없앨까, 한겨레, 2019.07.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471.html, [2022.05.01.]

4) 이삼식·박종서·김필숙·김형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2007, p.53
5) 김용필, 국내에서 바라보는 조선족동포에 대한 시각, 동포타운신문, 2006.07.05., http://www.dongpotown.com/ne
ws/articleView.html?idxno=147, [2022.05.01.]

6) 전신자, ｢중국조선족여성과 북한여성의 “국제결혼” 비교연구｣, 북한학연구, 제10권 제1호, 2014, pp.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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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만 18세 이상의 재외동포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여 3

년간 체류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취업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약 40

여 개의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

2019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이며, 외국국적동포(조선족, 고려인)는 878,439

명이다.7) 이중 중국조선족은 719,269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

(F-4) 346,539명, 영주(F-5) 99,038명, 방문취업(H-2) 194,826명 등이다. 결혼이민자는 22,680명이며,

유학생은 1,341명이다. 2008년(4월)과 2019년(12월)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2008년 4월 통계월보 자료8)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의 총 수는 416,507명이며, 조선족은 378,758(9

0.9%)이다. 체류자격별로 2008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방문취업 체류자는 2008년 286,935명, 2019

년 194,826명이다. 재외동포 체류자는 2008년 790명, 2019년 346,539명 이며, 영주 체류자는 2008년

0명, 2019년 99,038명이다. 결혼이민자는 2008년 37,241명, 2019년 22,680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

자의 경우, 2008년에는 남자 5,900명(15.8%), 여자 31,341명(84.1%)이며, 2019년에는 남자 8,056명(35.

5%), 여자 14,624명(64.4%)이다. 약 10여 년 동안 결혼이민자의 성비 추이를 보면, 남자는 증가한

반면, 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조선족의 국내 체류 현황(2008, 2019) (단위: 명)

연도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자(F-6)

2008 302,048 2,235 - 37,241

2019 194,826 346,539 99,038 22,680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자양동 등을 중심으로 조선족타운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3.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IMF 외환위기 서사

1) 코리안 드림 그리고 외환위기

(1) 한국으로의 이주

A씨는 1974년에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에서 더 깊숙이 위치한 산골의 조선족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랑 함께 살았으며,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다. 오빠는 장춘에서 대학

을 다녔으며,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조선족마을에서 대학을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다. 오빠의 대학 진학은 집안 형편상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

자 판매직 사원으로 일했으나 수입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호, 2019, pp.38-39, https://viewer.moj.go.kr/s
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 [2022.05.01.]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월호, 2008, pp.44-45, https://viewer.moj.go.kr/sk
in/doc.html?rs=/result/bbs/227&fn=154529004469110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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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대학을 둘 보내기에 엄두를 못 냈어요. 달달이 기숙사 생활비 1백원이 들어가고 등록

금 내고 그러면, 시골에서 뽕 빠져요. 찢어지게 너무 어려웠어요. 젊은 아가씨가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너무 힘들어요. 동네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 왔어요.

A씨의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은 당시 마을에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만큼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이다. 국제결혼은 친척 중의 한 명이 중매 일을 하고 있어서 손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하니 동네사람들이 “딸을 판다”.“가면 못본다”라는 수근 거림이 들렸

다. 1995년 3월 연길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남편을 만났다. 선을 본 호텔은 이제 막 지어진 것이

라 어마어마했고 완전 멋있었다.

남자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이 남자가 온다고만 연락받았어요, 신랑은 나 빼고 8명을 선보았대요.

대부분 25-29살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아가씨를 보는게 좋겠다고 한국 중개인이 말했대요. 나는 몰랐

어요. 내가 처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니 말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당일 선을 보고 바로 결정해야 했다. A씨는 하나도 맘에 안 들었어도 이 사람을 놓치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해서 결정을 내렸다. 만나서부터 결혼서류 준비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결혼등기 서류

만들고 연길에서 부모님과 상견례를 치렀다. 모든 서류는 1주일 안에 준비해서 북경에 가서 결혼서

류를 제출했다.

결혼식은 연길에서 부모님과 친척들이랑 모여서 약식으로 했어요. 신랑쪽은 부모님 없이 혼자 참여

하고요.

1995년 5월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광주)에 들어왔다. 그날 남편은 데리러 나오지 않았다.

(2) 결혼생활

광주에 도착해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내가 잘 모르니까 엄마한테 배우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게 되었다. 함께 온 부모님은 인근의 초등학교 쪽에 방을 얻어

서 살게 되었다. 결혼생활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주변 할머니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지금도 많잖아요. 그때는 막 그냥 노랑머리 사람 지나가면 쳐다보다시피 막 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맨날 맨날 모여서 나를 평가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구요. 시어머니 친구들이

많이 와서 막 신기하다고 쳐다보고 그래요.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어선지,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

하고 평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때는 뭐랄까. 내가 모르니까 너무 가르치려고 막 하더라고요. 빨래하는 거, 시장가면 이런 거 사

야되고 이런 거는 어쩌고 잔소리하고. 음식하면 안 맞으니까 이것 저것 말하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마

당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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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에 시어머니와 분가를 했는데 전세로 주택을 얻었다. 그리고 큰아이를 낳았다. 주변에 친구

들이 거의 없어서 아이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 키우면서 너무 답답한거에요. 고향 이야기, 음식 이야기 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결혼한 친

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알 수가 없고, 어디가서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 전화할 때도 없고. 지금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남편은 12시 되어야 들어오지. 하루종일 애 한테 시달리고...

(3) 외환위기

결혼 당시 남편은 수제화 구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살만했다. 한

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의 옷, 신발 등 중국 상품이 막 들어와서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다.

IMF가 뭔지 몰랐죠. 중국과 개방이 되면서 중국 신발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IMF가 터져서 사

람들은 수제화보다는 우리꺼는 7-8만원 하니까 지하상가 가서 2-3만원 짜리 구두가 잘 팔리는 거에

요. 별수 없이 남편이 일 그만두고 6개월 놀았어요. 그때는 일 못하고 같이 놀았죠. 뭘 해야 할지 모르

겠고 적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남편에게는 전세금 빼고 천만원 정도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시숙이 남편이 놀고 있으니까 건설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일하고, 며칠 못 가서 너

무 힘들다고 그만두곤 했다. A씨도 어쩔수 없이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여

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직업소개서 통해서 식당에서 알바로 일하고 일당 5만원 받고,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전단지 붙

이고 막 다 했어요.

IMF 외환위기는 나뿐만 아니라 광주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들은

한 5천만원을 벌었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

한국 돈 5천만원이면 연길시내에 집도 사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IMF 모르고 왔잖아

요. 근데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바꿀래야 바꿀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계속 나빠지니까 한 3

천만으로 떨어져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돈을 버는 족족 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후회

가 됐죠. 그때 그 돈이면 중국에서는 엄청 컸어요. 근데 여기는 휴지조각이 되버리니가 실망이 컸죠.

IMF 외환위기는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었다. 결혼에 대해 후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유혹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돈 잘 번다고 허황된 꿈만 꾸고 온 것 같더라구요. 여자들 집에서 다 논다, 여자들은

일도 안시키나도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줄만 알고 왔죠. 너무 고생하다보니까 여기와서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IMF까지 맞아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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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주변에서 왜 애 낳고 사냐고 겁나 뭐라 했어요. 우리는 국적이 바로 나오니까 얼마든지

나갈수 있었죠. 안 어려웠죠. 시어머니가 많이 불안했죠. 내가 나가버리면 어떨까 막 그냥 나를 감

시하고. 낮에 신랑이 없잖아요. 그렇게 감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 애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4) 현재의 생활

2002년에 둘째를 낳고 2～3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다녔다. 2006년에 다문화여성들 일자

리 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4대보험 받은 일이었다. 대부분이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이었고, 한 명은 필리핀 출신이었다. 가정에 방문하여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일을 했

다. 2008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재가방문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세 집 정도 방문하

여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뭐 나가서 내가 말 안하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IMF 그때는 모두가 어렵게 살았죠. 뭐

랄까 쪼들리면서 살았죠. 나는 그렇게 막 밑바닥에서 어렵게 시작 안 했는데, 남편이 중간에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막 피지는 못했어요. 근데 밑바닥에서 사는 친구들은 남편들이 돈을 잘 벌어서 금방 펴

버리고. 나보다 수준이 더 높아져버리고. 남들이랑 비교해보면 나는 그냥 한 10년은 그 자리에 있더라

고요. 남편을 잘 못 만나서 집 못사고 있는데... 한국에서 집 장만하는 게 제일 크죠.

최근에는 둘이서 번 돈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알바도 하고 밥벌이하고 있

어서 돈을 벌면 번대로 여유가 생기는 형편이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일을 늦게까지 한지 몰라. 너무 짠한거에요. 일을 왜 이렇게 오래하

는지 모르겠더라고.

2) 한국에 대한 상상 그리고 외환위기

(1) 한국으로의 이주

B씨는 1972년에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았

으며 4남매 중 막내이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전북 무주 출신이고 아버지가 4～5세때 중국으로 이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할머니 고향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한반도 이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넉넉한 생활을 했다.

하얼빈 도시에서 살아서 하나도 안 가난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연금 다 나오는 회사 다

니시고, 언니, 오빠도 잘 나가고

학교는 하얼빈시에 있는 한족학교에 다녔으며 대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에 취직하였다. 백화점을

다니면서 지인의 소개로 1995년 5월에 남편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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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저하고 선 보려고 하는게 아니었어요. 올케언니가 나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백화점에 들어

서 우연히 봤어요. 그냥 깔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랑 키가 같은데도 작게 안보이고 완전히 좋은 데

하고 만났어요. 남편이랑 얘기하는데 너무 솔직했어요. 자기 생활 다 이야기하고 굉장히 믿음이 갔어

요. 그래서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당시 친구들은 결혼을 대부분 한 상태였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어머니에게 말했는데, 어머니의

반대가 엄청 심했다. 어머니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를 원래 반대했다. 위장결혼 제안도 들어왔

는데 어머니가 다 거절했다.

B씨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많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고향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가

끔씩 한국의 라디오도 들으면서 자랐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고향 이야기 했어요. 라디오도 같이 듣고. 한국말도 익숙해지고 그랬어요.

한족학교 다녀서 잘 못하지만 듣기를 많이 했어요. 긍께 그거가 저한테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거야,

가고 싶은거야. 아버지가 89년인가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핸 주

거야. 굉장히 궁금한거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데... 선물갖고 오면 너무 좋은 거야. 한국에 대

해 상상 많이 하고 꼭 가고 싶었어. 결혼으로 갈 생각은 안했어, 한국 갈 생각으로 남편이랑 결혼한거

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으면서 자란 B씨는 어머니에게 결혼을 계속

이야기 했다.

처음에 엄마가 호구 안줬어요. 하얼빈 집에 재개발하는데 엄마가 집 한 채 줄테니 한국에 가지 말

라고 했어요. 두 채 나오는데 한 채는 네가 갖고 같이 살자고. 그래도 계속 나는 집도 필요 없어, 한국

에 가고 싶어. 못살면 어쩔수 없이 돈 벌다가 중국에 들어올란다. 나를 믿고 보내주면 안되냐고 계속

말했어요.

그렇게 B씨의 어머니는 아무말 안하고 결혼을 승낙했다. 남편을 집에 초대하고 부모님과 4남매랑

같이 밥 먹고 1주일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2) 결혼생활

B씨는 1995년 11월 어느 날에 광주에 도착했다. 한국에 들어와 대사관에 가서 중국 국적 취소하

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 소요됐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같은 해에

대사를 치를 수 없다고 하여 해를 넘겨 1996년 4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B씨는 25살이었고 남편은

띠동갑이었다. 그렇게 결혼생활은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아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못산다고 했어요. 남편도 처

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따로 사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고 나서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어 겁

이 많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우리랑 같이 살면 안되냐고 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할

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잖아요. 노인이 혼자 산다고 무섭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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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한족학교를 다녀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어느 정도 알아 듣는 수준이었다. 집에서는 남편

에게 조금씩 배우고 TV 보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기 시작했다. 한국어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화

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나는 한족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니고. 말이 조금 달라요. 시어머니랑 말 안통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집살이는 많이 안 시켰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술을 엄청 좋아해요. 술 많이 마시면 나를

괴롭혔어요. 싫은거가 뭐냐면 애기 아빠가 있으면 조용해요 들어가서 자요, 애기 아빠 없으면 말을 엄

청 많이 해요. 애기 아빠 올 시간이면 조용해져요. 애기 아빠는 이런 걸 잘 몰라요.

A씨의 사례에서 보듯, 국제결혼 한 조선족 여성은 시어머니의 많은 의심과 감시를 받아야만 했

다. B씨의 경우도 전화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결혼생활 초기에는 집에 전화기가 여러 대 있었어요. 거실, 우리방, 시어머니방에. 전화오면 시어머

니가 같이 들어요, 내가 도망갈까봐 들어요. 엄마랑 통화하다가 시어머니방에 들어가서 보면 같이 듣

고 있어요. 나중에 애기 아빠가 거실에 전화기 한 대만 놓자고 했어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구들

이 전화하면 시어머니가 시시콜콜 다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다 무섭다 그랬어요. 친구들 다 끊게

생겼어요.

B씨는 광주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시골인지, 도시인지 매우 궁금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

한 상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지라 더욱 그러했다.

새벽 1시에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워메 이거 시골이여 하고 놀랬어요. 그 당시에 닭

도 키우고 그랬어요. 내가 남편에게 시골에 살면 못 산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산적이 없으니

까.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여기 시골 아니여 그래요. 엄마는 한국에 한 번 왔으니가 여기는 시골

아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애기 아빠랑 백화점 가서 보니까 여기는 시골이 아니구나 했어요.

B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법무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

는 일부 조선족여성의 국제결혼이 위장결혼이라는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가 결혼하니까 법무부로부터 조사받고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 다 확인받고 했어요. 해년마다

우리 집에 전화해서 잘살고 있냐고 묻고. 애기까지 낳고 잘 사는데 전화가 계속 온거야. 내가 애기 아

빠한테 말했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와서 얼마 안있다가 서울가서 조

사받았지. 집에까지 찾아 왔어요.

(3) 외환위기

결혼 당시 남편은 덤프트럭 사업을 하고 있었다. 사실 남편은 열심히 사는 편이어서 힘들어도 가

정을 이끌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남편은 덤프트럭 사업을 운영하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자

사업을 정리하고 택시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큰 애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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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MF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넉넉하게 살아서 그때는 힘든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97년

도에 남편이 덤프트럭 사업하고, IMF 터지면서 큰애를 낳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있

는 돈 가지고 덤프트럭에 투자했죠. 어음 받아서 하다 보니까 IMF 터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하루에 20

몇 만원씩 들어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부도나고. 그 당시 애기 낳아서 아무 도움이 안된거죠. 그때는

애기 이불도 못샀어요. 큰 이불 잘라서 애기 이불 쓰고. 계속 빚만 늘어났어요. 한달 후에 여수로 갔어

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3만원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큰거야. 가기전에 통닭 한 마리 샀는데, 다음날

가는데 통닭 못 먹었어요.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라 너무 힘들었어요. 집이 기름보일러였는데, 기름값이 막

오르니까 보일러는 제대로 못 켰어요. 너무 추워서 저녁에는 애기를 내 몸 위에서 재웠어요. 애기 옷

도 못사고, 기저귀 다 손빨래 했어요.

B씨는 IMF 외환위기를 맞자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친정 엄마가

2백만원을 보내왔다.

빚이 많아서 엄청 힘들었죠.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반대까지 했는데 결혼해서. 내가 선택한거니까.

엄마는 우리가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엄마한테 숨겼으니까. 혼자 버틸라고 하니까 먹는거 못먹

고. 애기 어리잖아요. 빨리 좀 커라. 나도 돈 벌고 싶다고 생각했지. 앞으로 내가 돈 벌면 잘 살수 있

을 거라고 생각했지.

남편은 IMF 외환위기를 덤프트럭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빚을 꾸준히 갚았다. 택시운

전이었다.

사업이 안되니까 덤프트럭을 치어버렸어요. 남편이 택시운전을 했어요. 부품값, 수리비도 있고 빚이

계속 쌓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니까 한꺼번에 빚을 못 갚은다고, 조금씩 조금씩 갚겠다고 말했

어요. 우리가 꾸준히 빚을 갚으니까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만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꾸준히 갚아서

고맙다고,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다 갚았어요.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안겼다. 연립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한

국인 아줌마는 외환위기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그 아줌마는 유일하게 B씨의 친구가 되었다.

3층의 옆집 아줌마가 회사 다녔는데 IMF때 잘렸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똑같은 신세잖아요. 둘이서

서로 도왔어요. 시어머니가 애기 봐준적도 없어요. 그 아줌마가 애기 봐주고, 서로 의지하고. 나도 이

렇게 사는데 당신은 젊은데 괜찮아 하면서 격려해줬어요. 아줌마 딸이 나랑 동갑이었어요. 진짜 친구

같았어요. 잘 버틴 것 같아요. 뭐가 없으면 서로 주고받고 딸이 나랑 동갑이니까 막 물건도 갖다주고.

1층 아줌마랑 친해져서 공동구매하고 혼자사면 너무 비싸니까 같이 끼여서 사고.

(4) 현재의 생활

애기들이 어릴때는 여기 저기서 조금씩 알바를 하고 생활하다가 통번역 회사에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회사가 담양에 있는지라 퇴근이 늦어 육아문제에 소홀해지면서 일을 그만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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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일을 하다가 2014년부터 광주광역시관광협회의 관광안내소에

서 일을 하고 있다. 애기 아빠는 택시운전하다가 환경미화원이 되어 일을 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이 남편이 환경미화원 일한다고 하니까 왜 거기 들어갔냐고 그래요. 나는 그거가 문제

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미화원들이 제일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는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중

국이랑 다른거야. 나는 사업 필요없어, 안정적인 직장이면 된다고 했어요. 나가면 남편 뭐하냐고 물어

보면 환경미화원 한다고 당당히 말해요. 관광협회 면접할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은 아이들 무탈하고 속 안썩이고 학교다니고 직장다니고 있어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한국

의 여느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다.

지금은 진짜 호강하면서 사는거지. 지금은 겁이 없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구나. 대한민국에 온 거 정말 감사해요. 25살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 나이보면 더 많이 살았어요.

3) 연수생 그리고 외환위기

(1) 한국으로의 이주

C씨는 1971년에 흑룡강성 림구현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와 4남매이다. 태어난 곳은

전형적인 조선족마을이었으며 150호가 있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삿갓을 쓰

고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조선사람은 조선사람끼리 결혼해야 하고 한족이랑 하면 안되

는 조선뿌리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촌형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관계로 198

9년에 친척초청으로 아버지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아버지가 한국에 사촌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KBS에 한국에 친척들이 있다고 편지를 보냈

데요. 그 소식을 사촌들이 듣고 89년에 초청한거지. 그때 약재 많이 갖고 가시고. 서울역에서 다 팔고

몇 만원 벌고 들어온 것 같애요. 91년도에 다시 한국에 나가셔서 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셨더라구요.

중국에 있어봐야 돈 못 벌고 하니 여기 나와서 식당 일 하는게 더 낫다고 하셨어요.

C씨는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중국에

있어봐야 돈 못벌고 하니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국에 있을 때 한국 회사에서 연수

생 모집을 하여 199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대림동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주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 자연스럽게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것이다. C씨는 친척의 도움으로

일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

그때 일산은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 아파트 짓고.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 중에 우리 신랑이 부영에

서 일을 맡아서 동포들을 데리고 있했지. 다음날 현장에서 일했지요. 그 인연으로 신랑이랑 결혼했어

요.

(2) 결혼생활과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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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1997년에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벌금 3백만원을 내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신랑은 미국으로

연수하러 갔다. 중국에 들어간지 얼마 안되어서 IMF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때 신랑이 서초, 신림에 건축사무실을 2개 냈는데 IMF 터져서 다 까먹은거지. 98년에 결혼하고,

있는 돈 다 말아먹고. 99년에 임신 4개월만에 장흥에 있는 시댁에 가서 살았어요. 2년 살다가 광주로

온거지.

C씨는 IMF 외환위기때 결혼을 하게 되어 엄청 고생했다. 더구나 남편의 사업이 IMF로 더욱 어

려움에 빠져 결혼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저는 친정에서 고생 안해봤는데, 아버지가 엄청 이뻐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맘 고생 많이했지. IMF

때문에 신랑 사업 망하고 천원이 너무 귀한거야. 콩나물 사도 고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많이

먹고, 말도 못해. 신랑이 돈 없으니까 카드로 돌려막기하고

C씨는 IMF 외환위기로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중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충격으로 엄청난 스

트레스와 우울증,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결혼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부도나니까 돈이 없어서 심적으로 우울증이 온 거에요. 엄마, 아빠 잘 만났고 결혼도 하고, 친구들

이 다 잘살거라고 생각한거지. 근데 그게 아니지. 자다가 깨면 언제 빚 갚지, 친정에도 못가고. 부모님

한테 제일 미안하죠.

한국에 왔을 때 신랑 한 사람보고 왔는데, 잘해주면 좋은데 무뚝뚝하고 말투고 그렇고 의지하고 결

혼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이쁘게 할까, 내가 괜히 한국사람하고 결혼했네 하는 생각도 하고.

C씨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느낀 변화는 아래와 같다.

한국에 와서 IMF를 겪어보니까 카드 막 쓰고 계획없이, 대출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는 아무 때나

카드쓰고 돌려막고. 돈의 가치관을 잘 알게 되었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있을 때 모아라, 모아라 하시는

말씀을 알겠더라고요. 천원도 귀하더라고. 중국에서는 평등하게 해서 나눠서 나니까 굶지는 안했지. 서

로 함께 일하고 배급하고. 한국은 일 안하면 못살아요, 부지런하면 잘 살고, 게으면 못살고. 인생에 나

쁜 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C씨는 한국에 생활하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대우나 위장결혼에 대해 많은 분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위장결혼은 조선족뿐 아니라 한국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조선족에게만 문제

가 있는 것인 양 몰아붙이는게 잘못됐다고 했다.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상대, 신랑에 대해서 물어봐

요. 가난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중국에서 돈 주고 사온 여자. 왜 중국여자들은 다 도망가, 왜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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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한이 맺힌 게 중국사람 취급하는거. 불법체류자라고 월급 안주고, 중국놈들이라 말하잖아요.

위장결혼 많았지요. 한국국적 취득하고 이혼하고. 위장결혼 많으니까 조선족 이미지 나빠지고. 한국분

들 상대가 있으니까 위장결혼 한거지. 한국사람들은 문제 아니고, 조선족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

각해요.

(3) 현재의 생활

C씨는 신랑과 함께 신발 총판사업을 하고 정수기, 오븐기 등 가전제품을 취급하면서 엄마들을 데

리고 일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을 쌓았다. 한국에서 살면서 돈 번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사

람들 대상으로 하는 영업도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딸에게는 사업하는 사람보다 안정적

인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고 한다.

우리 딸한테 사업한 사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해요. 돈 번다는게 너무 어렵잖아요. 영업하다보니가

쉬운게 아니더라고요. 딸한테 사업가한테 가지 마라, 꾸준히 월급받는게 좋아

C씨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증 같은 마

음의 병이나 인생의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마음에 행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을 바꾸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 돈이 중요한게 아니구나. 신랑이랑 자존심 때문에 부딪히고

싸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돈 없어도 안 아프고 정신이 멀쩡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다,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아라고 딸한테 말해

요.

4. 맺음말

한중수교는 양 국가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한중수교는 동북3성지역에서 민족공

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온 조선족의 이주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국제결혼

을 통해 한국에 이주, 정착한 조선족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1997년 IM

F 외환위기 이전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단군/건국 이래 최대 국난’이라 하는 IMF 외환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고 극복했는지 살펴보았다.

3명의 조선족 여성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하

여 적응도 하기 전에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려움뿐 아

니라 시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차별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같은 민족

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지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3명의 인터뷰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야기들이 국내에 살고 있는 조선족 결혼이주여성들의 삶

을 대변할 수는 없다.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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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④

한중일 코로나 시즌 이혼현상으로 바라 보는 사회변화*

예동근 (부경대)1)

【목 차】

1. 들어가면서

2. ”코로나 이혼“ 퍼즐 그리기

  1) 한중일의 이혼율 추이

  2) 한국의 코로나 퍼즐 맞추기

  3) 일본의 퍼즐 맞추기

  4) 중국의 퍼즐판 맞추기

3. 이혼과 세대

  1) 중국에서 이혼과 세대

  2) 한국과 일본에서 이혼과 세대

4. 이혼과 도시

 1) 코로나 시즌 중국에서 이혼과 도시

 2) 코로나 시즌 일본의 이혼과 도시

5. 마무리. 코로나이후 “이혼”은 어디로?

1. 들어가면서

2020년은 코로나의 해이다. 여러 가지 사회이슈에서 “코로나 이혼‘은 흥미진진하다. 3월초 중국의

산시(陝西)성시안(西安)혼인등기소에서 줄지어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하루에 등록할 수 있는 이혼신

청이 꽉 차면서 ”코로나이혼’이란 신조어가 미디어를 통해 탄생하였다.

또한 이웃 국가 일본에서 3월19일에 중국의 이혼현상을 코로나 이혼으로 가장 일찍 표현하였다.

차후 2020년 4월 일본여성이 코로나 이혼을 선언하면서 일본 미디어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

다. 코로나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봉쇄”, “도시봉쇄”로 형성된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공동생

활을 하면서 빚게 되는 각종 갈등들이 ‘코로나19’와 연계되면서 “코로나 이혼”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하반년이 되면서 중국, 한국, 일본 등 국가에서 코로나통제와 일상이 어느 정도로

회복되었고, 이혼 관련 통계자료도 어느 정도로 축적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혼율”이 폭발적으

로 증가한 것이 뚜렷하지 않으며, 어떤 국가는 이혼율이 어느 정도 더 감소되면서 코로나가 부부의

관계를 더 단독하게 하였다는 긍정론도 한국의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일본의 일부 학자들도

회의론을 제기하였다.

그럼 과연 중국의 “코로나 이혼”의 실상은 무엇인가? 코로나 이혼의 논란들이 왜 중국과 일본에

* 본 원고는 완성되지 않은 글임으로 인용을 삼가하기 바란다. 본고는 2021년 동서대 중국학연구소 웹진에 등재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는 바이다. 아직 논문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한 글임을 밝
히며, 논문이 완성되면 인용출처와 참고문헌을 추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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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화되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잠잠한가? 특히 중국의 이혼율은 코로나 발생 이전

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코로나이혼”으로 둔갑되었을까?

2. “코로나 이혼” 퍼즐 그리기.

이런 궁금점을 풀기 위해 한중일의 통계기관의 수치들로 코로나 관련 퍼즐판을 만들어 보았다.

퍼즐은 두 단계를 거쳐 완성되었다. 1차적으로 한국에서 2020년 10월까지 이혼통계자료가 나왔고,

중국은 2020년 9월까지 통계자료가 나왔기에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그래프나 표를 만들어 작성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인다. 그리고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수치는 “?”로 남겨 두었고 추론을

하였다. 2022년 5월 현시즘에 한중일 3국의 2020년, 2021년 이혼통계자료가 나왔기에 그것을 완성하

여 1차 추론이 정확한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사 2020년의 전체 이혼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 퍼즐은 맞추어지지만

퍼즐판을 통해 “이혼”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와 이혼이 결혼하여 생긴 “코

로나이혼”의 진정한 바이루스는 코로나가 아닌 중국경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그럼 한중일의 이혼추이와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자.

1) 한중일의 이혼율1)추이

<표1>2010～2021년 한중일 이혼율 추이

설명: 본 자료는 한중일 통계기관의 이혼율 자료를 재구성하여 그래프를 만들었음.

한국은 1970년대만 하여도 이혼 건수가 1만건도 안되어 이혼율이 0.4%였지만 1997년 IMF를 겪으

면서 이혼 건수가 9만건으로 급상승하면서 이혼율이 2.0‰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차후 서서히 상승

하면서 2003년에 17만건으로 이혼율이 3.4‰로 정점에 섰다. 그리고 계속 하락한다 <표1>에서 보시

다시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큰 폭락이 없이 2.0‰～2.3‰사이에 정체되어 있다. 일본도 이혼 건

1) 여기서 이혼율은 조(粗)이혼율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사용하기에 비교가 가능하다. 조이혼율은 한해 발생한 이혼
건수를 해당연도 총인구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산출한 이혼 발생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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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한 시기 감소하였다. 2011년 3.11대지진 후 오히려 이혼율이 2.0‰대에서 1.84‰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9년에는 1.7‰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혼율은 중국의

GDP성장율처럼 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도 2.0‰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9년에는 404만건의 이혼이 성사되면서 역대 가장 높은 3.4% 이혼율을

만들었다. 과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혼”을 만들어낸 이혼율은 더 높아질까?

2) 한국의 코로나 퍼즐 맞추기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이혼 퍼즐판을 보는 것은 중국의 퍼즐판을 만들어 보고, 퍼즐을 풀기 위한

비교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자료수집으로 볼 때 한국의 이혼율관련 데이터가 2020년 10월까지

만들어졌고, 다행히 한국의 “추석이혼”이라는 특수현상을 코로나 시즌에 관찰 할 수 있어 운이 좋은

것이다.

한국의 상황을 볼 때 2019년은 이혼율이 다른 두 해보다 조금 높고, 1분기에 앞도적으로 이혼율

이 높다. 1분기를 제외하고 기본상 2017년, 2018년의 페턴과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이혼율이 하반기

에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 2017～2021년 한국의 이혼율   (단위: 건)

연도 전체 상반년 하반년 10월달
비고

(추석일)

2017 106,032
52,632 53,400

8,400 10월4일
26,461 26,171 27,076 26,324

2018 108,684
52,687 55,997

10.600 9월24일
25,701 26,987 26,446 29,551

2019 118,000
62,156 55,844

9,865 9월13일
34,071 28,085 27,571 28,273

2020 106,500
51,326 55,174

9,345 10월1일
24,362 26,964 27,782  27,392

2021 101,673

51.400 50,673  7,703

(저년대비17.6%

감소)

9월 21일
25,300 16,100 25,100 25,573

참고: 한국통계청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2020년을 볼 때 상반기는 이혼율이 4개 연도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하반기의 3분기는 오히려 가

장 높다. 이로 미루어 볼 때 4분기도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추석과 관련한 10월달의 이혼율을

비교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코로나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볼 때 이혼율

이 보복성으로 11월, 12월에 미루어 질 확률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추론하면서 2020년의 전체 이

혼 건수가 2017년과 2018년의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2019년을 초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한국의 사례로 볼 때 “코로나 이혼”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올해의 한국추석은 특별하였다. ‘고향 찾으면 불효자’ 현수막이 내걸렸을 정도로 시댁이나 처가

방문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 10월달에 추석이혼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코로나19가 부부관계를 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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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재난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혼율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기도 힘

들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2021년의 이혼율통계자료이다. 2021년 상반년의 이혼율은 작년도와 비슷하

지만, 하반 년에는 8%넘게 감소된다. 흥미로운 것은 추석이 있는 달과 그 다음달은 모두 12%이상

감소되며, 10월 달은 전년대비 17.6%로 감소되었다. 이 변화는 큰 변화이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

으며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 원인을 더 섬세하게 분석하고 찾아내야 한다. 어쨌든 추석현상이

이혼율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하지만 일본은 양력설이 가장 크고 한국처럼 추석이혼 같은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일

본은 어떤 형태로 코로나이혼의 담론이 만들어지고 실제는 어떤지 알아보자.

3) 일본의 퍼즐 맞추기

일본의 미디어는 일찍이 중국의 “코로나이혼”을 소개하였고, 4월에 일본 주부가 인테넷 게시판에

자신이 겪은 일을 게재하면서 일본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이혼”관련 뉴스들이 한중일

세 개 국가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상반기 이혼관련 통계자료가 정리되면서

코로나이혼에 관련하여 “회의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이혼”이 존재하는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표3>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3> 월별로 보는 일본의 이혼건수(2018～2021)

자료츨차: 人口動態統計速報（令和4年2月分）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도 코로나19가 일본에서 비교적 강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4월과 5월에 이혼율이 뚝 떨어지

고 있다. 2020년의 1분기는 최근 3년의 수치와 비슷하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는 시점인

4월부터 뚝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1분기는 이혼율이

감소하였지만 기타 3분기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직 11월과 1

2월 두달 남아 있지만 극적으로 반전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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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완작업으로 완성된 <표3>을 보면 저자의 추측은 정확하다. 그렇게 추측하는 원인은 일본

은 안정된 사회이고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의 격동기를 겪고 완만하게 하락하기에 큰 변동을 찾

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세대별로 볼 때 고령화로 인해 황금이혼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미디어가 가장 많이 강하게 코로나이혼을 제기하고 담론화 시켰지만 역으로

한중일 3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혼율을 감소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

본식으로 “밖”과 “속”이 다르다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 사례를 볼 때 코로나 이혼의 개별적 현상은 미디어를 통해 많이 노출되었지

만 전반적으로 이혼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을 것이란 “상상”을 완전히 뭉개 놓았다.

4) 중국의 퍼즐판 맞추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분석하여 보자. 전세계는 “COVID-19”에 떨고 있었고, 한달 넘게 감옥처

럼 갇혀 사는 중국인들, 그리고 그들의 일기, 관련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3

월부터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자, 2020년 3월초부터 혼인등록소가 개업을 하면서 이혼등록이 짧은 3

월에 폭발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1월과 2월의 이혼건수가 적었기에 전체 이혼건수는 2019년

보다 적었다. 2020년 1분기 이혼건수는 61.2건으로 2019년 이혼건수의 58%이다.

<표4> 2016～2021년 중국의 이혼율   (단위: 만건)

연도 전체 상반년 하반년
비고

(설명절)

2016 346.8 
168.3 178.5

2월8일
86.2 82.1 89.6 88.9

2017 369.3
185.6 183.7

1월28일
95.8 89.8 93.5 90.2

2018 380.1
193.1 187.0

2월18일
97.2 95,9 96.8 90.2

2019 404.3
203.8 200.5

2월5일
104.8  99 106.6 93.9

2020 373.3 
159.5 213.8

1월25일
61.2 98.3 107.5 106.3

2021 213.9
96.6 107.3

2월 12일
29.6 67 61.8 55.5

설명: 중국민정국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http://www.mca.gov.cn/article/si/tijb/qgsj

그런데 2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기타 연도의 이혼율을

뛰어 넘었다. 이런 승장세는 3분기로 이어 갔고 3분기의 이혼율은 2019년의 최고치를 초월하면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이로 볼 때 4분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분기의 이혼율이 1

분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중국의 이혼율은 한국, 일본과 달리 고속 상승

과정이라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표4>참고.

2차 보완자료를 보면 2020년 4분기 이혼건수는 106.3만건으로 2019년 4분기 93.9만건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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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증가되었다는 점을 보면 중국의 이혼율은 한국과 일본보다 역동적인 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의 이혼율을 보면 더 흥미롭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혼숙려(离婚冷静期)기간 30일로 정하

면서 중국의 이혼율은 2020년도에 비해 43% 감소되었고, 4분기만 비교하면 48%감소되면서 이혼율

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춘절과 대학입시가 끝난 후 이혼율이 높게 나온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분기의 이혼율이 2분기보다 높고, 대학입시가 끝난 3분기의 이혼율이 2분기

보다 높다. 흥미로운 것은 2020, 2021년 코로나 기간 사이 이런 룰이 파괴되었다. 2020년은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도시봉쇄로 이혼등록건수가 적었기에 설명이 된다. 그러나 2021년 3분기의 이혼율은

2분기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직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어떤 요인으로 3분기 이혼등록건수가 적어

졌을까?

2021년 전체 이혼건수가 적어 진 것은 아래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30일 숙려기간

으로 이혼등록이 한달정도 밀리는 것이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2022년 1월의 이혼건수를 가중치를

두어서 추가해야 한다. 2021년 1월달 이혼건수는 2020년에 이혼건수가 넘어 온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한 된 행정인력으로 30일 추가된 일정과 재심사, 조정 등 프로

세스의 증가로 갑자기 두배로 증가된 일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다. 세 번째는 중국도 한국처럼 재

판이혼(訴訟離婚)이 있는데 이는 민정부의 이혼통계에 등록되지 않는다. 중국고등법원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혼인가정재판건이 164.9만건이지만 2021년에 혼온가정재판건이 183.1만건으로 볼 때 대부

분이 이혼소송인 점을 고려하면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없는 재판이혼으로 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당연 당국이 이혼숙려기간을 두었기에 충동적이혼을 억제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토막

으로 감소될 정도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다. 과연 어떤 이유일까? 결국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찾

아야 하겠지만 본문에는 이 정도로 논의하겠다.

3. 이혼과 세대

1) 중국에서 이혼과 세대

2008년전까지만 중국에서 재혼율은 높지 않았다. 아래 도표를 보면 중국의 재혼율은 2008년이후

부터 가파롭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에서 더 선명하다. 그리고 이 시기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는 25-30세, 30-35세이며, 이혼특징은 결혼기간이 5년미만의 젊은 층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중

국의 이혼율은 부동산경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하락

은 이혼율이 감소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혼율은 젊은 층에 집중되었기에 일본, 한국의 특징과 다르며, 전통적으로 성격차

이, 폭력, 재산 등 변수들이 아닌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로 인한 장기별거가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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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에서 이혼과 세대

일본에서 이혼사유를 볼 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위는 여전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 이 1

위지만 2위는 정신폭력, 금전원인, 외도가 3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달리 이혼의

연령층이 중국보다 평균 10살 정도 높으며, 이혼도 결혼기간이 5-10년이상 결혼자들이 높은 이혼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황금이혼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노인

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 “자유”등 관념의 변화로 황금이혼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도 황금이혼율이

10%로 높게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30년이상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중이 17.6%로써 20년전보

다 10.6%증가하였다. 이처럼 이혼율의 세대적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구조,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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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과 도시

1) 코로나 시즌 중국에서 이혼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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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5대권역의 대표도시를 선택하여 비교하려 하였지만 일부 도시의 통계수치

가 정확하지 못하여 중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동북지역의 대표도시를 추가하지 못하였다. 하지

만 코로나의 시작점인 무한, 현재 가장 거대한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 주강삼각주의 대표도시 동관

을 추가하여 코로나시즌 중국의 이혼율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2022년 상하이, 베이징, 장춘 등 도시의 이혼율, 관련 통계자료들을 추가하여 분석하면 더 흥미로

운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일부 도시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2) 코로나 시즌 일본의 이혼과 도시

일본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중국처럼 동경, 오사카, 교토 등 대도시들이 탑10

권에 들어 올까? 일본에서 47개 都道府縣오사카부만 6위권에 들어오고 있다. 동경은 29위, 교토는

39위로 이혼율이 매우 낮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100만명이 조금 넘는 오키나와 지역

이며, 중국의 동북처럼 넓은 영토를 가진 홋가이도도 이혼율이 상위권에 있다. 이혼율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특정한 단계에서 경제발전이 낙후한 지역이 오히려 이혼율이 높다.

한국의 경우는 서울, 부산, 인천 대표도시를 볼 때 부산이 상위권에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도시별

이혼율은 도찐개찐이다. 큰 차이가 없기에 지역별 차이가 중국처럼 선명하지 않으며, 일본보다도 작

다.

한중일의 국가별/지역별 비교에서 한국과 일본은 외국인의 혼인건수와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다. 한국은 가장 높을 때 외국인 혼인비율이 9.9%달하며, 이혼율도 6% 넘을 때가 있다. 일본

도 한국보다 약간 비중이 작지만 일본 전체인구에서 혼인율7%, 이혼율 4%때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일본은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큰폭으로 감소되

었으며 이혼율도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국제결혼이 국경을 넘는 이동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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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코로나이후 “이혼”은 어디로?

코로나19가 이혼율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중국의 행정기관이 실제 이혼

에 내재된 모순을 해결 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가정에 내재되어 있다. 2002년

부터 부동산대출, 차량등록 관련 경제정책이 “가정”과 묶이면서 “이혼‘은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가

간 측면도 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높은 이혼율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지만 부

동산구매 정책이 이혼을 촉진하였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부동산이혼“이 ”코로나이혼“이

묻혀 갈까봐 더 두렵다.

중국의 80,90세대들이 대부분 결혼을 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결혼관념이 형성되고 이혼에 대하

여 윗새대보다 훨씬 자유로울지도 모른다. 중국여성의 지위가 올라감에 이혼을 제기하는자가 70%

가 여성이라고 한다. 중국의 가정에서 여성의 직업화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남녀평등의 관념도 강

화되고 있다. 이들은 곧 이혼세대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통계에서 볼 때 결혼후 2년-5년사이

의 이혼율이 유독 높고, 재혼율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서 한국, 일본과 좀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이혼이 변화되고 있다.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도시의 경제, 정치정책에 묶여 있

고, 빈번한 인구이동, 장기간 분리 거주하는 공간거리도 이혼에 한몫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적 요인

이 보이고 있다.

모든 것을 코로나로 엮어 “코로나이혼”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코로나이혼은 실체가 없다. 하지

만 그 내면에 담긴 “중국식이혼”의 본질을 파해칠 때, 중국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 본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022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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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분과】 발표 ⑤

중국의 부동산세 개혁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고찰

서석흥 (부경대)

【목 차】

1. 머리말

2. 부동산세 개혁의 배경과 목적

3.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

4.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

5. 맺음말 

1. 머리말

중국에서 개인의 주택(부동산) 보유 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은 매우 민

감한 화제.

왜냐하면 이는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도시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중국 전체 경제구조(경

제발전 방식과 방향)의 전환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

중국에서 개인 소유 주택(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도입 시도는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지금까지 근 20년간 수없이 많은 입법화 계획이 발표·추진되고 상하이와 충칭에서

10년 이상 개혁 실험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최근 시진핑의 ‘공동부유’ 목표 추구 하에서 2021년 10월에 부동산세 시범 실시 지역의 전국적 확

대와 심화 계획이 발표되어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음. 그러나 2022년 3월에 다시 조건 미비를 이유

로 금년 중에는 시범 지역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음.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부동산세 개혁 추진에 왜 이렇게 난점과 장애가 많은가를 고찰하려

함.

2. 부동산세 개혁의 배경과 목적

1) 세제 구조의 불합리 -｣ 직접세 비중 높여 부의 재분배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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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세부담의 전가 가능성에 따라 직접세와 간법세로 나누어짐.

직접세 : 세 부담의 전가가 불가능. 누진세 세율을 통해 빈부격차 완화와 소득재분배 역할을 함.

소득세와 재산세 등.

간접세 :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통해 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비례세율

의 형태를 취해 역진적 성격. 소득재분배에 역행함. 증치세, 소비세, 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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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조세 구조는 간접세 위주, 간접세 비중 너무 높고 직접세 비중 낮음.

직접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 매우 작고 기업소득세 위주.

특히 재산세 비중 낮음. 대표적 재산세인 개인 부동산 보유세 없고, 상속·증여세도 없음.

부동산세의 도입, 다주택자 혹은 고가 주택자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 징수 -｣ 직접세 비중 높여

부의 재분배 역할.

이는 2021년 시진핑 지도부가 신시기(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완료 후)에 새로운 전략 목표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완료)의 핵심 내용으로 정한 ‘공동부유’의 이념에 부합함.

2) 안정적인 지방재정 세원의 확보 필요

1994년의 分稅制 개혁 이후 중앙재정의 비중 커지고 지방재정 비중 줄어듬.

지방정부의 事權과 財權의 불균형. 지방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커

지고 재정수입은 부족. 일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으로 충당. 나지 부족분은 ‘토지재정’에 의존.

토지재정이란 도시 국유토지사용권의 판매(‘土地出讓’) 수입을 말함. 2020년 토지재정 수입은 8.4조

위안의 거대 규모로, 지방정부 일반예산성 수입의 88%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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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토지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 2020년 중국의 상주인구 도

시화율은 63.9%로 점차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기존 대도시는 추가적인 토지공급이 한계에 달함.

부동산 시장도 신규주택(증량) 시장에서 기존 주택(존량) 시장 중심으로 옮겨감에 따라 토지재정의

지속성이 불가능하게 됨. 2021년 9월 이후 전국 토지사용권 공개 입찰의 유찰율은 30%에 이름.

안정적인 새로운 지방재정 세월 확보가 요구됨.

-｣ 방대한 기존 부동산(주택)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가 토지재정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의 지나친 토지재정에 대한 의존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

지방정부가 토지재정 수입 최대화를 위해서는 국유토지 사용권을 건설업체에 고가로 판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자기 지역의 부동산(주택) 가격을 높게 유지해야 함. 이는 지방정부의 집값 안정

화 정책과 배치됨.

또 토지재정 수입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 실물경제로 흘러가야 할 자금과 투자가 부동산

분야로 몰려 구축효과 발생.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에 방해가 됨. 부동산세 도입이

토지재정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면 위의 문제도 해결 가능.

3)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너무 높은 주택 가격

중국 대도시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세계의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너무 높은 수준. 주택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청년세대와 다수의 무주택자에겐 너무 높은 문턱. 躺平과 저출산, 房奴의

중요 원인. 과도한 주택 구입 대출로 인해 국내 소비수요 제약.

-｣ 부동산세 도입하여 주택 보유비용 높이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 집값 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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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동산세만으로 집값 잡을 수는 없음.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정책(금융), 중기적으로

는 토지 공급, 장기적으로는 인구에 의해 가장 크게 결정됨.

그러나 부동산세는 다은 정책 조합(금융, 토지와 주택 공급, 복지형 주택(염가 임대주택 등), 기타

구매 제한 등 행정 수단)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 기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됨.

3I.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

1) 개혁 이전의 부동산세(1950-2003년)

중국 부동산세(房地産稅)의 징수 기원은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1950년 1월 중국 정무원은 ｢｢전국 세정 실시요칙｣을 반포하여 14개의 세종을 규정했는데, 그 중

에 房産稅와 지산세(당년에 방지산세로 통합)가 포함되었음. 1951년에는 ｢도시 부동산세 잠행조례｣

를 반포. 1984년에는 도시 부동산세를 주택세(房産稅)와 도시토지사용세로 분리.

1986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 잠행조례｣를 반포하여 현재까지 이어짐. 이 조례에서는 기업

소유의 경영형 부동산과 개인 소유의 임대형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인 소유의 비경영형

부동산은 징수 면제.

2) 개인주택 부동산세 개혁의 모색 단계(2003-2010년) : 物業稅 모의 평가와

징세

2003년 10월 당 16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에 관한 약간의 문제의 결

정｣에서는 “도시건설 세비 개혁을 실시하고, 조건이 구비되면 부동산에 대한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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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업세를 징수하고, 상응하는 관련 收費를 취소할” 것을 제출하였음. 여기서 물업세는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로 사실상 현재의 방산세와 동일한 것임. 이것이 당국이 최초로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부동산세를 징수할 것을 최초로 제기한 것임.

그후 베이징, 랴오닝, 장수, 선전, 닝샤, 충칭 등 6개 성·시에서 물업세 모의 세수 평가와 징세를

시범 실시함. 2007년에는 물업세 모의 징세 시범 실시 지역을 푸젠, 안후이, 허난, 텐진 등을 포함해

10개 성·시로 확대하였음.

물업세 모의 징세(Simulation of Tax Property Tax)란 실제 징세는 하지 않지만 실제 징세와 동

일한 단계를 밟아 재정부, 부동산 관리부서 및 토지관리 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물업 수량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활용해 주택의 가치평가, 세수 통계, 실제 징수 상황 등에

대한 모의 실험을 하는 것을 말함.

2006년 3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차 5개년 규획 강요｣는 “부동산 세수 제도를 개혁하여, 물업

세 징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수비를 취소한다”고 규정함.

2007년 전인대 5차회의 재정예산 보고에서 “물업세 징수 실시방안을 연구한다”고 규정.

2010년 ｢2010년 경제체제개혁 심화 공작 의견에 관한 통지｣ : “재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부동산

세 개혁을 안정되게(穩步) 추진할 것”을 제기함.

이로써 권위있는 정책 문건에서 ‘물업세’란 용어 대신 좀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진 ‘방산세’란 용어

를 사용하기 시작함.

3) 초보적 시범 실시 시기(2011-2013년) : 상하이, 충칭의 시범 실시

2011년 1월 국무원 제136차 상무회의. 일부 도시에서 개인 주택에 대해 방산세(주택세) 개혁을 시

범 실시할 것을 결의. 그후 상하이와 충칭에서 각각 ｢개인주택 방산세 징수 시범실시 잠행방법｣을

제정하고 1월 말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감.

상하이는 신규 다주택 구입분부터, 충칭은 별장과 초고가 주택 등 고급 주택을 주 과세 대상으로

삼았음. 그러나 두 도시 모두 과세대상이 좁고, 세율이 낮고,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 10년의 시범

실시 결과 재정 수입, 집값 안정, 부의 재분배 등 세 가지 면에서 모두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

로 평가됨.

2011년 3월 제11기 전인대 4차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규획 강요｣에 “부동산세 개

혁을 연구 추진한다”는 내용 포함됨.

2013년 2월 국무원 상무회의 “개인주택 방산세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

2013년 5월 제12기 전국인대 1차회의 ｢201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결의｣에서도 “점

차 방산세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할 것”을 제출.

즉 애초에는 방산세 시범실시 지역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었으나 2013년 8월에 항저우와

난징 등의 도시에서 올린 방산세 징수 방안이 긴급 정지됨. 이에 따라 방산세 개혁 시범실시의 확

대 작업은 정체 상태에 빠지고, 2022년 현재까지 상하이와 충칭 2곳에 그치고 있음.

4) 입법 추진 시기(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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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당 18기 3중전회 ｢중공 중앙의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의 결정｣

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세 입법을 가속화하고, 적시에 개혁을 추진한다”고 최초로 명확히 입법 추진

을 제출함. 그리고 ‘加快’라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함.(그 후에는 계속 온보, 온타 등의 표현을

사용함)

당시의 구상은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할 필요 없이 부동산세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여 먼저 법

률을 제정하고, 법률에 기초해 전국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임.

그 후에도 매우 여러 차례 부동산세 입법 추진이 발표되었음.

2015년 6월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은 부동산세를 제1류 입법 계획 항목에 포함

시킴. 조건이 비교적 성숙되어 임기 내(2018년 2월)에 부동산세 법률 초안을 제청 심의한다고 규정.

2016년 3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규획 강요｣ : 지방세 체계를 개선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한다고 규정.

2017년 12월 재정부장 肖捷 ｢당의 19대 보고 보도독본｣ : “‘입법 선행, 충분한 권한 부여, 단계적

추진’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세 입법과 시행을 추진한다. 평가치를 기초로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개

발·거래 단계에서의 세비 부담을 적당하게 줄여 준다. 완전한 현대 부동산세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

립한다.”고 제시.

이때 처음으로 ‘입법 선행, 충분 수권, 분보 추진’이라는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원칙이 공식적으로

제시됨.

2018년 9월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다시 부동산세 입법을 제1류 항목에 포함

시킴. 조건이 비교적 성숙되어 13기 전국인대 임기 내(2023년 2월)에 법률 초안을 제청 심의한다고

규정.

2019년 3월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 : “부동산세 입법을 온건한 속도로(穩步) 추진한다.”

2020년 5월 ｢신시대에ㅡ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가속 완성하는 것에 관한 의견｣ : “부동산세 입

법을 온당하게(穩妥) 추진한다.”

2021년 3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 “부동산세 입법

을 추진하고, 지방세 체계를 건전화하고, 지방세정 관리권을 점차 확대한다”고 제출.

즉 이 단계에서는 2013년 11월에 이전의 부동산세 개혁의 시범 실시로부터 입법 추진(혹은 입법

선행)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2021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주요 당·정 문건에서 부동산세 입

법 추진 방침이 발표되었음.

2016년 3월의 ｢13.5 규획 강요｣와 2021년 3월의 ｢14.5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에서 모두

부동산세 입법 추진이 제시됨.

또 2015년 6월의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2018년 9월의 ｢제13기 전국인대 상무

위원회 입법계획｣에서도 계속 부동산세 입법을 제1류 입법 계획 항목에 포함시키고, 조건이 비교적

성숙되어 임기 내에 법률 초안을 제청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2013년 11월 당 11기 3중전회에서 부동산세 입법의 가속 추진이 제출된 후 거의 매년의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세입법을 ‘온타’ ‘온보’ ‘온타’ 추진할 것을 제출했으나 아직 입법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상으로부터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개혁과 입법의 난점과 장애 혹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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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음.

5) 시범 실시의 확대와 심화 시기(2021년 이후)

2021년 5월 재정부, 전국인대, 주택건설부, 세무총국 합동으로 부동산세 개혁 시범실시 업무 좌담

회 개최. 상하이, 충칭, 선전, 칭다오 등 6개 도시의 지방 인민정부 담당 간부와 전문가 학자들을 대

상으로 부동산세 개혁 시범 실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2020년 10월 15일 시진핑 총서기가 당 기관지 ｢구시｣ 잡지에 “공동부유를 확실하게 추진하자”라

는 글을 발표.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 실시 작업을 잘 수

행할” 것을 제기함.

2021년 10월 23일 제13기 전국인대 31차 회의는 ｢국무원에 권한을 위임하여 일부 지역에서 부동

산세 개혁 시범실시 작업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킴. 시범실시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후 경험을 총괄하여 조건이 성숙하면 적시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함.

이에 부동산세 개혁 방침은 이전의 입법 선행으로부터 다시 시범실시의 확대와 심화 후 경험을

총괄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뀜.

위의 ｢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이내에 국무원이 시범실시 확대 지역을 선정한 후 국무원이

｢부동산세 시범실시 구체 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해 시범지역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실시세칙

을 제정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실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2022년 3월 16일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각 방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내

에는 부동산세 개혁 시범실시 도시를 확대할 조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부동산세

개혁의 진전은 또 다시 늦추어지게 되었음.

4.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

1) 개혁 목적 간의 딜레마 : 안정적인 지방세 세원 확보와 투기 억제·재분배 사이

2) 부동산 세제 설계상의 난점 :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감면 기준 등

3) 부동산세의 정당성 논란과 기술적 문제

4) 징수 과정상의 난점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세 부과 경험의 부족

5) 이해관계의 충돌 : 중앙과 지방

6) 기득권층의 저항 : 정치개혁으로 연결됨

V. 맺음말 – 부동산세 개혁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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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학자분과】 발표 ①

方文山对李白“月”意象的继承和发展

张佳（釜庆大学）*ㆍ金昌庆（釜庆大学）**1)

【目 录】

1. 绪论

2. 李白和方文山“月”意象的运用

  1) 李白诗歌中的“月”意象

  2) 方文山歌词中的“月”意象

3. 方文山歌词中对李白“月”意象的继承和发展

  1) “月”意象的模仿与继承

  2) “月”意象的解构与发展

4. 结论

1. 绪论

意象，即表“意”之“象”，与客观存在的物象不同，它寄托了作者的主观情感，是主体与客体的统

一，构成古代诗歌的基本结构单位，是诗歌意蕴的核心和基础。意象也是中国古代文论的重要概念之一，

首次在文学领域提出“意象”一词的是刘勰，他在文心雕龙•神思中写到“独造之匠，窥意象而运

斤”，1)强调客观物象与所表现的思想感情相融合，能使读者产生丰富的想象和联想，使语言表达更有生

命力。夏之放曾说：“能够成为文学活动细胞，并成为逻辑起点的内在矛盾点，只能是人对现实的审美关

系所产生的第一个东西——审美意象。”2)可见意象在文学表达中的重要性。陈植锷先生曾在诗歌意象

论中对“意象”进行界定，他认为从语言学角度看，它们是使用共同语言的人类的共同感情在深层意识

的长期积淀；从美学角度看，它们是一些具有相对稳定性的独立的艺术符号系统；从文艺学角度看，我们

就称它们为诗歌的意象。3)意象不只是作者个人的情感表达，还可以引起读者的共鸣，是人类共同情感的

表达。

月亮自古以来，就是文人墨客着重刻画的意象之一，月是静谧的、晴朗的、浪漫的、多情的，可以表

达无限丰富的内容和情感，与中华民族的审美气质相吻合，是一种共通情感的文化符号。古代文人也大多

*  釜庆大学中国学博士（mofeijia@163.com）

** 釜庆大学中国学教授（cgkim@pknu.ac.kr）

1) 王利器，文心雕龙校证，上海古籍出版社，1980，p.178.

2) 夏之放，文学意象论，汕头大学出版社，1993，p.160.

3) 陈植锷，诗歌意象论，中国社会出版社，1990，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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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助“月”这一意象来创造作品，从而体现的意境之美。在李白的诗歌中月亮被赋予了很多情感，全唐

诗中收录了1059首李白的诗歌，其中有400多首涉及月亮。李白诗歌中的“月”既饱含“举头望明月，低

头思故乡”的思乡之情，又象征“长留一片月，挂在东溪松”的理想境界，以及“我寄愁心与明月，随君

直到夜郎西”的离愁别绪等意象。在方文山的歌词中，“月”的意象也是经常被使用的，如“月圆更寂

寞”东风破，“月色被打捞起”东风破，“掬一把月，手揽回忆怎么睡”兰亭序，“狼牙月，伊人

憔悴”“邀明月，让回忆皎洁”发如雪，“青石板上的月光照进这山城”醉赤壁，“芦苇弯腰，月色

摇”千江水，等等，写出了“月”之美，借以表达丰富而又多样的情感。

2. 李白和方文山“月”意象的运用

1) 李白诗歌中的“月”意象

李白的诗作现存1059首，涉及月亮的共有400多首，约占38%。4)张福庆指出“每当诗人写到明月时常

常是把月当作友人、亲人和恋人把自己的感情向它倾诉用自己的心灵与它交流像孩子一样天真无邪毫不掩

饰地向它敞开自己的心扉用最纯洁、最真诚、最热烈的情感去拥抱明月。”5)李白的咏月诗中的“月”这

一意象总的来说可以从下面几个方面来认识。

(1) 月是美好的象征、爱的寄托

如李白的古风（二十七）“眉目艳皎月，一笑倾城欢”，以“皎月”比喻女子的美貌；相逢行
“衔杯映歌扇，似月云中见”，写歌女用扇子遮挡脸的动作，像云中时隐时现的月亮；忆旧游“翠娥婵

娟初月辉，美人更唱舞罗衣”写歌女美丽脱俗，犹如新月的清辉；秋浦歌“渌水净素月，月明白鹭飞。

郎听采菱女，一道夜歌归。”透明的绿水中映出一轮素净的明月，描绘出一种清新素雅的气氛，衬托情投

意合，两情相悦的情感。

(2) 明月象征对故乡、友人和恋人的思念之情

如李白的峨眉山月歌：“峨眉山月半轮秋，影入平羌江水流。夜发清溪向三峡，思君不见下渝州。

峨眉山月是半轮秋月，在山的衬托下显得格外清明。明净的秋月，映在江水之中，此情此景，倾注了游子

对家乡的眷恋和热爱，峨眉山月便是故乡的象征；静夜思“窗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

头思故乡”皎洁的月光和秋霜暗示了季节的寒冷，明月对应故乡，自然的流露出思乡之情，由此创造了

“思乡的明月”。闻王昌龄左迁龙标遥有此寄“我寄愁心与明月，随风直到夜郎西。”李白把对朋友的

一片真心寄予明月，让明月请明月传达自己对友人的关心和思念。子夜吴歌·秋歌“长安一片月，万户

捣衣声。秋风吹不尽，总是玉关情。何日平胡虏，良人罢远征。”这里写的是捣衣女在月光下赶制寒衣，

寄给在边地的丈夫，渴望结束战争，早日与丈夫团圆的思念之情。

4) 谢宜伶，｢探究李白诗歌中的“月亮”意象｣，现代语文，2006年第8期，p.47.

5) 张福庆，唐诗美学探索，华文出版社，2000，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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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明月象征高贵的品质和诗人对理想的追求

如李白的陪族叔当涂宰游化城寺升公清风亭“了见水中月，青莲出尘埃”，写水中月若青莲出污泥

而不染的芳洁本性，比喻升公“济人不利己”的清廉正直形象。宣州谢朓楼饯别校书叔云“俱怀逸兴壮

思飞，欲上青天揽明月。”诗中的“上”和“揽”字表达了对理想境界的向往与追求；赠孟浩然“我欲

因之梦吴越，一夜飞渡镜湖月”也表现出对理想境界的追求。

(4) 明月象征孤独和失意

月亮高高悬挂在天上，可望不可即，于是月亮常常成为孤独与失意的象征。如月下独酌“花间一壶

酒，独酌无相亲。举杯邀明月，对影成三人。”“我歌月徘徊，我舞影零乱。”这是李白夜深人静时，在

月下独自饮酒，只有无情的明月和无形的影子作伴，只有明月是他不离不弃、倾诉衷肠的知己，刻画出内

心的孤独；蜀道难“又闻子规啼月夜愁空山。”借“子规啼月”的意象渲染旅途的愁绪和空寂的环境气

氛；金陵城西楼月下吟“月下沉吟久不归，古来相接眼中稀。”李白在月下久久的站立，慨叹人世艰

辛、知音难觅，抒发了怀才不遇的失意和落寞。

(5) 月是永恒的象征

如李白的把酒问月“今人不见古时月，今月曾经照古人。古人今人若流水，共看明月皆如此。”月

亮以其永恒的存在阅尽历史沧桑，因而引发对宇宙无穷、人生有限的浩叹，塑造了一个崇高永恒、美好神

秘的月的形象。苏台览古“只今唯有西江月，曾照吴王宫里人。”苏台荒废，没有了当年繁华，只有

“西江月”不变。抒发了李白对物是人非与历史兴亡的感叹。

2) 方文山歌词中的“月”意象

在方文山的歌词作品中，出现“月”意象的歌词有26处，其中表达的意象可分为以下几个方面。

(1) 月是对爱情的期待与追求

如满月“纯白色的感觉，有一种初恋的美。爱没有杂质的无邪，你的笑像月色倒映在河水。……你

的爱是没有阴影的满月，我看透你的世界，了解你的了解”，满月的清朗像初恋一样天真、纯粹而美好。

夜曲“在月光下弹琴，对你心跳的感应，还是如此温热亲近”，简单的画面，用月光衬托出爱情的浪

漫。兰亭序“兰亭临帖，行书如行云流水。月下门推，心细如你脚步碎。忙不迭，千年碑易拓，却难拓

你的美。真迹绝，真心能给谁”，月光下一段爱情故事慢慢展开，恋人的美丽和爱情的美好，是圣洁的难

以复制的。

(2) 月是思乡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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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牡丹江就是这样一首典型的思乡之作。以“思念的光”和“银白色的温暖”来代指月光，简单的

场景描述，表达的是对童年美好时光的追忆，童年时所有的回忆，都在月光下缓缓铺展开来，写出了对家

乡、亲人的思念之情。

(3) 月是对爱是唯美凄凉的离别之情

如青花瓷“天青色等烟雨，而我在等你。月色被打捞起，晕开了结局。如传世的青花瓷自顾自美

丽，你眼带笑意”，月色是不会被捞起的，注定等不到深爱的那个人，爱而不得的凄凉感油然而生；也正

是因为虽然结局已经注定了，但是你的美世间难得，有这场相遇就足够唯美了。发如雪“邀明月，让回

忆皎洁，爱在月光下完美”，有明月作伴，月光下回忆过往的种种美好，写出了一个孤独的人在深夜对已

经逝去的爱情的缅怀，凄凉又唯美。

(4) 月是民族情感的体现

如刀马旦“明明早上人还在香港，还在九龙茶馆喝煲汤，怎么场景一下跳西安，我在护城河的堤

岸……站在古老神秘的城墙，月光摇又晃”，歌曲描写了一位华裔姑娘从香港到西安的穿越之旅，月光摇

晃，比喻身世恍惚，心灵无依，于是穿越为戏班的刀马旦，在舞台上唱一段虞姬和霸王，表明中华民族血

脉中的情感是挥之不去的。“一口粮，一张床，一面墙，一扇窗，我洒下一地月光”，“一匹苍狼一身风

霜，走过丝路回家乡”写出在外漂泊的游子只有故乡月光的陪伴，即使孤身一人也可以回到故乡。双刀
“风，缓缓绕过武馆，正上方的月亮，那颜色中国黄”和降龙十八掌“双龙取水取月光，我一口饮尽了

一夜的风霜。我用降龙十八掌，负面的情绪全部都无法挡”，直接利用“月亮”这个民族共通情感的文化

符号引起情感共鸣。

3. 方文山歌词中对李白“月”意象的继承和发展

1) “月”意象的模仿与继承

方文山和李白作品中的“月”意象有共通之处，都象征美好的事物，对故乡、恋人和友人的思念，对

理想的追求，以及孤独时的离愁别绪。方文山的歌词中有的直接化用李白诗句；有的为了歌词的完整性，

以及更贴近现代人的情感共鸣，对李白原诗中的“月”意象进行删减。如表1:

<表1> 方文山对李白“月”意象的继承

方文山 意象 李白 意象

1 你的笑像月色倒映在河水满月 美好的象征
眉目艳皎月，一笑倾城欢古风
（二十七）

美好的象征

2
在月光下弹琴，对你心跳的感

应，还是如此温热亲近夜曲
对爱人的思念

长安一片月，万户捣衣声。秋风

吹不尽，总是玉关情。子夜吴
对爱人的思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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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表1>可以看出1、2、3、4是直接化用李白诗歌中“月”的意象。

如1中李白在古风（二十七）中用“皎月”来比喻女子的美貌，“眉目艳皎月，一笑倾城欢”像

“皎月”一样明艳动人的女子，一笑就倾国倾城。方文山直接用月色比喻“你的笑”。

如2中虽然在月光下的行为有所不同，但是同样用月光来衬托对爱人的思念，李白子夜吴歌·秋歌
“长安一片月，万户捣衣声。秋风吹不尽，总是玉关情。”中的思念是长安月下妻子们对自己远征的丈夫

急切的盼望，方文山夜曲中的思念则是多了一份浪漫和柔情。

如3和4中的月光都表达了思乡之情，李白静夜思中是站在窗前看月光，方文山的牡丹江则是在桥

的那头看想这头的月光，而且还要把月亮捞起来，表现了更加迫切的思乡之情。

5到10中，方文山对李白诗歌中的“月”意象进行了改动，因为歌词讲述的是一个整体的故事，单句

歌词中的“月”意象要符合整个歌曲的表述内容。

如5中李白“俱怀逸兴壮思飞，欲上青天揽明月。”中的“月”意象是自己精神世界的理想境界，而
蓝色风暴表达的是在纷乱的世界中不被现实打败，积极勇敢的面对问题、解决问题，因此“在海平面渴

望满月”中的“月”意象则是对纷乱世界的一种理想状态。

如6中李白在“月下沉吟久不寻，古来相接眼中稀”，是一种难遇知己的孤独和失意，而方文山兰亭

歌·秋歌

3

弯成一弯的桥梁倒映在这湖面

上，你从那头瞧这儿看，月光下

一轮美满牡丹江
思乡之情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

望明月，低头思故乡。静夜思

故乡

思乡之情

异乡的孤独

4 捞月亮张网补星光牡丹江 同上 同上 同上

5
在海平面渴望满月，于是我终于

学会告解蓝色风暴
理想的状态

俱怀逸兴壮思飞，欲上青天揽明

月。宣州谢朓楼饯别校书叔云
理想境界

6
月下门推，心细如你脚步碎。兰
亭序

孤独寂寥
月下沉吟久不寻，古来相接眼中

稀金陵城西楼月下岭
孤独失意

7

风动窗帘，月色洒进房间，只剩

我坐在蔚蓝色的床沿边抽完这根

烟
孤独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静夜

思

故乡

思乡之情

异乡的孤独

8
一口粮、一张床、一面墙、一扇

窗、我洒下一地月光刀马旦
故乡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静夜

思

故乡

思乡之情

异乡的孤独

9
青石板上的月光照进这山城，我

一路的跟你轮回声醉赤壁
思念却不能相见

的人

人攀明月不可得，月行却与人相

随？把酒问月
可望而不可即的

事物

10
月桂树飘香，那夜风恋月光，我

的爱，很不一样月桂女神
浪漫缠绵

渌水净素月，月明白鹭飞。秋浦

歌
清澈纯真

11
邀明月，让回忆皎洁，爱在月光

下完美发如雪
逝去的爱人

举杯邀明月，对影成三人。月下

独酌
可倾诉的知己

12

人雁南飞，转身一瞥你噙泪。掬

一把月，手揽回忆怎么睡。兰亭

序
美好回忆

俱怀逸兴壮思飞，欲上青天揽明

月。宣州谢朓楼饯别校书叔云
远大的理想抱负

13
月色被打捞起，晕开了结局。青
花瓷

美好而虚幻的事

物
李白捞月的传说 不断追求的理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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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描写了一个爱情故事，“月下门推，心细如你脚步碎。”小心翼翼的在月下推门，你每走一步都牵绊

着我的心，“我独缺你一生的了解”，终还是一段悲伤的爱情。所以两个“月下”的人都是孤独的，但李

白是难觅知己的孤独失意，方文山是失去爱人的孤独和寂寥。

如7中方文山只用了静夜思中月的一个意象：孤独。“风动窗帘，月色洒进房间，只剩我坐在蔚蓝

色的床沿边”月色洒落，“我”在床边，和李白的月光洒落，“我”在窗前是一样的情境，但是抽完这

根烟写的是分手之后看到月色想起了爱人，同样是孤独的一个人、同样是思念，不同的是孤独的原因和

思念的对象不一样。

如8中方文山用了静夜思中月的两个个意象：故乡和思乡之情。刀马旦描写了一个华裔姑娘从香

港穿越到西安，变成刀马旦在舞台上表演的的故事，更多的是对故乡的憧憬和向往，同样是思乡但是少了

李白的孤独感。

如9中的“月”意象都是“不可得”，李白“人攀明月不可得，月行却与人相随”明月高不可攀，却

又与人如影随形，而赤壁赋中是人随着月光，寻找思念却见不到的人。虽然换了主动者，但是同样都是

不可得。

如10中的月都是为了衬托情投意合、两情相悦而存在的，“渌水净素月，月明白鹭飞。”李白描绘出

清澈的月亮倒映在绿水中的纯真氛围，方文山的“月桂树飘香，那夜风恋月光”则是更加浓烈的爱意，浪

漫缠绵。

11到13可以看出方文山在模仿李白“问月、邀月、揽月”的写法。

如11中方文山利用李白在月下独酌中深入人心的“邀月”意象，写成发如雪“邀明月，让回忆皎

洁，爱在月光下完美”，借李白邀月的潇洒之态和月光的清莹朗洁抒发对爱的纯美追求，皎洁的月光辉映

着单纯完美的爱情。

如12中方文山模仿李白“揽月”的写法，写下兰亭序“人雁南飞，转身一瞥你噙泪。掬一把月，手

揽回忆怎么睡。又怎么会，心事密缝绣花鞋，针针怨怼。若花怨蝶，你会怨着谁。”掬一把月，仿若把爱

捧在掌心，揽月入怀，其实是留住美好回忆。这里跟李白原诗“欲上青天揽明月”的超凡飘逸，慷慨豪迈

的气概没有关系，只是模拟了“揽月”的手法，一个似曾相识的语言符号。

如13中方文山青花瓷“月色被打捞起，晕开了结局。如传世的青花瓷自顾自美丽，你眼带笑意”，

借李白醉酒捞月的传说，描写一场关于爱的等待，这场等待结局就如同想要捞起月华流光，追求美好而虚

幻的事物，注定没有结局，但也正因不企求结局而注定美丽。此处的月，仅是一个客体对象，并没有注入

太多情感。

2) “月”意象的解构与发展

歌曲是要出版的，因此在歌词的创作中和古诗有很大的不同，方文山的创作动机主要源自商业考量和

市场需求，创作要素以突出画面感、故事性为主，追求视觉效果，追求歌词营造的画面感和影像叙事的镜

头感。6)因此方文山在李白诗歌原有“月”意象的基础上改变了意象，或附加了新的意象。如<表2>：

6) 姜葵、骆海辉，｢从李白到方文山:明月意象的心灵书写与视觉崇拜｣， 成都大学学报(社科版)，2014年第1期，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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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方文山对李白“月”意象的发展

方文山 意象 李白 意象

14 惨白的月弯弯勾住过往菊花台 悲凉的回忆
床前明月光，疑是地上霜。静夜

思

故乡

思乡之情

异乡的孤独

15
双旧地如重游，月圆更寂寞东风

破
过去的美好

只今唯有西江月曾，照吴王宫里

人。苏台览古
永恒的象征

16 双龙取水取月光降龙十八掌 民族文化
峨眉山月半轮秋，影入平羌江水

流。峨眉山月歌
故乡

17
风缓缓绕过武馆，正上方的月

亮，那颜色中国黄双刀
中国

弯弓辞汉月，插羽破天骄。塞下

曲六首其三
唐朝

18
站在古老神秘的城墙，月光摇又

晃刀马旦
身世

汉家秦地月，流影照明妃。王昭

君一
思念故国之情

19 月色蝉娟，笛声遥远祭魂酒 离人思妇
明月出天山，苍茫云海间。长风

几万里，吹度玉门关。关山月
对故园的思念

14到17则是根据李白原诗中的“月”意象合理的整合成新的意象。

如14静夜思的月光对应了地上的寒霜，白色寒冷的霜和白色的月光让人有悲凉的感觉，因此方文山

直接整合出“惨白的月弯弯”正是寒霜和月的组合，这样的月“勾起过往”定是悲凉的回忆。

如15中李白方文山都是故地重游、物是人分、有感而发。不同的是李白苏台览古时的西江月是永恒

的象征，历史的见证，而方文山的“双旧地如重游，月圆更寂寞”则是想起了过去的美好，显得此时更寂

寞。

如16中李白看到“峨眉山月半轮秋，影入平羌江水流。”想起了故乡，方文山的降龙十八掌则是讲

了一个武术少年用传统方式，习武练心性的故事，这里的“双龙取水”是招式之一，后面加上“取月光”

则是因为李白的峨眉月映入了江水中，取水取月光即是继承民族文化。

如17中的月亮都是指自己的国家，李白的“弯弓辞汉月”是为了保家卫国，而我们现在是和平年代，

习武则是因为“从天台向下俯瞰暴力在原地打转，上一代解决的答案是微笑不抵抗，被雨淋湿的唐装那股

叹息很东方，我看不惯尊严受伤家族如此不堪”，虽然没有真正的战争，但是不能忘记曾经屈辱的历史。

18和19则是根据李白原诗中的“月”意象，将诗句描绘的场景和自己歌词的场景相联系，形成了新的

意象。

如18李白在王昭君一中描写了汉朝宫女王昭君远嫁匈奴呼韩邪单于的故事，李白在单于都护府凭吊

昭君墓时，有感而发写了这首弥漫着伤感气息的诗。“汉家秦地月，流影照明妃。”开篇用“月”来烘托

昭君远嫁的伤感主题，中原汉家的月亮，光华跟随着远嫁的昭君，一路通往玉门关，仿佛去了天涯一去不

复返。这里的月是故国的月，充满了思念和伤感之情。方文山在刀马旦中写了一位华裔姑娘“站在古老

神秘的城墙，月光摇又晃”，“场景一下跳西安”的穿越故事。方文山结合了昭君远嫁匈奴后命运的改

变，用月光摇晃来表现华裔姑娘身世的变化，同样有地点的改变和命运的转变，但是少了伤感的基调，完

全是现代人对穿越的新奇和对自身民族的认同感。      如19李白的关山月中的明月是对家园的思念，

“明月出天山，苍茫云海间。”驻边的士兵看到天山的明月穿行在苍茫的云海之间，月光下遥望故园，勾

起了思念之情，但是“长风几万里，吹度玉门关。”长风浩浩，就像越过几万里中原国土来到玉门关，故

园太过遥远。同样都是写捍卫家园的题材，方文山的祭魂酒描写了一位少年在战场英勇杀敌，誓死捍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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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园的故事。也是先写月，“月色蝉娟，笛声遥远”，同样的用月来衬托爱人在家乡等待他的归来，但是

笛声遥远说明离家很遥远了。由于歌词故事性的需要，方文山用婵娟和笛声来制造氛围，把原诗意象改成

了少年对爱人的思念，没有了李白用明月和长风描写出的那种辽远苍凉悲壮的意境。

4. 结论

方文山在歌词创作上受到中国古典诗词很深的影响，他其将中国古典诗词中的意象与现代歌词创作结

合起来，想成了新的歌词风格，引领了中国歌坛的新的创作潮流，并把中国古典诗词和传统文化以独特的

形式呈现在大众面前。本文以方文山歌词为例，从“月”意象为切入点，探讨了李白诗歌的传统意象对流

行歌词创作的影响，当古典意象进入流行歌词，置于大众文化的语境，其意义发生了或多或少的变化。李

白的月已经成为一种文化符号，模仿和沿袭都是对中国古典诗词文化的继承。方文山以意象营造出一种意

境，从而借此抒情言志，把古典意象运用到现代歌词的创作中来，以此加强现代读者、听众的民族文化归

属感和认同感，从而引起强烈的情感和文化共鸣，让古典诗词意象在当代流行文化中被继续活用，把古代

诗歌的意象放在现代流行语境中，能够继续散发中华诗词之美，是方文山歌词创作的成功之处。

方文山曾说过:“所谓的中国风歌词，正因为它加入古典元素的用词后，文字上很容易使用到修辞学

的技巧，然后这些歌词形成仿古调性的画面，同时也很自然地依附着某个背景时空，使得词意显得较有深

度。”7)其实就是利用大众熟知的民族文化符号来引起情感共鸣，只要能反映普通人的生活，引发听众的

情感共鸣，市井之间能广泛流传就足够了。虽然符合了现代大众文化审美和传播的需要，但方文山歌词的

意象相对单薄，“月”意象大部分用来表达爱情的圆满或凄美，表达对故乡的思念之情，以及民族的认同

感和自豪感，缺乏对天地的感慨，对生命的思考。他不像李白诗歌中的“月”，将天地的雄浑与自我人格

的傲岸，对高尚品格的追求，悲愤的现实与豪迈的理想都能写进诗歌中。

7) 方文山，青花瓷——隐藏在釉色里的文字秘密，作家出版社，2008，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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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학자분과】 발표 ②

中日韩汉同形词意义用法的对比研究
――以中日韩共用汉字词典为例

韩一（釜庆大学）*1)

【目 录】

1. 序言

2. 先行研究及问题点

  1) 关于中日韩同形词

  2) 先行研究及问题点

3. 研究方法

4. 对比分析

  1) 意义

  2) 词性

  3) 句法功能

  4) 搭配关系

  5) 感情色彩

5. 结论

1. 引言

汉字文化圈这一概念最早是由日本的学者在上个世纪60年代提出的1)，至今仍被广泛地使用。所谓汉

字文化圈，是指中国的文化通过汉字对周围的民族产生影响，并逐渐形成了各自独特的文化2)。中日韩三

国处于汉字文化之中，不仅仅是文化，三国的语言也深受汉字的影响。因此，中日韩三国有很多词汇都是

相通的。这些词汇虽然在汉字表记上相同或相似，但是意义和用法上，却不尽相同。本发表着眼于中日韩

三国语言中受中国汉字影响的词汇中的中日韩同形词。一直以来，汉字文化圈汉字词汇相关的研究，一般

是中日、中韩、日韩等的两两比较，三国一起比较的研究为数不多，有很大的研究空间。加之这些同形词

在语音上与中文词汇极为相似的特点，学界更倾向于考察语音的异同，对其意义用法差异关注甚少。因

此，本发表首先明确中国汉字影响的中日韩同形词的概念，再以中日韩共用汉字词典中收录的658个在

中日韩三国日常生活中使用频率较高的共同常用词汇，也就是中日韩同形词为考察对象，结合前人的研究

成果，在意义用法上进行对比分析。选定中日韩共用汉字词典中的词汇作为研究对象的理由主要有三

点。第一，该词典收录了中日韩三国民众在日常生活中使用频率较高的三国共同常用词汇及相关词条释义

及例句，普遍性强。第二，该词典是由中日韩三国资深学者和语言学家组成的三国编撰委员会和专家团

队，共同编撰的，专业性强。第三、该词典收录的词汇数量合适，并且已经分析比较，整理和归纳了词条

* 国立釜庆大学中国学系博士研究生（hanichi_hy@naver.com）。

1) 最早是由河野六郎在日本語の歴史２文字とのめぐりあい（1963年，平凡社）中提出的。

2) 原文：漢字文化圏、中国文化が漢字を通して周辺の諸民族に影響を与えそれぞれ独自の文かを形成する。（漢｣字百

科事典項目執筆　中村完，p109, 1996，明治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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释义的异同点，为意义用法对比研究构筑了基台。

2.先行研究及问题点

1) 关于中日韩同形词

本发表把在中日韩三国中受到中国汉字影响的词汇，统称为汉字词。中国自不必说，本身就是汉字

词。而日语和韩语在表记上存在差异。首先，现在韩语的表记方式是韩字(한글)，除非特殊场合，一般在

韩国很少能见到汉字，以形来看，韩国和中国应该不存在同形的情况。本发表主要着重于意义上的汉字词

汇，也就是更注重于汉字词本身的含义。在韩国国立国语院标准国语大辞典中对汉字词的解释如下：

한자-어(漢字語)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以汉字为基础创造的词。

因此，在处理韩国汉字词的问题时，不局限于表记形式，将能写成汉字的词汇都算作汉字词。

同样现在的中国使用的是简体字，因此和韩国日本的字体上，有明显的差异。但是本研究也不考虑这

些不同，无论是汉字词的形体简体还是康熙字体（繁体），都算作同形。

日语中的汉字词的定义也有需要注意的部分。日语辞典中没有把汉字词作为一个词条进行说明解释，

而是用“漢語（かんご）”来表达。

大辞泉（デジタル大辞泉）　小学館

かん‐ご【漢語】 

① 日本語の中で、字訓ではなく、字音で読まれる語。また、字音で読まれる漢字から成る熟語。

昔、中国から伝わり日本語として定着したもののほかに、日本で作られたものもある。字音語。→和語

わご →外来語

在日语中不是用字训而是用字音来读的词语。或者是用字音来读的汉字构成的词组。除了过去由中国

传入最后作为日语确立下来的词之外，还有在日本创造的词。字音词。→和语 →外来语

② 中国の漢民族の言語。中国語。  

中国汉民族的语言。中国语。

这里需要注意的一点是，在日语中并不是所有用汉字来表记的词都可以被称作汉字词。

例如：取消（取り消し）

这个词虽然可以想写成汉字，但是并不是汉语，而是和语，是由动词取る（とる）和动词消す（け

す）组合而成的。虽然写作汉字，但是应该归类于和语。类似“取消”这样的词在日语中还有很多。所

以，在中日韩三国源于中国的词汇，定义为汉字词是不妥当的。

在明确以上几点之后，我们可以把中日韩共用汉字词典中收录的词汇作为中日韩同形词进行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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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先行研究及问题点

中日同形词、中韩同形词、日韩同形词相关的研究数量非常庞大，层出不穷，但是中日韩三国同形词

的研究却并不多。

刘淋·付敏（2017），以中日韩三国同形汉字词为研究对象,词汇的感情色彩义为研究内容,先是对中

日韩三国同形汉字词的感情色彩义类型进行了比较，然后对导致感情色彩义出现差异的原因进行归纳和分

析。陆姗娜（2016），通过对中日韩异义汉字同形词例词的分析，归纳出了汉日韩汉字同形词词义演变的

规律。纵观中日韩同形汉字词的研究，不难发现这些研究在虽然在词义用法上有一定的涉足，但是并没有

取得更深入的研究成果。缺少更能够探知中日韩三国同形词意义用法异同关系的研究。前文提到中日同形

词、中韩同形词、日韩同形词相关的研究数量庞大，研究成果丰硕，其中不乏值得借鉴的部分。施建军·

洪洁(2013)虽然是为汉日同形词意义用法的对比研究提供了由浅入深，由表及里的考察方法，但是在中日

韩同义词的研究中是否是可行的，还需要进一步验证考察。另外论文中提到的同形词感情色彩的差异，还

需要进一步探讨。

就以上先行研究，本发表借鉴施建军·洪洁(2013)的研究方法，以中日韩三国同形词为研究对象，并

加入感情色彩差异的分析，希望能够对中日韩同形词的意义用法的异同有更清晰更深入的认识，并且能够

对中日韩三国语言学习者有所帮助。

3. 研究方法

施建军·洪洁(2013)，以汉日同形词为研究对象，从意义用法角度出发，提出了较为系统完善的研究

方法论。本发表沿用该方法，通过中日韩三国的词典描述，按照“意义、词性、句法功能、搭配关系”的

顺序，对中日韩共用汉字词典中的中日韩同形词进行考察，并且加入施建军·洪洁(2013)中未深入探讨

的“感情色彩”进行更深入地分析。分析考察时参考的辞典分别如下：

中文：辞海 https://www.cihai.com.cn/index

韩语：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日语：大辞泉（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2019

4.对比分析

如<图1>13)所示，该研究方法是呈现出逐次递进的有序的层次。

1) 意义

在意义层面，如果只是区分两种语言的汉字词，可以分为同形同义、同形类义、同形异义三类。但是

对比的是三种语言的话，会更加复杂。例如：

3) 摘自施建军·洪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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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表中，C代表中文，J代表日语，K代表韩语。

通过表1可以知道，讲义这个词有两个不同意思。第一个意思，属于同形日韩同中异的范畴，第二个

意思，属于同形中同日韩异。

意义上进行区分的话，可以分为：中同韩同日同，中同韩异日异，中同韩同日异，中异韩异日同，中

异韩同日异，中异韩异日异等。

<图1> 汉日同形词意义用法差异的层次分析

<表1> 中日韩同形汉字词意义上的分类

C讲义 J講義 K講義

- 1 1

2 - -

2) 词性

同形同义的情况下，中日韩三国汉字词的差别还体现在词性上。

例如 ：

中日韩同形词：使用

在中文中只作为动词，但是在日语中是名词，还有サ变动词的词性，而韩语中的词性也有名词和动词

两种词性。

3) 句法功能

同形同义，加上词性也相同的情况下，句法功能层面不尽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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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搭配关系

同形同义，词性相同，句法功能也相同的情况下，与其他词搭配的时候，呈现差异。

5) 感情色彩

最后以上四点都相同的情况下，中日韩同形汉字词所带的感情色彩也有不同。

5. 结论

本发表考察了中日韩共用汉字词典中收录的汉源词的意义用法的差异，从意义、词性、句法功能、

搭配关系、感情色彩五个方面进行了探讨，更加全面地探知了中日韩三国常用同形词的异同关系。期待研

究的结果为中日韩三国语言学习者提供更好的，更有效率的，更准确的学习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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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학자분과】 발표 ③

浅析网络语言的谐音现象

张亚秋（釜山外语大学）*1)

【目 录】

1. 绪论

2. 网络语言中的谐音现象

  1) 谐音现象的分类

3. 从网络平台看谐音现象

  1) 微信网络平台的谐音现象分析

  2) 网络平台中谐音现象的影响

4. 结语

1. 绪 论

首先，对于修辞定义说明学者们各抒己见，姜宗伦在古典文学辞格概要中指出：“修辞就是修饰词

语，就是对语言进行修改、加工、润色，就是通过对语言的整理修饰，来提高语言的表达效果。”张志公

在修辞是一个选择过程中指出：“什么是修辞？修辞就是在运营语言的时候，根据一定的目的精心选择

语言材料这样一个工作过程。”王希杰在汉语修辞学中说：“所谓修辞活动，也就是交际活动，就是运

用语言表达思想感情的一种活动。…… 为了达到预期的最佳表达效果而对语言材料进行选择的过程，就

是修辞活动。”1)尽管学者们对修辞的定义各不相同，但可以肯定的是“修辞”丰富了语言的表达形式，

更加了语言的趣味性。“谐音”作为汉语修辞的一种，同样具有汉语修辞的特点，其本质同样是丰富了人

们的语言生活。古时候，诗人学者们通过作诗来传情达意，抒发自己的感情或是陶冶情操；同样的，现在

二十一世纪互联网时代，网民们通过互联网媒介来表达自己、丰富和娱乐网络生活。由此在当代的网络活

动中，随之产生了大量的、各种形式的网络语言，其中就包括最受网民“追捧”的语言形式之一——谐

音。第二是对于本文所研究的“网络语言”的进行说明，“网络语言”有两种含义：第一种是指与互联网

计算机相关的专业术语；第二种是人们通过利用互联网进行交际与活动时所产生的语言；本文所研究的

“网络语言”属于第二种，即人们在互联网上活动时所产生的所有语言。

本文研究内容分布：在第二节中将对网络语言中常出现的谐音现象进行归类分析；在第三节中是从网

* 장아추，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석사연구생。

1) 吴礼权、邓明以，中国修辞学通史，吉林教育出版社，1998，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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络平台中�收集所出现的谐音现象，并尝试通过这些谐音现象分析出谐音的语用价值。

2. 网络语言中的谐音现象

谐音是运用字词之间的音相同或相近，即相谐的关系，来表达思想的一种语言现象。2)同样的，网络

用语的谐音也多是运用同音或近音汉字来代替原来的字，但在一些网络流传的谐音梗中，从而产生具有趣

味性的语言现象，丰富了网络语言的表达形式。

 对于在网络时代下所产生的大量谐音词，有学者从生成渠道上将其分类，如黎昌友（2009）将网络

谐音词分为“普通话字词谐音代替相应的汉字词”、“方言词谐音代替相应的汉字词”、“数字谐音”、

“音译外来词”这四大类；也有学者从造词法的角度进行分类，如：尚来彬（2018）将网络谐音词较为趣

味性的分为“旧瓶装新酒“、“新瓶装新酒“、”旧瓶装洋酒“等类型。以及李世之（1995）在试论汉

语中谐音字中将汉语谐音现象分为了“明谐“和”暗谐“两种形式。本文则将基于李世之学者所提出的

这两种谐音现象对现今网络时代下的谐音现象进行分析与归纳。

1) 谐音现象的分类

(1) 明谐现象

首先，第一类谐音现象是“明谐”。李世之（1995）在提出“明谐”的概念前，对谐音现象的组成进

行了说明：“汉语中的谐音现象一般由两部分组成：一部分是被谐的原字原音，这是谐音的基础，可叫作

基础字；另一部分是相谐后产生的读音及写成的字，这是谐音的目的，可叫作目的字。谐音的形成过程，

就是由基础字转化到目的字。”而后指出“明谐”是由基础字直接转化为目的字的谐音现象，亦可称为直

谐。明谐的目的字和基础字的语音载体均为字。3)在网络用语中，明谐类的谐音现象是较为普遍的，以及

近两年来在新冠疫情时代下，谐音现象不仅仅出现在网络娱乐、网络交际方面，对于社会抗疫防疫方面也

出现了新的网络谐音词。比如：

① 小葱拌豆腐——一青（清）二白

② 夺笋（多损）呐。

③ 我太南（难）了。

④ 雨你无瓜（与你无关）

⑤ 一心移疫（一心一意）

⑥ 疫（义）不容辞

⑦ 罩摇过市（招摇过市）4)

例①中是出自汉语歇后语的谐音现象，前面部分以“青（绿）色的葱白色的豆腐“做引子，引出后衬

2) 李世之，｢试论汉语中的谐音字｣，语言教学与研究，1995，pp.122-132。

3) 李世之，｢试论汉语中的谐音字｣，语言教学与研究，1995，pp.122-132。

4) 例子①-⑦均出自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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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分的“一青二白”，在这里基础字是四字成语的“一清二白”中的“清”字，直接相谐转化为表示颜色

的”青“字。例②是2021年来较为流行的网络谐音用语，根据百度搜索指数的相关数据统计“夺笋”一词

在2021年2月底时搜索峰值达到3128，说明该词使用频次较高，“夺笋”与语气词“呐”结合形成小句，

出自网络主播“迷人的郭老师”。“夺笋”的基础字源于东北方言“多损”，同音相谐转化成“夺笋”。

例③、例④均是出自近年来的网络流行语中，其中“我太南了”出自“快手”视频平台，因过于洗脑、搞

笑而引爆网络，不仅被广大网友所“追捧”使用，也在个大媒体界迅速流行使用起来，并在2019年被入选

到“2019年中国媒体十大流行语”，在该句话中“难”直接相谐转化为“南”，形成“我太南了”；“雨

你无瓜”一词出自电视剧巴啦啦小魔仙中的一个人物角色“游乐王子”的台词，因其带有方言腔调的表

达，被网友调侃使用，并做出十分逗趣的表情包，使之在网络上广泛传播起来，“与你无关”受方言腔的

影响直接相谐转化为目的词“雨你无瓜”。例⑤-⑦的谐音词是出自网络上的防疫文案中，“一心一意”

中的基础字“一意”被谐转化为目的字“移疫”，意思是全国人民万众一心，战胜疫情；“义不容辞”中

的基础字“义”直接相谐“疫”字，是指在新冠疫情面前，医务工作者等一线抗疫人员们毫不推辞，逆行

而上的奉献精神；“招摇过市”同理，释义为戴口罩的人才能出入公共场所。我们可以看出以上这些歇后

语、网络流行语、网络社会用语等谐音词（句）都是由原有的基础字直接相谐形成的，人们能很快明了它

们的基础字，这些谐音现象均属于明谐。

(2) 隐谐现象

李世之（1995）指出有一种谐音现象只出现基础字或目的字，有的甚至二者都不出现，而是以物或事

表示，让人从中体味，这种谐音现象称之为隐谐或婉谐。笔者认为“隐”可以指隐语，也即谜语，那么

“隐谐”则可以指以谜语形式出现的谐音现象，谜底的谐音则需要人们从中体味，而不能一眼明了。这类

谐音现象常出现在网络谐音梗中。

  

① - 一朵花为什么好笑？

   - 因为它有梗。

② - 什么水果命大？

   - 桃。（死里逃生）

③ - 你知道星星有多重吗？

   - 八克，因为星巴克。 

④ 甲： 我最近在一个岛

   乙： 在哪个岛？

   甲： 在穷困潦岛。（穷困潦倒）5)

在例⑧中，谜底答案“梗”，本意是指植物花茎，但与网络用语“梗”（指笑点，有梗则是有笑点的

意思）相谐，也即只出现了基础字“梗”（植物根茎之义），需要人们从中体味出网络用语“有梗”的意

思来。例⑨中谜底“桃”同理，不一样的是在此例中出现的只是目的字“桃”，而它的基础字“逃”则需

要人们猜出是因为四字词语“死里逃生“。例⑩谜底“八克”，也即目的字是“八克”，需要人们猜出它

是由基础字”星巴克“谐音”星八克“而来。例字⑪同理。在以上例子中我们发现，虽然基础字和目的字

5) 例子⑧-⑪均源于网络。



244 ․ 2022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05.20∼21)

244

都是因音近或音同相谐产生，这与明谐同理，但与“明谐”不同的是“隐谐”，它只出现基础字或只出现

目的字，而其中相谐的原因是需要人们有所思考或从中体味的，而不只是字与字之间的直接相谐。

以上例子中“谐音梗”的趣味性在于它如同猜谜语一样需要人们动脑思考，并且它的谜底常常是“情

理之中，意料之外”，当人们知道谜底的那一刻就会发出“原来是这样啊”的感叹。这种趣味性即“隐

谐”作用的体现，也是网络谐音用语深受网民“热捧”的原因。

3. 从网络平台看谐音现象

人类的活动离不开语言，可以说语言与人类相辅相成。网络生活亦是如此，现如今人们通过互联网交

际、娱乐，不免在互联网活动中产生特有的“互联网语言”，也即“网络语言”。反之，网络语言则分布

在网络交际生活和网络娱乐生活之中。因此笔者尝试选择中国较为主流的网络交际娱乐平台：微信作为搜

索引擎，在此平台上以“谐音”为关键词进行搜索，对搜索结果进行收集，选择阅读量较多的文章中所出

现的谐音现象，并尝试把这些类谐音现象进行归类并分析谐音现象带来的作用。搜索结果如下：

1) 微信网络平台的谐音现象分析

以“谐音”为关键词进行文章搜索（搜索时间为2022年5月6日23:08），选取阅读量前5的五篇文章

（阅读量均在10万以上）中所出现的谐音现象。但对于粗俗的、不文明的或不具备研究价值的等谐音现象

不在选取范围。

文章名称 作者 谐音现象例子

第一篇
这些谐音梗，一般人还真

不懂
中国政府网

① -“啊！小屈，你怎么......变样了？“
   -“本小区改造了！“
② -“钱厂长，看你有点累，最近睡得少？”
   -“是啊，税少了，费减了，加紧生产！”
③ -“听说你也要回家办事？哪个省市？”
   -“不用回啦，手机省事。”
④ -“自大是不对的。”
   -“嗯，但是字大挺好的。”

第二篇
谐音梗这玩意，我见一个

笑一个
Vista看天下

⑤ “世界上最小的花是茉莉花”（谐音出自歌曲茉莉花的

歌词“好一朵美丽（没力）的茉莉花）
⑥ “气象员小王又惹大象生气了。”
⑦ “碎碎（岁岁）平安“
⑧ “年年有鱼（有余）”

第三篇
反转剧、谐音梗......这段

视频火出圈！
国家反诈中心

⑨ “带狗还是要找靠谱的，代购也是”
㉑ -“这鸭” -“真好片”
   -“真好骗的也有可能是你。”

第四篇
谐音梗笑到头掉？圈内人

却觉得这玩意儿low爆了
字媒体

㉒ 高考这一天......妈妈要出旗袍“旗开得胜”，爸爸要穿

马褂“马到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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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网络谐音现象的社会价值

第一篇文章所出现的谐音现象均属于“明谐”，比如：例⑫是基础字”小屈“，是指人名，被直接谐

为“小区“，意为居民住宅区；例⑬中，基础字“睡得少”被直谐为“税少”，例⑭⑮同理。此篇文章是

通过“明谐”的方式引出新政策，比如例⑫所引出的政策是“2020年，落实政府工作报告要求，重点改

造完善小区配套和时政基础设施，提高社区养老、托育、医疗等公共服务水平，推动建设安全健康、设施

完善、管理有序的完善居住社区。“6)；例⑬的明谐现象是为了引出“2020年，落实政府工作报告要
求，确保把减税降费政策落到企业。中央新增财政资金要切实推动减税降费，直接惠企利民。小微企业、

个体工商户所得稅缴纳一律延缓到2021年“这一政策。这使得原来的让网民们较难理解的政策方针变得更

加简单明了、通俗易懂，同时非常有效率的宣传普及到新政策的内容。

第三篇文章出现的谐音词或字也均属于同音或近音直接相谐的“明谐”类现象。这篇文章是一个短视

频，在短视频中通过字词的谐音提高社会中人们和网民们的防范意识，防止诈骗事件的产生。。

总结来说，以上的这些是某一个体把某个词或句利用“谐音”再次进行加工创造，使其更加大众化、

亲民化地融入到社会网民认知群体中，成为了让网民更易接受的语言，从而达到一定范围的社会正向宣

传。由此可见，网络谐音现象具有一定的社会价值。

(2) 网络谐音现象的娱乐价值

第二篇文章所出现的例子不难看出，例子⑯为“隐谐”，其余例子均属于”明谐“。例子⑯与例子⑰
均属于网络中的较为娱乐的语言，它们属于谐音梗的范畴，具有较强的趣味性。类似的较为幽默的网络流

行的谐音词还有“人参公鸡（人身攻击）“、”油菜花（有才华）“等。这些幽默的谐音表达形式体现出

现今网络时代下追求新异与娱乐的网民形象。此类谐音现象的流传给网民们的网络生活带来了一定的娱乐

价值。

(3) 网络谐音现象的文化价值

例子⑱⑲㉒中”碎碎（岁岁）平安“、“年年有鱼（有余）”、穿旗袍寓意“旗开得胜”、穿马褂寓

意“马到成功”的谐音现象，通过“明谐”和“隐谐”的方式体现出中国人民对吉祥和美好寓意的追求，

这也是民俗文化中的谐音现象应用。例子㉓是较为常见的数字谐音，“520”“521”意指“我爱你”、

“527”意指“我爱妻”。通过数字语言表达爱意，体现出中国人的含蓄性格。含蓄、委婉也属于汉文化

的一种。

2）网络平台中谐音现象的影响

6) 出自微信公众号“中国政府网”的文章：｢这些谐音梗，一般人还真不懂｣。

第五篇
“谐音节日”vs传统节日：

一冷一热值得深思
半月谈

㉓ “谐音节日”：“5.20（我爱你）”、“5.21（我爱你

）”、“5.27（我爱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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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谐”的表达方式使网络上的语言变更加大众化、通俗化；“隐谐”的表达方式使网络语言更加生

动活泼、更具幽默性，这弥补了网络交际生活中无表情、纯文字的枯燥无味的缺点，能够满足网民们网络

生活的表达交流需求，以及合理正确的运用”谐音“，能够发挥其作用，拉近人与人之间的距离。

但在网络环境下，人人都能自由发言，难免会出现较为粗俗、不文明的谐音现象，不利于语言的正向

发展。以及值得一提的是例子㉓中的数字谐音，众多商家以此为卖点作为赚钱方式，大肆宣传“谐音节

日”，刺激年轻人消费，由此产生经济效益。因此，慢慢的这些“谐音节日”变得十分火热，而传统节日

相比之下过节气氛反而变得不够浓郁。这警示网友们要合理运用“谐音”，做正确的、促进汉语言正向发

展的网络语言活动。

4.结语

网络语言中的谐音现象十分有趣，给网络生活带来了许多欢声笑语，深受广大网友们的热爱，以至于

每年都会出现大量新的网络谐音词。本文以“明谐”和“隐谐”的两种形式，对今年来出现的网络谐音现

象进行了简单的分类，以“微信”作为语料收集平台，采集了阅读量较高的、受网民熟知的网络谐音语

料，希望通过本文的研究能够为网络谐音的研究增添一个新的方向，能够注意到更多的有趣的汉语网络谐

音现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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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학자분과】 발표 ④

중국 청년 여성에 대한 드라마 상의 묘사
― 도시별 차이를 중심으로

왕야난 (부경대)*1)

【목 차】

1. 성공으로 기호화된 공간 - 베이징과 상하이

2. 베이징의 청년들

3. 도시로 진입하는 여성

4. 상하이의 청년들

5. 드라마에 대한 분석 및 결론

1. 성공으로 기호화된 공간 - 베이징과 상하이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각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베이징에는 중국 내의 중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지부가 위치해서 중국의 젊은이들, 특히나 베이징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이들에게는 가장 선망의 도시이기도 하다. 1)1) 상하이는 중국의 최대 도시이자 세계 1위의 컨테이

너 물류량을 보유한 직할시이다,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상업, 금융, 산업, 통신 중심지이기도 하다2)2)。2020년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영주 인구 중 다른 성, 도시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인구는 814만8000명

으로 영주 인구의 38.5%를 차지했다, 2010년(제6차 전국 인구 조사 자료)과 비교하여 성장률은 19.

5%이며3)3)상하이의 다른 성 및 도시로 오는 거주 인구는 10,479,652명으로 42.1%를 차지하며 2010

년에 비해 16.7%증가했다.4)4)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베이징과 상하이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외지인들은 베이피아오, 후피이오라는 이

름을 붙인다.

* 王雅男, 부경대 글로벌해양지역융복합학과.
1) 马莉萍·董璐, 逃離还是北漂?-高校毕业生落户北京政策與毕业生的就业选择, 教育與经济, 2015年 第3期
2) 위키백과
3) 赢家财富网(2021), 北京有841.8万"北漂"占比是多少, 北京男女比例是多少, 为什么有那么多北漂, 5월 19일, http://ww
w.yjcf360.com/jinritoutiao/811338.htm

4) 21世纪经济报道(2021) “一线城市人口版图：深圳“正青春” 北漂、沪漂占比仍在提升”, 东方财富网, 5월 19일, https://
finance.eastmoney.com/a/2021051919281362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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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피아오”라는 어휘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처음에는 외지로부터 베이징

으로 들어와 문화, 예술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후 점차 베이징으로 들

어오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베이피아오” 집단이 가리키는 의미는 다른 각 부문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와 자신의 발전을 꾀하되 베이징 호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통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베이피아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범주는 비교적 협소했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주로 고

학력의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존 상황이나 도시 정체성, 그리고 이동한 사회로의 진

입 현황 같은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5)5). 후파이오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상하이에 거주하고

일하는 비 상하이 호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 사람들은 상하이에 온 초기에 고정 거주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느낌을 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하이와

더 이상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6)6) 오늘날 젊은 청년들은 대도시로 가서 사

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

이 같은 대도시에 가서 사는 여성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의 여

성 인구는 49%였고, 상하이의 여성 인구는 48%를 차지한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타징지의(她经济)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들은 새로운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2. 베이징의 청년들

베이징은 개방성, 포용성, 기회성의 대명사이다.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가는 이유 중에서 큰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많은 취업 기회와 높은 소득이다. 베이징에는 많은 대규모 국유기업과 외자

기업이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53개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4,000개 이상의 지역 본부

와 R&D 센터가 있다. 그리고 메이투안(美团), 소후(搜狐), 시나(新浪) 등 같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

은 인터넷 기업도 있다. 외국 기업이든, 국유 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우수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의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베이징에는 가장 많은 행정 기관이 있으며, 공무원이

되기 원한다면 베이징에 오는 것도 매우 적합하다.

前程无忧7)7)가 2021년 2분기에 급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7개 대중 도시의 평균 급여가 발

표되었으며 베이징은 11389위안으로 1위를 차지해 상하이보다 359위안 더 많았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월급도 인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베이징의 영주 인구는

거의 700,000명 감소했다. 베이징에는 대학이 많아서 인재들도 많은 편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부터 2020년까지 베이징에 체류하는 칭화대 졸업생의 비율은 학부생 30.7%에서 21.9%로, 석사생은

56.1%에서 39.6%로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이징대에 체류하는 학부 졸업생의 비율은 7

1.79%에서 16.07%로, 석사 졸업생의 비율은 59.01%에서 42.05%로 감소했다. 이 두 대학의 졸업생

중에서 베이징에 머물려고 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떠나

는 이유가 무엇일 까?8)8)

5) 李倢, “北漂”青年的離京意愿及其影响因素-基於“2015年北京市青年人口发展状況调查”及京东圈 人口变迁的分析, 中

国青年研究, 2019年06月, p.54.
6) 백과사전
7) 前程无忧：“Worry-free Future”(Nasdaq: JOBS)는 중국의 다양한 미디어 자원의 장점을 통합한 전문 인력 서비
스 조직이다.

8) 数字财经智库(2021) “1인당 평균 월급은 11,000명을 넘어섰지만, 4년 동안 70만 명의 인재를 잃었고, 누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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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 정책의 강화: 2021년 7월 16일 베이징시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은 ｢베이징 졸업생 도입을

위한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조건을 충족하는 졸업생이 베이징에 정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으며 베이징 대학 및 베이징 이외의 대학들이 다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다, 2021년 11월 17일 베이징시 계획 천연 자원위원회는 ｢베이징시 토지 및 공간 최근 계획

(2021-2025)｣(초안)을 발표하여 2025 년까지 베이징의 영주 인구 규모가 2,300만명 이내로 통제될

것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2020년 11월 기준 베이징 총 인구는 2189만3000명이다. 이것은 베이징은

핵심 지역의 인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인구의 교육 수준을 극대화하여 경제 발전의 질과 인민의

삶과 고용의 안락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 베이징의 체류 지수 축소: 대학 측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 체류 지표가 크게 감소했으

며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생이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취업에 대해 고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기

업이 보유한 베이징 진출 지표에 관해서는 2013년 초 베이징의 신입생을 위한 ｢베이징 진출 지표｣

의 수는 10,000명 미만이었다. 예를 들어, 百度가 2014년에 모집할 3,000명의 졸업생 중 40명만이 호

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신입 졸업생들이 베이징에 직접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생존 비용 낙담: 도시 정착 정책이든 베이징 체류 지표이든, 이러한 객관적인 요소는 삶의 만

족도를 감소시키는데, 그 가운데 주택과 교통의 두 가지 주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58

同城 와 安居客9)9)가 2021년에 발표한 ｢9월 주요 도시 임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베이징의

평균 임대료는 월 6469위안이다. 같은 해 7월에는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 발표 한 2021년

대학 졸업생의 급여 수준이 월4000-11000위안이다, 졸업생들이 임대료 앞에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

었다. 또한 중국 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2021 중국 주요 도시 통근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베

이징, 상하이, 광저우 및 심천의 4개 대도시 중 베이징에서 45분 이내의 통근 인구 비율은 57 %로

대도시 중 가장 낮으며 60분 이상의 극한 통근자의 비율은 27 %로 대도시 중 가장 높아서 일과 주

택의 분리가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4. 항저우의 실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저장성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 항저우의 정착 조건

은 학사 학위 이상이다. 대학 졸업자가 저장성으로 취업하면 2만~40만원의 생활비나 주택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창업을 하려면 10만~5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실패하면 10만 위

안 미만의 대출은 정부에 의해 상환되고 10만 위안 이상의 대출은 80%를 정부가 상환하는 것이

다.10)10)

5. 공무원의 인기: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것이 인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1

9년에는 북경 대학 졸업생의 4분의3이 정부 기관 및 국유 기업에 들어갔고 2019년 심천 중학교에서

모집 한 35명의 교사 중 20명이 칭화 북경 대학 출신이었으며 안정적인 공무원도 대학 졸업생들에

게 선호되는 선택이 되었다.11)11)

猎聘12)12)의 ｢2022년 신규 1선도시 인재 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선 도시

들을 몰아냈을까?” 7월 5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704460776497414028&wfr=spider&for=pc
9) 58同城：58.com은 중국 유수의 생활분류정보 사이트로 생활정보를 무료로 공개 및 조회하고 있다. 집을 구함, 구
직, 중고품 거래, 중고차, 58 단체 구매, 비즈니스 옐로우 페이지, 애완 동물 티켓팅, 여행, 친구 사귀기 등 다양
한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安居客：Anjuke는 중국 최고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다.
10) 软科(2022) “베이징, 베이징에 학생들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腾讯网, 4월 2일, https://new.qq.com/omn/202204
02/20220402A0A4GX00.html

11) 数字财经智库 (2021) “1인당 평균 월급은 11,000명을 넘어섰지만, 4년 동안 70만 명의 인재를 잃었고, 누가 노동
자들을 몰아냈을까?” 7월 5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704460776497414028&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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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급 구직자 비율은 2017년 45.33%에서 2021년 36.8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시에 신규

1선 도시의 지원하는 비율은 2021년 31.52%에서 35.03%로 증가하여 1선 도시와 점점 더 가까워지

고 있다. 젊은이들이 신규1선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해 볼 때, ｢2021년 신규1선도시

Z세대 청년 소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 강한 소속감”을 1순위

로 꼽았다. 보고서는 Z세대에게 인기 있는 신규 1선 도시에서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고 설명한다. 즉, 경제 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고 충분한 경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카페, 서점

과 같은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많다. 이러한 도시는 상대적으로 집을 사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생활 경험을 제공한다.13)13)

데이터 출처： 猎聘《2022년 신규 1선도시 인재 유치 보고서》 및 《2021 년 신규 1선도시 Z 세

대 청년 소비 동향 보고서》

3. 도시로 진입하는 여성

그 중에서 젊은 여성의 경우,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온다. 그

들은 베이징에서 꿈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

이징의 미혼 여성 수는 800,000명을 초과하여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27세 이상의 인구

수에 불과하며, 22-26세의 미혼 여성을 추가하면 1백만을 초과 할 가능성이다.14)14)

그렇다면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젊은 여성들의 눈이 높아졌다: 베이징의 원주민이든 상관없이 베이징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다

뛰어난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2. 삶의 속도가 빨라졌다: 베이징에 머무는 여성들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급변

하는 사회가 그들에게 가져오는 일과 삶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삶은 사

람들의 자유 시간을 압박하여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3. 결혼과 사랑의 개념이 변화했다: 점점 더 많은 미혼 여성들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현대 여

12) 猎聘： Liepin은 중국의 중급 인재를 위한 경력 개발 플랫폼이다.
13) 王田(2022) “왜 젊은이들이 새로운 최전선으로 몰려들고 있는가?”成都商报-红星新闻청두 비즈니스 데일리 - 레
드 스타 4월 7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729423350420233340&wfr=spider&for=pc

14) 羽扇清风(2021)” 베이징에는 800,000 명의 남은 여성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240 만 명의 독신자가 있습니다:
각각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하십시오.” 1월 9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893192200
33985589&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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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랑과 결혼 개념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4. 결혼 후 남녀의 스트레스가 다르다: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남편과 아내 간의 결혼 불화로 인

한 가정 폭력, 여자 친구에 대한 복수 또는 아내 살해의 사회적 사례로 인해 여성들은 점차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다.15)15)

그렇다면 이 베이피아오 여성들의 결말은 무엇일까? 보편적으로 말하면 베이징에서 직접 집을 구

입하는 사람이 있고, 베이징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고, 베이징에서 같은 베이피아오 남자를

찾아 베이징에서 결혼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목적이 없고 결혼하기 싫다는 베이피아오 여성들은

베이징에서 2.3년 동안 일하고 업무의 경험을 쌓고 다른 2, 3선 도시에 가서 발전하는 사례도 있

다16)16).

4. 상하이의 청년들

상하이는 발전의 여지가 많고 임금도 높지만 물가도 무섭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상하이에 왔

을 때, 급변하는 삶, 치열한 직장 경쟁, 거대한 업무 압력, 빈번한 초과 근무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평생 동안 상하이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의 집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비 상하이 호구를

가진 졸업생의 70 %가 여전히 상하이에 남아있고 매년 수만 명 후피아오들은 상하이로 향하고 있

다. 그러면 왜 집값이 비싸고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상하이로 갈까?17)17)

1. 상하이는 매우 현대적이고 매우 역동적인 도시이다. 고용 기회가 많아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최첨단 기술, 비즈니스 모델과 고급 기술을 배우고, 우수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자신의 능력을

많이 향상 시킬 수 있다.

2. 아이가 태어날 때 보는 세상과 받은 교육은 다른 도시 아이들과 많이 다르다. 대도시의 다양화

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3. 상하이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고품질의 교육 및 의료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미래에 좋은 발전을

하기를 바란다. 소도시에 비해 1선 도시는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성장 공간을 만들 수 있다.18)18)

주택 플랫폼이 발표 한 ｢2021 10개 도시 졸업생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하이 졸업생의

80 %가 집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20%는 집 전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한다고 한다. 공유 임대료의 평균 임대료는 약 2,000위안이며 전체 임대료의 평균 임대료는 5,0

00 위안이다.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双城생활”을 하고 있다. 즉 한 도시에서 일하고 다른 한 도시에서

15) 观史行天下,(2021) “베이징의 남은 여성들은 800,000을 초과했는데, 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기를 꺼려
합니까?” 4월 29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98362875230241506&wfr=spider&for=pc

16) 天涯论坛(2013) “비이피어 젊은 여성들의 결과 분석” 2월 20일, http://bbs.tianya.cn/post-39-1154822-1.shtml
17) 搜狐(2017) “모든 ‘상하이 표류’에 대해 상하이에 머무르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월 24일 https:/
/www.sohu.com/a/130133642_383591

18) 주지아이 상하이 부동산(2017) “항상 상하이의 높은 집값에 대해 불평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떠나기를 꺼리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搜狐焦点 11월 23일 https://sh.focus.cn/zixun/5488e2e48e76c8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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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이다. 베이징 직장인들이 옌자오에 거주하며 매일 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으며 상하이의

직장인들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장강 삼각주 지역에서 도시 간 교통 연결이 점점 더 밀접해지

는 것에 따라 상하이와 주변 도시간 일자리 주택도 밀접해지고 있다. 2019년 상하이에는 60,000명의

상하이 교차 도시 통근자가 双城생활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同济大学의 건축 및 도시 계획

학교의 钮心毅교수가 발표 한 ｢2019 양쯔강 삼각주 도시 교차 통근 연례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연구는 상하이와 상하이의 주변 도시가 양방향 통근 양방향 연결의 일정 규모를 형성했다。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쑤저우에서 상하이로 출근하는 “양쯔강 삼각주

통근자”(长三角通勤族)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은 편도 약 1시간을 통근해야 한다19)19).

2021년 3월 31일 상하이청년동맹위원회와 상하이청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상하이청년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하여 젊은이들의 “새로운 형태”, “새로

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기대”의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제 14차 5 년 계획에 대한 상하이

청소년의 인지, 사고 및 아름다운 갈망을 묘사했다. 보고서는 상하이의 신흥 전문 청년 그룹이 빠르

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온라인 배달 직원, 인터넷 기술 종사자 및 공식 계정 및 미디

어 운영자가 각각 35.32%, 12.70% 및 9.26%를 차지했다. 또한 네트워크 앵커, e-스포츠 선수, 온라

인 문학 작가, 오디오 및 비디오 제작자 등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신흥 전문 청년 그룹 중 90년대 이후 세대가 주요 그룹이며,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젊은 청년은 주로 후피아오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은 두 번째 직업에 관심이 많다. 그 중 가장 흥미

로운 상위 5개 직업은 단편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短视频内容创作者), 공개 계정, Weibo 및 기타 옴

니 미디어 운영자, 비밀 방 플래너(微博等全媒体运营人员以及密室策划师 )애완 동물 사진 작가(宠物

摄影师) 여행 플래너 (旅拍策划师) 네트워크 앵커, 네트워크 문학 작가 (网络主播, 网络文学写手) 등

이다. 각각 31.13%, 29.74%, 26.68%, 24.80%, 21.77%를 차지했다.

일선 도시의 높은 주택 가격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년 내내 주택을 임대하는

상하이의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높은 임대료가 압력의 원천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57.89 %는 높은 임대료와 값 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설문 조사

에 참여한 청소년의 50.21 %는 신체 건강에 대해 불안했다. 그 중 90년대 이후 청년의 스트레스 지

수가 가장 높다. 또한 교육에 대한 과도한 불안, 승진 및 급여 인상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경제

적 자유의 부족 등은 모두 상하이의 젊은 청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다.

｢제14차 5년 계획에 대한 상하이 청소년 기대 조사 보고서｣는 상하이 청소년들은 상하이에 대한

새로운 기대치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62.53%는 중소형 일반 상업용 주택의 공

급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45.11%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임대를 희망하는 청년층은 48.90%로 나타났다. 주택은 아파트, 저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

완화를 원하고 있으며 젊은 임차인의 44.73%는 단독주택, 기업체, 기관이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

기를 희망하고 있다20)20)

19) 인테페이스 뉴스(2020) “긴 통근 도로, 60,000 상하이 노동자는 ‘쌍둥이 도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新浪科技,
3월 17일, https://tech.sina.com.cn/roll/2020-03-17/dociimxyqwa1158120.shtml

20) 인터페이스 뉴스 (2021) “상하이의 신흥 전문 청소년 그룹은 주로 90 년대 이후의 ‘상하이 표류’에서 빠르게 성
장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96269037886340249&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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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드라마에 대한 분석 및 결론

환락송(欢乐颂), 베이징여자도감(北京女子图鉴), 상하이여자도감(上海女子图鉴), 겨우 서른
(三十而已), 나는 타향에서 아주 좋다 (我在他乡挺好的) 등 도시를 배경으로 여성을 그린 드라마

가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이 대도시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자아를

찾고, 그 도시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했다. 도시의 여성을 주제로 한 서사

의 흥행은 극에서 여성이 도시의 일원으로 안착하면서 겪는 과정이 많은 시청자들의 고민과 소망을

대변하고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방증한다.21)21) 본고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대표된 지역에

서 여성들은 이동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두 개의 드라마를 연

구 대상으로 삼아 드라마를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성 청년에 도시 체류 여부, 연애와 결혼, 집,

직장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석한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 안에서 대도시에 들어와 있는 비 호구

여성들이 그 도시에 들어오는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그 삶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편의 드라마는 “나는 타향에서 아주 좋다”와 “겨우 서론”이다. 이

막 감독의 “나는 타향에서 아주 좋다”는 2021년 7월 19일 망고TV, 후난위성 TV, 망고슈퍼미디어,

메이트 문화가 제작하여 현대 여성의 대도시생활을 배경으로 고통에 직면한 모습을 그리는 중국 본

토 TV 시리즈이다22)22). 80, 90년대에 태어난 4명 여성 청년인 자신의 꿈 이루기 위해 대도시에서

다양한 삶의 시험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대도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타

향인들의 이야기, 각자 삶에서 불안, 태연 등 느끼면서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 갈등 속에 매일 살아가는 젊은 영혼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때로 공감하고 다시 시작한다. “이 드

라마는 사랑과 우정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와서 고군분투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 생

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피로감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에서 타향살이하는 사람들

의 어려움 또한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이다23)23)”

드라마 “겨우, 서른(三十而已)”이 2020년 7월 17일, 상하이 동방 위성 TV(Dragon Televisino, 東

方衛視)와 텐센트 비디오 (Tencent Video, 騰訊視頻)에서 방영되었다. “서른”은 곧 나이 서른을 앞

둔 20대 후반의 세 여성인 구자(顧佳), 중샤오친(鍾曉芹), 왕만니(王漫妮) 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

이 각각 다른 방식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현대 중국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

의 현실을 담아낸 작품이다. 우정, 연애, 결혼, 출산과 육아, 커리어와 비전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삶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주제가 스토리에 녹아 들어 세 여성 주인공들과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던진다. 세 여성은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 나가며 때로는 실패와 좌

절, 실망과 분노를 맛보지만, 서로를 지탱하는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인물의 도움에 힘입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부단히 고뇌하고 분투한 끝에 자신의 현실을 개척해 나

간다.24)24)

21) 허은진, (2021) 2012중국 도시여성의 실존적 내부성획득에 대한 고찰:베이징여자도감(北京女子图鉴)을 중심으
로, 05월.

22) 위키백과
23) 우리차이나(2021) “2021 중국 최신 인기 드라마 아재타향정호적 명대사” 중국영화/드라마추천, 8월 25일, http
s://blog.naver.com/urichina1988/222483205003

24) 류호현(2022), 중국 TV드라마 속 가정주부(家庭主婦)형상의 변천과 사회적 함의 - 겨우, 서른(三十而已)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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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에 문제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현대 중국 대도시

에 여성 청년들은 겪고 있는 실지적인 사회문제이다. 본 논문은 드라마 속에 대도시에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삼아 현대 중국 사회에서의 여성 형상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의 선택에 대해 이해하고 유

동 여성 인구를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어떠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자(顧佳)형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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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华人华侨中文新媒体使用状况调查*

――以微信公众号为中心

郭胜杰（釜庆大学）**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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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个人感知

5. 结论

1. 序论

“新媒体”，是由美国哥伦比亚广播电视网技术研究所所长于年首次提出，相对于传统媒体（书信、

电话、报刊、电影、电视等）而言，新媒体（门户网站、电子邮件、数字电视、移动多媒体、博客播客维

客、虚拟社区、即时通讯群组等等）依托于数字、移动通信、互联网络等技术向受众传播信息，以其交互

性、开放性、即时性和虚拟性等特点，成为人们获取知识、实现人际交往和表达个人意志的重要方式。和

传统媒体相比，新媒体采用一定的方式重构公共领域。鉴于新媒体的新传播形式的优势，使每个人都有说

与听的机会，鉴于新媒体是一个平等、开放与互动的空间，使人们可以对某些问题进行尽量理性的批判。

新媒体相对于传统媒体，新媒体把报纸、期刊、广播、电视等传统媒体的内容利用数字技术、网络技术、

移动技术，通过互联网、无线通信网、卫星等渠道，在电脑、手机等终端设备为用户提供信息和娱乐服务

的传播形态和媒体形态。相对于传统媒体，新媒体具有很多优势。如，传播内容具有即时性和多样性，传

播空间具有广泛性，用户利用电脑、手机、Pad 等智能 终端，随时随地做到信息的即时发布、快速接

收、跨国传播，突破了信息传送的时间限制和空间限制，实现了“一根网线”通全球的愿景。传播形式具

有交融性，新媒体传播利用计算机和 互联网技术可以同时集合多种媒体表现形式，实现信息的全方位、

多角度、立体式呈现。传播双方具有互动性，新媒体传播的交流互动形式为一对多、多对多，信息发布者

与阅读者之间可以随时随地双向沟通，反馈及时、调整快速。

 * 本文以作者发表于“全球移民族群网络论坛”的论文为基础，做了修改与补充。（张暮辉、郭胜杰：“在韩华人华侨中

文新媒体使用状况――以微信公众号为中心”，2021年11月25∼26日。）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석&박통학과정 대학원생 (guoshengjie95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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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中韩建交以后，随着两国关系的改善、经贸关系的紧密化、韩国人口结构上“少子老龄化”的

加速与移民政策的改革， 韩国已经逐步成为中国新移民的主要目的地之一。目前学界普遍认为，1992年

中韩建交前持台湾护照移民韩国的为“老华侨”，1992年之后移民韩国的为“新华侨”。“老华侨”在过

去的 20 多年间，人口的增减幅度不大，基本维持在2万人左右。1999年以后，中国新移民进入快速增长

阶段，2014年已达546746人. 相比 1990 年增长了 3719 倍， 相比1998年增长了18倍。其中，中国朝鲜

族的人口增长迅猛，此后一直保持着最大族裔群体的优势地位，其在中国移民中的人口比重从1999年的3

2.4%上升至 2008年的71.1%，此后虽略有减少但仍保持最大人口占比。在人口数量激增的社会背景下，在

韩华人华侨的社会结构也在发生变化。同时，移民网络主要会对不确定性和不对称信息导致的交易成本产

生影响。对不确定性产生的交易成本，其背后的思想是: 某些商品贸易需要进行市场搜寻，而搜寻成本在

国家间存在差异，特别是异质性商品的搜寻成本会很高，此时移民网络起到连接两个国家信息桥梁的作

用。由于移民了解双边国家的经济、文化和制度，因此他们能提供市场信息，提高企业搜寻匹配效率，进

而促进国际贸易发展(Ｒauch和Trindade，2002;Ｒauch和Casella，2003)。新民族群体在居住国通过自己

社会网络形成沟通（生活信息、就业信息、对当地社会的影响），这种趋势也对在韩华人华侨产生了一系

列影响。

进入现代社会，由于受到新媒体普及率的影响，在韩华人华侨相互之间的联络方式也发生了新的变

化，主要表现为人们获取信息的路径变宽，获得信息的速度更快。现在随着新媒体产业的发展，在韩华人

华侨新民族群体在居住国通过自己社会网络形成沟通这种趋势正在对在韩华人华侨发生着一系列影响。例

如，他们改变了获取信息的方式，由传统的读书、看报、听收音机、看电视等，转变为通过手机、通过网

络，利用移动新媒体来获得自己需要的信息。在全球化的背景下，韩国也因此进入到多元文化的社会。华

人华侨作为韩国重要的社会成员，把握华人华侨的社会网络以及华人华侨在韩社会的适应情况对韩国社会

的整合具有重要意义。

随着移动互联网和社交媒体的迅猛发展，即时通讯工具被广泛应用。自2011年腾讯推出微信至2018

年，微信及WeChat合并月活跃用户数超过10亿。微信不仅成为了广大用户实时分享生活点滴的社交工具，

同时也成为企业重要的营销工具。2012年8月微信推出公众平台，截至2017年9月，公众号注册数量超过20

00万个，活跃公众号数量为350万个，已经成为大众获取信息、分享信息、休闲娱乐、社会交往的主要渠

道。也正是因为微信公众号如此巨大的影响力及普及范围，本文决定以微信公众号为中心，对在韩华人华

侨中文新媒体使用状况进行调查研究，一方面分析出在韩华人华侨中文新媒体使用情况的主要特征，一方

面通过揭示目前在韩新媒体产业发展的不足之处，为其未来的发展提供更好的启示。

2. 在韩中文新媒体使用现状 

自2011年1月21日微信问世以来，由腾讯公司推出的即时通讯软件--微信（WeChat）凭借操作便捷

性、交流高效性得到广大用户的追捧。微信凭借其传播优势快速积累起庞大的用户群体:根据腾讯官方发

布的数据显示，截至2021年8月，海内外合并月活跃账户数达到12.50亿，用户覆盖200多个国家，超过20

种语言1)。更为引人注目的是，自2012年8月起，腾讯公司开发出面对组织及个人的公众信息推送平台，

进而放开对传播主体的限制。同时微信为满足各类机构在其平台开展互动营销和宣传的需要，推出订阅型

1) 腾讯，｢2021年中期财务报告｣，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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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服务型两种微信公众号，商家和自媒体等机构用户可通过微信公众号在微信平台实现和特定用户的全方

位沟通和互动。微信用户资源的深度开放和创新的平台开发理念促使微信公众号成为企业开展业务、用户

管理及互动营销的重要社会化媒体平台。在此背景下，微信公众号在韩国的出现也促动了华人华侨对微信

公众号的使用。在各类的传播方式中，微信公众号以塑造熟人网络、小众传播、高传播效率为主要优势，

营销和服务的定位更为精准，同时也有效降低了营销和推广成本。因此，本文选择以微信订阅公众号（以

后统称为“微信公众号”）作为研究的对象，通过问卷调查研究，分析在韩华人华侨的微信公众号为代表

的新媒体使用情况。<表1>以“关注量超过一万”为基本条件，总结了浏览量较大的在韩微信公众号及同

类信息网站。抽取6个微信公众号作为样本，针对微信公众号的相关信息做取样调查。同时参考微信公众

号排名网站--新榜网站 上的资料，完成了<表1>的微信公众号的简介。

<表1> 微信公众号的简介

微信

公众号名称
微信号ID 创建时间 活跃粉丝数 相关网站 特点

奋斗在韩国订阅号 wwwicnkrcom 2020年07月14日 681130ﾠ

https://newrank.

cn/new/?accoun

t=wwwicnkrcom

留学生活、便利

生活，时尚信息

金律普及韩国法律 laweui 2014年11月25日 71，782ﾠ

https://newrank.

cn/new/?accoun

t=laweui

普及韩国

法律教育

58同城首尔站 Seoul_58 2017年3月3日 13569ﾠ

https://newrank.

cn/new/?accoun

t=Seoul_58

留学日常，在韩

生活

韩生活
feimaozhizhu12

22
2016年12月22日 97257ﾠ

https://newrank.

cn/new/?accoun

t=feimaozhizhu

1222

兼职信息，医美

广告等

韩国华人社区
hanguohuarens

hequ
2019年3月1号 72818ﾠ

https://newrank.

cn/new/?accoun

t=hanguohuare

nshequ

社会实时、疫情

特报、光州兼职

信息

韩国me2day hanguome2day 2013年02月02日 100万+ﾠ

https://newrank.

cn/new/?accoun

t=hanguome2d

ay

韩国娱乐实时报

道、明星产品周

边售卖等

在韩华人华侨为了方便与韩国当地人交流，很多在韩华人中大部分人因为日常的交流或工作的需要下

载了韩国的聊天软件kakao쟴alk，但是在华人华侨中，最适应和使用量最多的主要社交软件还是微信。因

为微信具有联络需要的聊天功能，日常朋友关心的朋友圈功能，娱乐消遣的视频号功能，以及可以在线信

息交流与网络交易的网络商城以及小程序功能，满足了能想象到的绝大多数人的需求。同时虽受调查者本

人位于韩国，但与中国内的亲戚朋友的联系主要还是微信的方式联络。微信公众号的使用调查可以通过个

人喜好，找到在华人华侨的日常生活关心的领域与个人习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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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研究设计

1）问卷设计

本研究以在韩华人华侨为调查对象，通过发放调查问卷的方式，对其在中文社交新媒体的使用情况进

行调查。问卷由16个题目组成，主要包括四个部分：一是个体背景信息；二是关注微信公众号的动机与方

式；三是微信公众号使用的时间与频率；四是微信公众号个人使用偏好。详见<表2>。

<表2> 在韩华人华侨微信公众号使用情况的调查问卷

选项主题 题项内容 题号 选项类型

个体背景

信息

性别 Q1 单选

年龄 Q2 单选

职业 Q3 单选

学历 Q4 单选

在韩生活时间 Q5 单选

动机

与方式

关注主要途径 Q7 单选

关注动机 Q8 单选

主要操作方式 Q10 单选

时间

与频率

浏览次数 Q6 单选

浏览时长 Q9 单选

依赖程度 Q11 单选

信息

偏好

转发信息国家 Q12 单选

转发信息类型 Q13 单选

个人

感知

在韩生活帮助 Q14 单选

了解中国现状 Q15 单选

了解韩国现状 Q16 单选

2）调查对象及样本特征

基于对样本量的要求及操作的可行性分析，本研究选取在韩华人留学生、华人教会、在韩中国个人企

业者、获得在韩工作签证的职场人为调查对象。通过微信发放在线问卷，共计得到问卷259份。同时，以

被调查者手机定位所在地为韩国为必要调查条件，排除无效问卷59份，最终回收有效问卷200份，回收率

达77.2%。<表4>中，男性95人（占47.5%），女性105人（占52.5%）。年龄分段上，10-20岁的人数为8

（4.0%），21-30岁的人数为92（46.0%），31-50岁人数为95（47.5%），51-60岁的人数为4（2.0%），60

岁以上的人数为1（0.5%），在年龄上呈现'倒U'式的分布，同时受年龄的影响10-20岁中多数为中学以及

高中生，自己没有手机或者没有使用微信的习惯；而60岁以上的调查对象较少的原因也是因为其不擅长使

用智能电子设备，或者没有关注以及浏览微信公众号的习惯。问卷是以随机抽样的方式发放，虽然问卷中

学生群体人数占比较大，但其他的职业比率较为均衡，具有较高的代表性。

根据<表3>显示，在被调查的人群中学生人数为84人（42.0%），工农业从业人员人数为13人（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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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务业从业人员人数为39人（19.5%），商业从业人员人数为30人（15.0%），而选择了'其他'的人

数为34人（17.0%）。其中个体经营者包括开设；华人食品商店或华人饭店的老板。作者在发放问卷时发

现，留学生是本次调查的主要群体，主要原因为：学生群体往往比较擅长回答调查，因为他们以前也做过

类似的毕业调查或学校年度满意度调查，所以学生群体对于填写调查问卷的态度较为积极。反观在其他的

职业方面，相较于留学生而言，他们在日常生活中很少有能接触到调查问卷的机会，所以出现的结果也较

少。

<表3> 职业频率表

职业 频数 百分比

学生 84 42.0

工农业从业人员 13 6.5

服务业从业人员 29 14.5

商业从业人员（个体经营） 40 20.0

其他 34 17.0

总计 200 100.0

从<表4>学历频率表来看，高中及高中以下的人数为28人（14.0%），专科人数为16人（8.0%），本科

人数为64人（32.0%），硕士研究生人数为62人（31.0%），博士研究生人数为30人（15.0%），其中本科

与硕士研究生的人数最多。其次作者在调查的过程中发现，在高中及高中以下学历的人群中，在韩务工人

员数量较多，由于个人原因导致其被劳务市场分配到了韩国的工厂工作；而商业从业者多为个体户，普遍

经营着具有代表性的中国食品店，中国饭店等。

<表4> 学历频率表

学历 频数 百分比

高中及以下 28 14.0

专科 16 8.0

本科 64 32.0

硕士研究生 62 31.0

博士研究生 30 15.0

总计 200 100.0

4. 微信公众号现状分析

1）使用动机与方式

如<表5>所示，在关于微信公众号关注途径的调查中：朋友推介为44.5%，其他微信号关联占16.5%，

官方宣传占21.0%，其他媒体推介（如抖音，小红书等）占8.0%。通过调查，“朋友推介”是所有关注微

信公众号的主要手段。除个人之间聊天推荐之外，因个人朋友圈中朋友分享而关注了微信公众号的情况也

被视为“朋友推介”，由此说明人际关系之间的“朋友推介”是最有效的微信公众号关注途径。在韩华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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华侨的社交网络受到熟人社会的影响，这也是问卷顺利发放的主要原因。而且，如果后期有需要深层面谈

的需求，进行起来也将较为方便。日常所使用的除微信之外的社交软件之间也会有相互的引流以及诱导式

访问的情况出现。相比较而言，官方宣传的频度占比较低，其主要原因是2021年腾讯发布了微信外部链

接内容管理规范2)，为确保高质量的平台内容和良好的用户体验，将遵循如下外链开放原则：防止止出

现违反国家法律法规的行为；防止出现过度获取用户隐私、危害网络信息安全与数据安全的行为；防止出

现过度营销、诱导分享等有损用户利益的行为；坚持用户为本，将更多选择权交给用户。

<表5> 主要关注途径频率表

主要关注途径 频数 百分比

朋友推介 89 44.5

其他微信号关联 33 16.5

官方宣传 42 21.0

其他媒体推介 16 8.0

其他 20 10.0

总计 200 100.0

根据<表6>显示，在使用动机上，在韩华人华侨使用微信公众号主要用于娱乐休闲（12.5%）、获得生

活信息（42.0%）、获取新闻资讯（28.0%）、拓展知识范围（13.0%）、其他（4.5%）。因此可见，在韩

华人华侨使用微信公众号主要出于三种需求，即娱乐需求、信息需求、学习认知需求。将受访者受教育水

平与使用动机关联之后发现，在以'娱乐休闲'为关注动机的受访者群体中，专科学历（37.5%）占据了学

历类别中的第一位。相反，硕士研究生在所有学历中以'休闲娱乐'为关注微信公众号动机的比例是最低

的，仅占3.2%。因此可以发现，随着受教育程度的提高，使用动机中"休闲娱乐"的占比呈现递减的趋势。

同样的分析结果同样适用于以"获得生活信息"为主要使用动机的调查。在"高中及以下"、"专科"、"本科

"、"硕士"、"博士"等受访群体中，选择以"获得生活信息"为主要目的的比例分别为53.6%、31.3%，39.

1%、46.8%，33.3%，表明高学历人群普遍不以微信公众号为获得生活信息的主要方式。另外，"获得新闻

资讯"是受访者关注微信公众号动机的次要目的，其与受访群体受教育水平的关联性与上述两项分析呈现

相反结果。仅有25%的低受教育群体（'高中及以下'和'专科'）将"获得新闻资讯"作为阅读微信公众号的

主要目的，而这一比例在高学历群体（"硕士研究生"与"博士研究生"）的比例则分别为33.9%与33.3%。

<表6> 关注动机频率表

关注动机 频数 百分比

娱乐休闲 25 12.5

获得生活信息 84 42.0

获取新闻资讯 56 28.0

拓展知识范围 26 13.0

其他 9 4.5

总计 200 100.0

2) 微信外部链接内容管理规范，https://weixin.qq.com/cgi-bin/readtemplate?t=weixin_external_links_content_

management_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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ﾠ
2）使用时间与频率  

<表7>显示，‘奋斗在韩国’（现改名：奋斗在韩国订阅号）是众多新媒体中最受在韩华人华侨喜爱

的网站，旗下不仅有微信公众号，而且有手机app以及官方网站，在使用频率上是超过半数的受访者（5

6%）的第一选择。‘奋斗在韩国’的定位是韩国本地化生活社区，奋斗在韩国论坛主要是面向在韩国的华

人华侨，令其生活更加便利。线上和线下的活动以及网友和版主原创力的支持是论坛活跃和发展的基础。

奋斗在韩国微信公众号根据韩国的风土人情及生活习惯专门开辟了一些兼具地域性和生活性的特色板块，

比如留学、招聘、房屋、旅游、婚姻、汽车、韩语学习、二手易物等。而且奋斗在韩国网站依靠良好的韩

国华人基础，通过旅游信息、留学信息等，开始映射向中国以及其他国家。同时‘奋斗在韩国’让无论是

在韩国境内还是境外，凡是是喜欢韩国并且想了解韩国的人，都可以通过奋韩网站或者微信公众号获取自

己想要的信息，这也是其成为在韩华人华侨最受欢迎的微信公众号的主要原因。

<表7> 公众号浏览次数频率表

公众号名称 频数 百分比

奋斗在韩国 112 56.0

金律普及韩国法律 22 11.0

58同城首尔站 8 4.0

韩生活 8 4.0

韩国华人社区 10 5.0

韩国me2day 5 2.5

其他 35 17.5

总计 200 100.0

由于微信公众号没有计算浏览时长的功能，所以本文根据个人对微信公众号的浏览习惯作出以下分

类：‘10分钟以内’视为仅浏览关注公众号中的关键字句；‘11-30分钟’视为详细地观看所关注公众号

的内容；‘31-60分钟’视为详细地观看关注的公众号，且点击查看关联公众号页面的推广信息；‘60分

钟以上’视为详细观看关注公众号内容以及关联推广公众号内容，并参与互动（评论，发表个人意见

等）。根据以上对微信公众号浏览习惯的分类，选取“浏览时间”为分析对象，在浏览时长选择‘10分钟

以内’的人数为143人（71.5%），‘11-30分钟’以45人（22.5%）占据其次，而‘60分钟以上’以4人

（2.0%）为最低。说明绝大多数公众号订阅者对于微信公众号采取快速浏览全篇、不对全部内容逐字观看

的方式。一般而言公众号用户习惯为活跃度高、使用度深，最爱在工作间隙浏览，喜欢“内容实用、有观

点的”公众号。3)

3）信息偏好

信息偏好包括转发内容的国籍相关性与转发信息类型两个方面。根据调查发现，约34.0%的受访者仅

以阅读为主，没有转发信息的习惯。在有信息转发习惯的受访者中，转发与中国相关内容的比例为14.

3)【数据分析】微信公众号用户行为研究 https://cloud.tencent.com/developer/article/1106280 



262 ․ 2022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 (2022.05.20∼21)

262

5%，与韩国相关的比例为14.0%，选择"中韩差不多"的比例为36.5%（在做选择的时，认为自己对两国都有

关心，没有对某一国家带有偏向的选择），其他国家仅占1.0%；在中国相关与韩国相关的选项中，选择的

结果仅有1人之差，而有73人表示转发中韩信息都差不多，整体在韩华人华侨对中韩两国的信息关注偏好

度相似，这表现出他们对于中韩两国的信息关注度是相同的。在以受访者的学历为背景下来看，<表8>中

“不转发”占各个学历层中1/3左右；整体数据显示，学历并不影响调查者转发中国的信息或是韩国的信

息。

<表8> 转发哪国信息频率表

转发哪国信息 频数 百分比

不转发 68 34.0

中国相关 29 14.5

韩国相关 28 14.0

中韩差不多 73 36.5

其他国 2 1.0

总计 200 100.0

4）个人感知 

在对韩生活帮助程度频率的分析中，根据<表9>来看，其中认为对在韩生活帮助性一般的比例为49.

5%，近乎达到半数；认为帮助性比较大的比例39.5%，居于其次；由此可见，微信公众号能带给大多数人

帮助，且能满足个人的部分需要，绝大部份调查对象通过使用微信公众号来获取信息，且能通过微信公众

号及时的得到信息。由此也可通过依赖性频率表中，‘一般’46%、‘不太依赖’26.5%、‘不依赖’21.

5%的显示，得出在韩华人华侨对于微信公众号的使用虽然是日常所需，但在个人主观意识上有较少的依赖

或者没有依赖性。同时他们在社交软件的使用过程中，使用微信的习惯性带来微信公众号伴随性的使用。

另一方面，从国家角度上说，如下<表10>所示，可以发现这些微信公众号既促进了读者对中国信息的了

解，也促进了读者了解获取韩国社会的相关信息。具体来看，共计65人选择订阅这些公众号对于了解中国

“帮助非常大”或“帮助比较大”；同时，共86人选择订阅这些公众号对于了解韩国“帮助非常大”或

“帮助比较大”。这也反映出，微信公众号的内容对于在韩华人华侨的价值更多的是在于了解韩国社会的

相关信息。ﾠ

<表9> 对在韩生活帮助性频率表

对在韩生活帮助程度 频数 百分比

帮助非常大 6 3.0

帮助比较大 79 39.5

一般 99 49.5

帮助不大 13 6.5

没帮助 3 1.5

总计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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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0> 了解中国&韩国现状帮助性频率表

了解中国现状帮助性 频数 百分比

帮助非常大 11 5.5

帮助比较大 50 25.0

一般 106 53.0

帮助不大 20 10.0

没帮助 13 6.5

总计 200 100.0

了解韩国现状帮助性 频数 百分比

帮助非常大 9 4.5

帮助比较大 77 38.5

一般 97 48.5

帮助不大 14 7.0

没帮助 3 1.5

总计 200 100.0

将调查问卷中使用动机与方式、使用时长与频率、信息偏好、个人感知等四部分的问卷数据内容相关

联之后进行分析，结果如下。微信作为在韩华人华侨的主要社交软件之一，用户们可以通过微信公众号的

形式得到有关于中国或者韩国的信息。微信公众号作为新媒体之一，能满足在韩华人华侨对娱乐、消费的

信息获取以及转发的要求。

由于微信公众号的便利性，让使用者可以随时随地得查阅信息，也可以通过浏览信息发布的历史记

录，让使用者有效地支配自己碎片化的时间。当今时代，由于新媒体传播利用计算机和互联网技术可以同

时集合多种媒体表现形式，所以信息的传播速度令人震惊，微信公众号的推广也是如此。当人们面临诸多

繁琐的信息冲击，由于新媒体的虚拟性和互动性特征，更易引发使用者的信任危机。同时由于使用者对新

媒体缺乏足够理性的认识，特别是在看到一些没有经过权威机构检测以及查证后的信息之后，更容易让使

用者对新媒体所传播的信息产生过度依赖的情况，令使用者对获取信息的挑选判断方式趋于单一化。

ﾠ5. 结论

通过本次调查分析，在韩华人华侨中文新媒体使用状况的主要特征表现为以下几个方面：

第一，用户的社交媒体使用动机主要源于三种需求，即信息需求、学习认知需求、娱乐需求，其中以

前两者为主。受教育水平的高低与学习认知的需求呈现正相关。被调查者们在微信公众号使用方式中以观

看浏览为主，他们以生活信息、娱乐新闻信息和知识信息为主要关注动机，同时说明现在微信公众号推广

的信息内容以生活类，资讯类信息居多，使得公众号订阅者与公众号运营者之间的信息偏好相互影响。由

于某一信息的需求量突然变大，导致更多的微信公众号集中进入偏向此类信息的相互竞争中。在筛查挑选

的6个微信公众号中有4个都是以韩国生活信息为主，使得相同的信息在不同的微信公众号中反复出现。反

之，被调查者们在各个微信公众号中对政治外交类与金融经济类内容的关注度较低，说明在韩华侨华人对

时政类消息普遍兴趣不大。

第二，调查结果显示，在韩华人华侨对中韩两国的信息关注偏好度比较类似。只观看不转发占受访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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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例的的1/3左右，这与信息获取者的个人阅读习惯有关，与个人受教育程度并无直接关联。同时，调查

发现，大部分受访者对于这些新媒体的传播功能与操作便利性持肯定态度，认为这些公众号推送的信息有

助于读者们了解中国和韩国的生活及社会信息（特别是韩国部分），虽然调查结果中对微信公众号的使用

产生依赖的人数比例不多，但由于使用微信的习惯，使得在韩华人华侨对上述微信公众号产生了一定的使

用依赖性。

与此同时，本文希望通过揭示目前在韩新媒体产业发展的不足之处，为其未来的发展提供更好的启

示。第一，各类微信公众号存在定位不明确的问题，即生活、娱乐、时政新闻等内容混杂，往往难以对特

定的需求群体提供相对应的信息。如上文所言，以受教育程度水平为着眼点，可以发现高学历人群往往与

中低学历人群的关注点存在较大差异，而现阶段的新媒体公众号还没有能够细化到能够照顾到不同受众群

体。因此，这也需要微信公众号运营者有精确的市场分析与受众人群的定位。 

第二，新媒体的传播速度虽快，但真实性与准确性不足。上述微信公众号经常关注韩国发生的各种社

会性问题，且尤以负面新闻为主，并以标新立异的题目来吸引读者的目光，增加平台阅读量。但这种传播

模式往往有失真实，过度贬低了韩国的国家形象，给读者一种"韩国社会治安不佳，国家问题丛生"的负面

感觉，使得韩国在国际上的认知被曲解、令韩国的国际形象受损。

第三，在微信公众号使用用户方面，快节奏的信息传播速度使得各类信息的获取途径变得容易，微信

公众号根据个人喜好推送的内容极容易产生用户黏性，从而让使用者丧失对事物的客观判断力。在个性化

服务中，大数据收集了用户偏好，并按照相似的类别进行推广，虽加深了用户对其他类型信息了解的深

度，但同时也限制了他们对信息了解的广度，使得微信公众号的订阅者们在潜移默化中，逐渐丧失对信息

的客观判断能力。微信公众号的大众传播影响，弱化了主流意识形态的话语权，使得在韩华人华侨容易在

信息洪流中发生认知偏差、道德价值观失准，看待问题容易出现极端倾向。例如，"萨德"事件发生后，中

韩关系开始交恶，因为某些微信公众号的恶意转发，使得在韩华人对乐天集团及旗下产品产生敌意，发起

抵制行为。因此，微信公众号的订阅者在使用新媒体服务的同时，不应盲从个别媒体，更应培养自我判断

的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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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录】
ﾠ

在韩华人华侨微信公众号使用现状调查问卷

1. 您的性别？(  )

  A. 男

  B. 女

ﾠ

2. 您的年龄？(  )

  A. 10-20岁

  B. 21-30岁

  C. 31-50岁

  D. 51-60岁

  E. 60岁以上

ﾠ

3. 您的职业？(  )

  A. 学生

  B. 工农业从业人员

  C. 服务业从业人员

  D. 商业从业人员

  E. 其他젨젨젨 

ﾠ

4. 您的学历？(已获得文凭) (  )

  A. 高中及以下

  B. 专科

  C. 本科

  D. 硕士研究生

  E. 博士研究生

ﾠ

5. 在韩生活时间？(  )

  A. 半年以内

  B. 半年到两年

  C. 两年到五年

  D. 五年以上

ﾠ

6. 您关注的主要微信公众号中浏览次数最多的是？( ) 

  A. 奋斗在韩国

  B. 金律普及韩国法律

  C. 58同城首尔站

  D. 韩生活

  E. 韩国华人社区

  F. 韩国me2day

  G. 其他 (                   )

ﾠ

7. 您关注上述微信公众号的主要途径是？(  )

  A. 朋友推介

  B. 其他微号关联

  C. 官方宣传

  D. 其他媒体推介(如小红书等 )

  E. 其他 (                   )

ﾠ

8. 您关注上述(1题 )公众号动机是？(  )

  A. 娱乐休闲

  B. 获得生活信息(就业信息等)

  C. 获取新闻资讯

  D. 拓展知识范围

  E. 其他 (                   )

ﾠ

9. 每天浏览上述公众号的时长？(  )

  A. 10分以内

  B. 11-30分

  C. 31-60分

  D. 60分以上

ﾠ

10. 您在公众号上的主要操作方式？(  )

  A. 发表原创

  B. 参与评论

  C. 转发

  D. 点赞

  E. 观看浏览

  F. 其他 (                   )

ﾠ

11. 您对您所关注的公众号有依赖吗？(  )

  A. 依赖非常大

  B. 依赖比较大

  C. 一般

  D. 不太依赖

  E. 不依赖

ﾠ

12. 您转发的公众号信息主要与哪国相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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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不转发

  B. 中国相关

  C. 韩国相关

  D. 中韩差不多

  E. 其他国 (                   )

ﾠ

13. 您主要转发哪一类公众号信息？(  )

  A. 不转发

  B. 政治外交类

  C. 金融经济类

  D. 生活信息类

  E. 休闲娱乐类

  F. 科教文化类

  G. 其他 (                   )

ﾠ

14. 您认为关注上述微信公众号对您在韩生活有帮助

吗?(  )

  A. 帮助非常大

  B. 帮助比较大

  C. 一般

  D. 帮助不大

  E. 没帮助

ﾠ

15. 您认为您关注的微信公众号对您了解中国现状有

帮助吗?(  )

  A. 帮助非常大

  B. 帮助比较大

  C. 一般

  D. 帮助不大

  E. 没帮助

ﾠ

16. 您认为您关注的微信公众号对您了解韩国现状有

帮助吗?(  )

  A. 帮助非常大

  B. 帮助比较大

  C. 一般

  D. 帮助不大

  E. 没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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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학자분과】 발표 ⑥

韩国引进中国留学生的SWOT分析

王誉璇（釜庆大学）*1)

【目 录】

1. 绪论

2. 21世纪赴韩中国留学生现状

  1) 赴韩中国留学生概况

  2) 赴韩中国留学生的阶段和特点

3. 韩国引进中国留学的SWOT分析

  1) 优势（Strength）

  2) 劣势（Weakness）

  3) 机遇（Opportunity）

  4) 威胁（Threat）

4. 结论：留学产业展望及其应对

1. 绪论

中韩建交30年来，两国通过共同努力取得了划时代的成就。两国在政治、经贸、文化、教育等方面的

交流非常频繁并持续扩大，这其中，人数呈爆炸式增长的留学生已经成为中韩两国交流的“民间使者”。

中国留学生正在影响着韩国大学教育及其校园文化。走在韩国的大学校园能听到中文对话，韩国大学周边

的店铺中文牌匾也越来越多，从最早的中式餐厅和中国食品商店，到后来兴起的中式KTV、中式网吧、中

式奶茶店，甚至连中式漫画屋、早餐店也应运而生，俨然就是一个个MINI“唐人街”。中国文化元素的

“渗入”，不仅影响了中国留学生的生活，而且在潜移默化地影响着社区民众的生活。中国留学生愿意居

住在校内宿舍和学校附近，他们的消费造就了大学商圈的繁荣，刺激了大学校区的区域经济的发展。　

进入21世纪以来中国一直是韩国大学最大的留学生来源国，2020年中国留学生占据在韩外国留学生的

近五成，过往20年中比例最高时超过了七成。韩国的文化、经济以及尖端技术等专业，每年都在吸引大量

的中国学子赴韩留学。自1992年中韩建交以来，两国在政治沟通、经贸合作、人文交流等各领域都取得了

飞跃发展。在中韩关系大环境的影响之下，双边的教育交流也取得了长足的发展，就留学生交流而言，中

韩两国留学生人数均居对方国家留学生人数之首，截至2020年，韩国在华留学生约为6.7万名，中国在韩

国留学生约为6万名1)。

综上所述，中韩建交30周年来，中韩两国教育交流发展迅速，尤其是进入21世纪以来的20年中国留学

生赴韩留学的数量一直在高速增长。在韩中国留学生和毕业归国的留学生促进了中韩两国的文化、经济交

流，另一方面学成回国的学子又影响了更多的中国留学生选择赴韩留学，这种趋势既满足了中国学生的教

* 釜庆大学中国学科博士过程

1)“中国同韩国的关系”，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官网，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yz_6

76205/1206_676524/sbgx_676528/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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育需求，也补充了韩国的教育资源，刺激了韩国教育产业的国际化发展。在此背景下，中国留学生赴韩留

学现象引起了学界的关注。从现有的相关研究来看，对于中国留学生的研究大致分为以下几类。

第一类立足于制度与政策分析了赴韩中国留学生的概况并划分了类型，如论文中国学生留韩现状调

研及趋势分析认为中国学生赴韩留学受国际局势及两国留学政策、经贸发展等多种因素的影响。该文从

国家层面、经济层面、社会和文化及地域层面、个人发展层面对留学的背景和动机进行了分析。中国学生

留学类型大体可分语言研修生、本专科生、硕士生、博士生以及包括访问学者、初高中留学生在内的其他

类型留学五大类2)。（刘丽娜，2020）

第二类研究主要立足于中国留学生的社会适应，分析了中国留学生在韩国的社会适应现状，指出了在

韩中国留学生中途退学等问题，并提出今后的发展方向。裴尚律（音译）等研究人员以中国本科及研究生

为对象实施了质量FGI研究，发现授课适应、学分的取得、毕业生制度缺失、奖学金、宿舍分配、韩国饮

食的不适应、医院保险费的处理、找工作遇到的歧视、法律保护、与韩国人的交流、与任课老师（讲师）

和学科助教的关系、韩国社会的歧视等等问题是影响中国留学生在韩社会适应的主要因素3)。（배상률·

이경상·이창호·고은혜·이재희，2017)

第三类研究主要着眼于中国留学生的在韩学习满意度。有研究表明，留学生大学满意度可以划分为4

个构成维度，分别是教育满意度、行政满意度、设施满意度以及支持满意度；4个构成维度对大学整体满

意度具有不同程度的影响力。其中，教育满意度对整体满意度的影响最强烈，其次是支持满意度、设施满

意度，4个维度中影响最弱的是行政满意度4)。（吴起涛，2021）。新冠疫情以后中国留学生的身心健康

和学习生活也成为学界关注的焦点。有研究认为尽管COVID-19持续传播，但留在韩国继续学习的中国学生

在经验和敏感性方面，与韩国以外国家的中国学生有很大不同，中国学生的日常生活，学习经历和情绪压

力都与COVID-19之前发生了显著的变化5)。（傅新耀，崔生恩，陈炳勇，2021）。

韩中两国地理距离和文化渊源及中国教育资源的不平衡产生了赴韩的刚性留学需求，造就了20多年来

中国学生韩国留学潮，使中国留学生成为在韩留学生的最重要和最大组成部分，他们客观成就了韩国教育

的国际化转型和发展。在未来，随着COVID-19疫情的发展和全球化趋势的改变，特别是中国人口出生率下

降和中国教育产业的转型，中国适龄学生的高等教育需求已经完全可以被中国国内高等教育机构所满足，

因学历提升刚性需求造成的赴韩留学需求将逐步消失。在此背景下，本文基于SWOT分析了中国赴韩留学产

业的现状，探求中国和韩国教育产业和资源优势互补是否真的存在？中国留学生和韩国国际教育产业路在

何方？为此，本文以21世纪以来的20年作为研究范围，因为这20年基本涵盖了赴韩中国留学潮的爆发、发

展及调整时期；中国教育部、韩国国际教育开发院发布的数据及其中韩两国学者的研究论文成为了本文的

重要借鉴。 

2. 21世纪赴韩中国留学生现状

1) 赴韩中国留学生概况

2)刘丽娜（2020），｢中国学生留韩现状调研及趋势分析｣，吉林省教育学院学报，2020年第7期第36卷，p.133。

3) 배상률、이경상、이창호、고은혜、이재희（2017），｢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
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17-49-03，p.5。

4)吴起涛(2021)，｢中国留学生对韩国大学满意度影响因素的探索性研究｣，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3호，p.251。

5)傅新耀、崔生恩、陈炳勇（2021），｢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유학생의 적응과정 사례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제21권 17호，p.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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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韩国教育开发院（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한국교육개발원）统计

并公布的2020年度高等教育机构外国留学生现状的数据，截至2020年4月1日，外国留学生数为15万3，6

95名，比人数最多的2019年的16万165名减少了6，470名，是2000年以来的第二高年份。2019年学位课程

留学生人数为历史最高，其中学位课程留学生数为113，003名（73.5%），比前一年增加了12，788名（1

2.8%↑），占高等教育机关在籍学生数（3，276，327名)的3.4%；非学位课程外国留学生数为40，692名

（26.5%），同比减少19，258名（32.1%↓）。如图一所示，20年来留学生人数呈稳步上升趋势，2020年

受疫情的影响，呈下降趋势；2005年以来，在韩的外国留学生非学位语言课程的留学生人数所占比例增大

（具体情况参见图二）

<图一> 自2020年起赴韩外国留学生趋势图

资料来源：韩国教育开发院，｢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2016｣，pp.42-43，｢Brief statistics on K

orean Education 2020｣，pp.46-47，韩国教育部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

N&boardSeq=82916 [2022.05.05.]

<表一> 2020年韩国4年制大学外国人留学生数（2000名以上）

大学 总计 学位课程 非学位课程 2019

庆熙大学 3727 2939 788 4727

成均馆大学 3576 2677 899 4189

高丽大学 3135 2154 981 4184

延世大学 2684 1279 1402 3322

中央大学 2461 1815 646 2914

汉阳大学 2409 1856 553 2638

韩国外国语大学 2267 1776 491 2666

又松大学 2170 1508 662 2172

国民大学 2167 1839 312 2423

西江大学 2094 1176 918 2346

仁川大学 2070 321 1749 1940

祥明大学 2023 1114 909 1676

资料来源：大学学报，“国内外国留学生超过16万人…庆熙大学学生人数最多达4727人” （http://www.dhnews.co.kr/new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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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leView.html?idxno=111856）[2022.05.04.]

<表一>为超过2千名外国留学生人数的大学现状。目前超过2000名留学生的大学有：庆熙大学（3727

人）、成均馆大学（3576人）、高丽大学（3135人）、延世大学（2684人）、中央大学（2461人）、汉阳

大学（2409人）、韩国外国语大学（2267人）、又松大学（2170人）、国民大学（2167人）、西江大学

（2094人）、仁川大学（2070人）、祥明大学（2023人）等12所学校。

<图二>：自2005年起在韩外国留学生结构图

资料来源：韩国教育开发院，｢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2016｣，pp.42-43，｢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

tion 2020｣，pp.46-47，韩国教育部<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

q=82916) [2022.05.05.]

从各个国家留学生所占的比重来看，中国留学生数为6万7，030，占总人数的43.6%，名位居首位，但

是中国留学生所占比例逐年递减。2017年为6万8184名，占全体留学生（12万3858名）数的55.5%；2018年

为6万8537名，占全体留学生（14万2205名）的48.2%；此后2019年、2020年规模逐渐减少，分别为7万106

7名(44.4%)和6万7030名(43.6%)。在韩的越南留学生则与之情况相反，呈逐年上升之势，目前占据第二大

比重。近几年，越南留学生其后依次为蒙古6842人(4.4%)、日本3174人(2%)、美国1827人(1.1%)。2017年

为14614名(11.8%)，2018年为27061名(19%)，2019年为37426名(23.4%)，逐年增加，2020年为38337名，2

4.9%。

2) 赴韩中国留学生的阶段划分和特点

中国留学生选择韩国作为留学目的国的基本原因有：韩国经济高度发展，韩国文化形象上升和席卷世

界的韩流之风，韩国企业的国际化发展，韩国政府和大学引进留学生对策和因国内教育资源而形成的中国

学生的升学需求等因素。本文根据韩国大学引进留学生政策及其中国国内教育环境的变化将中国学生赴韩

留学分为以下几个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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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一阶段（1992年-2000年）

1992年中韩建交为两国教育交流提供了制度环境，1994年3月，韩国金泳三总统访华时，中韩两国签

署了中华人民共和国和大韩民国政府间的文化合作协定。1995年7月，中韩两国教育部在北京签署了中
华人民共和国教育部与大韩民国教育部教育交流与合作协议。在此背景下，两国高等院校间的交流迅速

发展，同时中方的130所院校与韩方的120所院校签订协议并建立了校际交流关系。这些教育交流协议的签

署为中国学生赴韩国留学和中韩教育、文化的深入交流提供了强有力的保障6)。

    1993年是中韩互派留学生的元年，1993年双方政府互派3名公费留学生7)，此后，自费留学生人

数开始增加，截至1999年赴韩国的中国留学生已经增加至千人规模，赴中国的韩国留学生人数达到了16，

787人8)。在此阶段赴韩中国留学生实现了从无到有的跨越，公费留学生所占的比例虽然逐年下降，但是

截至1990年代中后期公派留学生仍占据主要的份额，而自1998年后自费留学生数量快速增加，并开始出现

非学位课程留学生。

(2) 第二阶段快速增长期（2001年-2010年）

<图三> 2001-2012 年在韩国的外国学生入学概况

资料来源：国际教育顾问委员会，“韩国的目标是到2023年吸引20万外国留学生”

https://monitor.icef.com/2015/10/korea-aims-for-200000-foreign-students-by-2023/ [2022.05.05.]

2001年中国加入了WTO和世界接轨的速度加快，同时期中国的经济高速发展。随着中国开放度和经济

力的增长，中国本土不能满足学生的受教育需求；韩国高等教育的优秀基础和中韩之间的距离、人文背

景、留学费用优势等客观条件，加之韩国留学释放包括韩国政府初步尝试和逐步完善留学生相关政策，

如：2005年的留学韩国项目，以及 2009 年更注重质量的“加强对国际学生的支持和监督的计划”等等因

素相互作用，推进了中国留学生的赴韩学习热情，中国学生赴韩留学人数进入了快速增长期，自费留学人

6) 牛林杰（2007），｢中韩建交以来两国文化教育交流综述｣，东北亚论坛，pp.110-111。

7)“教育交流频繁，学生成促进中韩交流“民间使者”(8.13)”，中国留学网，https://www.cscse.edu.cn/cscse/index

/xwdt/20120813135726429762/index.html [2022.05.03.]

8)“来华留学工作简介”，中国-东盟中心网，http://www.asean-china-center.org/2010-05/19/c_13302892.htm [202

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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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的快速增长，这其中大部分中国留学生以高中毕业身份进入非学历教育课程（韩国语教育课程）和本科

（学部）课程为主。

该时期中国留学生的快速增长推动了韩国的外国留学生总体发展。<图三>显示在韩留学生总人数自20

01年的11，646名增加至2011年的89，537名，增长率达到了768%，年均增长率高达66.9%。到2010年，中

国学生占韩国外国学生入学人数的76%，达到了历史最高峰，紧追其后的外国留学生为日本、蒙古和越南

等国。

(3) 第三阶段稳定增长期（2011年-2014年）

经过10年的高速增长后，中国赴韩留学生数量进入稳定期。2009年在韩国学习的外国留学生为8.0985

万人，2010年增至8.7480万人，2011年为8.8468万人。此后，2012年小幅下滑，跌至8.4711万人。就中国

留学生情况而言，2009年至2011年人数一直超过6万人，从2012年开始小幅下跌（5.7798万），2013年下

跌至5.4235人，减幅为6.2%9)，中国留学生人数减少使得整体外国留学生人数下滑。尽管在韩中国留学生

呈小幅下滑趋势但是占比依然最大，其后依次为蒙古人、越南人、日本人和美国人。

这一阶段中国学生对来韩留学的热情开始降温，因此来韩中国留学生人数增长乏力甚至下滑，主要原

因可以归纳为以下几个方面：中国相应学龄人口减少，留学需求萎缩，欧美国家的大学积极吸引中国留学

生并放宽签证限制，而韩国企业的国际竞争力下降导致在全球产业链份额下滑等。此外，在吸引中国留学

生方面韩国没有能够同欧美等教育产业化国家与时俱进，韩国大学在课程设置有止步不前，疏于为中国留

学生开设针对性、个性化课程的嫌疑则导致了这一阶段中国留学生赴韩增长乏力的结果。

(4) 第四阶段新政策时期（2015年-2020年）

2015年韩国政府宣布了一项新的国家战略--“学习韩国2023”，根据该计划到2023 年韩国的外国学

生入学人数将增加近两倍10)。2014年，在韩国学习的留学生不到85，000 名，韩国政府将希望这一数字

增加到2023年的200，000名。为了实现这一目标，政府推出了各种政策举措并提供资金服务，包括放宽对

外国毕业生的签证限制、增加就业支持以及扩大韩国大学的英语授课项目等。K-POP韩流文化在2017年以

势不可挡的趋势开始席卷全球，韩流文化造就了大量的中国“哈韩”学生11)。受到多重利好因素的影

响，中国学生赴韩留学人数摆脱了之前的低迷状态，恢复了快速增长，学生人数增加至历史最高位。2017

年为6万8184名，2018年为6万8537名，2019年为7万1067名、2020年为6万7030名。该阶段韩国政府和大学

所颁布的各项颇具吸引力的政策，“韩流”文化造就的有韩国留学意愿的潜力群体成为影响赴韩留学的决

定性因素。

3. 韩国引进中国留学生的SWOT分析

1) 优势(Strength) 

9) 韩国教育开发院（2016），｢Brief statistics on Korean Education 2016｣，pp.42-43。

10)“韩国的目标是到2023年吸引20万外国留学生”，韩国教育部，http://english.moe.go.kr/boardCnts/viewRenewal.

do?boardID=265&boardSeq=72334&lev=0&statusYN=C&s=english&m=0201&opType=N [2022.05.04.]

11)“2021年全球韩流趋势”，韩国国际文化交流财团，http://eng.kofice.or.kr/notice/notice_view.asp?f_seq=2088

8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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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国际影响力优势。韩国是二十国集团和经合组织（OECD）成员、亚太经合组织（APEC）和东亚

峰会的创始国，亦是亚洲四小龙和未来11国之一。目前韩国人均国内生产总值为31，396美元，名列世界

银行、国际货币基金组织和美国中央情报局世界概况发达国家名录12)。韩国拥有世界知名高等学府，

专业设置广泛。以注重应用学科而闻名，半导体、造船、纺织、电子、汽车制造、IT、艺术、经营等专业

具有国际一流水平，韩国学历受到全球认可，且多次获评世界教育体系质量排名第一位。韩国的国际贸易

在韩国GDP占有很大的比重，是世界第7大出口国和第7大进口国，韩国的经济高度国际化的同时自然对于

国际化人才需求持续增加，而留学生正是韩国企业全球化战略的重要实行载体和推广方式之一。

第二，政策优势。韩国教育部给予大学较多的国际学生招生自主权，国际学生入学申请标准较为宽

松。据韩国现有规定，若就读于尖端产业相关的专业和艺术、体育类相关专业，只需要获得韩国语能力考

试（TOPIK）二级即可入学，而一般的专业也只需要TOPIK三级，而有些大学则要求如能够提供英语成绩则

直接免除韩国语成绩的要求。相较于部分欧美国家就业的高门槛和工作签证申请的相对严苛，韩国政府对

于留学生的学成后职业生涯规划即毕业后的就业问题，给出更具吸引力的措施，尝试扩大外国学生的工作

机会，也是韩国留学的优势所在。韩国贸易部现在将在将外国毕业生与未来的韩国雇主联系起来方面发挥

更积极的作用。韩国政府还放宽了对外国毕业生的签证限制，无论他们的学习领域如何，他们现在都可以

更容易地获得E-7签证。韩国政府逐步简化留学申请和签证材料，给予留学生便利，并有进一步简化的政

策发布。例如：韩国政府已从2013年开始，逐步废除了学位阶段留学生的身元保证等多项繁琐要求。

第三，环境优势。韩国社会和经济高度发达，人民文明程度高，对待外国人谦逊而有礼貌。韩国和中

国文化相近，气候类似。留学韩国的费用相对欧美国家很低，年学习和生活费用相当于欧美的1/3。韩国

社会学生兼职风气浓郁，兼职薪资高，独立的青年学生可以靠自己的力量完成学业。中韩之间贸易往来频

繁，贸易额巨大，韩国企业在中国投资的不断增加，需要大量的熟练掌握韩国语言和了解韩国文化的留学

生作为交流媒介和主导力量。同时韩国由于人口的低出生率，也需要文化相近的中国留学生毕业后充实韩

国的劳动力市场。

2) 劣势（Weakness)

第一，大学管理制度。在中国学生大量赴韩留学的背景下，来自中国留学生的负面评论也日益增加，

留学生关注的问题集中在韩国大学面向留学的管理制度不够完善和人性化程度欠缺方面。留学生带来的教

育质量下降造成了赴韩留学发展的主要威胁。随着留学生的大量涌入，韩国也有些声音对中国留学生涌入

韩国提出担忧。多所韩国大学国际学生管理者认为，盲目增加留学生人数，而不配套推出管理措施，将会

导致韩国大学教育质量和管理水平的下降，从长期来看造成韩国教育整体的水准下降，进而影响对留学生

的吸引力。韩国高丽大学面向中国留学进行的内部调查数据显示：赴韩的中国留学生有近两成对韩国抱有

“不满情绪”；不推荐赴韩留学的留学生，相对不推荐赴日的留学生高出近一倍，而在5年前，仅仅是现

有数字的一半。这种现象的本质在于韩国针对留学生赴韩后的管理欠缺13)。与此同时，韩国部分大学的

教育质量目前部分韩国大学存在的一个比较严重的问题是，一些韩国地方大学甚至主要依靠吸引来自中国

的留学生才能保证大学的正常资金运转。这类大学往往在招生和毕业考核中过于“放松”对留学生的要

求，造成部分名不副实的毕业生获得学位。从客观上影响了学校的教学质量、毕业生的能力和文凭含金

12)“韩国”，维基百科，https://zh.wikipedia.org/wiki/%E5%A4%A7%E9%9F%A9%E6%B0%91%E5%9B%BD [2022.05.03.]

13)“中国留学生改变韩国大学还救了韩国经济？”，新浪教育网，http://edu.sina.com.cn/a/2016-06-15/doc-ifxszkz

y5310218.shtml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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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能够从一个大学毕业，表现的是接受并具有该大学的相关知识和素养；而现如今，韩国教育的品牌将

会因此大大受损。

第二，文化差异。中韩两国虽然同属“儒家文化圈”、“汉字文化圈”，具有很多的文化共性，但两

国的地域、语言、历史发展过程不同，民族心理素质亦不同，所以文化差异是客观存在的。14) 这种文化

差异在政治理念、国际环境的影响下直接影响到双边的国民感情，“厌韩”、“嫌中”情绪导致中韩关系

出现“不谐之音”并映射到留学生层面，引发留学生对韩国的厌恶情绪，有时甚至产生摩擦影响了中国留

学生的赴韩留学。

第三，就业市场不容乐观。虽然在韩留学生的社会学生兼职路径较多，但是正规就业端口较为狭小。

近年来因韩国经济增长缓慢等原因，失业问题一直比较严重。即便是毕业于诸如国立首尔大学，高丽大

学，延世大学等被称为“SKY”的顶尖级学校仍然找不到工作。外国毕业生的就业机会更加有限，特别是

相当多在韩留学生毫无意愿在竞争激烈的韩国就业市场中竞争而直接回国，被视为自2011年以来外国入学

人数下降的主要原因之一。

3) 机遇（Opportunity)

第一，“韩流”文化的拉动力。韩国高度发的社会和经济对发展中国家的留学生有着极大的吸引力。

随着韩国经济和社会的发展，从而构筑了现代韩国文化，以流行音乐和电影、电视剧等为代表的“韩流”

文化在世界范围内流行，同时吸引了大量年轻留学生以文化崇拜为原因来到韩国求学。因为追星而赴韩的

留学生是留学生中的独特现象，与绝大多数赴欧美等国的留学生单纯只是希望获得知识与学历的提升不

同，在高峰时期甚至在非学历教育语言研修课程中有超过50%的学生是因为追星（“韩流“）而来。这一

切都要归功于韩流文化在中国的成功推广。韩国中央大学韩国语教育学院国际教育组长金成默(音译)说

“受偶像组合影响，很多关注韩国的外国人开始来韩国学习韩语”。他说“我们一学期最多招生1000人，

其中70%都是中国人”。因此，现今深受韩流文化影响的中国学生在选择留学国家时，韩国都会作为优先

选择的国家之一15)。

第二，韩国政府的政策导向。“学习韩国2023”是相关政策的核心，韩国政府和大学现在正在计划的

一揽子新举措，其中包括：允许韩国大学专门为外国学生开设部门和项目的新规定（例如：针对中国留学

生开设的中文授课课程和假期课程）；扩大英语授课课程，特别是STEM学科（科学、技术、工程和数

学）；增加对毕业后想留在韩国工作的外国学生的就业支持；2015年起每年拨款188亿韩元（1600万美

元），用于支持韩国大学的营销和招聘工作；资助为期六周的奖学金计划，该计划将吸引来自其他亚洲国

家的100名学生到韩国学习，主要是在首尔以外的机构16)。

第三，韩国大学授课方式的部分调整。韩国大学广泛的采取英语授课课程也有利于和英美等英语系国

家在中国留学生份额最大的英语留学需求市场中竞争。虽然对韩国大学越来越多地采用英语授课并非没有

争议，但韩国大学在这方面已经是亚洲大学的领先者。据估计，多达三分之一的韩国大学课程以英语授

课。此外，少数韩国教育机构完全用英语提供教学。 韩国语结合英语授课的项目与良好的国际形象和大

学排名优势、为国际学生提供更完善的支持服务以及多语种造就的就业优势成为韩国留学在国际教育市场

14)朴钟锦(2013)，｢中韩两国公共外交的深层障碍及应对之策｣，学理论，p.11。

15)“K-POP产业化对观光、留学及流通业影响日益深刻”，中央日报网，http://chinese.joins.com/news/articleView.

html?idxno=89620 [2022.05.04.]

16)“韩国的目标是到2023年吸引20万外国留学生”，国际教育顾问委员会，https://monitor.icef.com/2015/10/korea-

aims-for-200000-foreign-students-by-2023/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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竞争中的新优势。

第四，中国境内教育资源的有限性。在过去的相当长的时间内，因中国国内高等教育资源的不足，导

致相当一部分的适龄学生的高等教育需求无法得到满足，因此留学成为他们学历提升的必然选项，韩国基

于上述各种原因，成为中国留学的热门留学目的国。

4) 威胁（Threat)

第一，中国留学生意愿下降。自1998年起中国高等教育大规模扩招，今后中国大学招生还将大幅增

长，招生计划全面超越报名人数已经不可避免，造成因学历教育不能满足而有需求的中国留学生基本消

失。中国人口出生率的持续下降，造成适龄学生人数减少，也势必影响到留学生人数。中国伴随近10几年

出国常态化，留学生总量快速增长的同时，回国留学生增长也在加速。与早年中国留学生大量留在国外不

同，近10年回归中国的留学生比例占据大多数。在中国人力资源市场中，物以稀为贵，因此留学的镀金价

值大大削弱。同时，中国留学生的留学意愿下降也是不可忽视的问题。在2000年代，中国与韩国相比，社

会发展和教育资源的差距是悬殊的，但是现在的差距显著缩小了，特别是对于生活在中国发达地区，家庭

生活水平较高的中产家庭以上的学生来说，这部分人是最早，也曾经是主要留学人群，但对于他们来说首

先就失去了吸引力。同时，对于新生代中国学生“00后”，因出国后所有事情都需要自己打理，远不如在

国内生活舒适，出国留学意愿降低。此外，中国时至今日已经实现高等教育普及化（2019年），基本可以

满足所有人接受高等教育的需要。目前的现状是，中国政府还未对中国学生出国留学颁布相关的政策进行

引导，但未来可以预期的是无论出于保护本国教育产业还是人口结构造成的客观需求，必定会通过政策引

导学生留在中国接受教育，必然会对韩国招收留学生的政策造成影响。一种意义上的艰苦生活，他们的留

学意愿显著下降。

第二，留学生的语言能力问题。韩国语在中国作为“小语种”而长期存在，绝大部分留学生赴韩前在

中国没有韩语基础，往往是在韩国留学的数年中逐步学习和提高韩国语能力水平。在韩国听取大学专业

课，能够理解教授的授课内容，至少需要TOPIK5级水平，而现有的制度规定3级就可以进入韩国大学，导

致许多留学生无法正常听懂教授讲课，也无法与韩国学生们正常交流，毕业以后进入社会就更无从谈起。

第三，中韩之间偶现的摩擦问题。中韩两国建交以来，双边关系从友好合作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

关系，两国关系曾被誉为“外交史上的奇迹”。但是，两国关系受结构性因素的影响，在双边关系发展过

程中难免会出现一些问题和波折，进而影响双方合作甚至国民间的感情，乃至教育产业等方向。如2016年

下半年开始的“萨德入韩”问题曾一度使两国关系出现了所谓的“硬摩擦”，所谓的“限韩令”等中国政

策因素影响了双边的人文交流，间接地影响了中国留学生选择赴韩学习。

4. 结论：留学产业展望及其应对

自1992年中韩建交以来，中韩之间开始了文化、教育交流，双方开始互相派遣留学生，开创了中国学

生前往韩国留学的先河。2000年以来，随着中韩间交流加深，韩国高等教育的逐步开放及吸引留学生政策

的制定；中国加入WTO以来，随着经济的发展，赴韩中国留学生的数量呈爆炸式增长，中国学生迅速成了

在韩留学生的主力，占比最高时超过70%。至2010年，赴韩留学的中国学生增长数量进入稳定期，韩国教

育国际化的原始吸引力和粗放式运营模式基本结束，接下来的4-5年间中国留学生增长乏力且出现了部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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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学生带来的社会性问题，也促使韩国社会和政府进行了反思。

2015年起，韩国政府制定了“学习韩国2023”作为教育产业国际化的发展策略，并与大学携手基于共

同的目标开发了从政策层面到学科课程层面全系列的可执行方案，并逐步推广获得成效；中学学生赴韩留

学人数恢复了大幅上涨的趋势，并超越中国学生的主流留学国家增长率。直到2020年COVID-19疫情前在韩

中国留学生为67，030人，占留学生总人数的43.6%，是韩国国际学生的第一大生源国。

韩国拥有世界知名的高等学府，专业设置广泛，以注重应用学科而闻名世界，半导体、造船、纺织、

家用电器、汽车制造、经营学科等专业居于世界一流水平；韩国高等教育的世界一流水准是韩国国际教育

产业吸引留学生的基础。中国学生自早期因中国教育资源不足和不平衡产生的刚性留学需求，加之韩中两

国距离相近、韩国留学费用低廉、留学环境舒适、文化和饮食接近等客观因素的影响，形成了20多年来中

国学生的韩国留学潮，中国留学生成为在韩留学生的最重要和最大组成部分，客观成就了韩国教育的国际

化转型和发展。

但是，相较于20年前，中国的教育环境、教育市场发生了巨大的转变，在未来，随着COVID-19疫情的

发展和全球化趋势的改变，特别是中国人口出生率下降和中国教育产业的转型，中国适龄学生的高等教育

需求已经完全可以被中国国内高等教育机构所满足，因学历提升刚性需求造成的赴韩留学需求将逐步消

失。同时随着中国产业链的发展和制造业升级，造成大量高科技人才的需求，对于研究生（硕士、博士）

高学历教育的需求更是高速上升。此外，英美等教育产业化较高的国家对中国留学生的引力也将成为影响

中国学子赴韩的重要变数。2020年，外国留学生约占韩国高等教育总入学人数的2%，英国或澳大利亚的留

学生比例则高达18-19%，而亚太经合组织（OECD）的平均水平也达到了8%。如果韩国政府的“学习韩国20

23”目标得以实现，那么到2023年，韩国大学中留学生的比例会上升到5%的水平，虽然中国留学生数在整

体留学生中所占的份额逐年下降，但总体而言，仍有望成为留学生最多的来源国家。

因此，可以说韩国的教育国际化政策、学校的管理制度、韩国社会的容纳程度将成为韩国引进中国留

学生成败的关键因素。韩国的高科技产业处于世界领先水平，带动了各大学研究领域的高度发达，在这个

领域刚好可以满足中国日益增长的高学历需求，特别是在电子、信息工程和文化、艺术领域尤为突出。韩

国的教育政策是希望大力发展国际教育产业，从而提高留学生的数量；所以未来韩国政府和大学的政策及

发展方向，是在满足留学生基本吸引力的基础上能够更多的满足留学生的针对性需求，包括中国学生针对

性课程、研究生课程中的高技术和热点领域、世界尖端领域学科等方面，及拓展留学生的在韩国就业渠道

和增强归属感。韩国有必要考虑留学生来源国多元化，使得中国留学生增长和稳定的同时，让更多国家的

留学生选择来韩国留学。这也是未来对于中国留学生赴韩留学的影响因素和以留学生为基础的文化交流的

进一步研究方向。

综合各方面的数据分析，受政策利好、疫情结束后的反弹及人口数量稳定因素等的影响，至2025年赴

韩中国留学生人数有望稳定在7万名左右的规模，或实现小幅增长。但至2025年后，受到中国适龄学生数

量的快速下降和中国大学招生规模的持续上升等客观因素影响，中国留学生人数未来很难再保持在这一数

量级，未来很可能进入长期下降通道。韩国政府和大学如果希望能够维持留学生规模的稳定和增长，则必

须增加韩国教育对于中国留学生的吸引力和留学附加值，或更加多元化的吸引其他国家的留学生来进行补

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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